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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10여 년간 인문지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

상블라주(assemblage)라는 개념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millieu), 장치(apparatus), 콜라

주(collage)와 같은 개념과 부분적으로 연결되기도 하

면서,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공간이론의 

가장 친숙한 어휘가 되어가고 있다. 아상블라주라는 

용어는 지리학뿐만 아니라 고고학, 생태학, 미술사, 

인문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

으며, 인문지리학 내에서도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

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제3호 2016(311~326)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김숙진*

Assemblage and Its Geographical Implication

Sook-Jin Kim*

요약 : 최근 관계적, 물질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공간이론의 가장 

친숙한 어휘가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은 아상블라주 본연의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개념의 전체적인 틀

과 사유의 방식을 제공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작업에 주목한다.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푸코의 장치 개

념을 아상블라주의 한 유형으로 봄으로써 아상블라주가 탈영역화뿐만 아니라 (재)영역화라는 두 가지 모두의 

성향에 의해 구성됨을 확인하였으며, 관계의 외재성은 아상블라주 이론이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과 같은 다른 형태의 관계적 사고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상블라주는 분

석적 측면에서 형성과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아상블라

주의 다양체(multiplicity)와 중첩결정에 대한 용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정치적 프로젝트, 실천, 결과의 

실질적 공존과 새로운 공간적 상상력에 개방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주요어 :  아상블라주, 관계적, 물질적, 들뢰즈와 가타리, 장치, 행위자연결망 이론, 탈영역화, 재영역화

Abstract : Assemblage has become a popular concept in modern socio-spatial theories with relational 
and material turn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ncept of assemblage focusing on Deleuze and Guattari. 
By comparing similar concepts such as Foucault’s apparatus and Actor-Network Theory,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assemblage emphasizes not only deterritorialization but also (re)territorialization, and 
that the exteriality of relations is a critical aspect that differentiate assemblage from other relational spatial 
concepts. Assemblage can highlight the value of empiricism as an analytical tool, and be open to new spatial 
imaginations as well as multiple existences and possiblities of alternative political projects and practices. 

Key Words : assemblage, relational, material, Deleuze and Guattari, apparatus, Actor-Network Theory, 
deterritorialization, (re)territo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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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진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상블

라주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사회적인 것’을 물질

적으로 이종적이며, 실천에 기반하고 있는, 창발적

(emergent)이고 과정적인 것으로 재정의하고자 하는 

시도에서이다(McFarlane, 2009). 

지리학에서의 아상블라주와의 조우는 네트워크적 

사유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적 사유가 자본의 현대적 지위에 의해 모양 지워지기 

시작하면서 관계성의 기능적이고 환원적인 버전을 제

공하게 되었고, 차후의 주장들이 삶의 자본주의적 관

리와 결탁하게 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대

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덜 획기적이지만 확실한 대

안이 되는 아상블라주적 사유는 사회적인 것의 구성

과 조직을 좀 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이해

함으로써 다른 질문, 이슈, 개입, 정치를 배제하는데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아상블라주적 사유는 생명

정치, 글로벌 바이러스, 전쟁, 감시, 사회운동, NGOs 

등의 다양한 성향들을 단순히 네트워크화된 조직, 연

결, 분포의 형태와 동의어로 간주하는 세계화와 자본

주의의 담론에 연루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인식론적 

함의를 바꿔 놓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상블라

주적 사유가 신경과학, 전자공학, 진화생물학과 자가

적응형 시스템의 이론들, 양자 물리학과 수학적 모델

링, 마케팅과 디지털 자본으로부터 유래한 매우 전문

화된 지식에서 나오거나 이들 지식과 합성되었기 때

문인데, 이런 모든 지식들은 통상적인 네트워크 개념

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Dewsbury, 2011; De-

landa, 2006). 따라서 아상블라주 관점에서의 사유는 

흐름, 연결, 생성(becomings)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작동 논리가 구조보다는 접혀짐(folds)에, 선형적이기 

보다는 더 복잡하고, 변증법적이기 보다는 더 순환적

이고, 전체주의적(totalising)이기보다는 더 창발적인 

이 세계에 모든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과 물질적 전환

(material turn)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있는 지리학에

서도 아상블라주 개념은 행위자연결망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언어(language), 재현(representation), 담론(dis-

course)이 1990년대의 주요 개념이었다면, 아상블라

주, 행위자연결망, 물질성(materiality)은 2000년대의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의 결과로서 지리학에서 의미에 대

해 심취해 있었다면, 이제 물질성 - 객체, 신체, 물질 

- 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방향이 옮겨갔다고 할 수 있

다. ‘지리학의 재유물론화(rematerializing geography)’

에 대한 요구는 정치지리(Dittmer, 2014; Meehan et 

al., 2013; Squire, 2015), 페미니스트 지리학(Colls, 

2012; Slocum, 2008), 도시지리학(Lees, 2002), 사회

문화지리(Jackson, 2000; Whatmore, 2006), 자원지

리(Bakker and Bridge, 2006) 또는 GIS(Leszczynski, 

2009)와 같은 지리학의 세부분야에 걸쳐 광범위하

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상블라주적 

사유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 또는 사회-물질적인 것

의 평가 복원에 선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Muller, 

2015). 특히 지리학에서 아상블라주 개념의 도입은 

이분법적 존재론에서 관계적 존재론 으로의 전환

(Castree, 2003)에서 들뢰즈(Deleuze)의 철학을 받아

들인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Dewsbury, 2011). 

아상블라주 개념을 적용한 수많은 연구의 홍수 속

에서 연구자마다 아상블라주의 개념의 적용범위와 

이해하는 방식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인식하에, 본 

논문은 아상블라주 본연의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먼

저 개념의 전체적인 틀과 사유의 방식을 제공한 들뢰

즈와 가타리(Deleuze and Guattari)의 작업과 시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상블라주와 유사한 개념

으로 또 다른 포스트구조주의적 접근법 중 하나인 미

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장치(apparatus)개념, 그

리고 최근 지리학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유의 방식으로 또 분석

적 도구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ANT와의 유사점과 차

이점을 통해 아상블라주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

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 과정 중에 몇 가지 주목할 만

한 경험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아상블라주가 어떻게 

사유의 방식으로서 지리학 연구에 공헌을 할 수 있을

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아상블라주 개념에 천착하기 

전 지리학에서 아상블라주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맥

락으로서 관계적 전환과 물질적 전환을 우선 살펴보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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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적 전환, 물질적 전환,  

그리고 아상블라주

1) 관계적 전환

아상블라주 개념의 등장과 광범위한 적용은 지리

학에서의 관계적 전환과 물질적 전환이라는 큰 흐름

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리학에서의 관계적 

전환은 공간,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와 같은 지리학

의 중요개념들에 대한 고민과 이론화 작업과 함께 이

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유클리드적 

기하학에 근거한 절대적 공간관에서는 공간과 그것

을 구성하는 물질 또는 사회적 과정은 엄밀히 구분되

며(따라서 공간은 독자적이며 이들을 담는 용기에 해

당), 물질적 대상들과 사회적 과정은 이 공간에 어떤 

작용도 가하지 못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은 절대

적이다. 이에 반해, 상대적 공간관에서는 공간은 이

들을 구성하는 물질 또는 사회적 과정과의 관계에 의

해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규정된다(Jones, 2009). 

이러한 상대적 공간 개념에 대해 하비(Harvey, 

1973)는 일찍이 좀 더 미묘한 구분을 한 바 있다. 오

직 대상들이 존재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

간이 존재한다는 아인슈타인적 상대적 공간 개념과 

라이프니츠(Leibniz)의 방식을 따른 관계적 공간이라 

명명한 공간개념이 그것이다.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따라 하비는 관계적 공간을 “한 대상이 자기 안의 다

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

는 한에서만 그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대상들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

는 공간”으로 설명한다(Harvey 1973, 13). 하비가 이

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을 제안한 이유는 아인슈타인

적 상대적 공간 개념은 사회적 현상과 현실의 문제를 

설명할 경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한 데

에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처럼 물리적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속력(시간)과 질량에 따라 다

른 공간이 구성된다는 관점에서는, 공간의 관찰자나 

측정자가 준거 틀(예를 들어 비용거리, 시간거리, 수

단거리 등)을 달리함으로써 상이한 상대적 위치와 공

간을 나타내게 된다. 즉 다양한 공간의 생산과 구성

이 가능한 것이다. 하비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성되

고 이해된 공간들을 일관되게 통합하려 할 때 어려움

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임동근 역, 2008; 이현재, 

2012). 즉, 상대적 공간 개념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양

한 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공간이 구성되지만, 특정 한 

가지 관계(다시 말하면, 한 가지 준거 틀)를 선택하는 

경우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는 다른 관계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 결과 관찰자 또는 연구자

들은 상대적 공간 개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관계들을 동시에 고려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임동

근 역, 2008, 196). 

이에 반해, 관계적 공간 개념은 다양하고 복잡한 

다수의 관계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임

동근 역, 2008).1) 각각의 모나드(monad,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궁극적인 실체)가 전 우주를 자기 안에 

포함한다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처럼, 관계적 공간에

서 “한 대상은 자기 안에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이

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계적 공간 개념 안에서 행

위자의 위치는 하나의 중요한 대표적 관계를 통해 단

편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행위자가 관계된 다양한 

관계들을 응축하고 있는 지점으로 이해된다(이현재 

2012, 236). 예를 들어, 가정이라는 공간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곳이거나 아니

면 성적 이분법에 근거한 사적인 혹은 여성의 공간으

로 상대적으로, 단편적으로 상정될 것이 아니라, 그 

둘 모두가 중첩되어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생

성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이다(이현재, 2012, 

237).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은 기존의 인본주의 지

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본질주의적 장소 개념에도 

균열을 내었다(박배균, 2010). 매시(Massey, 1993; 

1997)는 ‘진보적 장소감(progressive sense of place)’과 

‘지구적 장소감(global sense of place)’이라는 개념을 제

시하면서 장소를 경계가 지워진 고유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장소를 개방적인 것으로 보고 

장소 안에서 또는 장소를 통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행

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실천, 관계의 산물로 볼 것을 역

설했다.2) 관계적 공간 개념은 포스트구조주의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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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연구를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더욱 본격적으

로 천착되었다(박경환, 2014). 특히 쓰리프트(Thrift, 

1996; 2004; 2008)의 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사회과학 전반의 문화적 전환과 맞물린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흐름에서 공간에 대한 관계

적 사유를 발전시켰다. 그는 탈근대 페미니스트 학자

인 버틀러(Butler, 1990)3)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

념을 정교화 함으로써 비재현적(non-representational) 

공간을 사유하였다(Crang and Thrift, 2000; Thrift, 

2008). 즉 그는 기존의 역사주의적 발전과 진보 개념, 

그리고 사회 현상의 이면에 추상적 구조가 있다고 가

정하는 습관을 문제시하며, 어떤 것을 대신하는 이미

지로서 ‘재현’을 포기하며 대신 감정과 정동(affect), 

실천, 수행에 의해 공간이 생성됨을 주장한다(Thrift, 

2004). 쓰리프트의 공간론은 공간에 대한 위상학적 

개념으로의 이동을 함의하기도 한다. 사회현상 이면

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추상적 구조의 존재와 행위

자와의 이분법적 관계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그에

게 거시와 미시, 글로벌과 로컬과 같은 스케일 개념은 

문제적이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사회(공간)을 

수많은 실천과 비재현적 수행이 형성하는 시공간적 

네트워크로 볼 것을 제안한다. 관계적 공간 개념, 위

상학적 공간개념으로의 이동은 ANT와 아상블라주

적 사유의 등장으로 보다 진일보하는데 이들의 등장

은 물질적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물질적 전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사회과학 전반의 문

화적 전환은 담론과 의미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해석

학적, 해체적 접근과 같은 생산적인 방법론을 가져

옴과 동시에 지리학적 분석에 새로운 메타포(예를 들

어, 언어, 담론, 재현, 텍스트로서의 경관)를 제공하

였다. 또한 문화적 전환은 인식론적 사고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사실로 당연시 여기거나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많은 것들(예를 들어 인종

이나 젠더)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된 개념으

로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것이다(Sal-

danha, 2007; Robbins and Marks 2010). 이 과정에

서 이러한 구성과정의 부화 장치(인큐베이터)를 제공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영역 또는 현실의 범주로서 ‘사

회적인 것(the social)’은 별개의 자율적인 것으로 다뤄

지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연시 여겨지던 진실의 근원은, 사회적인 존재의 해

석적 능력 밖에 있는 물질적 영역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물질적인 것, 인간 이상의 것

(more-than-human), 또는 비인간(non-human)의 것

은 사회지리학의 분석에서 소거되게 된 것이다(Rob-

bins and Marks, 2010, 178).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인

문지리학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포스트구

조주의 학자들은 모든 담론들이 제도와 실행에서 구

체화됨을 보여줬고(Foucault, 1980), 맑시스트 지리학

자와 급진적 실재론자들은 노동과정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강조해왔다(Smith, 

1996; 김숙진, 2010; 김숙진, 2006). 이러한 분야에서

의 연구들은 물질적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경제

적,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기회를 침해하거나 생산하

는지 관심을 유지해 왔다. 또한 문화생태학, 정치생

태학, 위험연구 같은 분야에서는 토양, 토지 피복, 물

의 흐름, 에너지, 폐기물과 같은 비인간 조건들을 이

해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을 견지해 왔다(Robbins and 

Marks, 2010, 178; Robbins, 2004). 그러나 이러한 지

리학 분야들 에서도 자연주의적 설명전략을 탈자연

화하려는 시도에서 물질적인 것을 설명에서 분리해 

내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more than human’

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조차 자연적 설명은 

특정 결과와 지식의 사회적 뿌리를 탐구하려는 경향

이 강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자연과사회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지리, 도시지리, 페미니스트지리 등에서 

‘물질적인 것(the material)’의 부활이 목격되는데 이

는 사회역사적 구성에 있어 물질적인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Bakker and Bridge, 2006).4) 인간 경

험의 본질과 비인간에 의한 상호구성에 대한 지리학

적 관심은 사회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구분이 모호

해지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

ism)’이라 명명되어 2004년 Environment an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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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g A 특집호(vol.36)로 논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은 관계론적 존재론을 강조하면서 다

양한 물질적 관심사에 대한 공간을 만드는 이론적 작

업의 급증을 동반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물과 인

간, 그리고 물질 존재와 경험이라는 더 넓은 세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전통(들뢰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한 

것처럼 실재의 영역(세계)과 재현의 영역(책), 주관

성의 영역(저자)의 삼분법적 분리는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아상블라주는 이러한 

각각의 질서로부터 나오는 어떤 다양체(multiplicity)

간의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다(Deleuze and Guattari, 

1987, 25; Robbins and Marks, 2010, 179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계속되는 이론적 탐험과 관계

론적 지리학에 대한 급증하는 연구 아젠다는 ‘물질적 

전환’에 대한 장을 마련했고, ‘more-than-human’ 지리

학의 전조가 되었다.5) 이러한 접근법은 담론보다는 

실천(practice), 의미보다는 정동(affect), 정체성보다

는 지식(knowledge)을 강조한다.

3. 아상블라주

1) 들뢰즈-가타리적 아상블라주 

아상블라주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들뢰즈와 가타

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다. 『앙티오이디푸스

(Anti-Oedipus)』(1983)에서는 욕망기계6)라는 개념에 

가려졌지만, 후속작이면서 가장 잘 알려진 『천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1987)에서 개념이 정교화 

되었다. 들뢰즈는 우리의 존재론적 세계관에서 행위

능력(agency)에 대한 주관적 개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욕망, 영토, 철학, 신체, 이동에 관해서 경계 

지워진 사유들을 해체하기 위해 아상블라주라는 개

념을 소개했다(Deleuze and Guattari, 1987). 들뢰즈

는 아상블라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것은 수많은 이종적 조건으로 구성되는 다양

체(multiplicity)인데 이것은 다양한 특성들-즉 나

이, 성, 통치(reigns)-을 가로질러 그들 간의 연결

(liaisons), 관계(relations)를 수립한다. 그래서 아

상블라주의 유일한 단위는 공동 기능하는 그것

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공생(symbiosis)이며, 동

조(sympathy)이다. 그것은 분파(filiations)라기 보

다는 동맹(alliances), 합금(alloy)이며, 세습(suc-

cessions) 또는 혈통(lines of descent)이 아닌 전염

(contagions), 유행병(epidemics), 바람(wind)이다

(Deleuze and Parnet, 1987, 69; Muller, 2015, 28에

서 재인용).”

즉, 아상블라주는 이종적인 개체들이 한동안 일을 

같이 하도록 정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행위능력은 

아상블라주의 각 구성원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리, 즉 사물의 환경 또는 특정한 배열방식의 것인

데, 이들을 통해 작용력과 궤적이 부여되고 변형된다

(Bennet, 2005, 461). 들뢰즈와 가타리에게는 미리 결

정된 위계가 존재하지 않고, 아상블라주의 이면에 있

는 그 어떠한 조직적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개체들 - 인간, 동물, 사물, 물질 - 은 우선 같은 존

재론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Muller, 2015). 그러나 그

로츠(Grosz1994, 167)가 언급한 것처럼, ‘세계가 계층

이 없고 완전히 평평하다기보다는, 위계가 물질과 물

질의 본성과 가치의 결과라기보다는 이질적인 물질

들의 조직 방식의 결과라는 것이다.’ 

아상블라주 개념을 좀 더 분석적인 차원에서 보기 

위해서는, 4가(tetravalency)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듀스버리(Dewsbury, 2011)는 들뢰즈-가타리적 

아상블라주 개념을 어떻게 실행할지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4가 개념을 통해 작업하는 것이라 한다. 4가

는 화학과 생물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요소나 분자를 

결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원자가를 의미하는데, 아

상블라주는 이러한 결합의 4가지 방식에 초점을 맞

춘다: 기계적 내용물(machinic content), 집합적 표현

(collective expression), 영역화(territoriality), 탈역역

화(deterritorialization). 이와 같은 4가지 유형의 원자

가로 구성된 4가 체계는 두 개의 축을 따라 작동한다. 

첫째 축은 신체, 행동, 열망(내용물)이 혼합된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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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블라주와 행동과 진술(표현)의 언술의 집합적 아

상블라주의 그것 사이에 작동하며, 둘째 축은, 영역

화를 안정화시키는 분할선(lines of articulation)과 탈

영역화의 탈주선(lines of flight)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나 아상블라주 개념은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

는 설명을 위한 아이디어들의 체계라기보다는 임시

적인 분석적 도구였다(Muller, 2015). 들뢰즈와 가타

리는 어떤 측면에서도 거대이론을 추구하지는 않은 

것이다.7) 따라서, 아상블라주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

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것

이라 볼 수 있다(Dewsbury, 2011, 149).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아상블라주의 특징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Muller, 2015). 

1.  아상블라주는 관계적이다. 아상블라주는 새로운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모인 다양한 개체들

의 배열이다. 중요한 점은 들뢰즈에게 아상블라주

는 외재성의 관계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이것은 대상들(인간, 물체 

등)이 그들 간 관계로부터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둘째, ‘구성부분들의 특성이 전체를 구성

하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Delanda, 2006, 10). 

2.  아상블라주는 생산적이다. 아상블라주는 새로운 

영역적 조직, 새로운 행위, 새로운 표현, 새로운 행

위자와 새로운 실체를 생산한다. 이는 아상블라주

가 주로 모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세계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아상블라주는 이종적이다. 아상블라주에는 어떤 

것이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지배적인 개체가 무엇

인지에 관한 추정이 없다. 따라서 자연-문화 이분

법을 넘어서는 사회-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Ben-

nett, 2010).

4.  아상블라주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sation)와 재

영역화(retarritorialisation)의 역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탈영역화/재영역화는 아상블라주의 중심 축

이다. 아상블라주에서 재영역화되는 가장자리가 

안정화되고, 탈영역화의 최첨단이 그것을 휩쓸어

간다(Deleuze and Guattari, 1987, 88). 아상블라주

는 그들이 나타날 때 영역을 설정하고 유지하지만 

또한 계속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변형되며, 

붕괴된다. 

5.  아상블라주는 욕망이다. ‘욕망은 선천적으로 단편

적이고 분열된 부분적 개체들을 지속적인 흐름과 

연결시킨다(Deleuze and Guattari, 1983, 6). 그래서 

아상블라주는 물질적(corporeal) 요소를 갖는다.

아상블라주에 대한 좀 더 섬세한 탐색은 다른 개념

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2) 푸코의 장치(apparatus)개념과의 비교

푸코는 18세기부터 유럽인들에게 권력이 기존의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주권과 극심한 감시와 규율권

력의 관례화를 보완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

았다. 여기서 푸코는 근대 사회와 국가는 중요한 사

건들(출생, 사망, 추수, 이익, 범죄, 온전한 정신)

의 규칙성(regularity)을 통치하고 정상화하는 영역

과 같은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안전장치(apparatus of 

security)’의 생산자라기보다는 생산물임을 보여준다. 

들뢰즈에게 아상블라주처럼, 푸코에게 장치는 동계

의 개념들 - 행위(conduct), 제도, 환경(milieu), 레짐

(regime), 통치성 - 속에서 나타난다. 그는 이와 같은 

근대적 형태가 목회자와 그 행위에 대한 고대의 개념

까지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외교적-군국주의와 

넓은 의미의 감시활동의 전통에 까지 미치는 계보를 

보여주었다. 특히 후자를 설명하면서 장치라는 용어 

대신 아상블라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세력의 역동성에 기초하여 정의된 정치적 논

리를 이행하기 위해, 서양사회는 세력의 합리화에 

근거하여 이해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아상블라주를 

마련했다. 이 두 가지는 군사적-외교 장치와 경찰 

장치이다(Foucault, 2007, 296; Legg, 2011, 129-

130에서 재인용).”

아상블라주와 장치의 애매모호한 혼용은 그 다음

의 강의8)에서도 계속되는데, 외교와 전문적 군대를 



- 317 -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첫 번째 기술적 아상블라주라고 일컫는데 대해, ‘경

찰’을 국가 이성에 따른 새 통치술로서 두 번째 기술

적 아상블라주로 묘사한 것이 그것이다. 레그(Legg, 

2011)에 따르면, 푸코는 아상블라주라는 용어를 체계

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번역과 연구 심포지엄 등을 통한 들뢰즈와

의 협업으로 몇몇 용어와 개념들을 받아들였다고 보

여 진다. 그렇다면 장치와 아상블라주는 같은 개념으

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 달리 표현하자면 장치를 

앞 절에서 살펴본 아상블라주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푸코가 아상블라주를 사용한 예를 보면, 흔히 

그렇듯 탈영역화 또는 불안정화의 사건 또는 과정을 

가리키기 위해 아상블라주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장치와 아상블라주는 어떤 관련

성을 가지는가?

레그(2011)는 아감벤(Agamben)과 들뢰즈가 푸코의 

장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탐색함으로

써 아상블라주 개념과의 관련성에 대해 천착하였다. 

아감벤은 푸코가 1977년 장치 개념을 완전히 이종적

인 일련의 담론, 제도, 형태, 규제, 법, 진술서 또는 

도덕적 명제로 기술했던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장치

의 형성은 구체적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전술적인 방

법으로 기능하는데, 권력의 작동에 각인될 뿐만 아니

라, 지식의 제한에 연결되기도 한다. 아감벤(2009)은 

장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장치를 생명체의 제스처, 행동, 의견, 또는 

담론을 담아내고, 특정 목적에 맞추며, 결정하고, 

가로막으며, 형체를 만들며, 조정하거나 고정시키

는 능력을 가진 어떤 것이라고 부른다.”(Agamben, 

2009, 14; Legg, 2011, 130에서 재인용)

여기서 장치, 생명체, 주체는 연계된다. 아감벤의 

1998년 연구에 따르면, 장치는 조에(zoe, 그냥 살아

있음 혹은 생물적 생명)가 비오스(bios, 사회적, 정치

적 생명)가 되는 기제로 이해된다. 그는 우리가 어떻

게 거대한 현대의 장치의 축적과 확산에 대응할 것인

지 질문을 던지며 포획된 것들을 ‘신성모독’(대상을 

원래의 용도로 되돌리는 것)을 통해 해방시킬 것을 제

안한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근대 장치들로 인해 이것

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아감벤의 글을 읽으면, 장

치는 그 이종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상블라주와 비슷

한 것처럼 보이나 곧 구속(entrapment)의 기제가 된다

(Legg, 2011, 130).

이러한 아감벤의 장치에 대한 해석은 들뢰즈의 것

(1992)과 비교가 된다. 들뢰즈의 장치에 대한 해석

은 거의 아상블라주와 비슷하다. 처음부터 들뢰즈

는 장치를 ‘얽혀있고, 다중선형적인 앙상블’이라 정

의한다(Deleuze, 1992, 159). 각각은 다른 본성을 가

진 라인들을 가지며, 이들은 갈라지거나 방향을 바꾸

기도 한다. 들뢰즈가 생각하는 장치는 - 모두가 그

런 것은 아니지만 - 가시성(visibility), 명확한 진술

(enunciation), 힘(force), 주관화(subjectification)의 측

면을 가지며, 장치들의 작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전

지적 선견지명을 가지고 명령, 점유하기보다, 장치들

은 뒤죽박죽되며 서로 섞여, 주체성을 생산하는데, 

이러한 주체성은 탈주하여 다른 다양성에 재삽입되

기도 하며, ‘새로움’에 대한 계속적인 재고를 하게 된

다(Deleuze, 1992, 162-3; Legg, 2011, 130에서 재인

용). 장치들이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하다면, 왜 푸코

가 저항의 승리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쓰는 걸로 읽히

는지 들뢰즈는 궁금해 했다. 들뢰즈는 장치들의 라인

들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지층화

(stratification), 또는 퇴적의 라인들이고, 둘째는 현재 

또는 창의성으로 이끄는 라인들이다. 푸코가 첫 번째 

기술한 것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푸코 저서

의 주제들이기 때문이고, 저서들에서 다루지 않는 두 

번째는 주로 그의 인터뷰와 행동주의의 주제였기 때

문이다(Legg, 2011, 130). 

아감벤과 들뢰즈의 장치에 대한 해석에서, 장치는 

어원적으로 그리고 계보학적으로 규제와 통치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들의 다양체(multiplic-

ity)는 필연적으로 오해, 저항, 비행의 공간을 열어놓

는다.9) 아상블라주 이론의 유용성에 대한 탐구를 계

속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정성이 불안정성

만큼 조합된다(assembled)는 것이다. 레그(2011)는 장

치를 아상블라주의 한 유형으로 봐야 하지만 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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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줄무늬(단층 조선), 스케일링, 통치의 경향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제안한다. 아상블라주와 

통치성 연구를 함께 사유하는 시도에서 명백한 것은 

들뢰즈가 아상블라주가 무질서, 평활화(smoothing), 

탈영역화, 단기적 효과와 탈스케일링(de-scaling)뿐만 

아니라 질서와 홈패임(striation), 재영역화, 장기적인 

효과, 스케일링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10) 

같은 맥락에서 듀스버리(Dewsbury, 2011)는 영역화

를 안정화시키는 분할선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이는 탈주선이 좀 더 자주 회자되는 상황에서 

들뢰즈의 아상블라주는 항상 유동적이고, 파괴적이

고, 끊임없이 활동적인 것으로서 부적절한 비판을 받

기 때문인데, 이는 이야기의 절반에만 해당될 뿐이라

는 것이다. 아상블라주적 사유는 어떤 정체성을 표현

하며, 비위계적인 방식으로 영역화와 탈영역화라는 

두 가지 모두의 성향에 의해 구성되고 이를 통해 영역

을 주장한다. 

3) ANT와의 비교 

1980년대 과학지식의 생산과 과학논쟁을 설명하

기 위해 발전된 ANT는 사실상 들뢰즈와 가타리로부

터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이기에 ANT와 아상블라주

는 개념과 주장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김숙진, 

2010; 박경환, 2014). 먼저, ANT 역시 인간과 비인간 

개체들의 관계가 새로운 행위자와 새로운 방식의 행

위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ANT에서는 모든 개

체들이 - 그것이 원자이건 정부이건 - 애초에 똑같

은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들 간에 수립된 

관계(associations)에 따라 누가 다른 개체보다 더 권력

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라투르(Latour, 2005)는 ANT를 관계의 사회학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상블라주적 사유와 유사

하게 ANT는 사회-물질의 과정적인 특성을 강조한

다. 사회적인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끊

임없는 질서를 향한 시도가 있을 뿐이다. 또한 ANT

와 아상블라주적 사유 모두 권력과 정치의 공간적 차

원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11) 왜냐하면 

두 접근법 모두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질서가 나타

나며, 어떻게 다소간 불안정한 방식으로 이들이 결합

하며, 공간에 걸쳐 어떻게 뻗쳐나가는지, 공간을 어

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또 어떻게 서로 허물어지

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uller, 2015; 

McFarlane, 2011). 

이러한 유사점에 근거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ANT

와 아상블라주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거나, ANT

를 구성하는 개체와 부분들의 일시적 묶음 상태를 단

지 묘사하기 위해 아상블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도 한다. 또한 일부는 아상블라주가 좀 더 철학적이

라면, ANT는 경험적 연구에 적용 가능한 좀 더 구체

적인 개념적, 방법론적 장치를 제공해 실증적인 측

면이 강한 아상블라주의 전우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Muller, 2015).12) 그렇다면 이 두 개념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차별점은 없는 것인가? 최근 아상블라주를 

분석의 핵심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차용한 연구들의 

증가는 아상블라주 개념이 ANT와 가지는 차별성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아상블라주 이론이 ANT와 다른 형태의 관계적 사

고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관계의 외재성

(the exteriority of relations)’이다. 들뢰즈는 사회적 질

서(social order)의 견고성과 변형성을 이해하는 데 있

어 핵심적인 것으로 바로 관계가 그들의 조건에 외부

적이다(‘relations are external to their terms’)는 점을 든

다. 보통은 관계를 특정 형태의 접촉과 교환을 통해 

원자적 개체들 간에 형성되는 2차적 연결로 보거나, 

개체들은 그들의 관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즉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관계의 변화는 관련된 

사물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들뢰즈는 관계에 대

한 대안적 개념을 제안한다. 사물, 또는 개체는 그것

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조건 지워진다는 것이

다. 그래서 관계는 관련된 조건(terms)으로부터 자율

성을 가진다. 들뢰즈에게 아상블라주라는 용어는 이

종적인 부분들이 특정 형태를 지닌 일시적이고 개방

된 전체(whole)로 되는 상호작용을 기술하기 위한 것

이다. 아상블라주는 일련의 구성 부분들로 환원되지

도 않고, 유기적 통일체로 인식되지 않는, 다양한 몸

체의 할로킨 재킷 또는 패치워크인 것이다(Anderson 

et al., 2012,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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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에게 아상블라주의 통일성(unity)은 다양한 

부분들이 매끄럽게 또는 격렬하게 동종성으로 포괄

되는 유기체적 통일성 또는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이 

아니다.13) 들뢰즈는 아상블라주의 내적 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유지하면서 불균질적인 모든 요소들이 모여

들게 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즉, 들뢰즈는 관계

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유기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하지 않고, 이종적인 개체들이 어떤 형태의 일시

적인 관계로 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아

상블라주는 차이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일련의 개체

들의 일시적 유지(holding)임과 동시에, 관계와 조건

들의 변화에 따른 이동과 변동의 계속적인 과정인 것

이다(Anderson et al., 2012, 177). 

여기까지 보면, 아상블라주의 특성은 ANT와 흡사

한 점이 많다. 실제로 라투르(2005)는 ANT가 네트워

크 관계(association)를 추적하는 작업에 선행하는 그 

어떤 선험적인 관계의 형태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한

다. 라투르의 ANT와 아상블라주 이론 모두 사회-공

간 관계가 어떤 고정된 형태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환

원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

을 수 있다. ANT처럼 아상블라주는 그 구성부분들

로 환원되지 않는 창발적, 복합적 인과관계를 가지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위에 

언급한 ‘관계의 외재성’에서 드러나며 독립체의 특성

(properties)과 능력(capacities)의 구분에 의해 설명된

다.14)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들뢰즈를 인용하며 Delanda(2006)는 다음과 같은 차

이점을 강조한다. 

“외재성의 관계는 구성부분의 특성(properties)

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결코 설명할 수 없고, 

관계는 관계가 구성부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

다 하더라도, 관계가 성립되는 [구성 부분]의 특

성을 관계의 원인으로서 가질 수 없다(Delanda, 

2006, 10-11).” 

다른 관계적 사고의 경우, 구성부분들 간의 결합

이 현재 모습의 전체를 만드는 데 논리적으로 필수적

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반면, 아상블라주의 경

우 이러한 관계를 우연적으로만 필수적으로 본다. 행

위자연결망도 그것의 구성부분들을 완전히 동화시

키는 이음새 없는 매끄러운 전체가 되어, ANT가 수

행하는 서술(설명) 외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

는다(Delanda, 2006). 즉, ANT는 행위능력(agency)

이 관계(associations)의 형성을 통해 유발되는 중재된 

성취물이라 주장하는데 이 관계들의 외부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체는 전체(ag-

gregates)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행위자연결망을 생

산하기 위한 협력자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이 

되는 것은 관계를 통해 무엇이 정치적으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물질의 정치적 중요성은 주어지기보다, 관

계적이고 실행적이며 우연한 성취물인 것이다. 그러

나 외재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아상블라주적 사유

는 아상블라주의 구성부분들이 관계의 외부에 고유

한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이 아상블라주에 영향

을 미치고 아상블라주의 형태를 좌우한다고 상정한

다. 아상블라주적 사유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구성부

분들의 특성을 넘어서는 일련의 개방적 능력을 상정

한다(Anderson et al., 2012, 179-181). 그 결과 관계를 

통해 세계를 보는 ANT는, 관계의 외부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모양지우는 것들에 대하

여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15) 이런 점에서 아

상블라주의 핵심적 개념인 ‘관계의 외재성’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형식화된 연합과 방대한 비형식화된 

영역간의 구분을 극복할 수 있다. 즉, 독립체는 우연

적으로만 필수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관련된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독립체

들은 그러한 관계/조건들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독립체들은 어떤 한 아상블라주에서 

떨어져 나가 또 다른 아상블라주의 부분이 될 수 있다

(Delanda, 2006). 

4. 지리학 연구에서 아상블라주가 

가지는 함의

지금까지 개념적인 측면에서 아상블라주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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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유사 개념과의 차별성에 천착하였다면, 이 절

에서는 아상블라주 개념을 적용한 몇몇 주요한 경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아상블라주가 가지는 분석적, 

정치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상블라

주의 분석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은 경험주의의 가치

를 재조명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맥캔(McCann, 

2011)에 따르면 경험주의는 상세한 경험적 연구가 이

론의 아래에 있는 어떤 것, 개념에 대한 반응이 아니

고, 체험의 우위성에 대한 강조는 더더욱 아니다. 그

보다는 로즈(Rose, 1999)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주

의란 발명의 방법론, 즉 조우의 대상으로서 개념의 발

명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McCann, 2011, 

145에서 재인용). 그것은 특정 사례들의 독특한 요소

들에 대한 존중을 통해 작은 차이들과 약한 일반성을 

그려내는데 주목하는 방법인 것이다. 

아상블라주 개념은 무엇보다 형성(formations)과 

과정(processes)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아상블라

주 개념을 적용한 분석적 연구는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적격이다. 택지개발기본계획을 둘러

싼 구성요소들의 이질성을 강조한 맥걸크와 다울링

(MacGuirk and Dowling, 2009)의 연구는 이를 잘 보

여준다. 그들은 호주 시드니의 택지개발을 도시 신자

유주의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경향, 그리고 도시 현

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우선적으로 신자유주의

를 추동하는 성향 모두에 반대한다. 이들은 택지개발

기본계획이 다양한 기관과 행위자, 실천들의 아상블

라주를 통해 실현되는 다수의 프로젝트와 논리들로 

생겨난 사회적 형성임을 강조하기 위해 아상블라주

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개념을 통해 그들은 신자

유주의적 후퇴라는 획일적 설명(즉 거대이론이 추구

하는 일반성)보다는 주택개발의 잠정성(provisional-

ity)과 어떻게 이러한 개발이 상호작용하는 실천들과 

행위자, 기관들의 ‘덜 일관된(less than coherent)’ 결과

물이 되는지를 기술할 수 있었다. 즉, 앤더슨 등(An-

derson et al., 2012, 175)이 주장하듯이, 아상블라주가 

견고한 질서를 생산하는 구성의 과정, 전체주의적 실

천과 과정들로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의 사실상 실체적 

비결정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의 사례인 것이다. 

맥캔(McCann, 2011)은 도시 정책 이동성의 측면에

서 어떻게 로컬 정책 행위자가 최상의 정책 모델과 실

행에 대한 학습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

는지, 어떻게 이러한 모델들이 동원되고, 변화되는

지, 이러한 이동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건 지워지

는지, 이들이 어떻게 특정한 장소를 모양 짓는지에 주

목했다. 맥캔은 위상학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지는 않

았지만,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어떻

게 주요 행위자와, 아이디어, 기술들이 도시에 생산

적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또 한 장소의 행위자가 자신

의 로컬 정책들을 구성할 때 다른 곳의 모델을 언급함

으로써 부재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책결정에 실질

적으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부

재의 실질적 존재’는 라투르가 얘기한 ‘멀리 떨어져서 

작동하기(act at a distance)’의 예가 된다. 

그는 벤쿠버의 불법마약으로 인한 피해 완화 정책

을 들뢰즈와 가타리가 지칭한 바 있는 ‘진정한 발명품

(veritable inventions)’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이 정

책은 노동 - 지역내부와 외부에서 사람, 제도적 역

량, 전문지식, 모델, 기법, 기술, 정치적 자양물, 활력

(sustenance)을 의도적으로 불러 모음 - 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가깝거나 먼 곳으로부터의 자원의 모

음, 즉 아상블라주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안전 비전과 

이러한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만

들어내는 과정이 그 자체로 권력이 드리워진,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모여든 부분들이 새로운 장소에

서 어떻게 결합이 될지에 대한 선택이 협상되고, 경쟁

이 이루어지며, 선택이 이루어진 뒤, 또 다시 협상이 

더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상블라주의 정치’

는 ‘모범예시(examplar)의 정치’를 수반하는데 여기에

서는 아상블라주를 구성하는 특정 부분들과 관계(즉, 

이상적으로 여겨지거나 성공한 사례)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벤쿠버의 마약 피해 완화 정책

의 경우에서도 특정 도시나 국가 이름이 붙여진 채로 

모범예시 실천 논의에 더 잘 스며드는 실천의 ‘모델

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의 이점은 아상블라주의 

‘다양체와 중첩결정에 대한 용인’이 특정한 연구 또는 

투쟁의 대상(예를 들어 벤쿠버의 약물 정책)을 통해 

벌어지는 다수의 정치적 프로젝트, 통치의 양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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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결과의 실질적 공존에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이

러한 정치적 지향성은 깁슨-그라함(Gibson-Graham, 

1996)의 헤게모니적 단일체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근본주의적 시각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위에 언급

한 맥캔(McCann, 2011)과 같은 류의 분석은 다른 헤

게모니적 단일체인 마약과의 전쟁(과거 벤쿠버의 약

물 정책)을, 흔히 그렇게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적으

로 일관성이 있지도 않고, 완벽하지 않은 여러 집단과 

이해들에 의해 구성된, 우연적 아상블라주로 보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변

화를 모색하는 도시 정책가, 사회운동가들에게 아상

블라주적 사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복수의 형태로서의 도시 아상블라주를 상정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도시성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성

취물이라면, 그것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성을 상

상할 수 있는 - 진보적이건 급진적이건 보수적이건 

배태적이건 간에 - 가능성의 결정적인 영역일 수 있

다. 아상블라주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도시성이 실상

과 가능성간의 작용으로서 성취되는 다수의 실천들

에 주목하게 하는데, 그럼으로써 비판적 이론과 비판

적 도시성의 폭넓은 역사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

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이질적인 노동과 자원을 통해

서 만들어지는 것은 창발적이고 과정적이며 물질적

인 도시이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상상되어지며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McFarlane, 2011, 652).

아상블라주의 ‘다양체’에 대한 용인은 공간성 차원

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지리학적 연구에 있어 

아상블라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공간적 상상력

과 실천에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관계적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관계적 공간에 관해 천착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

를 들어 제솝 등(Jessop et al., 2008)은 사회공간 관계

의 다형적이고(polymorphic), 다차원적인 특성을 인

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사회-공간 관계를 

특정한 한 형태로 귀속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즉, 이

들은 네 가지 차원의 사회-공간 관계 -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 - 를 인식하며 각각은 그것과 관련

된 사회공간적 구조화 원칙과 사회공간 패턴을 갖는

다고 주장한다. 물론 제솝 등(2008)의 시도는 어느 정

도 실재론적 측면을 가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세

계가 변동성에 의해 갈라진다고 보는 시각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아상블라주와 어느 정도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제솝 등(2008)의 경우 사회-

공간 관계를 일련의, 이미 알려져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진 패턴과 원칙, 형태로 환원한다는 점에 있다. 즉, 영

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의 네 가지 측면과 다른 패

턴이나 원칙, 형태에는 한정된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

다. 이에 반해 아상블라주는 형성의 과정을 중요시하

고, 관계적 형태나 형성에 관한 선험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 아상블라주의 시작점은 일련의 이상적인 형

태가 어떻게든 조직되는 중립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바로 ‘맥락’이며, 일시적 통일성이 이종적인 현상의 

조합(agencement)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다. 즉, 아상

블라주가 추구하는 것은 질서가 나타나고 다양성과 

변형 가운데에서도 그 질서가 지속되는 특정한 방식

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Anderson et al., 2012, 176). 

영국 중앙정부와 주요 도시지역인 남동부지역 간

에 권력의 재편성을 통한 밀튼 케인즈(Milton Keynes)  

의 형성을 연구한 앨런과 코크래인(Allen and Co-

chrane, 2007; 2010)의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연구는 지역 거버넌스의 영역적 다

중스케일성을 강조해 온 기존 연구를 관계적, 위상

학적 방향으로 이끈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들

은 정치적 행위자, 공공, 사적 행위자들의 아상블라

주에 기반한 위상학적 관점을 통해 어떻게 분산된 형

태의 거버넌스가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인 지역을 생

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아상블라

주는 중앙정부와 로컬정부의 요소들이 기존의 스케

일이나 네트워크 개념이 함축하는 것처럼 지역의 ‘위’

에서, ‘아래’에서, 또는 ‘옆’에서 작동하기 보다는 지역 

안에서 ‘머무르게(lodged)’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확대(extension)보다는 공간적 내포

(intension)에 대한 선호, 위상학에 대한 선호에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근법이 국가의 위

계적 권력이 재스케일화되거나 재분배되기보다는 어

떻게 공간적 범위(reach)의 관점에서 재조립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련된 정치에 대한 

아상블라주적, 위상학적 이해는 더욱더 복잡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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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진

적 배열이 펼쳐지는데 있어 새로운 권위의 등장 뒤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

정한 공간적 개념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아상블라

주를 폭넓은 서술어로 갖는 것은 새로운 공간성을 인

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공간적 상상력을 가

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하겠다.

5. 결론

최근 관계적 존재론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인 것’이

라는 개념에 대한 재고찰과 재정의를 가져왔다. 사회

적인 것은 독특하고, 구별되며, 명확히 다른 범주의 

실재(reality)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은 라투

르가 얘기하는 움직임, 이동, 변형, 번역, 등록의 이

름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는 권력이 담긴 사회현

상이 단일한 개념적 요소, 위치 또는 사물이라기보다 

물체, 신체,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세계의 결과물

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물

과 인간, 그리고 물질 존재와 경험이라는 더 넓은 세

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전통에 그 뿌리를 두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아상블라주 지

리학’이라 불릴 만큼 현대 사회공간이론의 핵심 개념

으로 부상한, 들뢰즈와 가타리로부터 소환된 아상블

라주의 지리학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들뢰즈-가타리의 용어로 아상블라주는 정태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사물과 인간, 물질들의 조우와 관계

의 혼성물을 배열, 조직하는 것을 함께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아상블라주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

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상블라주는 주로 

세 가지의 상호 연관된 과정들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 

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아상블라주는 모임, 분산의 

과정을 강조한다. 특히 여기서는 분산되기도 하고 뒤

얽혀 복잡하고 임시적인 사회물질적 실천들을 모이

게 하고 재모이게 하는 노동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아상블라주는 자연스럽게 공간성과 시간성을 드러낸

다. 사물과 인간, 물질, 그리고 이들의 부분들은 특정

한 국면에 한데 모이다가 이내 분산하거나 재정열하

며, 장소에 따라 그리고 관점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꾼

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아상블라주 개념에서 탈영역

화와 재영역화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둘째, 아상블

라주는 행위능력을 사회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 국

한시키지 않고 관계의 효과로 설명한다. 아상블라주

의 장점은 세계의 변화 잠재력에 대한 세심한 배려인

데, 이것은 변화가 단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만 의

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분이고, 습관을 통해 

우리가 매일 에워싸는 세계의 물질성을 통해 발생한

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아상블라주는 시간에 따

라 다른 정도로 서로를 횡단하거나 사로잡으며 스스

로 아상블라주를 뛰어넘는 복잡하고 불균등한 궤적

을 함축하는데, 이런 측면은 아상블라주에서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놓여있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인식되

는지에 관한 질문에 미시적인 경험연구를 통해 구체

적으로 답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아상블라주는 결과

로 생긴 형성물이라기보다는 창발성을 함축한다. 아

상블라주의 장점은 권력을 복수의 공존으로 바라보

는데 있다. 즉, 아상블라주는 중앙권력이나 균등하게 

배분된 권력보다는 권력을 항상 변형되는 복수로 본

다(Li, 2007; McFarlane,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아상블라주 개념과 푸코의 장치 

개념과의 관계설정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장치는 

어원적으로 그리고 계보학적으로 규제와 통치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아상블라주와 장치 개념

을 함께 사유하는 시도에서 장치를 아상블라주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매끄러운 공간, 탈영역화로만 주

로 대변되는 아상블라주에 대한 인식에서 질서와 재

영역화, 장기적인 효과, 스케일링의 가능성을 재조명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관계의 외재성은 아

상블라주 이론이 ANT와 같은 다른 형태의 관계적 사

고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것은 대상들이 그

들 간 관계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부분들의 특

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

을 함의한다. 따라서 아상블라주적 사유는 예측이 불

가능하며 구성부분들의 특성을 넘어서는 일련의 개

방적 능력을 상정한다.

경험연구를 통해서 본 아상블라주가 가지는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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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학적 함의는 먼저 분석적 측면에서 형성과 과정에 주

목함으로써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는 

점, 정치적 측면에서 아상블라주의 ‘다양체와 중첩

결정에 대한 용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정치

적 프로젝트, 통치의 양식, 실천, 결과의 실질적 공존

에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아상블라주의 ‘다양체’에 대

한 용인은 공간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아상블라주적 사유는 관계적 사고에 의해 드러난 다

양한 종류의 공간적 개념 - 영역, 흐름, 네트워크, 지

역, 리좀, 스케일 등 - 중 특정 한 공간적 상상력에 국

한되지 않고 있다. 아상블라주적 접근은 어떻게 이러

한 공간적 형태와 과정들이 집결되고, 장소에 유지되

며, 특정 가능성을 열거나 닫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

하는지에 관한 설명에 주안점을 두며, 다양한 공간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상블라주 개념이 세계를 이해

하는 극적으로 다른 방식을 구성하는 반면, 계속 늘어

나는 차별화되지 않는 아상블라주가 제시되어, 결과

적으로 단편적 전용과 중범위 이론화로 귀결되는 위

험한 경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1) 그러나 하비의 관계적 공간 개념은 사회적 행위자가 물리

적 대상보다 더 복잡한 시공간적 관계를 갖는다고 우위에 

둠으로써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대칭적 존재론에 근거한 

ANT나 아상블라주적 사유와는 차이를 보인다.

2) 매시는 장소에 대한 보다 최근의 저작(2005)에서 이러한 

장소에 관한 관계론적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3) 버틀러는 기존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섹스-젠더 이분법

을 비판하면서 여성이 계층과 인종 등 개인의 여러 측면에

서의 경험으로 인해 구성된 복잡다단한 사회적 구성물이

라 역설했다. 즉 그녀에 따르면 젠더는 수행적인 것이다

(Butler, 1990).

4) 가령 문화지리학에서 일상생활과 소비의 문제를 다룬다거

나(Crang, 1996), 도시지리학에서 도시의 삶과 지속가능성

에 대한 흥미의 재개는 건조환경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관

심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들의 구체화된 경험에 대한 연

구는 신체의 사회-물리적 장소, 그리고 물질적 장소에 기

반한 신체의 위치성을 다루는 것이다. 

5) 로빈과 마크(Robbins and Marks, 2010)는 아상블라주 지리

학이라는 용어를 최근의 ‘more-than-human geography’ 뿐

만 아니라 사회적 형성에 있어 물질적 요소의 역할에 주목

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방식으로 사

용한다. 즉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 하라웨이의 페미

니스트지리학 외에도 맑스의 신진대사론, 미첼의 계보학

적 연구도 포함한다.

6)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 기계(desiring machines)’는 일종

의 아상블라주이다. 엔트로피를 불러일으키며 해체하는 

것은 그러한 기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아상블라주는 유

한하지만 특정한 또는 구별적인 수명, 즉 시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아상블라주는 본질적 특성이 없다. 아상

블라주는 차이를 생산하며, 모든 질적인 차이점의 토대이

자 표현이다(Marcus and Saka, 2006). 

7) 그러나 아상블라주 이론을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한

다. 대표적 인물로 Delanda(2006) 참조.

8) 통치성이라는 개념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콜레

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주로 발전되어 레그(legg, 2011)는 

통치성과 관련된 장치 개념을 이들 강의 내용을 참조한 것

으로 보인다.

9) 장치를 아상블라주와 동일시하는 들뢰즈의 시각과 달리 다

른 학자들은 여전히 이 두 개념사이의 차이에 주목한다. 

즉, 장치, 레짐 또는 통치 기술과 같은 푸코의 개념들과는 

달리, 아상블라주는 결과로 생긴 형성물이라기 보다는 창

발성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상블라주는 푸코의 인

식론적 사유보다 더욱 복합적이고 일시적인 설립체임이 강

조되는 것이 그것이다(Dewsbury, 2011). 

10) 엘든(Elden, 2009, xxvii)은 세계화와 탈역역화의 경향에

도 불구하고, 들뢰즈와 가타리가 계속되는 탈영역화와 재

영역화의 복잡한 양상을 항상 강조해 왔음을 지적한다.

11) ANT의 위상학적 공간개념으로서의 의의에 대한 최근 연

구로 최병두(2016) 참조.

12) 가령, 계산의 중심(centre of calculation), 올리곱티콘(Oli-

gopticon), 블랙박스, 불변의 이동물, 번역, 또는 오버플로

우(넘침)과 같은 용어들은 관계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된다. ANT의 주요 이론가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하

기 위해 여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ANT가 경

험적 연구에 적용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13) 이 점은 유기체적 비유에 의존하는 사회정치적 구성 모델

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시스템 이론이나 분자생물학, 

정보 이론과 같은 유기체 모델들은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

건, 생물학적이건, 정보이건 간에 유기체의 경계라는 개념

을 구체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스템 이론에서는 사회적 

시스템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기관들은 유기체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기능한다(Anderson et al., 2012,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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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란다(2006)는 독립체의 특성과 능력을 구분함으로써 

아상블라주의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고 한다. 구성부분의 특성이 주어지고 알려지더라도, 그것

의 능력은 개방적이고 예측불가능하다. 특성은 실질적이

고 실재적인 상태인 반면, 능력은 특성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일련의 개방적인 잠재력을 형성한다. 이는 능력이 다

른 상호작용하는 대상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성요

소들의 특성에 의존하면서도, 특성들로 환원될 수 없기 때

문이다(Delanda, 2006, 11).

15) 라투르가 관계의 외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

다. 관계(associations)와 함께 라투르는 아직 형식화되지 

않고, 도량형적 사슬에 관여되지 않았으며, 다루어지지 않

고, 조사되지도 않았으며, 동원되지도 않은, 주관화되지 

않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 ‘이상한 형태의 플라스마(strange 

f igure of plasma)’라는 용어를 언급했다(Latour, 2005,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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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산간분지 지형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하*

A Critical Study on the Landform Recognition of Daegu City as an 
Intermontane Basin 

Jaeha Lee*

요약 : 우리는 수많은 지리 오개념들로써 우리나라나 세계를 잘 못 이해하고 그릇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모

른다. 사회적으로 한번 구성된(만들어진) 그러한 오개념들은 세대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거나 학습됨

으로써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 산간분지라는 오개념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지리학자 타무라

(1933)와 타다(1940)에 의해 만들어지고, 식민지 이후에는 많은 한국의 지리학자들(교수와 교사)과 언론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산돼 온 것이다. 국제지형학회에서 편찬한 지형학 백과사전에서 산간분지 정의

에 의하면, 대구의 예전의 역사적 관할구역뿐 아니라 오늘날 광역시역에서도 중심 평야지역은 주위 사방팔방 

중에서 북과 남쪽 방향(북쪽, 북동쪽, 북서쪽 일부, 남쪽, 남동쪽)만 산지와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어 산간분지 

지형이라고 볼 수 없다. 대구는 남과 북 방향에 산지가 잘 발달해 있지만 동서로는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덕에 

외려 평야 지형이 잘 발달한 개방적인 평야 혹은 평원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구 산간분지 도시라는 

지형 인식이 하루빨리 교정되고, 또한 한국과 세계에 관한 수많은 지리 오개념들에 대해 학계의 관심과 더불어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대구시, 산간 분지, 지형 인식, 지리 오개념, 일본 지리학자, 한국 지리학자

Abstract : We may have an incorrect view of Korea and the world by misunderstanding them with a number 
of geographic misconceptions. Such misconceptions constructed socially tend to perpetuate through 
reproducing and learning repeatedly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Daegu city is in the intermontane 
basin.’ It is also identified that this geographic misconception had constructed (made) by two Japanese 
geographers (Tamura, 1933; Tada, 1940)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ave been reproduced and 
diffused by many Korean geographers (professors and teachers) as well as journalists in the post-colonial days. 
In terms of the definition of an intermontane basin in the Encyclopedia of Geomorphology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orphologists, Daegu seems not to be a basin city but to be a plain city, 
since the central plain of Daegu is surrounded by higher terrain like mountains and hills only on the north 
and south directions of all sides, and also it is well developed thanks to its location where the downstream 
of the Geumhogang river flows from east to west. This paper hopes that the landform recognition as ‘Daegu 
intermontane basin city’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and also many geographic misconceptions 
will be studied actively for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Korea and the world.

Key Words : Daegu city, intermontane basin, landform recognition, geographic misconceptions, Japanese 
geographers, Korean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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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우리가 알고 있거나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지

리 개념 가운데는 그릇된 오개념(misconceptions)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세계로 

나가는 큰 꿈과 포부를 펼치라며 자주 들었던 ‘오대양

(五大洋)과 육대주(六大洲)’라는 세계지리 개념이 그

러하다. 하지만 오대양이 공식화된 것은 최근에서이

다. 국제수로기구(IHO)는 세계 바다를 오랫동안 4대

양(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양(Arctic ocean))으

로 구분·인정해 오다가 2000년 회의에서 남반구 위

도 60도 이상의 해역에 대해 ‘남극양’(Southern ocean)

의 이름을 부여했었다. 대륙의 구분 개념도 구별하

는 기준에 따라 4~7 대륙으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륙 개

념은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

극(Antarctica), 유럽, 호주(Australia)으로 나눈 7대 

주라고 한다. 또한 우리는 사막이라고 하면 남·북회

귀선에 많이 분포하는 사막들에서 나타나는 매우 적

은 연 강수량(250mm 미만)과 연중 뜨거운 햇볕과 같

은 특징을 강조하거나 연상하며 모두를 고온(hot) 사

막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실은 남극 대륙과 같이 

연 강수량 100mm 이하이지만 빙상(氷床)으로 덮여

있는 한랭(cold) 사막도 있다. 이러한 지리 오개념들

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부정확

한 개념으로 구성되어도(만들어져도) 반복적으로 재

생산하거나 학습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향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한국의 대

표적인 분지 지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부정확한 

오개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래전

에 한 적이 있다. 대구의 남쪽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

구시가지는 남쪽과 북쪽 방향은 산지로 가로막혀 있

지만 동·서는 경산 땅과 낙동강으로 개방돼 있다. 그

럼에도 대구 분지 도시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의 주요

한 관련 문헌자료에서 엄연한 사실로 기술되고 재생

산돼 왔다. 그동안 대구시가 발행한 『대구시사(大邱市

史』(1973; 1995)를 비롯해 정부부처(건설부, 국토교통

부)의 『한국지지: 지방편 3』(1985)와 『한국지리지: 경

상편』(2005),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

백과』(1991)와 두산의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등

에서 대구분지 지형을 비중 있게 적시하고 있다. 그리

고 다수의 지리학 연구논문에서도 제목에 대구분지를 

명시하며 기정사실로 수용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과서도 대구 분지 지형이라는 개념을 

재생산해 왔으며, 나아가 분지 지형이 대구의 특수한 

기후 현상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

기술하고 있어 분지 도시임을 인식시켜왔다. 7차 교

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지리』교과서로 편찬돼 

2003~2011년에 사용되었던 8종 중 2종은 지형 단원

에서 대구를 침식분지 지형의 대표적 지역의 하나로 

예시하였고, 5종은 기후 단원에서 소우(少雨)·혹서지

(酷暑地)로서 대구의 특수한 기후 현상의 원인을 분지 

지형의 탓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언론매체는 분지 지형이 대구의 여름철 이상 

고온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현상에도 원인이 되고 있

다는 또 다른 파생적 오개념을 생성하고 확산시켜 왔

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

요 4개 일간지 신문(경향, 동아, 매일경제, 한겨레)의 

1920~1999년간 기사에 대한 ‘대구분지’키워드 검색

에 의하면, 분지 지형이 대구의 혹서의 주된 원인이

라는 기사 24건, 혹한(酷寒)의 원인 5건, 대기오염의 

심화 원인 2건, 벼락이 많은 원인 1건 등으로 나타났

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분지의 지세와 기후가 대구 사

람들의 강직(剛直)하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기질(氣

質)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른바 ‘인성의 분

지 결정론’과 같은 기사도 4건이 검색되었다. 이 밖에 

최근에는 ‘분지적 사고론’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1)

대구 분지 지형과 관련 오개념들은 그것이 개념화

된 이후 비판적으로 논의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이 오직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탓에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사실적 정(正)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리 오개념과 관련한 한 외국 연구논문에서도 

미국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구의 위치, 지형 등

과 관계된 수많은 자연지리 오개념들은 각급 학교에

서 교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교육됨으로써 세대 간

에 영속화된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바른 세계관을 위

해 교사들이 그릇된 통념(myths)이나 속설을 폭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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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교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

했다(Nelson et al., 199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구 분지 지형도 오개념의 반복적 생산과 교육의 결

과로 비롯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 인식을 토

대로 분지 지형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구가 산간분지 지형을 이룬

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산간분지와 관련 하위 지형단위에 대한 최

근의 국내외 정의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해서 산간분지의 정의를 설정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의 정의를 기반으로 기존의 대구 산간분

지 지형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대구 산간분지 지형 주장의  

배경과 내용  

1) 타무라 가즈히사(田村一久)의 주장      

대구분지 지형은 일제강점기에 대구공립 여자고등

보통학교(현, 경북여자고등학교) 지리교사이었던 타

무라 가즈히사(田村一久)가 1933년 저술한 ‘조선에 있

어서의 향토 지리의 실례’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제1장 대구분지의 지형’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

이 개설(槪說)하고 있다(田村一久, 1933, 1).

“대구분지는 …영남의 핵심을 흐르는 낙동강 중

류로 흘러들어가는 금호강과 그 지류 신천(대구천)

에 걸친 분지로, 북쪽 경계는 팔공산 봉우리들(八

公連嶺)이 병풍처럼 서 있고 그 남쪽에는 여기에 

병행(竝行)하는 구조곡(構造谷)이 있고 더하여 남

측에 (팔공연령의) 앞산(前山)들이 있다. 남쪽 경

계에는 비슬산괴(琵瑟山塊)가 솟아 있다. …이리

하여 남북 방향은 약 20km이지만 아주 뚜렷이 경

계를 이루고, (분지의) 서쪽은 낙동강에 경계를 이

룬다. 동쪽은 금호강의 연안 평야가 멀리 연장되어 

있어 영천 평야와 적확한 지리적 구분을 못해 점이

(漸移)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산군 안심면의 평야를 경계로 삼는다. 분지상(盆

地床)에는 …구릉성 산지군(群), 선상지, 단구, 충

적평야 등이 뒤섞여 있고 중앙부의 신천 범람원에 

대구부(府)가 자리 잡고 있다.”

이어서 대구분지의 지형단위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

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가 주장하는 대구분지의 

분지상 또는 분지저(盆地底, basin floor)의 범위와 외

연 경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분지 지형의 분지상에 속하는 지역에 대

해서는 다음의 4개 지형단위를 열거하였다. 첫째는 주

요 하천의 범람원으로, 당시 대구부 시가지(오늘날 대

구 중구의 핵심부에 해당)가 자리한 신천 범람원을 비

롯해 금호강, (경산의) 남천, 낙동강 변에 발달한 범람

원 지역을 포함하였다. 둘째는 고도가 낮은 동·서부 

구릉지로서, 당시 시가지 동쪽의 신천과 동촌 쪽 금호

강 사이는 대부분이 넓고 완만한 침식곡(浸蝕谷)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연암산(134m)·모봉(159m)·216m 

봉(현, 두리봉) 등도 있는 고도 약 50~200m 범위의 

동부 구릉군(丘陵群)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가

지 서남쪽은 고도 50~150m 범위의 저평한 지역으로 

시가지와 접하고 있는 달성산·동산·남산·오포대·

수도산 등의 낮은 구릉지2) 이외에 산 모양의 와룡산

(299m)과 궁산(252m)도 발달해 서남부 구릉군을 형

성한다고 했다. 셋째는 북·남쪽 경계 산지 산록부의 

소하천 변에 발달한 선상지들로서, 현재 대구 동구에 

속하는 해안·안심 일대, 남구와 달서구에 속하는 앞

산·월배, 수성구 내환동과 욱수동에 속하는 고산 등

에 형성된 복합 선상지를 예시하였다. 마지막은 북쪽 

경계 산지의 소하천 변에 형성된 작은 침식평원으로

서, 문암천(현, 동화천), 용암천(현, 불로천), 외천(현, 

팔거천) 주변의 하안단구를 포함시켰다. 

대구 분지의 외연 경계 지형에 대해서는 북쪽과 남

쪽의 경계 산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북쪽 경

계 산지로는 팔공 연산(八公連山)의 동남동쪽에 있

는 초례봉(636m)에서 북으로 환성산(808m)·인봉

(891m)을 지나서 서북서 방향으로 주봉(主峰) 팔공

립(八公立, 1192m)을 거쳐 가산(901m)으로 이어지

는 약 20km의 팔공산맥과 그 앞에 같은 방향으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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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문암산(424m)·응봉산(현, 응봉, 624m)·암

해산(현, 응해산,507m)·도덕산(660m) 등으로 이어

진 팔공 앞산 산열(八公前山山列)과 그 앞에 나타나는 

고도 200~300m의 구릉군을 언급하였다. 남쪽 경계 

산지로는 비슬산(1083m)을 주봉으로 해서 북으로 청

룡산(792m)·산성산(653m)·앞산(695m) 등에 이르

는 길이 약 20km의 비슬산괴를 비롯해 최정산(915m)

산괴와 용제산(현, 용지봉, 634m)을 주봉으로 대덕산

(603m)·병풍산(568m)으로 이루어진 용제산(龍祭山)

산괴를 들었다. 

이에 비해 분지저의 동서 방향은 대부분이 장기간

의 삭박에 의해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구릉 지

역으로 형성돼 있어 분지의 경계를 불명료하게 한다

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남쪽의 비슬산괴와 북쪽의 팔공산괴 또는 팔공산맥에 

의해 남북이 보다 협착(狹窄)된 오목(凹) 렌즈 모양의 

분지 지형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田村一久, 1933, 

20-21). 

2) 타다 후미오(多田文男)의 주장

두 번째 주장은 도쿄(東京)대학 지리학과 지형학 교

수였던 타다 후미오(多田文男)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

는 1940년 발간된 『대구부사(大邱府史) 제3 특수편』에 

‘대구 분지의 지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서언

(序言)에서 대구 분지는 대소(大小)로 나눠 볼 수 있다

고 했다(多田文男, 1940, 3).

대구 분지의 소규모 범위는 금호강의 지류 신천에 

연(沿)해 있는 충적평야에 한정한 것으로 남북 4km, 

동서 3km의 작은 분지를 이룬다고 보았다. 그 범위

의 크기로 볼 때 이는 당시 대구부 시가지(현, 대구 중

구와 인접지)가 개발된 신천 범람원을 분지저로 삼고, 

동으로는 동부 구릉군(현, 신천동과 범어동 일대의 

70m급 구릉지), 서로는 달성산(현, 달성공원)·동산, 

남으로는 연귀산·수도산, 북으로는 연암산·침산 등

의 구릉지를 분지 경계로 간주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구 분지 지형은 대규모 범

위를 말하는데 이는 타무라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도 

대구 분지저의 범위로서 신천 범람원 주변의 낙동강 및 

금호강변 평야는 물론, 동·서부 구릉지에 속하는 200 

~300m 고도와 100~200m 기복을 가진 구릉지까지

를 포함해 보고 있다. 하지만 대구 분지 혹은 분지저

의 외연 경계 지형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타다는 대구 분지의 남쪽은 경산에서 낙동강변의 

위천동(현,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에 이르는 대략 동

서(東西)로 달리는 급사면(急崖)3)과 그 남쪽의 용제

봉·최정산·비슬산 산괴 등과 경계를 이룬다고 했다
4). 동북쪽은 능천산·문암산·암해산·도덕산을 이으

며5) 북서에서 동남으로 달리는 험준한 산맥과 같은 팔

공산괴(八公山塊)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의봉산

(535m, 고령군 운수면 소재)에서부터 (대구부의) 서

북으로 달리던 (궁산, 와룡산, 함지산 등을 지칭하는) 

산봉우리에 의해 한계를 지울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대구분지는 남쪽 경계선을 밑변으로 하고, 서쪽과 동

북쪽의 경계선을 각각 한 변으로 하면 대략 삼각형의 

산간분지를 이룬다고 하였다.

3) 홍경희의 주장

국내에서 두 번째로 창설된 대구사범대학(1951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으로 변경) 지리학과에 1948년 4

월에 부임한 홍경희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대구분지

를 주장한 학자이다. 그녀는 1966년 출판한 『대구시: 

도시지리학적 연구』라는 학술서에서 대구 지형이 분

지임을 두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제1장 대구의 총괄

적 지위’에서 ‘제1절 대구의 도시 성격’에 대해 10가지

를 열거하는 가운데, “첫째, 내륙도시의 성격이 현저

하다”라고 하면서 “대구는 해안 거리 약 100km의 내

륙에 있어 동북부와 남부가 높은 산지에 가리어지고, 

서쪽이 비교적 개방된 나팔상의 분지에 위치하고 있

다. 이 내륙분지의 위치는…대구의 현저한 내륙성 기

후를 규정하고…”라고 기술하며 내륙분지임을 강조

한 바 있다(홍경희, 1966, 13).

또한 홍경희는 ‘제2장 자연적 기반’의 ‘제3절 지형’

을 다루며 전술한 타무라와 타다의 견해에 근거하여 

대구 지형은 산간분지의 특색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

다(홍경희, 1966, 73-88). 대구분지의 지형단위에 대

해서는 타다의 견해와 거의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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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 있다. 

“광의의 대구분지는 남은 경산에서 낙동강 강변의 

위천동에 달하는 거의 동서(東西)의 급애(急崖)에 의

하여 그 남방의 용제봉·최정산·비슬산의 산괴와 경

계되고, 동은 도덕산·암해산(현, 응해봉)·문암산·능

천산을 연(連)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달리는 험조(險

阻)한 산맥에 의하여 팔공산괴와 경계되며, 서는 의봉

산에서 북서로 달리는 구릉지에 의하여 경계 지어진 

거의 삼각형의 산간분지를 말한다. 그 남북 및 동서의 

최대 직선거리는 각각 33km 및 26km이다. 분지상은 

200~300m의 평균 고도를 가지는 구릉지와 낙동강 

금호강 및 신천에 의하여 형성된 범람원으로 되어있

다. 이 범위 내에서 현 시역(現市域)의 동서남북의 경

계를 지우고 있는 것은 대체로 환성산·와룡산·백악

산·문암산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구 도시연구에서 타다의 대구분지 

주장을 수용한 것이어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홍경희의 견해는 도시지리학자 이었음에도 대구

와 한국 지리학계에서의 위상으로 말미암아 대구분지 

지형의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

된다. 

4) 조화룡의 주장

지형학자 조화룡은 1995년 발간된 대구시사 제1권

의 ‘제3장 지형’에서 대구분지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 지형적 범위를 확실히 한 보고는 별로 없었

다고 하면서, 대구분지의 지형 단위에 대해 고찰을 시

도했다. 그는 대구분지를 대·소 두 개의 지형단위로 

설정해 분지임을 밝히고 있다.

좁은 범위의 대구분지는 동쪽은 수성구 남부의 지

산동에서 수성구 북부의 만촌동으로 향하며 분포하

는 지산(211m)·두리봉(217m)·모봉(150m)·형제봉

(190m) 등의 비교적 낮은 구릉에 의해 경계되고, 서

쪽은 와룡산(299m)에 의해 막혀있다고 했다. 동북

과 북쪽은 팔공산괴의 능천산(476.2m)에서 용암산

(381.5m)·문암산(431.4m)을 거쳐 북서방향으로 이

어지는 응봉(458m)·응해산(516m)·도덕산(660m)·

함지산(284m)으로 이어지며 연결된다. 그리고 남쪽

은 비슬산괴의 북쪽 가장자리인 대덕산(584m)·앞산

그림 1.  대구분지(협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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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m)·산성산(653m)을 비롯해 법니산(348m)·용

지봉(634m) 등의 산지를 경계로 설정하였다(그림 1).

넓은 범위의 대구분지는 가운데 대구시역을 두고 

동쪽으로 금호강 유역과 서쪽으로 낙동강 지류인 백

천 유역까지를 포괄한 광대한 지형단위로 설정하였

다(그림 2). 지방자치단체 구역으로는 가운데 대구광

역시를 두고 동쪽으로 경산시와 영천시를 포함하고 

서쪽으로 달성군(1995년 3월 1일에 대구광역시에 편

입됨),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일부에 미치는 지역 

이다.

5) 그 밖에 지리학자들의 주장

그 밖에 다수의 자연지리학(지형학 전공) 지리학자

들도 대구 분지 지형을 주장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동

의하고 있다. 한국의 1세대 지형학자로 볼 수 있는 권

혁재는 저서(한국지리)에서 “비가 적고 여름 기온이 

높은 대구분지는 특수 지역으로 취급된다.”라고 기

술하고 있어 대구 분지 지형을 당연시하였다(권혁재, 

1987, 134). 국내 지형학자 중 산간분지 또는 침식분

지에 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장재훈은 대구분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식분지의 하나로 간주하였

고, 우리나라의 분지를 평면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

형(폐쇄형 분지, 하곡지 관통형 분지, U자 개방형 분

지)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는 과거 대구는 남부와 북

부가 산지로, 동부와 서부는 저 기복 구릉지로 둘러싸

인 분지였으나, 도시화가 확대된 90년대 말 현재는 서

울처럼 한 쪽 방향 즉, 동쪽이 넓게 열린 U자 개방형

의 분지라고 주장하였다(장재훈, 1997, 1-3).

대구에서 교수로 활동하였거나 재직 중인 학자들도 

대구 분지 지형에 동의하고 있다. 김우관은 『한국지지 

지방편 3』의 대구직할시 편에서 타다 후미오와 홍경

희의 대구분지 견해를 수용하여 관련 내용을 비중 있

게 기술하였다(김우관, 1985, 161-163). 전영권은 대

구는, 조화룡의 협의의 대구분지 범위 설정에서처럼, 

남쪽으로는 비슬산괴의 대덕산-앞산-산성산-법이

산-용지봉, 북쪽으로는 팔공 산지, 동쪽으로는 지

산-두리봉-모봉-형제봉, 그리고 서쪽은 와룡산으

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고 하였다(전영권, 2003, 

20-29). 손명원은 금호강 유역 분지를 6개의 지형단위

(보현산지, 팔공산지, 비슬산지, 영천분지, 경산분지, 

대구분지)로 구획하며 대구분지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림 2. 대구분지(광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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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원, 2006). 그리고 황상일도 3편의 논문제목에 

대구분지를 명시하고 있을 만큼 당연시하였다(황상

일·윤순옥, 1998; 1999; 윤순옥·황상일, 2009). 

3.산간분지와 관련 하위  

지형단위의 정의 

1) 산간분지

자연지리학 분야에서 지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지형학 혹은 지형 지리학에서는 일정 지역의 땅 모양

이 세숫대야(basin)처럼 가운데가 함몰된 요지(凹地) 

형태의 커다란 지형단위(geomorphological unit)를 분

지(basin, 盆地)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분지 지형은 지

구 표면의 육지와 해양저에서 함께 발달해 있는데, 육

지 상의 분지는 대륙의 주요 산맥과 대지(plateau)에

서 지반운동으로 형성된 타림(Tarim)이나 그레이트

베이슨(Great Basin) 등과 같은 소수의 대규모 내륙분

지(inland basin)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산간분지

(intermontane basin)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산간분지에 대해 국내 지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분지 지형에 관해 가장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한 장재훈은 산간분지를 “형상적으

로 주위가 산지로 완전히 둘러싸인 평지”라고 정의하

였다(장재훈, 1985, 59). 하지만 그는 한국의 산간분

지 형태 분류에서는 정의와 동일한 의미의 ‘폐쇄형 분

지’ 외에, 주위 사면(四面) 중 한 방향에서 넓은 하곡지

(河谷地)가 발달한 ‘하곡지 관통형’과 평야 지역으로 

연속되며 개방된 ‘U자형의 개방형’도 분지 지형으로 

간주하였다(장재훈, 1987, 140; 1997, 5-8). 그리고 국

내 일부 자연지리학자들이 편찬한 자연지리학 사전에

서는 산간분지를 “산간 지방 즉, 산지 사이에 발달한 

분지로서, 그 형성 원인은 주로 (기반암의) 차별 침식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한

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170).

이에 비해 외국 학자들의 정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유럽, 북미, 일본 등의 지형학자들이 주축

으로 1989년 창립한 국제지형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orphologists)는 회원들의 협업으

로 2004년 지형학 백과사전을 발간하였다. 여기서 산

간분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간추리

면 다음과 같다(Migoń, 2004, 573-574). 첫째, 산간

분지의 분포는 다양한 모양과 규모를 띠며 고지대(up-

lands)와 높고 낮은 산지에서 일반적으로 잘 나타난

다. 둘째, 산간분지는 사방팔방(四方八方, all sides)이 

높은 지형(higher terrain)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셋째, 

산간분지에서 배수는 분지저(盆地底, basin floor) 즉, 

평야를 형성한 좁은 하곡(narrow valley)의 하천에 의

해 이루어진다. 넷째, 산간분지의 경계를 이루는 주변 

사면(marginal slope)과 분지저 사이에는 경사 급변점

(sharp junction)이 존재한다. 다섯째, 산간분지 성인

의 대부분은 기반암의 암질과 구조선(structural line)

에 따른 차별적 삭박작용과 침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지형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산간분지는 분지저에 해당하는 일정한 크기의 평야가 

좁은 하곡을 제외하고 사방팔방으로 고지대, 산지 등

의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단위를 뜻하

는 학술분야(지리학)의 전문용어인 것이다.

2) 산간분지의 하위 지형단위

위에서 규정한 산간분지 지형의 정의만으로는 산간

분지 지형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산간분지 지형은, 분지저는 평야, 

그 외연(外緣)은 고지대, 산지 등의 지형단위로써 이

루어져 있으므로, 그 판단 여부는 관련 지형단위 각각

의 정의와 더불어 이를 가름하는 객관적인 최소 기준

으로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지대는 지형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여서 영미권의 영어 사전적 정의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정의는 

“하천 연변의 저지대(lowlands) 즉, 평야 또는 평지보

다 고도가 높은 구릉지, 산지, 경사지(slope), 대지 등

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지대의 사전

적 의미에 따르면 산간분지의 외연 경계 지형은 산지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구릉지, 대지 등도 포함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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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간분지의 분지저가 되는 평야 

지형을 비롯해 외연 경계 지형을 형성하는 산지, 구릉

지, 대지 등과 같은 하위 지형단위에 대한 정확한 확

인을 위해 각각의 정의와 최소 기준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평야

영미의 주요 영어사전에서는 대체로 평야(plain) 또

는 평지를 육지에서 평평한 지역이라고 기술하고 있

다. 미국지리협회(NGS) 산하의 미국지리교육재단

(National Geographic Education)의 온라인 백과사전

에서도 “평야를 비교적 평탄한 넓은 육지지역”으로 규

정하고, 지구 육지의 주요 지형의 하나로서 세계 육

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며, 대표적인 평야지형

인 초원평야, 범람원, 해안평야의 각각에 대해서 주제

어로 다루고 있다. 특히 산간분지인 경우 분지저가 될 

수도 있는 범람원에 대해서는 “범람을 받기 쉬운 육지

지역으로 하천의 제방 보다 더 높은 고도에 있는 평탄

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세계의 유수 언론기관 등에 온라인 과학정보 

제공 업체로 유명한 Advameg(2000년 창업)의 과학

백과사전의 지형 편에서는 “평야를 평평하거나 완만

한 기복이 있는 저지대(lowland) 지역”으로 정의하였

다. 평야와 대지의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는 “평야는 

어느 한 방향(측면)에도 가파른 내리막 경사지(steep 

sides)가 없고, 주변 경관 또는 지역에 비교하여 저고

도(low elevation)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 형성 과정

에서 대지처럼 융기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라고 첨언하였다. 그리고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전

청(USDA-NRCS)이 2013년 4월 이후 제공하고 있는 

‘NSSH (The National Soil Survey Handbook,국가 토

양조사편람) Part 629: 지형 및 지질 용어집(Glossary 

of Landform and Geologic Terms)’에서는 “평야에 대

해 저고도에 있는 크고 작은 평탄한 저지 지역을 일컫

는 일반 용어로서, 주변 지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저

고도에서 나타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평야는 해발고도가 낮

은 저고도에 있는 비교적 넓은 육지이되 동시에 기복

이 완만한 평탄한 땅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써 사용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제지형학회의 지형학 백

과사전에서는 평야를 주제어로 포함하지도 않고 있으

며, 어떠한 견해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세계의 육지에 분포하는 평야의 분포, 해발고도, 기

복, 규모 등에서 현격한 지리적 차이가 나타나고, 이

에 대한 지역 간의 인식의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한편 국내 자연지리학 사전에서는 평야

를 “기복이 작고 평탄하며 비교적 낮은(150m 내외) 토

지이다. 성인으로는 침식평야와 퇴적평야로 구분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660).

(2) 산과 산지

산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육지보다 현저히 고도가 

높은 봉우리 형태를 가진 상당한 규모의 지형을 지칭

한다. 산은 지구의 지형 가운데 세계인들이 다양한 이

유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아직까지 보편

적으로 인정하는 산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이는 세계의 

산이 각 지역에서 매우 다양한 모양과 지형으로 나타

나고 있는 데다 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영국의 산지 지형학자 Gerra rd는 산을 정의하

는 기준으로 가장 자주 사용된 기준들은 고도, 부피

(volume) 또는 규모, 상대적 기복, 경사도, 개석 밀도

(ruggedness or density of dissection), 간격(spacing), 

연속성(continuity) 등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지(mountain regions)에 대한 생태학적 관심과 접근

이 많이 요구되므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고

도, 상대적 기복, 수평적 규모 또는 면적(area)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범세계적인 고

산대(alpine zone) 산지 혹은 산지 범위의 분석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Gerrard, 2014).

우리는 산과 산지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의 산(a mountain)과 복수의 여러 산들

로 이루어진 산지(a mountain area or region)는 엄연

히 다른 개념이어서 그 정의에서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표 1은 산이나 산지에 대한 세계의 주요 학자와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의 요소와 기준들을 간략히 정

리한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산 혹은 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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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최저 고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300m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에 지표면 30 arc-seconds 

grid(약 30×30km) 단위로 경사와 국지적 고도차(el-

evation range)를 생성하는 글로벌 디지털 고도 모델

(DEM)을 활용해 전 세계의 산지를 대상으로 지형 자

료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

된다. 

유엔 환경계획(U N E P)의 산지보전 감시센터

(WCMC)는 2002년에 세계 산지생태계의 환경 변

화 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함의를 담은 보고서 

‘Mountain Watch ’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Blyth 등 6인의 저자들은 Kapos 등 5인(Kapos et al., 

2000)이 고도와 경사의 결합을 기반으로 ‘세계 산지

지도’를 개발하며 사용한 6등급의 세계 산지분류와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며 7등급을 추가하였다(Blyth 

et al., 2002, 74). 여기서 세계의 최저등급 산지는 고

도 300~1000m와 반경 7km의 국지적 고도차(local 

elevation range) 300m 초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도 과거 한때 지질조사국(USGS)에

서 설정했었던 산의 기준(고도 1000feet 이상)을 다

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전청

(USDA-NRCS)의 ‘NSSH part 629: 지형 및 지질 용

어집’(2013년 판)에서는 산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산

꼭대기가 300m(약 1000feet)를 초과하는 일련의 산들

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한편 최근에 국내 지형학계에서도 국제적 흐름을 

인지하고 고도 300m 이상을 산지로 간주하고, 남북

한 산지의 분포 특성에 대해 지형학적 분석을 시도해 

주목된다(탁한명 등, 201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국내 산지 통계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청의 산지정보시스템에서도 산과 산지에 대

한 정의는 찾아 볼 수 없다(www.forestland.go.kr). 그

리고 자연지리학 사전에서도 산은 “고도 개념을 우선

하여 주변지역(평지, 구릉)보다 높은 자연지형을 가리

키고”, 산지는 “기복이 뚜렷하고 주위의 저평한 지역

과 명백한 산록에 의해 구별되는 지표의 일부로서, 평

지, 대지, 구릉지에 비해 기복이 크고 급경사의 부분

이 뚜렷하며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라고 정의하고 있

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270-274).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 면적의 3분의 2에 달할 만큼 산지가 다른 

표 1. 산과 산지의 정의 요소와 기준

Price(1981) 산: 고도 높은 지형, 국지적 기복(300m 이상), 급사면

Messerli and Ives(1997) 산: 고도 500m 이상

영국, 아일랜드 산: 고도 약 610m(2000 feet) 이상

Brunsden and Allison(1986) 산지: 상대적 기복 700m 이상 

Gerrard(2014) 고산대 산지: 고도 1000m 이상, 상대적 기복 500m 이상, 면적 100km² 이상

Kapos et al.(2000) 산지(최저등급): 고도 300~1000m, 반경 7km 국지적 고도차 300m 초과 

이탈리아(1952, 1995) 산지: 지역 면적 80% 이상이 고도 600m 이상, 지역의 고도차 최소 600m

불가리아(1993) 산지: 지역(자치단체)의 70% 이상이 고도 600m 이상, 최고·최저점 간 고도차 400m 이상

프랑스(1961) 산지: 지역 면적의 80% 이상이 고도 600m 이상, 최고·최저점 간 고도차 400m 이상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존청

(USDA-NRCS, 2013)
산지: 최고봉 고도 300m 초과하는 다수의 산과 계곡

유엔 환경계획 

(UNEP-WCMC, 2002)
산지(최저등급): 고도 300~1000m, 반경 7km 국지적 고도차 300m 초과 

자료: Gerrard(2014), Kapos et al.(2000), UNEP-WCMC(2002), USDA-NRCS(2013), 서정원 등(2008), Wikipedia 
Website 등에서 발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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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단위에 비해 많고 넓게 발달해 있다. 따라서 관계 

기관은 산지 관리 정책이나 산림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리의 산과 산지에 

대한 합당한 정의와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관련 통계정보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

다.

(3) 구릉과 구릉지

영영 사전에서는 구릉에 대해서 대체로 지표면의 

자연적 고지(高地)로서 산보다 낮고 경사가 덜한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일의 구릉(hill)

이나 집단적 의미의 구릉지(hills)에 대해서 보편적으

로 인정하는 정의와 기준은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

릉(지)과 산(지)의 지형적 차이를 구분하려고 노력하 

였다.

위키피디아(Wikipedia) 백과사전에 의하면, 영국

의 지리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고도 300m 이하의 고

지를 구릉(지)으로, 그 이상을 산(지)으로 간주한 적

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

고봉(summit)의 고도 600m 이상을 산지로, 그 이하

를 구릉지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에서도 과거에 한동안 고도 1000feet(304.8m) 이상을 

산으로 정의하였고, 이보다 낮은 것을 구릉(지)으로 

간주한 적이 있다.

최근 미국정부에서는 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존청(USDA-NRCS)의 지형 

및 지질 용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릉은 주변의 저지(lowlands)보다 30~300m 더 높고, 

대체로 둘러싸는 사면(bounding slopes)과 둥근 형태

의 정상부 땅(a summit area)을 가지고 있으며, 사면 

경사는 대체로 15°를 초과하는 고지(elevated area)를 

일컫는 일반 용어라고 하였다. 또한 구릉은 단일 형

체(mass)로 나 집단으로 출현하기도 하며, 국지적 기

복의 크기에 따라 저 구릉(30~90m)과 고 구릉(90~ 

300m)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자연지리학 사전에선 구릉(지)을 평야와 산지

의 점이 지형으로 간주하고, 주로 평지의 주위나 산지

의 전면(前面)에 잘 분포하는 지형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국내 구릉지의 기복량은 대부분 150m 이하이고 

경사도는 15° 미만이라고 하였다(한국지리정보연구

회, 2004, 65-66).

(4) 대지

대지(臺地, plateau)는 평야, 구릉지, 산지와 함께 

네 가지 주요 지형의 하나로 그 형태적 측면을 강조하

여 고원(高原, tableland)이라고도 한다. 주요 영영 사

전에서는 대지를 “최소한 한쪽 면(one side)이 주변지

역 보다 급격히 높고 평탄하며 광활한 지역”이라는 정

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고지에 형성된 비교적 

평평한 넓은 지역”으로 기술하고 있다. 미국지리교육

재단(NGE)의 백과사전에서도 전자의 정의와 같은 입

장을 취하고 있다

대지는 지형학 전문용어이지만 그 정의에서는 견

해의 차이가 뚜렷하다. 미국 Advameg 사의 과학백

과사전의 지형 편에서는 대지에 대해 “주변 지역보

다 1500feet(475m) 이상 고도에 형성된 비교적 평평

한 대규모 광활 지역이지만 한쪽 면 이상이 가파른 사

면( steep slope)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하였

다. 이에 비해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전청(USDA-

NRCS)의 ‘지형 및 지질 용어집’에서는 대지의 고도

를 훨씬 낮게 보고 있다. 이 기관은 미국 지질학연구

소(American Geological Institute)에서 편찬한 ‘지질학 

용어 사전’에 근거하여 대지를 “부근의 낮은 지형보다 

지표면의 고도가 100m 이상 더 높고 거의 평탄한 광

대한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한쪽 면 이상에서 가파

른 내리막 사면이 발달해 있다”라고 정의하였다. 한

편 국내 자연지리학 사전에서는 “해발고도 600m 이

상, 기복 150m 내외인 비교적 고도가 높고 넓은 면적

의 평탄한 지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지리정보

연구회, 2004, 137).

3) 본 연구의 산간분지 정의

본 연구는 대구 지방의 지형이 산간분지로서의 지

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재검토해보

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타당성

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간분지를 

구성하는 하위 지형단위(subordinate landform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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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야, 산지, 구릉지, 대지 등 각각의 정의에서 규정

된 최소 기준을 바탕으로 산간분지의 개념적 정의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산간분지의 분지저에 해당하는 평야의 범위

는 분지저를 관통하는 하천을 따라 발달한 평야의 표

고(해발고도)가 상이하므로 지역에 따라 그 고도 기준

도 상이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연지리학 사

전에서는 평야의 고도 한계를 150m 내외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저고도(low elevation)를 강조

할 뿐 구체적인 고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

계 도처에 평야의 고도가 너무나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야의 고도 기준은 각 지

역에 발달한 저지대의 고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정함이 합리적이다. 대구 지역의 평야는 대부분 금

호강과 신천 주변에 발달한 범람원으로서 해발고도 

75m 이하라고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와 

같은 소지역 지형의 전체적인 고도와 기복 등을 파악

해 보는 데 무리 없는 1:50,000 지형도와 등고선의 계

곡선(고도 100m 간격)을 참작하여, 고도 100m 이하

의 지형을 분지저에 해당하는 평야 또는 평지로 간주

하고자 한다.

산은 정상 봉우리의 고도가 300m 이상이면서 사방

으로 가파른 사면이 발달해 있는 지형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정의에서 산의 최저 고

도는 300m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지의 국지적 또는 

상대적 기복은 300~700m가 주장되고 있으나, 본 연

구는 산지의 범위 획정보다는 개별적인 산의 연속적

인 분포 유무에 초점이 있으므로 산지의 기복은 고려

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구릉과 구릉지는 평야와 산의 정의 및 기준을 고려

하여 평야보다 훨씬 고도가 높은 300m 미만의 정상

부 땅을 가진 고지대(upland, highland)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한 근거는 국내외 영어사전 정의에서 보편

적으로 구릉을 산보다 낮고 완만한 지형으로 인식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지(고원)의 정의는 “부근의 낮은 지형보다 100m 

이상의 높은 고도에 발달한 비교적 평탄하고 광대한 

지표면으로서, 최소한 한쪽 사면에서 가파른 사면이 

있는 지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대지의 정의에 나

타난 상이한 고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무부 자

연자원보전청과 미국 지질연구소의 견해를 수용한 것

은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에도 잘 부합해 적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대지 지형의 하나인 

진안고원은 전북 진안군을 중심으로 인근의 무주, 장

수군에도 걸쳐 있는 해발고도 300m 내외의 평탄지를 

말한다. 또한 이 고원의 서쪽 경계지대 일부에서는 평

야지대인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사이에 약 

200~300m의 고도 차이가 있는 가파른 사면이 형성

돼 있다는 사실이 잘 반증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산간분지의 개념 요소와 관련된 

하위 지형단위의 최소 요건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이 산간분지를 정의하고자 한다. 산간분

지는 ‘분지저 즉, 해발고도 100m 미만 평야 지역이 이

를 형성한 좁은 하곡(河谷)를 제외하고는 사방팔방으

로 고도 300m 이상의 산지, 고도 100m 이상~300m 

미만의 구릉지, 주변지역 보다 100m 이상의 고도를 

가진 대지 등의 고지대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지역에서는 대지 지형이 출

현하지 않아 적용하지 않는다. 

4. 대구 산간분지 지형 인식의 

문제점과 비판

1) 문제점 논의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산간분지 개념에 의

하여 대구 산간분지 지형을 주장한 3인의 견해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타무라 가즈히사(田村一久)의 대구 분지 지형 인식

은 산간분지의 지형학적 정의는 물론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정의의 기준에도 합치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적인 문제점은 대구의 분지저 범위로

서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의 범람원 이외에 동·서부 

100~300m 고도의 구릉지까지 포괄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더 중요한 문제점은 분지저의 남·북은 비슬·

팔공산괴를 그 외연 경계로 삼았으나, 동·서는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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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하

싸는 산지가 없어 당시 대구시역에서 크게 벗어난 경

산군의 안심 평야와 달성군의 낙동강을 경계로 설정

했다고 하였음에도 대구의 지형이 분지라는 주장을 

폈다는 점이다. 

타다 후지오(多田文男)는 앞서 주장한 타무라의 대

구분지 외연 경계 설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의식한 듯 

대구분지의 형태를 장방형이 아닌 삼각형으로 인식

하고, 애써 대구의 3면(남, 서, 동북쪽)이 산지로 둘

러싸인 산간분지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3면 중 서

쪽 면으로 설정한 (고령군의 의봉산에서 대구부 서

북방향으로 궁산·와룡산·함지산에 이르는) 구릉성 

산지는 그림 3과 4에서 보는 바, 낙동강 주변의 형성

된 광활한 평야 속에 점상(點狀)의 산발적 분포에 지

나지 않고, 더욱이 남쪽과 동북쪽 면의 사이 즉, 동쪽

에는 금호강을 따라 양안에 금호평야가 발달돼 있어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또한 그는 분지저 범위에 서

부지역에서와 달리 동부(현, 수성구)에 발달한 고도 

100~300m의 형제봉, 모봉, 두리봉, 지산 등의 구릉

지를 그 일부로 간주하였다. 이 밖에 평야가 발달한 

대구 서쪽 지역의 경계 설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

기 위해 당시 달성군과 낙동강을 건너 위치한 고령군

의 의봉산을 분지 지형단위 분석에 포함하는 무리수

를 두기도 했다. 

조화룡의 대구분지 지형단위 분석은 일본 학자들의 

것에 비해 진전되었다. 그는 대구분지를 협의와 광의

의 지형단위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협의의 대구분지

는 고도 100m 미만의 평야를 분지저로 한정하고 주변 

지형과의 경사 급변점이 나타나는 구릉지나 산지를 

따라 분지 지형의 외연 경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산간분지 정의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분

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지저의 서쪽

과 동쪽은 산간분지의 외연 경계를 설정하기에 어려

울 만큼 구릉지와 산지 발달이 미약함에도 대구를 산

간분지 지형으로 간주하고 주장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그림 1, 3).

그는 협의의 대구분지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

고 개념화한 것으로 짐작되는 광의의 대구분지 지형

분석에서는 전자의 것과 달리 분지저 범위에 고도 

100~300m의 구릉지를 포함시키고, 300m 이상의 산

지를 따라 그 외연 경계를 설정하는 모순적 기준을 적

용하였다(그림 2). 무엇보다도 광의의 대구분지는 대

구의 중심 시가지(중·서·남·북·동·수성구)가 주로 

발달한 금호강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시역을 크게 벗

어나서 서쪽으로는 대구 인근의 낙동강 본류 유역(칠

곡군, 대구 달서구·달성군 대부분, 고령군 일부)과 그 

지류인 백천 유역(성주군)을, 그리고 동쪽으로는 금호

강 상·중류 유역(영천, 경산시)과 형산강의 지류인 대

천 유역(경주시 건천읍, 서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대구 인근 낙동강 본류의 동·서 지류에 형

성된 금호강·백천 유역 분지를 중심으로 대구의 산간

분지 지형단위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간분석 

범위를 놓고 자연 및 인문지리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

가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 지형단위는 동쪽 경계와 

서북·서남쪽의 낙동강 본류 유역에 산지 발달이 취약

해 산간분지의 형태적 조건을 잘 충족시켜 주지 못하

고 있다.

2) 비판과 대안

앞 장에서 살펴 본 대구 산간분지를 주장한 3인의 

문제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각각 산간분지의 

개념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산간분지 

지형단위를 설정하기 위한 공간분석 범위도 상이하며 

무리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 지역의 

지형이 산간분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두 가지 점에 대한 통일성 있는 원칙으로 분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하나는 산간분지는 지리학의 전문용어인 만큼 그 

개념적 정의에 충실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간분지를 분지저에 해당하는 고도 

100m 미만의 평야 지역이 이를 형성한 좁은 하곡(河

谷)를 제외하고는 사방팔방으로 산지(고도 300m 이

상)와 구릉지(100m 이상~300m 미만)로 둘러싸인 지

형으로 정의하고 분석에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의하

면 대구지방의 산간분지 여부는 중심 시가지에 해당

하는 평야의 주위에 산지와 구릉지가 어느 정도로 발

달돼 있는 가가 분석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서 대구의 

평야가 사방팔방으로 산지와 구릉지로 둘러싸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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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면 그 평야는 분지저가 되면서 분지지형

을 형성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정 방향에 산

지 발달이 많은 평야지역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지방의 지형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그 지방의 관할구역과 경계지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지방의 지형이 분지 형태인지 아

닌지, 그리고 분지이거나 아니라면 어떤 지형적 특징

이 있는지는 대구의 관할구역 내 지형 분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산간분지를 구성하는 산지, 평야 등

의 하위 지형단위는 여러 지역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

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대구

지방의 지형적 특성 혹은 정체성(산간분지 지형)을 분

석하고 확인하는 데에 여러 타 지방을 포함시키거나 

형태적으로 유사한 하천유역 분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대구의 

산간분지 지형단위 확인은 관할구역과 하위 지형단위

가 걸쳐있는 인접 지방(시·군)의 가까운 경계지대까

지만 포함하여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가 산간분지에 속한다는 사실을 재생산하

거나 강조하기 위해 하천유역 분지( 대구 인근의 금호

강·백천 유역 분지)와 같은 넓은 공간단위로 분석하

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유역 분지(drain-

age basin, river basin)는 하나의 하천에서 망상(網狀)

으로 발달·연결된 수로로 지표수가 흘러들고 수렴하

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뜻한다. 또한 유역 분지는 

최고 지점과 최 외곽 능선의 최고점에 의해서 다른 유

역 분지와 분수계 혹은 경계를 이루며 분리되고 있음

으로 분지의 대부분은 유수(流水)의 작용에 의해 형

성된 침식지형이기도 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유역 분

지는 일단의 침식사면(hillslopes)과 하계망(drainage 

network) 혹은 하천 수로라는 두 가지 하위 지형단위

(landform units)로 구성된 개념인 것이다. 하지만 유

역 분지는 침식사면보다는 하계망의 의미를 더 강조

하여 유역 혹은 유역권(catchment (area), watershed6), 

drainage area)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 지형단위(geomorphological unit)로서 보다는 

수문학적(水文學的)인 물 공급과 생태조사 연구를 위

한 주요한 경관단위(landscape unit)로서 자주 사용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Goudie et al., 2004, 272-

274). 그러므로 대구 산간분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역 

분지의 범위로 확대하여 본 것은 다소 상이한 개념의 

지형단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또한 면적이 넓은 금호강·백천 유역 분지

에는 대구, 경산, 영천, 성주, 칠곡 등의 여러 고을 혹

은 지방이 일찍부터 상이한 지리적 위치에서 상이한 

지역사회로 발달돼 왔음에도, 이들을 대구분지 영역

으로 포괄해 보는 것은 각 지방의 지리·역사적 정체

성은 물론 주민 정서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칙으로 대구의 분지 지형

을 분석하기에 앞서 후자의 원칙은 관할구역의 변천

에 따라 분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대구는 1914년부터 도시행정구역에 

대해 별도의 부제(府制)가 실시됨에 따라 오늘날 대

구 중구를 중심으로 전국 12부(府) 중 하나의 도시로

서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7). 이후 대구는 1917년, 1938

년, 1958년, 1963년, 1981년, 1995년에 걸쳐서 관할

구역을 개편해 왔다. 하지만 대구의 도시 역사에 따른 

관할구역의 공간범위 변천은 1981년 7월 1일 직할시 

승격 전후 시기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대구 

시역은 1914년 7.6㎢에서 1938년에 달성군의 수성·

달서·성북면이 편입되어 115.68㎢, 1958년 463.19㎢

로 크게 확장되었다가 1963년에 농촌지역(282.77㎢)

이 다시 달성군에 환원됨으로써 1981년 6월까지 오랫

동안 178.32㎢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직할시 승격

과 동시에 대구는 경산군의 안심읍과 고산면, 달성군

의 월배·성서읍과 공산면, 칠곡군의 칠곡읍을 편입해 

시역을 455.78㎢로 확장하고, 1995년에는 대구광역

시로 출범하면서 달성군 전역(화원읍, 가창·다사·하

빈·옥포·논공·현풍·유가·구지 등 8면) 426.59㎢을 

편입하여 시역이 883.56㎢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직할시 이전인 예전의 역사적 관할구역8)과 

이후 오늘날 광역시 관할구역과의 현격한 공간범위를 

감안해 각각의 구역과 경계지대를 중심으로 산간분지 

지형단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역사적 관할구역은 구시가지인 중구를 중심으

로 사방으로 평야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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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방(四方: 남·북·동·서)과 사우(四隅: 남동·남

서·북동·북서)의 팔방(八方)에서 산지와 구릉지 등

의 고지대로 둘러싸이는지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최

신 수치지형도(2012년) 상의 고도 값으로 외연 경계

지대를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3). 중구의 동쪽 방향

으로는 평야 지형에서 경사 급변점이 나타나는 형제

봉(190m), 모봉(159m)과 같은 저고도 구릉지를 제외

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금호강 유역의 금호평야(안심 

평야, 경산 평야)로 이어져 산간분지로서의 외연 경

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쪽의 남부 방향

(서구 남측지역)과 남서쪽(달서구)도 예전의 월배 평

야를 지나 낙동강 건너편의 다산 평야(고령군)로 이

어지는 광활한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서쪽의 

북부와 북서쪽에서는 와룡산(295m)·잠산(198.5m) 

등의 구릉지가 발달해 있으나 잔구(monadnock)처

럼 분포해 있어 분지의 확연한 외연 경계를 잘 형성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쪽과 북동쪽은 함지

산(287.7m)·도덕산(660.8m)·응해산(526m)·응봉

(456m)·문암산(431.4m)·능천산(492m)등으로 이어

진 이른바 환상 산맥의 일부가 외연 경계지대를 형성

하고, 배후에는 팔공산괴 혹은 팔공산지(초례봉-환

성산-인봉-팔공산-가산)가 발달해 있다. 남쪽과 남

동쪽은 대덕산(546m)·앞산(660.3m)·산성산(650m) 

등의 앞산산괴, 법니산(348.5m)·용지봉(629m)·대

덕산 (599.5m) 등의 용지산괴, 지산(231m)·무학산

(203m)·두리봉(210m) 등의 낮은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고, 배후에는 비슬산(1083m)과 최정산(880m) 등이 

솟아 있다. 그리고 오늘날 대구광역시 관할구역과 경

그림 3. 대구시 역사적 관할구역과 경계지대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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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대 지형을 중심으로 분지 지형단위를 검토해 보

아도, 시역의 북쪽, 북동쪽, 남쪽, 남동쪽, 북서쪽 일

부는 산지와 구릉지로 둘러싸이지만, 나머지 방향은 

평야 지형이 발달하여서 산간분지의 기본 형태를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그림 4). 

요컨대, 대구지방의 역사적 관할구역은 물론 최근 

확장된 대구광역시도 팔방 중 사방(남, 남동, 북, 북

동)과 북서 일부만이 연속적인 고지대(산지, 구릉지)

로 둘러싸여 있어 국제지형학회의 관점과 개념 정의

에 의하면 산간분지 지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거나 믿어 왔던 대구 분

지 도시라는 인식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리 오개

념의 하나로서 하루빨리 부정되고 교정되어야 할 것 

이다. 

5. 결론  

우리는 수많은 지리 오개념들로써 우리나라나 세계

를 잘 못 이해하고 그릇된 관점으로 보고 있을지 모른

다. 사회적으로 한번 구성된(만들어진) 그러한 오개념

들은 세대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거나 학습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구 

분지 지형도 오개념의 반복적 생산과 교육의 결과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분지 지형

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대

구의 지형이 분지 혹은 산간분지라고 주장한 타무라 

가즈히사(田村一久, 1933), 타다 후미오(多田文男, 

1940), 홍경희(1966), 조화룡(1995) 등의 관련 문헌을 

엄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이를 재생산하는 교과서(고

등학교 한국지리)와 주요 일간지 신문기사도 살펴보

그림 4. 대구광역시 관할구역과 경계지대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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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대구 산간분지라는 오개념도 소수의 전문 지리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련 교육과 연구를 수행

하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지리학자들(교수, 교사)과 

언론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산돼 온 

것이 확인되었다.

지형이나 지형단위에 대한 최근 국제지형학계나 관

계 기관의 동향과 견해를 수렴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

간분지를 분지저에 해당하는 고도 100m 미만의 평야 

지역이 이를 형성한 좁은 하곡(河谷)을 제외하고 사방

팔방으로 산지(고도 300m 이상)와 구릉지(100m 이

상~300m 미만)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정의하고, 대

구의 예전의 역사적 관할구역과 오늘날 광역시역을 

대상으로 산간분지 지형단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

과 대구의 중심 평야지역은 주위 사방팔방 중에서 사

방( 북쪽, 북동쪽, 남쪽, 남동쪽 )과 북서 일부만이 산

지와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어 산간분지 지형이라고 

볼 수 없다. 대구는 북과 남 방향에 산지가 발달돼 있

지만 동서로는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덕에 외려 평야 

지형이 잘 발달해 있는 개방적인 평야 혹은 평원 도시

라고 할 수 있다.

대구분지라는 지리 오개념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또 다른 파생적 오개념을 생성하여 대구의 거주

환경과 지역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를 낳기

도 한다. 즉, 대구는 분지라서 여름철에 너무 더워 살

기 힘들지 않느냐 라든지, 심지어 대구 사람들은 분

지에 갇혀 살아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기질이 많으

며 사고(思考)도 그렇게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

라서 지난 80여 년간 우리가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대구 분지도시라는 지형 인식은 하루빨리 부정되고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국과 세계에 관한 수많은 지리 오개념에 

대해서 학계의 관심과 더불어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

기를 기대해 본다.

주

1) 이는 2010년 3월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경상북

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세종시 수

정안’에 따른 ‘TK 역차별 논란’을 겨냥해서 “분지적 사고

를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분지라고 해도 사고는 분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YTN뉴스, Posted : 

2010.3.6.01:51). 이에 대해서 이계성 논설위원은 대구 지

역민의 유난한 폐쇄성과 보수성이 분지 지리적 특성 탓이

라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며 ‘분지적 사고론’으로 표현하

였고(한국일보 2010.3.7. 일자), 김종구 논설위원은 분지적 

사고는 ‘분지에 사는 사람들은 소견이 좁고 폐쇄적이라는 

속설’에서 나온 발언으로 짐작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한

겨레 2010.3.9. 일자).

2) 이는 오늘날로 보면 달성산은 달성공원, 동산은 동산동 청

라언덕, 남산은 예전에 아미산으로 불렀던 반월당 관덕정 

뒤편에 있는 언덕, 오포대(午砲臺)는 일제강점기에 정오를 

알리는 대포가 있었던 예전의 연귀산(連龜山)으로  제일중

학교 교정, 수도산은 예전의 기린산 혹은 삼봉산으로 남구 

이천동 대봉 배수지 등과 같은 고도 100m 미만의 낮은 구

릉지를 일컫는다.

3)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당시 경산군 고산면(현, 

대구 수성구)의 삼덕동에 위치한 대덕산에서부터 동으로 

용지봉·산성산·앞산·청룡산·삼필봉·금계산(달성군 옥

포면과 논공읍 사이 소재) 등으로 이어지는 산지의 북쪽 급

사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가운데 용제봉(龍祭峯) 산괴는 앞서 언급된 용제산 산괴

를 바꿔 호칭한 것이다. 한편 타다는 대구 남쪽의 여러 산

악 정상부에는 평탄면(平坦面)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용제봉 산괴에 속하는 백악산(白岳山, 560m)에서는 고도 

400m 이상에 평탄지가 발달해 있으며 여기엔 논농사가 이

루어지는 지전동(池田洞, 현, 범물동 진밭골)이라는 마을이 

형성돼 있다고 기술했었다(多田文男, 1940, 13-14.).

5) 이에 대해서 타다는 팔공산괴를 둘러싸는 도덕산(600m)·

암해산(현,응해봉, 507m)·응봉(448m)·문암산(426m)·

능천산(380m)·(초례봉)·무학산(593m)·태실봉(460m) 

등으로 이어진 이른바 고리 모양의 산지를 환상(環狀) 산맥

이라고 이름 하였다(多田文男, 1940, 12). 

6) watershed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분수령 혹

은 분수계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유

역권의 뜻으로도 함께 사용한다(http://www.dictionary.

com/browse/watershed). 

7) 1886년(고종 33) 우리나라는 오늘날 지방행정체제의 근간

이 된 13도로 개편됨에 따라 경상도는 남북으로 나눠지고, 

경상북도는 감영이 있는 대구군을 비롯한 41개 군을 새로

이 설치·관할한다. 대구군은 1910년(융희 10) 동일한 행정

구역이 대구부(府)로 승격된다. 이때 부는 29개 면(面) 260

개 동(洞)으로 구성돼 있었다. 1911년 11월에는 동상(東上)

면과 서상(西上)면이 대구면(面)으로 통폐합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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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에 다시 부제(府制)개편이 단행돼 대구부는 도시적 

성격이 강한 대구면( 당시 면적은 7.6㎢으로 2016년 5월 현

재 대구 중구 면적 7.06㎢과 비슷함)으로 대폭 축소되고, 나

머지는 수성, 가창, 공산, 해안, 하빈, 다사, 성북, 달서, 성

서, 월배, 화원, 옥포 등 12개 면으로 통폐합되어 신설된 

달성군으로 편입된다. 이때 인접한 현풍군의 4개 면(논공, 

현풍, 유가, 구지)도 통합된다. 한편 당시 대구부 인구는 

7,920호에 31,949명이었다.

8) 이 구역은 구시가지(舊市街地, old town)였던 대구광역시 

중구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는 형제봉에서 와룡산, 남

북은 앞산·법니산에서 함지산·문암산 등의 사이에 해당하

는 시가지 지역으로서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승격 이

전의 관할구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대구의 역사와 더불어 

일찍부터 대구시역으로 편입된 오래된 대구 시역이므로 역

사적 관할구역이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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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안 해안사구 보전현황 평가 연구: 
중구, 옹진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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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ssessment of the Conservation Status for Coastal Sand Dunes in 
Incheon: Focused on the Jung gu, Ongjin gun in Incheon

KyoungMoon Park* · SungWoo Kim** · TaeSun An***

요약 : 본 연구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해안사구의 분포 현황 및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보

전현황 평가를 실시한 연구이다. 인천시의 경우 서해 연안을 따라 형성된 해안선의 길이가 1,053km에 달하고 

있어 여느 지역자치단체 못지않게 해안사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해안사구의 분포나 특성, 관리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인천시 일부 연안을 대상으로 해안사구 추가도출 기준 설정을 통해 21개소의 해안사구

를 추가 도출하고, 이들 해안사구에 대한 특성분석과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인천시 해안사구 보전현황에 대한 기

초자료 구축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해안사구, 보전 현황, 분포 특성, 평가체계, 특성분석

Abstract : This paper is a research that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and status of coastal sand dunes spread 
along the shoreline of Ongjin-gun, Jung-gu in Incheon and evaluated their conservation status. In Incheon, 
the length of coastline along the West Sea shoreline is 1,053km. thus leading to an assumption that coastal 
sand dunes are dispersed their as many as other regional local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no enough 
basic data on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other areas besides the 5 places 
on the lis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sidering this fact, this paper additionally drew 21 coastal 
sand dunes in the shoreline of Incheon, including the 5 places on the lis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the standard of coastal sandhill selection. The additionally selected aimed to propose how to develop 
basic materials on the conservation status of coastal sandhills in Incheon through characteristic analysis by 
sandhill and qualitative evaluation. 

Key Words : coastal sand dune, conservation status, distribution characteristic, evaluation system, analysis of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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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문·김성우·안태선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해안사구는 해안모래의 저장고로서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열대 저기압에 의한 태풍, 대규모 

폭풍해일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일차적으

로 이를 저지시켜 대피시간을 늘려주는 방재적 기능

을 가지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1). 

또한, 해안사구는 지하수의 저장고로서 빗물에 의

해 습지가 형성되어 농업용수나 식수의 공급처가 되

기도 하며, 담수생태계를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희귀

한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물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

의 증대에 기여한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안사구의 가치

에도 불구하고, 사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

부분의 사구지역이 해수욕장, 도로, 군부대시설, 골

재채취장, 위락시설,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

며, 간척, 매립, 관광객의 증가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안사구가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해안 침

식의 증가, 사빈(沙濱) 모래면적의 감소,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불어 침수위험

성 증가 및 해변의 관광지로서의 가치손실로 인한 지

역주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해안사구의 훼손에 대해 최초 KBS(2000) 

환경스페셜 다큐멘터리 방영1) 이후, 국내에서는 국정

감사(2001)2)를 통해 해안사구 보전 대책 필요성을 언

급한 바 있 있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 관련 주무부처

인 환경부는 2002년 ‘해안사구 보전·관리 지침’을 수

립한 바 있으며, 2003~2011년까지 해안사구의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 구축을 위해 전국의 해안

사구 실태를 파악해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환

경부 및 해양수산부 등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내 해

안사구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안사구 보전에 관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해안사구에 대

한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 또는 관리 지침 등

과 같은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3)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기인하는데, 첫째는 환

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안사구 목록 외 해당 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해안사구 분포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는 해안사구별 보전 현

황 및 특성에 대한 조사, 분석이 수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일부 

연안을 대상으로 해안사구의 분포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전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 추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해안사

구 보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기초자료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천시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해안사구

를 파악하고, 해안사구별 특성에 기인한 보전현황 평

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연구과정으로 이

루어졌다. 

먼저 1단계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에 분포하

고 있는 해안사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천시는 서

해 연안을 따라 형성된 해안선의 길이가 1,053k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목록에 5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 연안에 추가적으로 위치하고 있

을 해안사구 분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단계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에 분포하는 총 21개

소(환경부 목록 4개소, 본 연구 도출 17개소)의 해안

사구에 대한 보전 현황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

전현황 특성은 크게 사구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토지

이용 및 경관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해안사구별 특성

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3단계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에 분포하는 해안사구

별 보전현황 특성을 바탕으로 보전현황 평가를 실시

하였다. 해안사구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사구

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30), 사구의 보전적 측면 경

관요소(30), 사구의 훼손적 토지이용(40)으로 구성하

였으며, 양호(80점 이상), 보통(60~80점), 훼손(60

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사구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해안사구 분포 현황 및 특성에 관한 DB 구축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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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인천시 수치지도(1:5,000), 항공사진(1:25,000), 

google earth 지도,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토양지도 등을 Arc Gis 9.3, Auto Cad 2010 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분포 현황

1) 국내 해안사구 분포 현황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33개의 해안사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3개의 사구는 환경부의 자체적인 

사구보전 상태 기준에 따라 보통, 양호, 파괴로 구분

하여 국내 해안사구를 구분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03~2011년까지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

해 기존의 133개 사구 외 17개소의 해안사구가 추가

적으로 발굴·조사되어 국내에는 현재까지 총 150개

의 사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같은 

추가조사에 의해 해안사구의 목록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시 해안사구의 경우 환경부의 ‘해안사구 보전·

관리지침(2002)’ 목록 상 강화군에 위치한 동막사구 

1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전국 해안사구 정

밀조사’에 덕적도(서포, 밧지름) 2개소, 대청도(옥죽

동, 시탄동) 2개소 등 총 4개소가 추가 조사되어 2013

년 현재에는 총 5개 사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표 1. 국내 해안사구 분포 현황(환경부)

사구

길이
지역 갯수

기존 환경부 목록(‘02년)
환경부 추가조사

(’03년~’11년)

양호 보통 파괴 보전등급 구분 없음

계 150(17) 19 63 51 17

2㎞

 이상

경기·인천 - - - - -

충남 9(1) 신두 외 3개소 몽산포, 청포대, 꽃지, 신합 소황

전북 3 - 장신, 광승, 명사십리 - -

전남 6(5) - 송현 - 비금도외 4개소

강원 14(1) 동호 외 3개소 봉포 외 6개소 송정, 망상 양양(가평)

경북 2(1) 고래불 - - 평해

경남 - - - - -

제주 2 - 신양, 금면 - -

1㎞

~

2㎞

경기·인천 3(2) - - 방아머리(1)
덕적도(서포), 

대청도(옥죽동)

충남 18(1) 구례포 외 3개소 학암포 외 7개소 만리포 외 4개소 원산

전북 3 - 고사포 동호, 구시포 -

전남 8(1) - 송석 외 3개소 가계, 사정, 사구미 자은도(백산)

강원 10 항목 화진포 외 4개소 속초 외 3개소 -

경북 6 후정, 구산, 곡강 화진 망양, 관성 -

경남 - - - - -

제주 1 사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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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추가 도출 방법

환경부의 해안사구 분포자료에 의하면, 인천은 강

화군 1개소 옹진군 대청도 2개소, 덕적도 2개소 등 총 

5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인

천시 해안연안의 규모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천시 

관내 도서지역 연안에 위치한 해안사구는 더욱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해안사구 목록 외 

추가적인 해안사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기

준에 의해 인천시 관내 해안사구 분포 현황을 파악하

고자 하였으며, 분포현황 조사대상 도출 기준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인천시 중구 일부 도서 및 옹진군 관내 도서

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외 인천시 해안연안 

지역의 제외이유는 내륙지역의 경우 도시화로 인해 

해안사구의 형태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였

고, 강화군의 경우 접경지 군사지역 산재 등으로 인한 

자료 취득의 한계 등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유인도서로서 해안사구의 규모적 측면에서 

최소 해안선이 500m 이상인 지역으로 해빈과 전사구

의 형태가 잔존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

부(2002)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에 따르면, 해안

사구는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2차사구-사

구습지를 이루는 것을 해안사구의 일반형태로 제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빈-

전사구 또는 전사구 및 전사구 배후지대의 형태만 갖

춘 지역이라 할지라도 해안사구로 간주하였다(그림 

1, 2). 

해빈-전사구(전사구 배후지대)까지의 형태를 갖춘 

경우까지 사구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인천시 연안의 

해안사구로 인정한 근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사구의 형태적 측면에서 환경부(2002)

의 해안사구 목록 중 평가등급이 양호, 보통, 파괴 중 

평가등급이 보통인 사구 63개를 대상4)으로 google 

earth를 통해 형태적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 환경부 모식도에서 나타낸 해빈-전사

구-전사구배후지대-2차사구-사구습지-배후산지

까지의 완전한 형태를 갖는 사구는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고, 63개 해안사구 모두 해빈-전사구 또는 해

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파악5)되었다. 이의 결과는 본 연구의 인천시 연안도

서 해안사구 연구대상 범위로서의 해빈-전사구(전사

구배후지대)의 형태적 및 규모적 사구범위 설정의 근

거가 되었다. 

또한,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까지의 범위 

설정은 이들 사구범위가 사구의 형성 매커니즘의 핵

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환경적, 생태적, 방재적 기능

의 최일선 공간이자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공간6)이므

로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선정의 최소범위로 설정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미만

경기·인천 5(2) - - 동막 외 2개소
덕적도(밧지름),

대청도(사탄동)

충남 17 - 사목 외 8개소
천리포(1), 천리포(2) 외 

5개소

전북 3 - - 변산, 상록, 모항 -

전남
16(3)

- 덕산, 모사 외 5개소 홀통, 증의 외 4개소
비금도(첫구지),

오봉, 우이도

강원 9 공현진 반암, 남항진, 옥계, 용화 오호, 죽도 외 2개소 -

경북 4 - 봉산, 칠포 장사, 하서 -

경남 2 - - 상주, 송정 -

제주 9 - 곽지, 협재 외 4개소 이호, 평대, 함덕 -

주: 표 칸의 밑줄이 있는 해안사구는 인천시 관내에 위치한 해안사구임.

   (   ) 안의 숫자는 ’03년~’11년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에 의해 추가 발굴된 해안사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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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심토의 토질이 ‘사질(沙質)’인 지역을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해안사구의 표토심의 토질은 대개 사

질이다. 항공사진으로는 해빈-전사구-전사구 배후

지대의 형태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 지역이 실제 사

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항

공사진은 일차적으로 형태로서의 사구지역의 잠재가

능 지역을 찾고, 농촌진흥청의 한국토양정보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토양지도를 이용해 심토의 토성이 사

질인 지역을 최종적으로 인천시 관내 해안사구 분포

현황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표 2).

3)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분포 현황

인천 연안 해안사구의 분포현황 추가조사대상 선

정 방식인 유인도서이며, 해안선이 500m 이상인 지

역으로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의 형태를 갖

으면서 심토의 토성이 사질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안

사구를 도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도출결과, 중구 일부 도서에는 5개소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되며, 옹진군 접경지역인 서해 5도에 8개, 접

경도서 외 지역에 8개소로 총 21개소의 해안사구(총 

연장 20.5km)가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이는 

환경부 목록에 기재된 옹진군의 해안사구 4개소를 포

함한 결과이다(그림 3). 

3.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특성 조사

1) 형태 및 규모적 특성 조사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도서의 사구형태 및 규모

적 특성은 먼저 사구형태로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에서 구분한 해안사구 모식도에 근거

하여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인천시 해안사구 21개소

의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규모적 특성은 

항공사진과 수치지도, ArcGIS 9.3 등을 이용하여 사

구의 해안선 길이, 해빈-전사구(전사구 배후지대)까

지의 최대 폭과 최소 폭, 사구의 면적 등을 조사하여 

규모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측면의 분석결과, 사구형태적 

측면에서 환경부 모식도에 부합하는 사구는 옹진군 대

청리 옥죽동 사구로 2차사구까지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외 사구의 경우 모두 전사구 또는 전

사구 배후지대까지의 사구의 형태적 특성을 보였다. 

그림 1. 환경부의 사구지대 범위

출처: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 관리지침”, 1.

그림 2. 본 연구의 인천시 연안 사구지대 범위

출처: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 관리지침”, 1 
해안사구 모식도 저자 수정.

표 2.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조사대상 선정기준

구분 조사대상 선정 기준 관련 자료

위치
중구 일부 도서 및 옹진군 

관내 도서 연안 - google 위성사진

-  인천시 토지정보

과 1:5,000 항공사

진(2012)

-  농촌진흥청 토양

지도

규모적 

특성
해안선 길이 500m 이상

형태적 

특성

해빈-전사구-전사구 배후

지대

지질 표토심의 토질이 사질(沙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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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천시 연안(중구, 옹진군) 해안사구 분포 현황

구분 위치 사구 명칭 해안선 길이(km) 비고

중구

덕교동 마시안 해변 덕교 1.8
남북동 용유도 해변 용유 1.2
을왕동 왕산 해변 왕산 0.7

무의동 하나개 해변 하나개 0.7
무의동 실미도 해변 실미 0.8

옹

진

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백령면 진촌리 사곶 해변 사곶 2.4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 진촌(1) 0.9

백령면 진촌리 하늬 해변 진촌(2) 1.1
백령면 진촌리 어릿골 해변 진촌(3) 0.5

백령면 연화리 연화 0.8
대청면 대청리 옥죽동 해변 옥죽동 1.6 환경부 목록

대청면 대청리 시탄동 해변 시탄동 0.7 환경부 목록

연평면 연평리 새마을 해변 연평 0.6

접경

도서 외 

도서

북도면 장봉리 옹암 해변 장봉 1.0
영흥면 외리 외리 1.0

자월면 자월리 자월 0.5
자월면 승봉리 이일레 해변 승봉 0.9
덕적면 서포리 서포 해변 서포 1.0 환경부 목록

덕적면 진리 밧지름 해변 밧지름 0.6 환경부 목록

덕적면 굴업리 굴업 0.5
자월면 이작리 큰플안 이작 1.2

해안사구 총 연장 20.5

그림 3. 인천시 연안(중구, 옹진군) 해안사구 위치 및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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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의 규모적 특징을 살펴보면, 해안선 길이가 가

장 긴 사구는 백령면 진촌리의 사곶사구로 2.4km를 

나타냈고, 가장 짧은 길이를 갖는 사구는 덕적면 굴업

리의 굴업사구가 0.5km의 길이를 나타냈다.

사구의 면적은 백령면 사곶사구가 가장 넓은 

2,605,955㎡로 파악되었고, 옹진군 대청면 옥죽동 

사구와 중구 덕교사구가 각각 853,959㎡, 703,505㎡

로 50만㎡가 넘는 대형사구로 파악되었으며, 연평, 

이작, 장봉 사구의 경우 각각 35,199㎡, 81,579㎡, 

98,316㎡로 10만㎡ 미만의 소규모 사구로서의 면적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호한 사구의 형태파악을 위해 전사구까지의 거

리(해수면으로부터 초본식생 또는 목본식생지대의 

경계부까지의 거리)의 최대 폭을 조사한 결과, 최대 

폭이 가장 긴 사구는 대청도 옥죽동 사구로 600m의 

길이를 나타냈고, 백령도 진촌(3), 연평도 연평사구가 

각각 25m씩으로 가장 짧은 최대 폭을 나타냈다. 

사구 형태의 훼손파악을 위해 해빈으로부터 개발

지역까지 가장 짧은 거리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발지역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사구는 

중구 덕교, 옹진군 용유, 승봉사구가 각각 25m길이

를 나타났고, 개발지역까지의 거리가 100m 이상으로 

인위적 간섭에 의한 훼손이 적게 가해진 사구는 옹진

군 밧지름(220m), 굴업(200m), 서포(160m), 시탄동

(140m)사구로 나타났다. 또한, 옹진군 백령면의 진촌

(1), 진촌(2), 진촌(3), 덕적면의 이작사구는 개발지역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위적 간섭에 의한 사구형태

의 훼손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 조사 결과

인천시 연안도서 해안사구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

표 4. 인천시 연안(중구, 옹진군) 해안사구 형태 및 규모적 특성 조사결과

구분
사구

명칭
사구 형태 범위

해안선 

길이(km)
면적(㎡)

해빈 폭(m) 해빈-전사구(m) 해빈-개발

지 최소거

리(m)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중구

덕교 전사구 1.8 703,505 15 25 20 60 25
용유 전사구 1.2 274,379 15 30 25 45 25
왕산 전사구 0.7 103,277 30 50 40 60 30

하나개 전사구 0.7 198,157 30 60 30 120 30
실미 전사구 배후지대 0.8 219,783 25 70 40 75 40

옹

진

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전사구 배후지대 2.4 2,605,955 20 100 40 105 40
진촌(1) 전사구 배후지대 0.9 104,589 10 30 20 45 -

진촌(2) 전사구 배후지대 1.1 106,048 10 25 25 35 -

진촌(3) 전사구 배후지대 0.5 239,527 10 25 25 35 -

연화 전사구 배후지대 0.8 234,014 15 40 25 40 -

옥죽동 2차사구 1.6 853,959 50 250 60 340 50
시탄동 전사구 배후지대 0.7 100,349 50 70 50 110 140
연평 전사구 배후지대 0.6 35,199 15 25 30 40 30

접경

도서 

외 도

서

장봉 전사구 배후지대 1.0 81,579 30 45 35 40 30
외리 전사구 배후지대 1.0 103,236 15 30 40 65 40
자월 전사구 배후지대 0.5 101,607 50 80 50 100 50
승봉 전사구(일부 배후지대) 0.9 184,759 15 80 15 85 25
서포 전사구 배후지대 1.0 336,753 50 150 55 175 160

밧지름 전사구 배후지대 0.6 103,413 20 100 25 100 220
굴업 전사구 배후지대 0.5 115,823 35 60 40 90 200
이작 전사구 1.2 98,316 15 40 15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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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구 보전적 요소와 사구 훼

손적 요소를 구분하여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사구 

보전적 요소는 모래지대, 초본 식생, 관목식생, 하천 

및 농수로, 습지 등 5개 항목이며, 사구 훼손적 요소

는 개발지역, 도로, 경작지, 군사시설, 나대지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사구의 토지이용 및 경관

적 특성 파악을 위해 구분한 조사항목별 포함사항은 

표 5와 같다.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21개소에 대한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 조사는 해안사구별 항공사진을 추출한 

후, 수치지형도 상에서 상기 조사항목에 대한 토지이

용 및 경관적 특성 유형별 패치작업(patch work)을 실

시하였다(그림 4). 이를 통해 우선 각 해안사구별 토

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수치지형도 상에서 해당 유

형별 패치의 면적을 산출하여 정량적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이들 해안사구지대들은 각각의 분포지

역 여건에 따라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이 다르게 나

타났다(부록 참고). 

중구의 용유도에 위치한 사구는 덕교, 용유, 왕산 

등 총 3개로 모두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

구를 형성해야 하는 해빈의 언덕형성 지대에 해수욕

장 관련 위락시설, 도로 및 주차장 건설, 음식점 및 각

종 상업시설이 다수 입지해 있어 사구의 훼손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해안사구 훼손 요

소인 개발지역 및 도로 비율이 3개 사구 모두 30% 이

상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입증이 된다. 무의도의 경우 

도로 및 주차장 건설이 전사구 지대에 행해지진 않았

으나 전사구 및 전사구 배후지대에 해수욕장 관련 위

락시설, 음식점 및 각종 상업시설, 경작지 등이 입지

해 있어 사구의 훼손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옹진군 접경도서인 서해5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

체적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양호한 사

구보전 현황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해 5도 

사구의 분포 지역별 토지이용 및 경관특성에 대해 살

펴보면, 먼저 백령도는 총 5개의 사구가 있으며 사곶, 

진촌(1) 사구를 제외한 사구에서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군사시설과 관련된 토지이용 특성이 나타

났다. 이들 지역에는 전사구가 형성되는 지대에 철책

과 교통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

람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군사시설 외 사구를 훼

손하는 개발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곶, 진촌(1), 

진촌(3) 사구의 경우 군사시설을 경계로 전사구 배후

지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대개의 사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작지로의 사구활용(면적비율 30% 이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청도의 경우 옥죽동 사구와 시탄동 사구 모두 모

래나지의 면적이 넓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양호한 사

구의 형태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개발행위 지역도 

전사구 배후지대에 기존의 자연부락과 경작지가 조

성되어 있는 것 외에 해빈-전사구 주변일대에 개발

표 5.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 조사항목별 포함 내용

구분 포함 내용

사구 

보전적 

요소

모래지대 해빈 및 모래나지

초본식생 갯그렁 등 1m 이하의 초본

관목식생 곰솔 및 송림 등 1m 이상의 나무

하천 및 

농수로
하천, 농수로 및 배수로

습지 저수지 및 물 웅덩이

사구 

훼손적 

요소

개발지역
토지피복을 바탕으로 주거지역, 건축물 

및 그 밖의 인공건조물

도로 일반도로 및 농로

경작지 논, 밭, 과수원 등의 농경활동 지역

군사시설 군부대 지역, 철책선 및 교통호 등

나대지
뚜렷한 토지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

으로 잡종지 등

그림 4. 토지이용 현황조사: 옹진군 옥죽동 사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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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인공건조물이 없어 사구의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연평도의 연평사구는 

모래나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개발행위

로 인한 인공건조물의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아 개발

로 인한 사구의 훼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분석

되었다.

표 6. 인천시 중구, 옹진군 관내 해안사구 경관 및 토지이용 조사 결과
(단위: ㎡, (   )는 %)

구분
사구

명칭
총면적

사구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사구훼손적 측면의 토지이용

모래나지 초본식생 목본식생 하천 습지 개발지역 도로 경작지 군사시설 나대지

중구

덕교
703,505
(100.0)

173,390
(24.6)

15,037
(2.1)

247,533
(35.2)

697
(0.1)

13,910
(2.0)

212,143
(30.2)

23,993
(3.4)

16,802
(2.4)

- -

용유
274,379
(100.0)

60,443 

(22.0)
5,845 

(2.1)
9,641 

(33.0)
-　

6,048 

(2.2)
73,886 

(26.9)
13,867 

(5.1)
22,250 

(8.1)
-

1,399 

(0.5)

왕산
103,277 

(100.0)
37,532 

(36.3)
2,615 

(2.5)
4,666 

(4.5)

- - 34,987 

(33.9)
9,981 

(9.7)
476 

(0.5)
-

13,020 

(12.6)

하나개
198,157 

(100.0)
71,959 

(36.3)
4,168 

(2.1)
55,476 

(28.0)
2,313 

(1.2)
27,450 

(13.9)
16,902 

(8.5)
4,631 

(2.3)
- -　

15,258 

(7.7)

실미
219,783 

(100.0)
63,581 

(28.9)
14,554
(6.6)

65,217 

(29.7)
-　 -　

9,786 

(4.5)
5,309 

(2.4)
61,336 

(27.9)
- -

옹

진

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2,605,955 

(100.0)
207,799 

(8.0)
15,697 

(0.6)
234,367 

(9.0)
33,858 

(1.3)
16,712 

(0.6)
140,996 

(5.4)
100,893 

(3.9)
1,657955 

(63.6)
-　

197,678 

(7.6)

진촌(1) 104,589 

(100.0)
11,849 

(11.3)
32,116 

(30.7)
1,132 

(1.1)
1,497 

(1.4)
737
(0.7)

-　
2,857 

(2.7)
35,398 

(33.8)
- 

19,003 

(18.2)

진촌(2)
106,048 

(100.0)
27,300 

(25.7)
2,348 

(2.2)
60,680 

(57.2)
-　 -　 - - - 

15,720 

(14.8)
-　

진촌(3)
239,527 

(100.0)
5,559 

(2.3)
938 

(0.4)
13,113 

(5.5)
8,326 

(3.5)
4,464 

(1.9)
997 

(0.4)
10,135 

(4.2)
183,376
(76.6)

8,463 

(3.5)
4,156 

(1.7)

연화
234,014 

(100.0)
25,878 

(11.1)
140,732 

(60.1)
4,829 

(2.1)
4,550 

(1.9)
3,166 

(1.4)
3,439 

(1.5)
-　

8,592 

(3.7)
42,828 

(18.3)
-

옥죽동
853,959 

(100.0)
260,997 

(30.2)
190,520 

(22.0)
251,419 

(29.3)
12,554 

(1.5)
15,795 

(1.8)
58,558 

(6.6)
11,008 

(1.3)
64,116 

(7.3)
- -

시탄동
100,349 

(100.0)
21,490 

(23.8)
11,288 

(10.3)
29,729 

(27.2)
1,865 

(1.7)
-　

26,167 

(23.9)
4,568 

(4.2)
7,610 

(7.0)
-　

2,200 

(2.0)

연평
35,199 

(100.0)
10,879 

(30.9)
10,188 

(28.9)
7,904 

(22.5)
- -　

1,613 

(4.6)
3,032 

(8.6)
1,229 

(3.5)
-　

354 

(1.0)

접경

도서 

외 

도서

장봉
81,579 

(100.0)
48,994 

(60.1)
4,564 

(5.6)
21,006 

(25.7)
-　 -　

844 

(1.0)
3,484 

(4.3)
2,687 

(3.3)
- -

외리
103,236 

(100.0)
39,682 

(38.4)
27,304 

(26.4)
18,896 

(18.3)
- -

2,423 

(2.3)
-　

12,618 

(12.2)
-

2,313 

(2.2)

자월
101,607 

(100.0)
46,533 

(45.8)
34,892 

(34.3)
11,783 

(11.6)
-　 -　

734 

(0.7)
5,156 

(5.1)
2,509 

(2.5)
- -

승봉
184,759 

(100.0)
35,431 

(19.2)
27,239 

(14.7)
102,844 

(55.7)
-　 -

11,540 

(6.2)
-　 - -

7,705 

(4.2)

서포
336,753 

(100.0)
78,875 

(23.4)
28,650 

(8.5)
193,748 

(57.5)
-　 -　

19,037 

(5.7)
-　 - -　

16,443 

(4.9)

밧지름
103,413 

(100.0)
32,662 

(31.6)
7,387 

(7.1)
16,731 

(16.2)
- -　

6,697 

(6.5)
- -　 -

39,936 

(38.6)

굴업
115,823 

(100.0)
31,601 

(27.3)
8,315 

(7.2)
69,040 

(59.6)
-　 -

1,986 

(1.7)
-　 -　 -　

4,881 

(4.2)

이작
98,316 

(100.0)
53,238 

(54.1)
1,030 

(1.1)
41,131 

(41.9)
-　 -　 -　 -　 -　 -

2,9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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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접경도서인 서해5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구

는 총 8개소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북도면의 

장봉사구, 영흥면 외리사구, 자월면 자월사구 및 승

봉사구는 해빈-전사구 지대에 일부 정주 가옥과 경

작지, 도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발행위로 인한 사

구의 훼손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

적도 서포 사구 및 밧지름 사구는 해빈-전사구까지 

일체의 개발행위 없이 모래나지의 보전이 잘 이루어

져 있으며, 두터운 초본 및 목본식생지대가 전사구 배

후지대에 위치한 몇몇 정주 가옥과 명확한 구분을 이

루고 있어 양호한 사구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적면의 굴업사구, 자월면의 

이작사구 또한 인간의 간섭에 의한 개발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

4.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보전현황 평가

1) 평가방법 고찰 

현재 국내에는 해안사구에 대한 공인된 정량적 평

가체계 없이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관리지

침”에서 제시한 해안사구 상태에 따른 양호, 보통, 파

괴의 3가지 구분에 의해 해안사구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2002)의 평가는 평가구분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약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빙성

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7)

국내에서는 정량적 해안사구 평가를 위한 기초 자

료구축 차원에서의 영상(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및 

표 7. 명현호(2010)의 해안사구생태계 건강성 평가 지표 기준

등급 평가점수 식생분포 면적
패치 풍부도

(개수)
종 다양도

일정 면적당 

생물량
사구식물 종수

도시화 기준

(귀화식물의 

출현 정도)

Ⅰ

(절대보전 지역)
24~30 >20,000㎡ >17 >2.0 >400g/㎡ >20 0~1.0

Ⅱ

(보전지역)
20~23

15,000~

20,000㎡
14~17 1.8~2.0

400g/㎡~

300g/㎡
18~20 1.1~2.0

Ⅲ

(보전/이용지역)
16~19

15,000~

10,000㎡
10~13 1.5~1.7

300g/㎡~

200g/㎡
15~17 2.1~3.0

Ⅳ

(이용/관리지역)
12~15

10,000~

5,000㎡
6~9 1.2~1.4

200g/㎡~

100g/㎡
12~14 3.1~4.0

Ⅴ

(이용 조정지역)
>12 <5,000㎡ 0~5 0~1.1 <100g/㎡ 0~11 >4.0

자료: 명현호(2010), 건강성 평가를 통한 해안사구생태계 보전·관리방안 연구, 177.

표 8. 최희경(2010)의 해안사구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수 조사 항목

경관생태학적 조사 항목 7개
조사지역 면적, 사구의 장축 길이, 사구의 평균 폭, 해빈의 길이, 해빈의 평균 폭, 해

안선의 연장, 도로(포장) 밀도, 

경관요소별 면적과 

비율 조사 항목
11개

인공요소(5), 경작지, 나대지, 사구해변, 암반, 습지, 하천 또는 강, 연안초본식생, 

연안 교목 및 관목 식생, 연안 삼림(곰솔 및 송림), 연안식물 외 식생(5) 

자료: 최희경(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109-110에서 조사항목 내용 저자 정리.

주: (   ) 안의 숫자는 조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개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세부항목의 표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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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 분석에 의한 해안사구의 식생분석(한갑수 

등, 2010), 지형분석(서종철 등, 2002), 인위적 간섭

에 의한 사구훼손 분석(이윤구 등, 2011) 등의 연구가 

행해졌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안사구의 정량적 

평가까지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다만, 명현호(2010)와 최희경(2010)의 연구가 환

경부(2001) 평가방식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량적 기

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먼저 명현호(2010)의 연구는 환경부(2001)의 해안

사구 목록 133개소 중 동해안 12개소, 남해안 8개소, 

서해안 13개소의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해안사구 생

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① 사구

식생 분포면적, ② 패치 풍부도, ③ 종 다양도, ④ 일

정 면적당 생산성, ⑤ 사구식물 풍부도, ⑥ 도시화 기

준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항목별 

5점 만점 기준의 정량적 분석 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

로 구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표 7). 

그러나 명현호(2010)의 평가기준은 해안사구 식생 

요소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본 연구의 

해안사구 특성 조사가 사구요소별 점유면적에 기반

하여 수행되어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수행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현호(2010)의 평가기

준은 고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최희경(2010)의 연구는 동해안의 총 31개의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영역을 크

게 사구역과 해안경관역으로 구분하여 사구의 경관

생태학적 특성 요소 7개, 현존식생도를 활용한 경관

요소별 면적 및 비율 항목 11개를 설정하여 조사를 수

행하고 있다(표 8). 

이들 총 18개 조사항목은 사구의 보전현황평가 및 

기능평가의 2개의 평가영역에 따라 총 7개의 평가항

목으로 재정리되며, 7개 평가항목은 5점 척도의 평가

표 9. 해안사구 보전현황 평가를 위한 평가배점과 기준(예)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및 기준

1 2 3 4 5

자연요소 사구지형 보전상태 10% 미만 10-20% 20-40% 40-60% 60% 초과

인공적인 요소

개발지역 30% 초과 20-30% 15-20% 10-15% 10% 미만

경작지 20% 초과 10-20% 5-10% 2-5% 2% 미만

해변이용 현황 35% 초과 25-35% 15-25% 5-15% 5% 미만

해안사구 식생 

곰솔 및 송림 10% 미만 10-20% 20-30% 30-40% 40%초과

관목식생 없음 잠재적 출현 1% 미만 1-5% 5% 초과

초본식생 5% 미만 5-10% 10-15% 15-20% 20% 초과

자료: 최희경(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13에서 발췌 정리.

표 10. 해안사구 기능평가를 위한 평가배점과 기준(예)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및 기준

1 2 3 4 5

개발 및 

이용가치

개발지역 30% 미만 10-15% 15-20% 20-30% 30% 초과

경작지 2% 미만 2-5% 5-10% 10-20% 20% 초과

해변이용 현황 5% 미만 5-15% 15-25% 25-35% 35% 초과

보전가치

사구지형 보전상태 10% 미만 10-20% 20-40% 40-60% 60% 초과

곰솔 및 송림 10% 미만 10-20% 20-30% 30-40% 40% 초과

관목식생 없음 잠재적 출현 1% 미만 1-5% 5%  초과

초본식생 5% 미만 5-10% 10-15% 15-20% 20% 초과

자료: 최희경(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15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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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의거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하는 조

사 및 평가체계를 이루고 있다(표 9, 표 10). 

최희경(2010)은 상기의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사구

구역과 해안경관역으로 구분하여 동해안 사구를 평

가하였다. 평가 방식은 사구의 보전현황 평가 및 기

능평가 모두 사구지형 보전상태 항목에 가중치 3을 

적용하고, 해안사구 식생 요소의 곰솔 및 송림, 관목

식생, 초본식생 항목에 가중치 2를 적용하며, 개발지

역, 경작지, 해변이용 현황 항목에 가중치 1을 적용함

으로써 총점이 60점 만점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하여 사구별 평가점수/총점(60점)의 비율

로 변환하여 평가하고 있다.8) 

이같은 평가방식에 의해 도출된 동해안 해안사구

별 평가결과는 상기 평가방식에 근거한 최종점수의 

비율의 총합 구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동해

안 사구 31개소의 평가결과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고 있다(표 11). 

상기 평가방식 및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환경부(2001)의 평가와 최희경(2010)의 평가결

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9)되었다. 환경부

(2001)의 평가결과와 최희경(2010)의 평가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사구는 10개, 다른 사구는 7개로 나

타났고, 이하 14개 사구는 동일과 다름에 대해 판단하

기 어려웠다. 14개 사구는 최희경(2010)의 연구가 환

경부(2001)의 3등급 체계와는 다르게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있어 환경부 3등급 체계와의 동일성 또는 

차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표 12).

2)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평가기준

해안사구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결과, 국내

에는 해안사구 평가와 관련된 공인된 평가체계가 없

어 선행연구마다 자체적인 평가체계에 의해 해안사

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는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등급의 구분 등

이 선행연구자의 조사특성에 기인하여 차이점이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의 해안사구 평가에 관한 여건을 감안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현황특성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해안사구 보전 현황 평가를 실

시하고자 하였다. 평가항목의 구성은 해안사구의 형

태 및 규모적 특성 5개 항목, 해안사구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 3개 항목, 해안사구 훼손적 토지이용 

특성 4개 항목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사구별 평가를 위한 각각의 배점은 상기한 선행 해

안사구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해안사구의 형태 및 규

모적 특성 30점, 해안사구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

성 30점, 해안사구 훼손적 토지이용 특성 40점 등으

표 11. 해안사구 평가등급별 기준(예)

평가항목 평가기준(비율)

매우양호(Excellent) 70% 이상

양호(Good) 60% 이상

보통(Normal) 50% 이상

훼손(Damage) 40% 이상

메우훼손(Very Damage) 40% 미만

자료: 최희경(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14.

표 12. 환경부(2001) 해안사구 평가와 최희경(2010)의  

해안사구 평가 결과 비교(일부 예시)

사구

명칭

환경부 

(2001)

최희경 (2010)

비고사구보전 

현황 평가

사구기능 

평가

황목 양호 매우 양호 양호 일치

하시동 양호 매우 양호 매우 양호 일치

동호 양호 양호 보통 판단 불가

송죽 양호 양호 양호 평가 일치

오봉 양호 훼손 훼손 평가 불일치

반암 보통 양호 보통 판단 불가

남항진 보통 양호 양호 평가 불일치

옥계 보통 양호 훼손 평가 불일치

용화 보통 매우 양호 매우 훼손 평가 불일치

화진포 보통 양호 양호 평가 불일치

오호 훼손 훼손 훼손 평가 일치

죽도 훼손 양호 훼손 판단 불가

안진 훼손 - 매우훼손 판단 불가

호산 훼손 보통 훼손 판단 불가

속초 훼손 매우 훼손 매우 훼손 평가 일치

자 료: 최희경(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74에
서 평가 비교내용 저자 일부 발췌 정리.

주: 1) 총 32개소 사구 중 15개 사구만 일부 발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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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각 요소 

특성에 따른 가점 또는 감점요소를 제시하기도 하였

는데, 먼저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 항목 중 ‘하천 

및 습지’의 면적에 따른 가점은 하천 및 습지를 통한 

해안사구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가점(3)을 

부여하였고, 훼손적 토지이용 특성 항목 중 ‘나대지’

는 추후 개발가용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여 감점(5)를 부여하였으며, ‘농경지’와 ‘군사시설’

의 경우 이들 토지이용이 추후 사구훼손에 대한 직접

적인 피해는 없지만, 사구의 규모적 확장이라는 측면

에서는 제한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감점(3)을 

부여하였다. 

이같은 인천시 연안도서 해안사구 평가방식은 최

희경(2010) 연구와 현황조사 및 특성분석에 있어서 

중복 및 유사점이 많지만, 평가방식에 있어서는 차별

성을 갖는다. 최희경(2010)의 연구는 사구 식생에 대

한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 이는 사구 

식생에 대한 중요성에는 동의하나 사구의 보전 현황 

파악과 원활한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사구의 현존 상

태, 특히 전사구의 보전상태(규모적 특성 등)가 무엇

보다 제일 중요하며, 개발규모(인공적 토지이용)가 

사구의 보전가치 평가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소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생 관련 평가

점수는 낮추는 반면, 사구의 규모적 특성과 인공적인 

훼손여부에 관한 평가점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기 부분에 있어서 최희경

(2010) 연구의 평가방식을 보완하고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3) 부문별 평가

(1) 사구형태 및 규모적 특성평가 

인천시 연안 도서 해안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평가배점은 총 30점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

가하고자 하였다. 총 30점의 배점가운데, 사구의 양

호한 형태와 규모를 반영하는 ‘사구면적’ 항목이 차지

하는 비중은 10점으로 배점을 정하였고, ‘해안선 길

이’, ‘해안선-해빈까지의 최대 폭’, ‘해안선-전사구까

표 13.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평가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

사구의 면적(㎡) 10
해안선 길이(km) 5
해안선-해빈의 최대폭(m) 5
해안선-전사구까지의 최대거리(m) 5
해안선-개발지역 까지의 최소거리(m) 5

사구의 
보전적 
측면 경
관요소

모래나지의 비율(%) 15
초본 및 목본 식생의 비율(%) 15
추가배점 항목: 하천 및 습지의 면적(㎡) 3

사구의 

훼손적 

토지이

용 요소

개발지역 및 도로 면적 비율(%) 40
차감배점항목(1): 경작지의 비율(%) -3
차감배점항목(2): 군사시설의 유, 무 -3
차감배점항목(3): 나대지의 비율(%) -5

표 14.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사구의 

형태 

및 규

모적 

특성

항목

사구의 

면적

(㎡)

10 50만㎡ 이상

8 30만㎡ 이상 50만㎡ 미만

6 20만㎡ 이상 30만㎡ 미만

4 10만㎡ 이상 20만㎡ 미만

2 10만㎡ 미만

해안선 

길이

(km)

5 2.0km 이상

4 1,0km 이상 2,0km 미만

3 0.8km 이상 1.0km 미만

2 0.5km 이상 0.8m 미만

1 0.5km 미만

해안선-

해빈의 

최대폭

(m)

5 100m 이상

4 75m 이상 100m 미만

3 50m 이상 75m 미만

2 25m 이상 50m 미만

1 25m 미만

해안선-

전사구까

지의 최대

거리

(m)

5 100m 이상

4 75m 이상 100 미만

3 50m 이상 75m 미만

2 25m 이상 50m 미만

1 25m 미만

해안선-

개발지역

까지의 최

소거리

(m)

5
100m 이상이거나 개발지역

이 없는 경우

4 50m 이상 100 미만

3 30m 이상 50m 미만

2 20m 이상 30m 미만

1 2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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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최대거리’, ‘해안선-개발지역까지의 최소거리’ 

등의 항목에 관해서는 상호 간 중복개념이 있는 관계

로 5점씩 균등하게 배점을 주어 평가하고자 하였다

(표 14).

사구형태 및 규모적 특성평가 결과, 옥죽동(28점 

이하 ‘점’생략), 사곶(27), 서포(27)사구 순으로 형태 

및 규모적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평

(11), 장봉(13), 왕산(15), 이작(15)사구 순으로 상대적

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면적이 넓은 사구일수록 형태 및 규모적 특성평가 결

과가 높으며, 사구의 면적이 작을수록 형태 및 규모적 

특성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나는 면적에 비례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표 15).

(2)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평가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의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

성평가 배점은 총 30점에 추가배점항목을 설정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총 30

점의 배점은 사구원형의 양호한 보전과 복원의 원활

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모래나지의 비율’과 사구

식생의 근간이 되는 ‘초본 및 목본 식생의 비율’이 높

을수록 각각 15점 만점에 가깝도록 배점을 주고 평가

하였다. 또한, 사구의 경관 및 생태계의 풍부함 측면

에서 하천과 습지의 면적 합이 일정 수준(10,000㎡)

을 넘을 경우 추가배점을 주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16).

사구의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평가 결과, 옥

죽동 사구가 추가배점까지 포함된 33점으로 매우 양

호한 보전적 경관요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나

표 15.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평가결과

구분
사구

명칭

사구 면적

(㎡)

해안선 길이

(km)

해빈 폭

(m)

해빈-전사구 폭

(m)

해빈-개발지

최소 거리(m) 평가

점수 

합계면적 배점 길이 배점 최대폭 배점 최대폭 배점
최소 

거리
배점

중구

덕교 703,505 10 1.8 4 60 3 60 3 25 2 22
용유 274,379 6 1.2 4 35 2 45 2 25 2 16
왕산 103,277 4 0.7 2 65 3 60 3 30 3 15

하나개 198,157 4 0.7 2 60 3 120 5 30 3 17
실미 219,783 6 0.8 3 70 3 75 4 40 3 19

옹

진

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2,605,955 10 2.4 5 80 4 105 5 40 3 27
진촌(1) 104,589 4 0.9 3 45 2 45 2 - 5 16
진촌(2) 106,048 4 1.1 4 30 2 35 2 - 5 17
진촌(3) 239,527 6 0.5 2 25 2 35 2 - 5 17
연화 234,014 6 0.8 3 40 2 40 2 - 5 18

옥죽동 853,959 10 1.6 4 300 5 340 5 50 4 28
시탄동 100,349 4 0.7 2 100 5 110 5 140 5 21
연평 35,199 2 0.6 2 25 2 40 2 30 3 11

접경

도서 

외 도

서

장봉 81,579 2 1.0 4 45 2 40 2 30 3 13
외리 103,236 4 1.0 4 30 2 65 3 40 3 16
자월 101,607 4 0.5 2 80 4 100 5 50 4 19
승봉 184,759 4 0.9 3 80 4 85 4 25 2 17
서포 336,753 8 1.0 4 150 5 175 5 160 5 27

밧지름 103,413 4 0.6 2 100 5 100 5 220 5 21
굴업 115,823 4 0.5 2 60 3 90 4 200 5 18
이작 98,316 2 1.2 4 40 2 40 2 -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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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연평, 외리, 자월, 이작사구 역시 각각 30점으로 

보전적 경관요소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촌

(9), 사곶(12), 왕산(18)사구의 경우 사구의 보전적 경

관요소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

었다(표 17). 

(3) 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특성평가 

인천시 연안도서 해안사구의 훼손적 측면 토지이

용 특성평가 배점은 총 40점에 차감배점 항목을 설정

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총 

40점의 배점은 ‘개발지역 및 도로면적 비율’이 낮을수

록 만점에 가깝도록 배점을 주고 평가하되 경작지, 군

사시설, 나대지가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차감배점

표 17.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 평가결과

구분
사구

명칭

사구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평가

점수 

합계

모래나지 초본 및 목본식생
추가배점 항목

하천 및 습지

면적비율(%) 배점 면적비율(%) 배점 면적(㎡) 배점

중구

덕교 24.6 12 37.3 12 14,607 3 27
용유 22.0 12 35.1 12 - - 24
왕산 36.3 15 7.0 3 - - 18

하나개 36.3 15 30.1 12 29,763 3 30
실미 28.9 12 36.3 12 - - 24

옹

진

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8.0 6 9.6 3 50,570 3 12
진촌(1) 11.3 9 31.8 12 - - 21
진촌(2) 25.7 12 59.4 15 - - 27
진촌(3) 2.3 3 5.9 3 12,790 3 9
연화 11.1 9 62.2 15 - - 24

옥죽동 30.2 15 51.3 15 28,349 3 33
시탄동 23.8 12 37.5 12 - - 24
연평 30.9 15 51.4 15 - - 30

접경도

서 외 

도서

장봉 60.1 15 31.3 12 - - 27
외리 38.4 15 44.7 15 - - 30
자월 45.8 15 45.9 15 - - 30
승봉 19.2 9 70.4 15 - - 24
서포 23.4 12 66.0 15 - - 27

밧지름 31.6 15 23.3 9 - - 24
굴업 27.3 12 66.8 15 - - 27
이작 54.1 15 43.0 15 - - 30

표 16.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사구의 

보전적 

측면 

경관

요소

모래나지

의 비율

(%)

15 30% 이상

12 20% 이상 30% 미만

9 10% 이상 20% 미만

6 5% 이상 10% 미만

3 5% 미만

초본 및 목

본 식생의 

비율

(%)

15 40% 이상

12 30% 이상 40% 미만

9 20% 이상 30% 미만

6 10% 이상 20% 미만

3 10% 미만

추가배점 

항목
3

하천과 습지의 면적 합이 

10,000㎡ 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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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표 18).

사구의 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특성평가 결과, 옹

진군에는 옥죽동 사구를 포함한 8개 사구가 40점으

로 개발에 의한 사구의 훼손이 덜 일어난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한편, 중구 내 위치한 사구의 경우 실미사구

(40)를 제외하면, 사구 내 행해진 개발면적 비율이 타 

사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9).

한편, 중구의 사구들은 현재에도 훼손이 많이 진행

되어 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용유·무의개발)이 기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추후, 사구의 보전적 측면에

서 보았을 때, 매우 우려스러운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19. 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특성 평가결과

구분
사구

명칭

사구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평가

점수 

합계

개발 및 도로면적
차감 항목

경작지 군사시설 나대지

면적 비율(%) 배점 면적비율(%) 배점 유/무 배점 면적비율(%) 배점

중구

덕교 33.6 5 　 5
용유 32.0 5 5
왕산 43.6 5 12.6 -5 0

하나개 10.8 30 7.7 -5 25
실미 6.9 40 　 40

옹

진

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9.3 40 63.6 -3 7.6 -5 32
진촌(1) 2.7 40 33.8 -3 18.2 -5 32
진촌(2) 0.0 40 　 유 -3 　 37
진촌(3) 4.6 40 76.6 -3 유 -3 34
연화 1.5 40 유 -3 　 37

옥죽동 7.9 40 　 40
시탄동 28.1 10 10
연평 13.2 30 30

접경

도서 

외 도

서

장봉 5.3 40 　 40
외리 2.3 40 40
자월 5.8 40 　 40
승봉 6.2 40 40
서포 5.7 40 40

밧지름 6.5 40 38.6 -5 35
굴업 1.7 40 40
이작 0.0 40 40

표 18. 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특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사구의 

훼손적 

토지

이용 

요소

개발지역 및 

도로 면적 

비율(%)

40 10% 미만

30 10% 이상 20% 미만

20 20% 이상 25% 미만

10 25% 이상 30% 미만

5 30% 이상

차감

배점

항목

경작지 3 30% 이상

군사

시설
3

군사시설에 대한 토지이

용이 있는 경우 

나대지 5
나대지 면적비율이 전체

면적의 5%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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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종합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종합평가 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사구를 보전가치가 높은 사구로 

평가하여 ‘양호’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60점~80점 사

이의 평가를 받은 사구를 보전가치가 ‘보통’인 등급으

로, 60점 미만의 사구를 복원이 시급한 ‘훼손’ 등급으

로 평가하였다(표 20). 

상기의 종합평가 기준에 의거한 인천시 연안 해안

사구 21개소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양호등급이 11

개소, 보통등급이 6개소, 훼손등급이 4개소로 정리되

었다.

인천시 중구, 옹진군의 해안사구 중에서 양호등급

은 중구의 실미사구(83)를 제외하고는 모두 옹진군에 

속해 있으며 옥죽동사구(100), 서포사구(94), 자월사

구(89), 외리사구(86), 굴업사구(85), 이작사구(85) 등

이다. 훼손등급은 옹진군 시탄동사구(55)를 제외하고

는 모두 중구에 속해 있으며 왕산사구(33), 용유사구

(45), 덕교사구(55) 등이다. 또한 보통등급의 해안사

구는 중구의 하나개사구(72)를 제외하고는 모두 옹진

군에 속해 있으며 연화사구(79), 사곶사구(71), 연평

사구(71), 진촌(1)사구(69), 진촌(3)사구(60) 등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해안사구 종합평가 결과, 환경부

표 21.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종합평가 결과

구분 명칭

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평가

점수

사구의 보전적 

경관요소 특성 

평가점수

사구의 훼손적 

토지이용 특성 

평가점수

총계
평가

등급
비고

중구

덕교 22 27 5 54 훼손

용유 16 24 5 45 훼손

왕산 15 18 0 33 훼손

하나개 17 30 25 72 보통

실미 19 24 40 83 양호

옹

진

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27 12 32 71 보통

진촌(1) 16 21 32 69 보통

진촌(2) 17 27 37 81 양호

진촌(3) 17 9 34 60 보통

연화 18 24 37 79 보통

옥죽동 28 33 40 100* 양호 환경부 정밀조사

수행사구시탄동 21 24 10 55 훼손

연평 11 30 30 71 보통

접경

도서 외 

도서

장봉 13 27 40 80 양호

외리 16 30 40 86 양호

자월 19 30 40 89 양호

승봉 17 24 40 81 양호

서포 27 27 40 94 양호 환경부 정밀조사

수행사구 밧지름 21 24 35 80 양호

굴업 18 27 40 85 양호

이작 15 30 40 85 양호

* 옥죽동 사구의 평가 총점은 101점이나 100점 만점 적용으로 1점 가감함.

표 20.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종합평가 기준

구분 평가기준

양호 8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80점 미만

훼손 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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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밀조사가 수행된 사구 중에서 옥죽동사구, 서포

사구, 밧지름사구는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시

탄동사구는 개발면적이 넓고, 사구의 확장과 형태의 

보전을 사전에 저지하는 콘크리트 옹벽 등이 있어 토

지이용 특성 평가 점수가 낮아 ‘훼손’ 등급으로 평가

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평가기준 적용을 통해 드러

난 특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을 대상으로 해

안사구 분포 현황 및 특성분석에 기반한 해안사구별 

보전현황 평가를 통해 추후, 광역시 차원의 해안사구 

보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방안 제시

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천시 연안의 규모적 특성 상 해안사구가 더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중구, 옹진군을 대상

으로 환경부의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2002)’ 및 

‘해안사구 정밀조사(2003~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소 외 상기 지역 내 추가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해

안사구를 추가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의 기준은 해안

선 길이, 해빈-전사구(전사구 배후지대)와 같은 형태

적 특성과 지질학적 특성으로 토질이 ‘사질(砂’質)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4개소를 포함하여 총 21개소를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

추가 도출된 해안사구 21개소를 형태 및 규모적 특

성, 경관 및 토지이용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

시하고,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평가체계에 

기반한 보전현황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방식은 공

인된 해안사구 평가방법이 없어 선행연구자들의 평

가방식 고찰을 통해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마련,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 

였다. 

종합평가 결과,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의 해안

사구 중 ‘양호’등급의 사구는 총 11개소로 파악되었

고, ‘보통’등급은 6개소로 파악되었으며, ‘훼손’등급

은 4개소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환경부

(2002)의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내 인천시 관내 

사구평가와 상호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

침 내에는 본 연구에서 평가한 21개소 사구에 해당하

는 평가결과가 없어 선행연구자들과 같이 평가결과

를 상호 비교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환경부(2002) 목록 

외 인천시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해안사구를 체계적

인 기준에 의해 추가도출 한 점, 추가 도출된 해안사

구별 특성 조사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평가체계에 따

른 종합평가 실시를 통해 추후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

체 차원의 해안사구 보전·관리 전략을 위한 사전 기

초자료 구축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의 광범위

성 및 군사시설 산재로 인한 자료습득의 어려움 등으

로 강화군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천시 연안 전

체에 대한 해안사구 조사 및 분석, 평가를 수행하지 

못한 점, 연구대상 지역의 현장조사가 병행되지 못해 

보다 상세한 기초자료에 기반한 교차분석을 실시하

지 못한 점 등은 한계를 갖는다.

끝으로 향후에는 본 연구결과의 한계를 고려하여 

인천시 지역차원에서는 현장조사가 병행된 조사 및 

분석자료 구축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해안사구 평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내에 공인된 해안사구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가 없

어 연구자들마다의 연구 관점 및 특성에 따라 평가체

계가 구성,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져 국내 해안사구의 구체적이고, 합리적

인 보전·복원·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의 토대

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주

1) 환경스페셜(2000.1.17.) “모래언덕의 비밀-해안사구 그 최

초의 보고서”에서 태안읍 일대 연안에 위치한 해안사구에 

대한 훼손과 그로 인한 거주민 피해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며, 방영 이후 해안사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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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해안사구 보전에 관한 사항이 2001년도 국정감사 대상

이 되기도 하였다.

2) 환경노동위원회(2001), ‘200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은 ‘서해안 개발시 해안

사구 보전’(33쪽), ‘태안 해안사구의 보전대책 필요’(53쪽) 

항목이었다.

3) 17개 특·광역시·도 중 연안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도 및 

산하 연구원의 해안사구 관련 조례·지침 마련 또는 연구수

행 등의 실태파악 결과, 충남발전연구원의 ‘신두리 해안사

구 보전 관련 연구’ 1건과 강원발전연구원의 ‘안인 해안사

구 관리계획 수립’ 1건 외 관련 정책추진실적을 파악할 수 

없었다.

4) 평가등급이 보통인 사구가 일반적인 사구형태를 갖추고 있

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까지의 사구범위를 갖는 사

구지역은 57개소, 해빈-전사구까지의 범위를 갖는 사구는 

6개소(강원 봉포, 용화, 경북 칠포, 제주 곽지, 협재, 표선)

로 파악되었다.

6) 전사구는 폭풍 및 해일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함으로써 배

후의 취락지역과 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풍속과 풍향

에 의한 자연적인 모래퇴적 및 공급의 펜스역할을 하는 곳

으로 전사구 지대의 보전이 양호해야 사구의 역동적인 변

형이 가능하고, 사구형태 보전 및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전사구 지역이 과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 사

구의 형태가 사라지며, 사구가 갖는 방재적, 생태적, 경제

적, 사회문화적 요소가 사구멸실과 동시에 교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7) 환경부(2001), “우리나라 해안사구 실태파악과 보전관리 

방안 연구”, 11쪽에 보면, 해안사구 평가를 ① 사구에 개발

된 곳이 있어도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양호’, ② 개발

에 의하여 훼손된 상태가 비교적 작으면 ‘보통’, ③ 개발에 

의하여 대부분 원형이 훼손되었으면 ‘파괴’로 분류, 정성적

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8) 예를 들어 평가점수가 30점이라면 사구평가점수는 평가점

수(30)/총점(60)에 의해 50%의 평가비율을 갖게 되는 것

이다.

9) 최희경(2010)의 등급구분인 매우양호, 양호를 환경부

(2001) 등급구분인 양호로, 보통은 보통으로, 매우훼손과 

훼손을 환경부 등급구분인 훼손으로 3등급화 해서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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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the Geographic Variations of the Low Birth Weight 
cases in South Korea: Bayesian Approaches

Young-hee Roh* · Key-ho Park**

우리나라 저체중아 출생의 공간적 변동성 지도화: 베이지언적 접근

노영희*·박기호**

Abstract : This study reviewed and compared methods for mapping aggregated low birth weight (LBW) and 
geographic variations in LBW in South Korea. Based on this review, we produced LBW maps in South Korea. 
Standardized mortality/morbidity ratios (SMRs) and crude mortality rates have been widely used for many 
years in epidemiological research. However, SMR-based maps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sample size of unit 
area. Therefore, this study adopted a model-based approach using Bayesian estimates to reduce noisy vari-
ability in the SMR. By using a Bayesian model, we can calculate a statistically reliable RR values. We used the 
full Bayes estimator, as well as empirical Bayes estimators. As a result, variations in the two Bayes models were 
similar. The SMR-based statistics had the largest variation. The result maps can be used to identify regions with 
a high risk of LBW in South Korea.

Key Words : spatial epidemiology, spatial statistics, bayesian analysis, disease mapping, low birth weight (LBW), 
standardized mortality/morbidity ratio (SMR)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저체중아 출생 집계 자료를 공간적으로 지도화하기 위한 기법들

을 검토·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LBW 지도를 작성하였다. 표준화사망률이나 조사망률 등은 역

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사망률은 집계 단위의 샘

플 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언 기법을 활용하여 샘플 수에 

따른 통계적 변동성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험적 베이지언 기법과 풀 베이지언 기법을 모두 활용

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통계량을 산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SMR 기반의 통계량은 높은 분산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른 통계 지도는 우리나라 저체중아 출생의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지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어 : 공간역학, 공간통계, 베이지언 분석, 질병 지도화, 저체중아, 표준화(유병률)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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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khp@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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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2012), the proportion of low 

birth weight (LBW) and multiple births are increasing 

over time. Between 2004 and 2010, LBW rates increased 

25% from 4.1% to 5%. Ylppö (1919) originally defined 

LBW as infants weighing less than 2,500 grams. In 195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dopted a fig-

ure of less than 2,500 grams as a universal definition of 

LBW (WHO, 1950). LBW is a well-known risk factor 

for increased infant morbidity and mortality. LBW has 

become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infants, 

after premature birth (Valero De Bernabé et al., 2004). 

By school age, children with a LBW are more likely than 

those with a normal birth weight to have mild learning 

disabilities, attention disorders, developmental impair-

ments, and breathing problems, such as asthma (Shiono 

and Behrman, 1995).

Many studies have analyzed the potential risk factors 

for LBW including socio-economics, smoking, maternal 

age, and educational level (Chomitz et al., 1995; Rush 

and Cassano, 1983; Shiono and Behrman, 1995; Valero 

De Bernabé, 2004). Maternal age is considered as an im-

portant determinant of birth outcome and is thought to 

represent a mother’s biological or psychosocial prepared-

ness for childbearing (Geronimus, 1996). Mothers over 

35 years old have a higher chance to get a LBW infant 

when it compares to mothers aged 20 to 29 years old 

(Berkowitz et al., 1990). According to the Bureau of Sta-

tistics in South Korea (2015), the average age for a person 

to marry has been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age for a 

man’s marriage was 32.4 years in 2014, up from 29.3 in 

2000. In addition, the age for a woman’s marriage was 

29.8 years in 2010, up from 26.5 in 2000. Reasons for 

delayed marriage include trends for increasing number of 

women with active participation in economic and social 

fields, high educational level of women, and changing 

social attitudes to marriage. Under the current circum-

stances, the average maternal age has also been increased. 

According to Song and Choi (1999), the average ma-

ternal ages in South Korea were 27.9 and 30.8 in 1995, 

2008, respectively. They also reported that the propor-

tion of advanced maternal age women in South Korea in-

creased about three times between 1995 and 2008 (4.7% 

to 14.3%).

The research on LBW in South Korea has been pre-

dominantly focused on causes of LBW and developmen-

tal problems associated with LBW rather than disease 

mapping. Maps can depict the incidence and relative 

risk (RR) rates of LBW with visualization techniques. 

Disease mapping can also be utilized to assess our needs 

for health alerts or to formulate hypotheses and models 

involving potential covariates. Using a series of statisti-

cal choropleth maps, we examined the geographical 

patterns of LBW in South Korea. When calculating the 

RR for the area-specific aggregated data,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variance of RR according to the sample 

size. SMR is calculated by the ratio of the observed value 

divided by the expected value. Therefore, if the number 

of sample is small, SMR statistics have large variance. To 

compensate for this point, we calculate statistically reli-

able RRs by utilizing the Bayesian techniques. The study 

that utilizes Bayesian techniques in epidemiological field 

can be found in the Roh and Park (2014).

In Section 2, we present a spatio-temporal overview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birth counts. Then, we 

provide a brief review of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to 

estimate epidemiological rate values, such as RR rates. 

Bayesian model-based estimates are discussed in detail. 

In the next section, we calculated statistically reliable 

risks using Bayesian model-based estimates such as Pois-

son-Gamma and full Bayes model. The results of calcula-

tion were used to produce statistically reliable risk maps. 

In addition, we made the difference maps between SMR 

and Bayesian model-bas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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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s

1) Materials

Vital statistics on births were obtained from the birth 

record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outh Korea. 

Each record contains information on infants, such as 

date of birth, location, weight, sex, and data on mothers 

including education, job, and age. The temporal range 

of this study encompassed 3 years from the beginning of 

January 2008 to the end of December 2010. LBW data-

sets were spatially aggregated according to geographical 

units. South Korea consisted of 249 Si-Gun-Gu level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2009. Th e average area of these 

districts is about 402 km2, but each area of district has a 

great diff erence. For example, Jung-Gu within the Busan 

is the smallest of the districts (3 km2), and Hongcheon-

gun within the Gangwon-do is the largest (1,817 km2). 

Utilizing a variety of area information, we can create 

a cartogram. Cartogram is one of the effective mapping 

techniques to present statistics with distortion of area 

information of each region. By taking advantage of the 

cartogram, we can easily compare the statistics of each 

region with amount of distortion. By doing so, we can 

detect the regions where have high risk values. As shown 

in cartogram in Figure 1, birth counts show a great range 

of variability throughout the areas. We made maps of 

LBWs in 2008 (panel (a)) and cartogram of newborn ba-

bies with the same coloring scheme in (a) (panel (b)). Th e 

legends in (a) and (b) are the same. As shown in the carto-

gram (b), birth counts in South Korea were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reas and major cities include Gwangju, 

Busan, and Daegu. The birth counts, LBW cases, crude 

rates, and SMR of each administrative area are summa-

rized in Table 1. LBWs seemed to increase slightly during 

the three years. Th e crude birth rate indicates the number 

of live births per 1,000 populations per year. Based on 

crude rates, 50 newborn babies were classifi ed as LBW on 

average (approximately 5%). SMRs are commonly com-

puted in the field of spatial epidemiology. The SMR is a 

ratio of the observed count within an area to the expected 

count based on the “at-risk” population (Lawson, 2006). 

A ratio greater than 1.0 suggests an excess risk. SMR had 

a range of values from 0.11 to 2.13 in 2009.

Figure 2 represents histograms and density plots of the 

Figure 1. Maps of LBW in South Korea ((a) The number of LBW in South Korea, (b) Cartogram of birth 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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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counts in 2008, 2009, 2010, and 3 years data. In 

each plot, x axis represents the number of newborn baby 

and y axis represents the density of newborn baby. As 

seen in the graph,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new-

born baby does not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There 

are many areas with small number of newborn baby. 

Figure 2. Birth counts in South Korea ((a) counts of 3 year aggregates, (b) 2008, (c) 2009, (d) 2010. 
The darkest bar represents 1st quartile range and the dotted line represents quintiles,

the dashed line represents mean, and the curve represents the density)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birth count

Statistics
Birth counts LBW cases Crude rate* SMR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minimum 76 63 50 3 1 2 16 5 24 0.331 0.110 0.476
median 1592 1453 1632 73 74 79 48 49 50 1.003 0.997 0.992
mean 1871 1787 1888 91 88 95 50 50 50 1.028 1.020 1.000

maximum 6610 7542 8207 301 358 428 87 5 91 1.783 2.128 1.816

* Crude rate is per 1,000 babies



- 371 -

Mapping the Geographic Variations of the Low Birth Weight cases in South Korea: Bayesian Approaches

For these reasons, we have to use the statistically reliable 

model, such as Bayesian model-based estimates to calcu-

late the reliable relative risk.

2) Adjusting and transforming prevalence data

Observing the number of cases alone does not provide 

any information on the disease risk of a population. Ob-

served values must be compared to expected values. The 

SMR is a common way to measure relative risks (RR). 

A RR over 1 suggests an increased risk of that outcome 

in the exposed group. The SMR can be a useful approxi-

mation of RR when the excess in mortality is consistent 

across all age groups (Symons and Taulbee, 1980). The 

SMR and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usually estimated 

and mapped for each region (Costello et al., 1974; Elsen 

et al., 1992; Meliker et al., 2007). However, estimates of 

SMRs often show a large variability. Small population 

areas tend to present extreme RR estimates, and it will 

stand out on the map (Bernardinelli and Montomoli, 

1992). Incidence rates often suffer from the ‘Small Num-

ber Problem.’ The variance of rate depends on the size of 

the denominator when the nominator is rare events. In 

the Small Number Problems, if the denominator is small, 

variance of rate will be large. If the denominator is large, 

variance of rate will be small. The Small Number Prob-

lem occur various geographic areas where the population 

is sparse or the numerator is a rare event. If this occurs, 

small random fluctuations of variable may cause large 

f luctuations in the resulting percentage, ratio, or rate 

(Kennedy, 1989).

To develop statistically robust model-based estima-

tions, researchers have been utilized information from 

global mean and Bayes approaches. Clayton and Kaldor 

(1987) proposed a model-based Bayesian approach. 

According to this study, unknown RRs are modeled 

collectively as a spatial stochastic process. Since then, a 

number of related studies have been published (Marshall, 

1991; Mollie and Richardson, 1991; Richardson et al., 

2004). According to Bayesian model-based approaches, 

each area has an estimated RR, which is a compromise 

between its SMR and inferences from information ob-

tained from all of the areas combined. Such approaches 

reduce risk estimates and result in stabilized maps with 

better epidemiological interpretation (Bernardinelli and 

Montomoli, 1992). One way to account for spatial asso-

ciations is to define a neighborhood in i-th area and to use 

the neighborhood to set prior parameters for θi; θi is the 

RR risk in i-th region. Then, θi is estimated by shrinking 

the disease rates toward the neighborhood mean, instead 

of a global mean (Marshall, 1991). The results of local 

shrinkage are produced by local estimators in each area. 

(1) SMR
Due to the fact that it has simple computational pro-

cedure, the SMR is the most widely used standardization 

statistic in risk ratio assessments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The SMR can be interpreted as a ratio of the ob-

served to expected numbers of cases. The expected num-

ber of case is determined by the standard population. 

The average risk rate of a national aggregate population 

is often employed as a standard. The SMR is a maximum 

likelihood estimate of the RR under a Poisson model of 

the observed number of disease occurrences. Within a 

map of n regions, Oi denotes the observed case in i-th 

region, Ei is the expected count in i-th region, and θi is 

the RR risk in i-th region. We assume that the expected 

counts are known constants.

Oi = θi~Poisson(Eiθi)‹

θi ≡ SMRi =Oi/Ei

The observed count in the i-th region is assumed to 

be a Poisson distribution, with mean Eiθi, and the likeli-

hood L(θ) and log-likelihood l(θ) of {Oi} is given by:

L(θ) =
Oi!

exp(-Eiθi)n
П  {Eiθi}Oi =

n
П
i

Poisson(Oi; Ei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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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θ) ∝
n
П θiOi·exp Eiθi-

n
∑⎛

⎝
⎞
⎠

l(θ) = lnL(θ) -∑Oilnθiv-∑Eiθi

(2) Bayesian methods
Empirical Bayes statistics are calculated using penal-

ized log-likelihood maximization. Empirical Bayes 

information is derived from a model of a reference popu-

lation. The full Bayesian method utilizes simulations of 

the joint posterior distribution. One of the strengths of 

this approach is that it allows for precise assessments of 

uncertainty. Instead of a point estimate of the expected 

mean and its variance, it generates a distribution of likely 

values using a prior distribution. This enables variance to 

be calculated more accurately (Persaud et al., 2010).

For example, in the following basic framework for 

a Bayesian analysis (Marshall, 1991), suppose that 

θ=(θ1,...,θn) are the risks to be estimated at N areas and 

y=(y1,...,yn) are the numbers of diseases in populations of 

size n1,...,nN. In the Bayesian approach, inferences about 

θ are based on the posterior distribution P(θ|y) of θ, 
which is obtained by combining the likelihood with the 

prior via Bayes’ rule (Carriquiry and Pawlovich, 2004). 

As the posterior distribution is a product of a likelihood 

and prior distribution, it describes the behavior of param-

eters after data have been observed and prior assumptions 

have been made. The posterior distribution is defined as 

follows:

P(θ|y) =  
C

L(y|θ)g(θ)

where C  =⌠⌡p
L(y |θ)g(θ)dθ

Where g(θ) is the joint distribution of the vector θ. 

This distribution g(θ) can be specified as a proportional-

ity, p(θ|y)∝L(y|θ)g(θ). 
Computational problems have hindered the applica-

tion of the full Bayes approach, but recent developments 

in Bayesian analysis, mainly in the area of a Monte Carlo 

technique called the Gibbs sampler, provide a means of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Clayton (1989) and Besag 

et al. (1991) proposed the application of the Gibbs sam-

pler in disease mapping for the first time. Using the pos-

terior distribution, we can compute points and intervals 

of estimates, thereby accessing uncertainty in risk maps. 

Based on a comparison of empirical and full Bayes esti-

mators, Bernardinelli and Montomoli (1992) concluded 

that the latter has advantages due to its ability to quantify 

uncertainty in parameters in the model.

To determine whether different estimators produce 

different values, we applied empirical and full Bayesian 

model-based approaches to RRs to calculate reliable risk 

statistics. To verify the level of stabilization, we depicted 

risk statistics, and compared variability of SMR and 

Bayes estimates through the difference maps.

3. Results

1)  Geographical visualization of relative risks 

using an empirical Bayesian model

We calculated model-based SMRs using the Poisson-

Gamma prior model of parameters. Figure 3 and 4 depict 

the maps produced with the empirical Bayes Poisson-

Gamma model. For comparison, the SMR maps are in-

cluded in this figure. In addition, the red circles indicate 

the high RR regions. We assume that the RRs {θi} are ii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and they follow 

a gamma distribution with a scale parameter α and shape 

parameter ν. Conditional on θi, the observed deaths Oi 

are Poisson variates with expectation θiEi (Clayton and 

Kaldor, 1987). In Bayesian estimation, if there is small 

variance in the crude rate, then it will remain unchanged 

relatively. In contrast, if there is a large variance in the 

estimation of the crude rate, it will show strong sh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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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toward the overall mean. For this reason, the map 

with the Poisson-Gamma estimator is shrunk toward 

the overall mean when it compares to a map of SMR. 

As shown in Figure 3 and 4, empirical Bayes estimates 

of RRs show smaller variations than the SMR. Extreme 

SMR estimates based on small populations have shrunk 

toward their global mean. However, extreme estimates 

based on large populations are maintained. 

Figure 4. Maps of LBW relative risks - Enlarged map of the metropolitan area ((a) SMR - from the leftmost panel, 
3 years aggregates, 2008, 2009, and 2010, (b) Poisson-Gamma estimates - 3 years aggregates, 2008, 2009, and 

2010)

Figure 3. Maps of LBW relative risks ((a) SMR - from the leftmost panel, 3 years aggregates, 2008, 2009, and 
2010, (b) Poisson-Gamma estimates - 3 years aggregates, 2008, 2009, an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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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 the SMR values were high in Uiseong-gun, 

Seongju-gun, Yecheon-gun, Geochang-gun, and Cheon-

gyang-gun. In the empirical Bayes map, they were high 

in Dongdaemun-gu, Gwangju-si, Jung-gu (Ulsan), An-

dong, Yangju-si regions. In 2009, SMR values were high 

in Cheongdo-gun, Hapcheon-gun, Yeongyang-gun, 

Ulleung-gun, Boeun-gun. Chuncheon-si, Seongnam-

si Sujeong-gu, Seongnam-si Jungwon-gu, Daedeok-gu, 

and Icheon-si in the empirical Bayes map. In 2010, they 

were high in Namhae-gun, Jung-gu (Busan), Ulleung-

gun, Hwacheon-gun, Goseong-gun regions. However, 

Bupyeong-gu, Paju-si, Nam-gu (Incheon), Jung-gu 

(Ulsan), Ulju-gun regions had high SMR values in the 

stabilized map. In the map with 3-year aggregated data, 

Ulleung-gun, Hapcheon-gun, Jung-gu (Busan), Uis-

eong-gun, Geochang-gun regions had high SMR values. 

However, in the empirical Bayes map, Jung-gu (Ulsan), 

Seo-gu (Daegu), Dongducheon-si, Nam-gu (Incheon), 

Gwangju-si regions had high SMR values. 

2)  Geographical visualization of the relative 

risks using full Bayesian modeling

Th e full Bayesian method uses a stochastic simulation 

technique called the Gibbs sampler, and the value of pos-

terior distributions is obtained from the Markov chain 

Monte Carlo technique. We performed Gibbs sampling 

with a burn-in of 10,000 iterations, followed by 10,000 

further cycles. We used 10,000 simulations of Markov 

chains after the 10,000 burn-in period to calculate the 

mean and median of the parameters. Figure 5 compares 

the various estimates obtained with the diff erent estima-

tors in 2008. Th e Poisson-Gamma model and full Bayes-

ian technique produced very similar estimates in all the 

regions. Some extreme RRs, which suff er from small at-

risk population, were effectively attenuated to the prior 

global mean.

3) Comparison of the results

Table 2 and Figure 6 depict t h e quintile diff erences be-

tween the SMR and the statistics of the Poisson-Gamma 

Figure 5. Comparison of SMR, Poisson-Gamma, full Bayes mean and median in 2008 ((a) from the leftmost panel, 
SMR, Poisson-Gamma, full Bayes mean and full Bayes median, (b) Enlarged map of  the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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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fter calculating the SMRs and the statistics 

of Poisson-Gamma model, the regions were assigned 

to specific quintile classes according to their RRs. We 

calculated the differences in the quintile classes between 

SMR and the statistics of Poisson-Gamma model. As in 

the research of Pickle and White (1995), we compared 

and depicted the changes of the quintile classes between 

the methods to see the difference clearly. If the difference 

value is positive, it means that the value of SMR quintile 

class becomes smaller. It is caused by movement from a 

large quintile class to a small quintile class. In contrast, 

if the difference value is negative, it means that it moves 

toward a larger quintile class from a smaller quintile class. 

If the difference value is 0, it indicates that there is no 

movement between classes. 

As shown in Table 2, more one-half of the quintile 

classes are unchanged. In most cases, after stabilization, 

quintile classes increased or decreased by just one class. 

In the 3 years aggregated data, the classes changed very 

little (67.5%) compared to each year’s data. Relatively 

stable SMR values were calculat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amples through aggregating the 3 years of 

LBW data. Figure 6 depicts the quintile values and class 

changes in the 3 years aggregated data (left panels) and 

each of the data in 2008 (right panels). The cumulative 

curves of each quintile count are shown in the right lower 

corner of each panel. By applying the Bayesian method 

(2a and 2b), we calculated the reliable risk statistics of 

each region. The ranges of the Bayesian SMR decreased 

and 2-quintile and 4-quintiles of SMR ranges were dis-

tributed around 1 (1.00, 1.01, and 1.03, respectively). In 

the difference map (3a and 3b), changes in the quintile 

class of the SMR with the 3 years’ aggregated data were 

smaller than in the SMR of each year. 

Table 3 shows the specific quantities of quintile change 

and the number of the region. The number of reg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of quintile class is simi-

lar. Whether the region has positive change or negative 

change of class, in most cases, it moves between 1-quin-

tile and 2-quintiles or it moves between 4-quintiles 

and 5-quintiles. The regions where class change occurs 

toward the center have a relatively small birth count. On 

the other hand, the regions where class changes occur 

toward the 1 or 5-quintile range have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births.

In the 3 years’ aggregated data, Ongjin-gun, Jangsu-

gun, Danyang-gun, Gurye-gun, and Muju-gun, moved 

from 1-quintile to 2-quintile after stabilization. In 

contrast, Guro-gu, Gwanak-gu, Yeongdeungpo-gu, 

Yongsan-gu, and Anseong-si moved from 2-quintile to 

1-quintile. Seongdong-gu, Seocho-gu, Gangnam-gu, 

Seodaemun-gu, and Yeonsu-gu moved from 4-quintiles 

to 5-quintiles, and Ulleung-gun, Gunwi-gun, Cheon-

gsong-gun, Yeongdeok-gun, and Bonghwa-gun moved 

from 5-quintiles to 4-quintiles. Yeongyang-gun moved 

from 5-quintiles to 3-quintiles, showing a 2-quintile 

change. In 2009, Gokseong-gun and Jangsu-gun showed 

2-quintile class changes: 1-quintile to 3-quintiles. In 

Table 2. The number of regions that changed their quintile classes

Statistics Years
Quintile class changes

-2 -1 0 1 2

Difference of SMR and  
Poisson-Gamma model

3 years 0(0) 41(16.5) 168(67.5) 39(16) 1(0.4)
2008 0(0) 53(21.3) 143(57.4) 53(21.3) 0(0)
2009 2(0.8) 45(18.1) 153(61.4) 49(19.7) 0(0)
2010 2(0.8) 58(23.3) 128(51.4) 61(24.5) 0(0)

* The numbers in parentheses refer to percent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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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Pyeongchang-gun and Ongjin-gun changed from 

1-quintile to 3-quintiles. The regions shifted more than 

2-quintile classes had a small LBW count or birth count. 

By acceptance of the global mean, large change of quin-

tile class have occurred in these regions because of the 

small sample size. In addition, their ranks of the LBW 

and birth counts placed in the 1st quintile.

Table 4 summarizes the class frequencies of regions. 

The classes were divided into four with equal intervals of 

0.5. If a risk value was greater than 1.5, it was classified as 

Class 4. Therefore, Class 4 regions can be considered to 

have a relatively high risk of LBWs. On the other hand, 

if the RR was smaller than 0.5, the region was classified 

as Class 1 (i.e., regions with a low relative risk of LBW). 

Some areas classified according to SMR values fell into 

Class 1 and 4. However, no regions were allocated to 

Class 1 or Class 4 when classifying regions with stabi-

lized SMR. The regions assigned to Class 1 or 4 accord-

ing to SMR had a small population and relatively low 

number of births. Due to the small number of popula-

tion, the variability of SMR was relatively large. The sta-

bilized SMR statistics were weighted based on the global 

mean of the populations, so there are no regions classified 

as Class 1 or 4.

In 2008, there was a large variation between SMRs 

and the full Bayes model in Uiseong-gun, Inje-gun, 

Yangyang-gun, Seongju-gun, and Boeun-gun. In 

2009, Cheongdo-gun, Hapcheon-gun, Yanggu-gun, 

Yeongyang-gun, and Jinan-gun showed larg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stabiliz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stabilization in 

Namhae-gun, Ulleung-gun, Jung-gu (Busan), Yeong-

yang-gun, Yanggu-gun in 2010 and in Ulleung-gun, 

Yanggu-gun, Hapcheon-gun, Jung-gu (Busan), Jinan-

gun in the 3 year aggregated data. In most cases, large 

difference values between SMR and shrink value are ob-

served in the regions where the population is small (i.e., 

a low birth rate). In general, the smaller the population, 

the larger the shrinkage.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higher RR shrunk much more toward the overall mean 

in rural than in urban regions.

Table 3. Counts of the areas with increased and decreased quintile classes

Quintile Changes (SMR to 
Poisson-Gamma model)

3 years 2008 2009 2010

Increased

1 to 2 13 19 17 22
2 to 3 5 9 6 7
3 to 4 6 5 4 6
4 to 5 16 20 18 23
1 to 3 0 0 2 2
2 to 4 0 0 0 0
3 to 5 0 0 0 0

Decreased

5 to 4 16 20 18 22
4 to 3 5 5 4 6
3 to 2 5 9 8 9
2 to 1 13 19 19 24
5 to 3 1 0 0 0
4 to 2 0 0 0 0
3 to 1 0 0 0 0

* Except for no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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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pping the differences of quintile classes based on the SMR and Bayes estimates ((a) 3 years 
aggregated data: (1a) SMR quintile map, (2a) quintile map of Poisson-Gamma model, (3a) Difference map, 

(b) 2008: (1b) SMR quintile map, (2b) quintile map of Poisson-Gamma model, (3b) Differen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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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ussion

Mapping is an effective way to visualize counts or 

rates of health data. We can provide easy and interesting 

health contents when we make a map using the preva-

lence or mortality data in each unit area. The representa-

tion of epidemiological data using maps and subsequent 

analysis of maps are commonly used in the analysis of 

health statistics and spatio-temporal patterns. Area-

specific estimates of risk can give suggestions on public 

health resource allocations by estimating the disease bur-

den in specific areas. In addition, as in the John Snow’s 

cholera maps, creating risk maps can be a clue to solve the 

hypotheses associated with health.

In this study, we produced prevalence maps of LBW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SMRs are widely used to 

explain RRs in epidemiological fields. However, epide-

miological maps and geographic visualization based on 

SMRs may give misleading of data due to a small number 

of cases or small populations in the study areas. There-

fore, we used Bayesian models to calculate and depict sta-

tistically reliable risk estimates of LBW in South Korea. 

We used both empirical Bayes and full Bayes approaches 

for smoothing purposes. In addition, we compared maps 

of the posterior distribution of prevalence and the SMR.

We used the Poisson-Gamma model and full Bayesian 

methods. A Bayesian approach is warranted to accom-

modate the posterior means in epidemiological mapping 

studies. The use of the Bayesian model provided more 

reliable estimates of RRs in small areas. To compare the 

variability and range of the statistics computed by each 

method, we calculated the difference between SMRs and 

model-based estimates. We visualized SMRs, model-

based estimat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th-

ods. The SMR method was the least efficient estimate of 

RRs. Bayesian approaches could be used to explore an 

excessive and low risk area with statistically reliable risk 

values. In this study, the result statistics and the vari-

ance of empirical and full Bayesian analysis were similar.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Occam’s 

Razor,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utilize the empirical 

Bayesian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study is that it high-

lights the need for disease mapping and the current 

status of LBW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vides statistically reliable risk maps of LBW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LBW maps can be used for detec-

tion of the areas that need to support medical assistance.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focused on cre-

ating LBW prevalence maps. Therefore, this research 

did not include the statistical grouping or clustering of 

homogeneous high or low risk regions. Futu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clusters of high- or low-

risk regions of LBW prevalence in South Korea.

Table 4. Classification of the regions according to the relative risk classes of LBW

2008 2009 2010

SMR Poisson-Gamma SMR Poisson-Gamma SMR Poisson-Gamma

Class 1 Under 0.5 4 0 4 0 2 0

Class 2 0.5 - 1 119 113 124 116 127 129

Class 3 1 - 1.5 121 136 111 133 117 120
Class 4 Over 1.5 5 0 10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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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분리가 지역의 인구와 산업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을 사례로

신영재*

A Study on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Separation to the 
Changes of Population and Industry in a Region: A Case Study on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Yeong-Jae Shin*

요약 :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은 2003년에 행정구역이 분리되었다. 괴산군은 농촌, 증평군은 도시 지역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구역이 분리된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충청북도 괴산

군과 증평군의 변화를 인구와 최고지가, 산업별 종사자와 입지 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 증평군의 인구는 증가하였고, 최고지가의 상승률은 증평군이 더 높다. 2013년 기준으로 입지 계수를 보

면, 증평군은 제조업과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 괴산군은 농업과 광업,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괴산군과 증평군의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요어 :  행정구역 분리, 인구, 최고지가, 종사자, 입지 계수

Abstract :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have been separated administratively 
since 2003. Goesan-gun is rural area, and Jeungpyeong-gun is urba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changes after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Goesan-gun and Jeungpyeong-
gun, Chungcheongbuk-Do). This study observed changes of Goesan-gun and Jenugpyeong-gun, 
Chungcheongbuk-Do based on population, the highest land value, employees and location quotient. 
Population of Goesan-gun has decreased, and that of Jeungpyeong-gun has increased. The highest land value 
of Jeungpyeong-gun has increased more than that of Goesan-gun. Observation of location quotient, with the 
location quotient of 2013 as a criterion, showed that manufacturing business and producer service business 
have developed in Jeungpyeong-gun, while agriculture and customer service business have developed 
in Goesan-gun. This result i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regional characteristic of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Key Words :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population, land value, employees, location quotient

* 잠신고등학교 교사(Teacher, Jamsin High School), syj7161@hanmail.net



- 382 -

신영재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지역의 변화를 다루는 것은 지리학의 주요 연구 과

제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주요 활동 무대인 지역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다(Chisholm, 1990). 따라서 지역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등 

변하게 된다.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은 원래 같은 

행정구역인 괴산군이었다. 그러나 1990년 12월 31일

부터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로 독립 운영되면서 괴산

군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증평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2003년 8월 30일에 괴산군에서 증평군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다.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해 

증평군에서는 환영을, 괴산군에서는 우려1)가 제기되

었다.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

리적 또는 지역적 범위(손재식, 1991, 92)이며, 일정

한 기준에 의해 국토 공간을 구분한 지리상의 경계

로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설정하였다(김안제, 

1979, 559). 따라서 행정구역은 전통성과 역사성, 생

활권, 지역 공동체 의식 등을 전제로 합리적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증평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증평읍과 도안면을 증평군으로 분리하였다. 증평군

이 분리되어 규모나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정부는 지역의 경제적 경쟁

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가적 역할

을 하게 되었다.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지방 정

부는 주민 및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

성해주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보다는 지역

과 같은 소규모 공간 단위가 중요한 경제 단위로 등장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지

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경쟁해야 한다. 이러

한 현상을 신지역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신지역주의

의 등장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포드주의에서 포스트

포드주의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경제적 부활을, 정치

적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에서 분권을 지향하는 지역

의 정치적 부활을 의미한다(김용웅 등, 2003, 66-67). 

세계화에 따른 신지역주의 경향은 각 국가 및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Swyngedouw, 1992).

행정구역이 분리 되면서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많

은 변화가 나타났다. 괴산군은 행정구역·인구·예산 

등에서 축소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심각

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

대로 증평군은 별도의 독립된 행정을 펼친 증평출장

소로 운영되어 행정권은 충청북도에, 지방자치권은 

괴산군에 있었던 관계로 지역 개발 등 지역을 위한 예

산이 적어 지방자치의 사각지대로 불리어 왔다. 이

에 따라 증평군으로 분리되면서 행정권 및 지방자치

권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 집행이 편

리해졌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지역을 개

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두 지역은 행정구역의 

분리로 지역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선

상에서 지역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

라서 괴산군과 증평군은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사회

적·경제적 환경이 변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

고 주민들의 정주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

정구역 변화로 인해 이루어진 지역 변화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 분리 이후의 지역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로,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 지가, 산업 구

조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을 행정구역

이 분리된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으로 한정하고,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통계처리방법을 사용하

였다. 변화를 살펴보는 지표로는 토지 이용 변화, 인

구, 지가, 산업별 종사자이고, 산업별·지역별 특화 

정도는 지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수중의 하나인 

P. S. Florence가 만든 입지 계수(Location Quotient)

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의 기준년도와 비교년

도는 증평군으로 분리된 해인 2003년과 2014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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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2004년과 2015년, 산업별 종사자는 2004년과 

2013년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충청북도, 괴산

군과 증평군의 통계연보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

하였다.

2) 연구 지역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한 괴산군과 증평군은 중

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과 

2시간 이내에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다(그림 1). 괴산

군 면적은 842.4㎢으로 1읍 10개면2), 증평군은 괴산

군의 1/10 정도인 81.8㎢로 구리시(33.3㎢), 계룡시

(60.7㎢), 울릉군(72.9㎢) 이어 네 번째로 좁은 지역

이며 1읍 1면(증평읍과 도안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괴산군은 70% 이상이 임야이고, 평균 해발고도는 약 

250m로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어 농산물 생산이 다

른 지역에 비해 풍부하지 못하다. 또한 논보다는 밭이 

많으며, 고추와 고춧가루, 찰옥수수는 지리적 표시제

로 등록되어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괴산군의 특산

물이고, 화양계곡, 선유동 계곡, 쌍곡 계곡, 산막이 

옛길 등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들이 다(괴산군 홈페

이지).

괴산군의 2004년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밭, 논, 과수원 등의 농지가 17.3%, 임야가 74.8%로, 

임야와 농지를 합하면 92.1%이다. 반면에 개발된 지

그림 1. 연구 지역 

표 1. 괴산군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변화
(단위: ㎢, %)

구분 계 밭 논 임야 과수원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기타

2004년
계 842.4 78.4 65.5 630.0 1.5 10.1 1.4 0.8 12.8 41.9

구성비 100 9.3 7.8 74.8 0.2 1.2 0.2 0.0 1.5 5.0

2014년
계 842.4 75.1 60.4 625.0 2.4 11.5 2.2 1.1 20.0 44.7

구성비 100 8.9 7.2 74.2 0.2 1.4 0.3 0.1 2.4 5.3

자료: 괴산군 통계 연보(2004; 2014)

표 2. 증평군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변화
(단위: ㎢, %)

구분 계 밭 논 임야 과수원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기타

2004년
계 81.8 10.4 15.4 41.3 0.3 3.5 0.4 0.3 2.8 7.4

구성비 100 12.7 18.8 50.5 0.4 4.3 0.5 0.4 3.4 9.0

2014년
계 81.8 9.8 14.1 40.5 0.3 4.1 1.3 0.5 3.4 7.8

구성비 100 12.0 17.2 49.5 0.4 5.0 1.6 0.6 4.2 9.5

자료: 괴산군 통계 연보(20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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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역은 2.9%로 대지 1.2%, 공장용지 0.2%, 도로1.5%

이다. 2014년의 농지는 16.3%이고, 임야까지 합치

면 90.5%로 1.6% 만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 대지 

1.4%, 공장용지 0.3%, 학교 용지 0.1%, 도로는 2.4%, 

기타는 5.3%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토지 이용은 도

로로 2004년에 비해 0.9%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거

의 변화하지 않았다(표 1). 따라서 2004년 대비 괴산

군은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평군은 37사단과 공수여단이 위치한 군사도시

로, 인삼과 홍삼으로 유명하며, 태양광 산업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평군의 2004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는 31.9%로 괴산군보

다 많고, 임야는 50.5%로 적으며, 임야와 농지를 합하

면 82.4%이다. 반면에 개발된 토지는 8.6%로 괴산군

보다 많으며, 대지 4.3%, 공장용지 0.5%, 학교 용지 

0.4%, 도로 3.4%이다. 2014년 농지 29.6%이고, 임야

까지 합치면 79.1%로 3.3%가 다른 용도로 바뀌어, 괴

산군보다 많이 바뀌었다. 대지는 5.0%로 0.7%, 공장

용지는 1.6%로 1.1%, 학교 용지 0.6%, 도로 4.2%로 

0.8%, 기타는 9.5%로 0.5% 증가하였다. 2004년에 비

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공장 용지로 2004년에 비

해 1.1% 증가하여 증평군에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표 2).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에 비

해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 동향

1) 행정구역의 개편

행정구역의 개편과 관련된 연구는 지리학, 행정학,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 행정

구역 개편 방법에는 편입, 통합, 분리 등이 있다. 행

정구역은 주민 참여와 편리성, 행정의 능률성, 재정

의 자주성, 정치·행정적 측면과 지역의 생활권, 지

역 공동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개편해야 한다(정세

욱, 1995, 751-753). 임석회(1994)는 일제강점기에 만

들어진 행정구역체계는 현재 주민의 실질적 공간체

계와 다르기 때문에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 생

활권의 계층 체계와 행정 계층의 일치, 생활권의 범

위와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하였다. Smith(1995)에 따르면 행정구역의 개

편은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다. 행정구역의 규모면에서 Tiebout(1965)와 

Oates(1972)는 규모가 작아야 효율적이라 보았고, 

Alonso(1975)는 규모의 경제론 차원에서 지역의 규모

가 커야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 역시 행정구

역 개편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부분적인 성과 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연구 동향

을 보면, 지방자치가 새로이 시작된 1995년 이전에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외국 사례와 관련 이론 소개

가 주를 이루었고, 1995년 이후에는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과 체계의 문제점, 행정구역 규모의 적정성, 통

합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통합 찬성론자

(박희정, 1994; 박종관, 1999; 홍준현, 2005)와 행정

구역 분리 찬성론자(이규환, 1994; 최준호, 2001; 김

석태·이영조, 2004)로 나누어졌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는 통합 성과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시·군 통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본 연구(김재홍, 2000; 박종관·

조석주, 2001)와 통합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연구

(김동훈·정진헌, 1996; 경기개발연구원, 1997; 김대

원, 1999; 배인명, 2000; 이시원·민병익, 2005) 그리

고 통합 효과를 양비론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홍

준현, 1997; 최재송, 1999; 최흥석·정재진, 2005)들

이 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

서 신영재(1999)는 평택시를 사례로 한 평택시의 주

민의 활동 공간이 과거의 평택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았고, 손승호(2013)는 대도시권과의 

거리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며, 통합된 지역 내에서

도 도시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영재(2013)는 통합시인 

평택시의 사례에서 지역에 따라서 농촌인 군 지역에

서 공업 단지 등이 건설되면서 도시 지역보다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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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다고 보았다.

2) 지역의 변화

지역 간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격차는 어느 나

라, 어느 시대에서나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 간에 성장의 격차가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

유는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내재적 요인들

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 변화하는 요인에

는 여러 가지 있다. 지역 변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를 

보면, 먼저 이벤트 사업의 유치로 인한 지역의 경제

나 환경이 변하는 정도에 대한 연구이다. 특별 이벤

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는 호주의 애들레

이드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에 관한 연구(Burns et 

al., 1986)가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였고, 이후 다양

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올림픽, 월

드컵, 세계 박람회 같은 이벤트는 지역에 많은 변화

를 가져온다(Long and Perdue, 1990 Cromption and 

Makay, 1994; Cromption, 1995; Dwyer et al., 2004; 

2005; Getz, 2005; Tyrrell and Johnston, 2001; War-

nick et al., 201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은 

편이다. 2002년 월드컵 효과와 관련된 연구(이충기, 

2003; Horne and Manzenreiter, 2004; Kim, Gursoy, 

and Lee, 2006)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연

구(이정록 등, 2015)가 있다.

다음은 지역에 새로운 시설 입지나 환경 변화로 인

해 지역이 변하는 경우이다. 산업 시설의 입지는 지

역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산업 시설의 입지

와 관련된 연구로는 제철소 입지로 인한 지역의 변화

에 대한 연구(이정록, 2000; 유성종, 2000)가 있다. 

정성호(2006)는 1989년 이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

화 사업에 의해 폐광조치 된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사

회경제적 변화 변화와 개발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석

탄 산업이 사양화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의 

외부 유출이 급증하여 지역 전체가 공동화되는 심각

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신

영재(2013)는 평택항 개항에 따른 배후 지역의 변화

에 대한 연구에서 평택항에 가까울수록 인구와 산업

별 종사자의 증가율은 높았으나, 지가 상승률의 차이

는 크지 않았다고 보았다. 신용철(2014)은 충북 단양

군 매포읍 사례 연구에서 시멘트 공업 발달에 따른 고

용 및 인구분포 변화, 공장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 충

주댐 건설로 인한 공간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지역의 환경이 변화된 괴산군

과 증평군의 행정구역 분리의 배경을 토대로 두 지역

의 인구와 산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구역 분리

1) 행정구역 분리 이유

행정구역은 국가에 의해 인위적, 계획적으로 설정

된 형식지역이지만,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하천, 호수, 산맥 등 주로 자

연·지리적 조건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하였지

만, 일제강점기에 식민 통치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을 개편하였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서

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행

정구역은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있다.

괴산군과 증평군의 분리 이유를 보면, 먼저, 괴산

군과 증평군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통합되어 정체

성과 동질성이 다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시행

된 행정구역 개편에서 괴산군은 연풍군, 괴산군, 청

안군 등 3개의 군과 청주군 및 충주군 관할의 일부 지

역을 합쳐서 만들었다. 이 당시 증평 지역은 청안군에 

속해 있었으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괴산군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증평군 주민들은 괴산군

과 역사적 뿌리가 달라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

배했다. 두 번째는 지리적 조건으로, 예로부터 괴산

군은 한강 유역, 증평군은 금강 유역에 속해 있기 때

문에 생활권이 달랐다(그림 2). 괴산군은 충주와 같은 

한강 유역으로 충주를 생활권으로, 증평군은 금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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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청주를 큰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이었다. 따라

서 역사적 뿌리, 정체성, 동질성, 생활권이 다른 증평 

지역이 괴산군에 속해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

었다.

세 번째는 증평 지역의 증평출장소 설치 운영 때문

이다. 괴산군에 속해 있던 증평 지역에 1990년 12월 

31일 증평출장소3)가 설치 운영되었다. 증평출장소 지

역의 행정권은 충청북도에, 지방자치권은 괴산군에 

있었기 때문에, 증평 지역 주민들은 증평 지역에 행정

권한이 없는 괴산군수와 지방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증평 지역 주민들은 자치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 지방선거에 불출마 및 

참정권 포기를 결의하는 등 지방 선거 때만 되면 선거 

회의론이 일어났다.

결론적으로 괴산군과 증평군은 다른 역사적 뿌리

와 지리적 조건, 생활권이 다르고 증평출장소 체제로

의 운영에 의한 자치권 행사의 무의미 등의 이유가 행

정구역 분리 이유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를 바

탕으로 행정구역 분리 운동은 증평 지역에서 시작하

였다.

2) 증평 지역의 행정구역 분리 과정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이 분리된 지 10년이 넘

었다.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증평군 설치운동 태동기

(1963~1989년)이다. 1963년 1월 증평지역에서는 증

평군 신설을 전제로 행정구역 개편 운동을 시작하였

다(충청일보, 1963년 1월 24일). 이때 증평군 행정구

역으로 구상했던 지역은 증평을 실생활권으로 하는 

증평읍과 도안면 7개 리, 사리면 8개 리, 청안면 11개

리 진천군 초평면 11개리, 청원군 북이면 28개리, 음

성군 원남면 1개리 등 7개 읍·면, 78개리에 면적은 

311.26㎢으로, 현재의 증평군 면적보다 4배나 넓다. 

이 당시 행정구역 개편 여론조사 결과 95.4%의 찬성

을 보였지만, 정부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1967년에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지만 실패하였다(증평군 설

치 백서). 1970, 80년대에는 증평군 분리·독립 운동

은 중단되었다가, 1989년 충청북도에서 증평시 승격

에 따른 추진계획서의 작성·보고 지시가 내려오면서 

행정구역 개편 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증평시 행정

구역을 괴산군 사리면과 청안면, 청원군 북이면 일부

와 진천군 초평면 일부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이들 지

역의 인구가 시 승격 인구 기준인 5만을 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서 ‘증평시 설치 계획서’를 작성

해 충청북도에 보고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증평 지역

에서는 행정구역 분리·독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였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체제하에서의 특정시 추진 시

기(1990~1998년)이다. 1990년 12월 31일 증평군 설

치의 단초가 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91년 2월 1일에 증평출장소가 개청되면서 시 승격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당시 증평 지역 주

민들의 시 승격을 주장한 이유는 1991년 당시 증평읍

의 인구(31,339명)가 충북도내 12개 읍 중 인구가 가

장 많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출장소 출범이 시 승격 

그림 2. 증평군과 괴산군의 하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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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괴산군과 생활권역과 정

서가 다르며, 증평출장소의 행정권은 충청북도에, 지

방 자치권은 괴산군에 있는 관계로, 지방선거의 무의

미 등이다(증평군 설치백서). 이 당시 증평시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인구 기준이었다. 1991년 시 승격 기준

인 5만 명에 19,000여 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증평

을 실생활권으로 하는 주변지역 편입을 추진하였다. 

1998년 10월 증평출장소와 계룡출장소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정시 추진 입법안을 발의하였

지만,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면서 실패

하였다.

마지막으로, 증평군으로의 추진 방향 전환 및 설치

(1999~2003년)이다. 이때 괴산군에서는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와 인구 부족 등의 문제로 증평시 추진

이 어려워지자 괴산군으로의 환원을 주장하였고, 증

평출장소 폐지 가능성과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지역

에 증평출장소를 흡수하는 방안 검토 방안이 내려왔

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증평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평군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증평군 설립 

촉구 범주민 결의 대회와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증

평 주민들은 괴산군으로의 환원은 절대 반대이고, 증

평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을 증평군으로 신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회, 충청북도, 각 정당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탄원서를 전달하였다. 

증평시민단체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

정권이 없는 괴산군수와 지방의원 참정권 포기 선언

을 하였으며, 2002년 대선후보자에게 충청북도의 시

민 단체와 연계하여‘증평군 독립 자치단체 실현’을 충

북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충청북도의 대선 공약으

로 확정하였다. 2002년 4월에 증평과 계룡 지역의 국

회의원과 지역 인사들은 ‘증평군과 계룡시 설치에 관

한 특별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괴산군에서

는 증평군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대 여론이 높

아졌다. 2003년 4월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행

자위 통과,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되었고, 2003년 4월 

30일에 법률안이 가결되어 선포되었다(증평군 설치 

백서). 증평군 분리·독립의 역사지리적 의미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괴산군으로 편입된 행정구역을 생

활권 기준으로 되돌린 것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

정구역 개편을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주민들의 노

력을 통해 의원 입법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괴산군에서는 인구 및 면

적의 감소로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증평군에서는 지

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증평

군은 증평출장소 체제로 운영되었을 때는 예산의 규

모도 작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

을 당했다. 또한 증평군으로 독립되면서 군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복지 시설 설치로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졌고, 새로이 시작하는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등 빠른 변화가 나타났다.

4.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 및 지가 변화

1) 인구 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와 가까운 지

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

표 3. 괴산군의 인구 및 성별ㆍ연령별 인구 변화

구분
2003년 2014년 

남(명, %) 여(명, %) 계(명, %) 남(명, %) 여(명, %) 계(명, %)

0~14세 2,652(13.0) 2,434(12.2) 5,086(12.6) 1,528(7.8) 1,506(8.0) 3,034(7.9)

15~64세 14,300(69.9) 12,375(62.0) 26,675(66.0) 13,305(68.3) 10,841(57.5) 24,146(63.0)

65세 이상 3,496(17.1) 5,154(25.8) 8,650(21.4) 4,655(23.9) 6,516(34.5) 11,171(29.1)

계 20,448(50.6) 19,963(49.4) 40,411 19,488(50.8) 18,863(49.2) 38,351

자료: 괴산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괴산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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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인구는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괴산군과 증평군이 분리된 해인 2003년을 기준으

로 하고, 2014년을 비교년도로 하여 두 지역의 인구 

성장률과 성별·연령별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또한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 변화가 충청북도

의 중심지인 청주시의 도청과 두 지역의 군청과의 최

단거리4)가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충북 도청과 괴산군청과의 거리는 42.1㎞이고, 증평

군청과의 거리는 20.4㎞이다.

(1) 괴산군

괴산군은 2003년 40,411명, 2014년은 38,351명으

로 5.1%(2,060명) 감소하였다(표 3). 괴산군은 충청북

도 도청소재지인 청주시와의 거리가 42.1㎞로 증평

군보다 멀고, 2014년의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임야

와 농지를 합하면 90.5%로 전통적인 농촌에 해당된

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주의 영향

을 받는 정도가 약하며 정주 기반이 약하여 인구가 감

소하고 있다.

2003년 괴산군의 성별 비중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

다 485명이 많아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령대별

로 보면 유소년층(0-14세)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

만, 청장년층(15-64세)에서는 남초 현상, 노년층(65

세이상)5)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괴산군의 

유소년층은 12.6%(5,086명), 청장년층에서 남자는 

69.9%(14,300명), 여자는 62%(12,375명)로 7.9% 차

이가 난다. 노년층은 21.4%이고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3). 괴산군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는 전통

적인 농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3).

괴산군의 2014년 인구는 2003년 대비 감소하였으

며,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각각 4.7%, 3% 감소하였

으나, 노년층은 7.7% 증가하여 29.1%로 초고령화 사

회6)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전통적인 농촌에

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2003년 대비 2014년의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하

였고,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에서 유소년층과 청장

년층이 감소하였으나 노년층은 증가하였으며, 노년

층 비율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괴산

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증평군

증평군의 2003년 인구는 31,310명, 2014년 인구는 

34,771명으로 11.1%(3,461명) 증가하였다(표 4). 청

주시와의 거리는 20.1㎞로 괴산군보다 가까운 증평군

은 임야를 포함하면 79.1%, 대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

을 하는 곳도 8.6%로 괴산군(4.2%)보다 높다.

증평군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의 비중 변화를 

보면, 2003년에는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90

그림 3. 괴산군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자료: 증평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증평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2003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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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많아 괴산군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미미하다. 유

소년층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고, 청장년층은 남초, 

노년층에서는 괴산군과 마찬가지로 여초 현상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 분포에서는 괴산군과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증평군의 2003년 유소년층은 

20.6%(6,468명), 청장년층은 69.1%(21,625명)로 괴

산군보다 높다. 그러나 노년층은 10.3%(3,217명)로 

괴산군보다 낮다. 

증평군은 2003년 대비 2014년의 인구는 증가하였

고, 유소년층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청장년층과 노년

층의 비율은 증가하여 괴산군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03년 대비 유소년층의 비율은 4.8% 감소하였으나, 

청장년층 0.9%, 노년층은 3.9% 증가하였다. 이는 출

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증

평군은 괴산군과는 달리 도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

나는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평군의 인구는 증가하였

고, 유소년층은 감소, 청장년층과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어 청주시와 가까운 도시의 성격을 지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3)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근·통학 인구

2010년의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근·통학 인구를 

보면(표 5), 괴산군은 통근·통학하는 19,413명 중 

17,882명(92.1%)은 같은 군내에서, 1,504명(7.8%)은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을 한다. 반면에 증평군은 

18,014명 중 12,453명(69.1%)은 같은 군내에서, 5,531

명(30.7%)은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한다.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에 비해 다른 지역으로 통

근·통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증평

군이 괴산군보다 충청북도에서 일자리와 고등학교가 

그림 4. 증평군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자료: 증평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증평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2003년 2014년

표 4. 증평군의 인구 및 성별ㆍ연령별 인구 변화

구분
2003년 2014년 

남(명, %) 여(명, %) 계(명, %) 남(명, %) 여(명, %) 계(명, %)

0~14세 3,310(20.9%) 3,158(20.4%) 6,468(20.6%) 2,807(15.7%) 2,666(15.7%) 5,473(15.8%)

15~64세 11,328(71.5%) 10,297(66.6%) 21,625(69.1%) 12,988(72.9%) 11,358(67.0%) 24,346(70.0%)

65세 이상 1,212(7.6%) 2,005(13%) 3,217(10.3%) 2,026(11.4%) 2,926(17.3%) 4,952(14.2%)

계 15,850(50.6) 15,460(49.4) 31,310 17,821(51.3) 16,950(48.7) 34,771

자료: 증평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증평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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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청주시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

서 증평 지역은 청주시의 위성도시의 성격을 지닌 지

역이라 볼 수 있다.

2) 지가 변화

지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

구에서는 괴산군과 증평군이 분리된 직후인 2004

년과 2015년의 지역별 최고지가의 상승률을 살펴

보았다. 2004년 괴산군(1,500,000원)과 증평군

(2,200,000원)의 최고지가 차이는 700,000원이다. 

2015년 증평군의 최고지가는 2,430,000원으로 2004

년 대비 10.5% 상승하였으며, 괴산군의 최고지가는 

1,520,000원으로 2004년에 비해 1.3% 상승하여, 두 

지역 간의 최고지가 차이는 910,000원으로 2004년에 

비해 차이가 더 커졌다(표 6).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증평군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둘째, 토지 이용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괴산군에 비해 증평군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셋째, 충청북도의 중심지인 청주시와의 거

리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청주시와 증평군 

사이에는 자동차 전용도로7)가 건설되어 있어 청주와

의 시간 거리가 더욱 단축되었다.

5.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별 종사자 변화

괴산군의 면적은 842.4㎢, 증평군은 81.8㎢로 괴

산군이 10배 이상 넓다. Lineberry(1970)는 행정구역

의 규모가 작으면 지방자치에 지역 주민 참여도 쉽고, 

지방공공재의 공급 수준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

고, 공급 비용의 공정한 분배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Tiebout(1965, 1972)와 Oates(1972)도 작은 규모의 지

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행

정구역의 규모는 지역 개발 정책 수립 시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

해 1980년대에 지역 생활권8)을 설정하여 개발하기 시

작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균형개발을 위해 각 지역의 잠재력을 살

리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괴산군과 증평군은 

농촌도시 생활권에 해당한다. 농촌도시 생활권은 읍

급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생활권으로 인구 감소

를 줄이기 위해 중심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취업 기회 

및 교육시설의 확충에 치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기계화 영농시설을 확충하고, 지

역에 적합한 산업 유치,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확충 등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촌중심도시의 기능을 강화시

켜야 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기본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선

버스 확대, 도로 건설 등에 주력해야 한다(김용웅 등, 

2003, 538).

괴산군과 증평군은 농촌중심도시 생활권 지역으로 

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

다.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 수준의 생

활환경 시설을 제공하고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지역

 표 5.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근ㆍ통학 인구(2010년)

구분 괴산군 증평군

12세 이상 인구 28,595명 26,432명

미 통근·통학 9,182명 8,418명

통

근

·

통

학

같은 군내 17,882명 12,453명

다른 시·군 1,267명 5,110명

다른 시·도 237명 421명
통근·통학지 미상 27명 30명

계 19,413명 18,014명

자료: 괴산군, 증평군 통계연보(2011년)

표 6. 괴산군과 증평군의 최고지가 변화
단위: 원/㎡

구분 2004년 2015년 지가 증가율

괴산군 1,500,000 1,520,000 1.3%

증평군 2,200,000 2,430,000 10.5%

자료: 2004,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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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발

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1970년대 원유 파동과 그에 따른 세계의 경기 침체

로 인한 탈공업화로 인해 1, 2차 산업은 감소하고, 3

차 산업은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

조업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

가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3차 

산업은 중심성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도시의 중

심에 입지하고 있다(Hartson, 1980). 서비스업 종사

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소득 증가, 노령화 사회 및 복

지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역할 증가 

및 서비스 수요 증가, 기업을 위한 서비스 수요 증가 

때문이다(Bryson et al., 2004).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

점업 등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은 정체하거나 감소하

고,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

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고, 다음은 

숙박·음식점업이다(이희연, 2014, 524-526). 지역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이 변하면 지역의 특

성도 변할 것이다. 행정구역이 분리된 괴산군은 행정

구역의 축소 및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고, 증평군은 작

지만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분리·독립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괴산군과 증평군의 2004

년과 2013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9)의 지역별 종사자

수와 입지 계수를 비교하여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

별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2004년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 특성 비교

2004년 괴산군 산업별 종사자 중에서 제조업 종사

자(31%)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숙박·음식점업

(13.2%), 도매·소매업(11.3%) 순이다. 괴산군에서 입

지계수 1 이상으로 특화된 산업은 9개이고, 가장 높

은 업종은 농업·임업·어업(4.63)이고, 다음은 광업

(2.65)이며,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인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행정(2.46), 통신업(1.61), 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1.26), 숙박 및 음식점업(1.1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9)가 특화되어 있다(표 7).

2004년 증평군의 종사자를 보면, 괴산군과 마찬

가지로 제조업 종사자(26.9%) 비중이 가장 높고, 다

음 도매·소매업(16.5%), 숙박·음식점업(12.6%), 교

육 서비스업(10.3%) 순으로 특화 정도가 높아 괴산군

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

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소매업이고, 다음은 

숙박·음식점업이다. 증평군에서는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지만, 괴산군은 숙박·음식점업, 도소

매업 순으로 증평군과 다르다. 이것은 괴산군에 유명

한 관광지가 많이 있어 숙박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증평군에서 특화된 산업은 10개로 괴산군보다 1개

가 많다. 입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농업·임업·어

업(2.67)이지만, 괴산군에 비해 낮은 편이다. 공공행

정·국방·사회보장 행정(1.41), 교육서비스업과 광업

(1.21),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1.18), 도매·

소매업(1.13), 숙박·음식점업(1.09)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표 7).

종합적으로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별 종사자 비

중과 특화 정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괴산군과 

표 7. 2004년 괴산군, 증평군 산업별 종사자 및 입지계수

구분

2004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 

종사자수(명,%)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농업·임업·어업 1,187(0.3) 108(1.2) 4.63 61(0.7) 2.67
광업 1,076(0.2) 56(0.6) 2.65 25(0.3) 1.21

제조업 119,892(27.3) 2,677(31.0) 1.14 2,274(26.9)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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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3년 괴산군, 증평군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 및 입지계수

구분

2013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

종사자수(명,%)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농업·임업·어업 2,183(0.4) 152(1.3) 3.41 45(0.4) 1.09
광업 737(0.1) 40(0.3) 2.66 - -

제조업 166,728(28.2) 3,316(27.5) 0.97 3,614(32.4) 1.1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2,107(0.4) 23(0.2) 0.54 57(0.5) 1.43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환경복원업 3,594(0.6) 118(1.0) 1.61 81(0.7) 1.19
건설업 31,624(5.3) 826(6.8) 1.28 378(3.4) 0.63

도매·소매업 74,916(12.7) 1,374(11.4) 0.90 1,615(14.5) 1.14
숙박·음식점업 61,599(10.4) 1,648(13.7) 1.31 1,267(11.4) 1.09

운수업 26,102(4.4) 346(2.9) 0.65 374(3.4) 0.76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853(1.0) 99(0.8) 0.83 77(0.7) 0.70

금융·보험업 16,245(2.7) 264(2.2) 0.80 259(2.3) 0.85
부동산업·임대업 11,665(2.0) 89(0.7) 0.37 239(2.1) 1.0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3,458(2.3) 149(1.2) 0.54 80(0.7) 0.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0,990(3.5) 85(0.7) 0.20 185(1.7) 0.4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25,981(4.4) 944(7.8) 1.78 477(4.3) 0.97

교육 서비스업 47,119(8.0) 895(7.4) 0.93 931(8.3) 1.0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0,055(6.8) 902(7.5) 1.10 658(5.9) 0.87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1,370(1.9) 107(0.9) 0.46 214(1.9) 1.00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29,183(4.9) 691(5.7) 1.16 606(5.4) 1.10

계 591,509 12,068 11,157

자료: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전기·가스·수도 사업 1,927(0.5) 24(0.3) 0.63 40(0.5) 1.08
건설업 26,684(6.1) 308(3.6) 0.59 238(2.8) 0.46

도매·소매업 64,140(14.6) 981(11.3) 0.78 1,396(16.5) 1.13
숙박·음식점업 50,690(11.5) 1,142(13.2) 1.15 1,064(12.6) 1.09

운수업 22,483(5.1) 195(2.3) 0.44 338(4.0) 0.78
통신업 3,258(0.7) 103(1.2) 1.61 65(0.8) 1.04

금융·보험업 15,309(3.5) 305(3.5) 1.01 305(3.6) 1.04
부동산업·임대업 8,840(2.0) 22(0.3) 0.13 154(1.8) 0.91

사업서비스업 16,529(3.8) 54(0.6) 0.17 129(1.5) 0.4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17,802(4.0) 860(9.9) 2.46 481(5.7) 1.41

교육 서비스업 37,532(8.5) 717(8.3) 0.97 872(10.3) 1.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7,747(4.0) 381(4.4) 1.09 288(3.4) 0.84

오락·문화·운동 관련 산업 9,628(2.2) 93(1.1) 0.49 153(1.8) 0.83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25,210(5.7) 627(7.2) 1.26 574(6.8) 1.18

계 439,934 8,653 8,457

자료: 2004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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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에서 특화 정도가 높은 산업은 1차인 농업·임

업·어업과 광업이지만, 괴산군의 특화 정도가 더 높

다. 제조업은 괴산군(1.14)에서는 특화되어 있지만, 

증평군(0.99)에서는 특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괴산

군에서는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데, 이

는 괴산군이 1읍·10개면으로 이루어져 증평군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반대

로 증평군은 1읍·1면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지역이지

만, 괴산군 사리면과 청안면, 청주시 북이면, 진천군 

초평면 등 다른 행정구역의 주민들이 증평군을 상권

으로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이재원, 2005). 따

라서 교육 서비스업과 도매·소매업(1.13)에서 특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2013년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 특성 비교

괴산군의 2013년 전체 종사자는 12,068명으로 

2004년 대비 39.5%(3,415명) 증가하였다(표 8). 제조

업 종사자 비중은 27.5%로 가장 높으나, 2004년 대비 

줄었다. 다음은 숙박·음식점업(13.7%), 도매·소매

업(11.4%) 순으로, 2004년 대비 순위 변화는 없다.

2004년 대비 2013년 종사자는 공공행정·국방·사

회보장행정(7.8%)과 교육 서비스업(7.4%)은 감소, 보

건·사회복지서비스업(7.5%)과 건설업(6.8%), 운수

업(2.9%)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

자 관련 서비스업인 금융업, 부동산업·임대업과 전

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

비스업 등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이는 괴산군이 전형

적인 농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2013년 괴산군에서 입지계수 1 이상인 산업은 8개

로 2004년에 비해 줄었다. 입지계수가 가장 높은 것

은 농업·임업·어업(3.41)으로, 괴산군은 고추, 찰옥

수수, 사과, 배추 등 친환경 특산물로 유명한 지역이

기 때문이다. 다음은 광업(2.66),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행정(1.78),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1.61), 숙박·음식점업(1.31), 건설업

(1.28),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1.1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0) 등 1차산업과 소비

자 관련 서비스업에서 특화되었다. 괴산군은 농산물

과 함께 화양계곡, 선유동 계곡, 쌍곡 계곡, 산막이 옛

길 등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

에 숙박·음식점업의 입지계수가 높아졌다.

증평군의 2004년 대비 종사자는 2,700명이 증가하

였고, 제조업 종사자(32.4%)가 가장 많고, 입지계수

도 1 이상으로 특화되면서 공업도시로의 발전 가능성

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도매·소매업(14.5%), 숙박·

음식점업(11.4%), 교육서비스업(8.3%), 보건·사회복

지서비스업(5.9%),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

스업(5.4%) 순으로 괴산군과 다른 순위를 보이고 있

다(표 8).

2013년 증평군에서 입지계수 1 이상인 산업은 10

개로 2004년과 같으며 괴산군보다 2개가 많다. 입

지 계수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1.43), 하

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환경복원업(1.19), 제

조업(1.15) 순으로 높다. 제조업이 증평군의 특화 산

업이 된 것은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되면서 자체

적으로 공업단지10)를 유치하고 개발하게 되면서 나

타난 결과이다. 다음은 도매·소매업(1.14), 협회·단

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1.10), 숙박·음식점업

(1.09), 부동산업·임대업(1.09), 교육서비스업(1.05) 

순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증평군은 괴산군 사

리면과 청안면, 진천군 초평면의 일부 지역과 청주

시 북이면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있

는 지역이다. 또한 증평군의 일부 주민과 고등학교 학

생들은 청주시를 통근·통학권으로 하고 있는 도시적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결론적으로 2013년 괴산군은 1차 산업 및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고, 증평군은 제조업과 생

산자 관련 서비스업과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고르

게 발달해 있다. 이와 같이 이유는 괴산군은 면적도 

넓고 1읍·10개 면의 하위 단위의 행정구역이 있기 때

문에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

기 때문이다. 증평군은 면적도 좁고, 1읍·1면의 소규

모 행정구역이고, 다른 행정구역의 주민들까지 증평

군을 상권으로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 394 -

신영재

6. 괴산군과 증평군의 세부 산업 비교

본 장에서는 2013년 기준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

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9, 10). 

비교 산업은 괴산군이나 증평군에서 입지계수가 1 이

상이거나,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

상이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농업 및 광업, 제조업

괴산군과 증평군의 농업, 광업, 제조업의 산업별 

종사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2013년 괴산군에서 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농업 종

사자 142명 중에서 70명이 작물재배법에 종사하고 

있다. 괴산군은 고추, 찰옥수수, 사과, 배추 등 친환

경 특산물로 유명한 지역이다. 다음으로 높은 광업에

서는 비금속광물광업 중 토사석광업 종사자가 가장  

많다.

2013년 제조업 종사자를 보면, 괴산군에서는 경공

업과 중화학 공업 종사자, 증평군에서는 첨단 관련 산

업 종사자가 많다. 괴산군의 경공업 종사자는 1,306

표 9. 괴산군과 증평군의 1, 2차 세부 산업 종사자 비교

(단위: 명)

구분 괴산군 증평군

농 

업

작물재배법 70
축산업 37 39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 35 3

계 107 39

광 
업

비금속광물광업(토사석광업) 40

경

공

업

식료품 제조업 857 814
음료 제조업 46 4

섬유제품 제조업 243 3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1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 4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 5
가구 제조업 2 13

기타 제품 제조업 17 16

계 1,306 987

중

화

학 

공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73 6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09 298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688 73
1차 금속 제조업 38 161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기구 제외 83 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2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27 5

계 1,768 701

첨

단 

산

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15 1,50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24
전기 장비 제조업 111 171

기타기계 및 제조업 16 29

계 242 1,926

자료: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표 10. 괴산군과 증평군의 3차 산업 비교 
(단위: 명)

구분 괴산군 증평군

도매·소매

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9 5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6 393
소매업; 자동차 제외 829 1,168

계 1,374 1,615

숙박·음식

점업

숙박업 413 121
음식점업 및 주점업 1,235 1,146

계 1,648 1,267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업 86 222
임대업; 부동산 제외 3 17

계 89 239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0 21

사업지원 서비스업 65 164

계 85 185

교육 서비

스업

초·중·고 교육기관 784 691
일반교습학원 31 127
기타교육기관 80 113

계 895 93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365 221
사회복지 서비스업 537 437

계 902 658

협회·단

체·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304 156
수리업 124 161

기타개인 서비스업 263 289

계 1,797 1,589

자료: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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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875명)가 가장 많고, 섬

유제품 제조업(243명)이 많고, 증평군의 경공업 종사

자는 987명으로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가 814명으로 

가장 많다. 따라서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경공업은 식

료품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다. 

중화학공업 역시 괴산군이 증평군보다 더 발달하

였다. 괴산군의 중화학공업 종사자는 1,768명으로 증

평군(701명)보다 2배 이상 많고, 비금속광물제품 제

조업(688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73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42명) 등이 발달하였고, 

증평군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98명), 

1차 금속 제조업(161명)이 발달하였다.

첨단 관련 산업 종사자는 증평군(1,926명)이 괴산

군(242명)보다 8배 정도 많다. 증평군은 괴산군에서 

분리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이다. 첨단 관련 산업 

중 증평군에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502명)과 의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24명)이다.

2) 3차 산업

2013년 지역별 3차 산업 종사자를 보면(표 10), 도

매·소매업 종사자는 괴산군(1,374명)보다는 증평군

(1,615명)이 많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괴산군은 도

매 및 상품 중개업, 증평군은 소매업(자동차 제외) 종

사자가 더 많다. 괴산군은 증평군보다 행정구역이 넓

고, 행정지역도 많아 도매업이 발달했고, 증평군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도매업이 발달한 청주

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소매업이 발달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괴산군(1,648명)이 증

평군(1,267명)보다 많다. 숙박업 종사자는 괴산군

(413명)이 증평군(121명)보다 3배 이상 많고, 음식점

업 및 주점업 종사자는 비슷하다. 이는 유명한 관광지

가 괴산군에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은 증평

군(239명)이 괴산군 (89명)보다 종사자가 많다. 지가 

분포에서 살펴보았듯이 증평군이 괴산군보다 최고지

가가 비싸고, 청주와의 거리도 가깝다. 또한 인구밀

도도 높기 때문이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

업 역시 증평군의 종사자가 더 많다. 이것 역시 부동

산 및 임대업과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증평군(931명)이 괴산군

(895명)보다 많다. 증평군은 고등학생들이 청주에 있

는 고등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통학권이고, 괴산군은 

청주로 통학하기는 다소 먼 거리이기 때문이다. 초·

중·고 교육 기관 종사자는 괴산군(784명)이 증평군

(691명)보다 많지만, 일반교습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

의 종사자는 증평군이 더 많다. 이는 괴산군의 유소

년층(3,034명)보다 증평군(5,473명)이 많기 때문이

다.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협회·단체·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종사자는 괴산군이 증평군보다 많

다. 이는 괴산군의 면적이 넓고 예하의 행정지역과 기

관이 많기 때문이다.

7. 요약 및 결론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은 2003년에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역이다. 괴산군은 1읍 10개면, 증평군은 1

읍 1면으로 이루어졌다. 괴산군과 증평군은 농촌중심

도시이지만, 괴산군은 농촌, 증평군은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괴산군은 충청북도 도청소재

지이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와의 거리가 42.1

㎞, 증평군은 20.4㎞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04년 

대비 2014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괴산군은 1.6%, 

증평군은 3.3%가 용도 변경 되었고, 특히 증평군은 

2004년 대비 공장 용지가 1.1% 증가하여 공장이 많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분리 이후 괴산군과 증평

군의 인구와 지가, 입지 계수를 통한 산업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대비 2014년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증평군은 

증가하였으며, 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촌, 증평군은 도

시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괴산군은 농촌 지역으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감소, 노년층은 증가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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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형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증평

군은 유소년층은 감소하고, 청장년층과 노년층은 증

가하는 도시형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

른 지역으로 통근·통학 비율 또한 증평군이 높다. 따

라서 인구 변화 및 피라미드 구조, 통근·통학 비율을 

볼 때, 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 증평군은 도시

적 성격을 지닌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둘째, 2004년과 2015년의 최고지가는 괴산군보다 

증평군이 비싸고, 2004년 대비 최고지가의 상승률도 

증평군이 높다. 2004년 대비 2015년 괴산군의 최고지

가는 1.3%(1,500,000원→1,520,000원) 올랐으며, 증

평군은 10.5%(2,200,000원→2,430,000원) 상승하였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괴산군은 인구가 감

소하고, 증평군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괴산군은 농

촌, 증평군은 도시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셋째, 2004년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공통으로 특화

된 산업은 농업·임업·어업과 광업, 소비자 관련 서

비스업이고, 특화 정도는 괴산군이 높다. 두 지역에

서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이지만, 입

지계수는 괴산군(1.14)이 증평군(0.99)보다 높다. 넷

째, 2013년 특화 정도에서 괴산군은 농업 및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높고, 증평군은 제조업과 생산자 관

련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2004

년과는 다른 결과이다. 괴산군은 공공행정·국방·사

회보장 행정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증평군은 교육 

서비스업과 도매·소매업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세부 산업에서는 괴산군은 작

물 재배업과 토사석광업,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과 도

매 및 상품 중개업, 숙박업 등 소비자 관련 산업이 발

달하였고, 증평군에서는 첨단 관련 산업인 전기·

전자·통신 공업과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 

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괴산군

과 증평군의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괴산군

은 증평군에 비해 면적이 넓고 1읍·10개 면의 행정구

역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

고, 증평군은 소규모의 행정구역이지만, 괴산군에 비

해 접근성과 중심성이 높고, 다른 행정구역의 주민들

이 증평군을 상권으로 이용하고 있고, 청주와의 거리

가 가까워 통근·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괴

산군과 증평군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 계획을 세

우고 있다. 괴산군은 한강 수계인 달천의 풍부한 수량

을 이용하여 수산식품 산업거점 단지와 내수면 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내

수면 양식 생산과 수산물 판매, 관광 산업 등이 어우

러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증평군은 청주시

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건설되어 시간거리가 단축되

었다. 이로 인해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제2

의 증평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인구도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괴산군과 증평군은 각각의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발하면, 인구 및 

지가, 산업 구조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된다.

주

1) 괴산군에서는 인구 등에서 괴산군의 절반을 차지하는 증평 

지역의 독립이 괴산군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증평군 

설립, 괴산은 어쩌란 말인가?, 우리는 증평의 독립을 원하

지 않는다, 괴산군 분군되면 5년 후에는 1만 명도 안 남는

다,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시대의 역행이다, 괴산군민 다함

께 총궐기하자” 등의 구호를 앞세워 증평군의 분리·독립

이 괴산군을 3만이 조금 넘는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할 것이

라는 위기감 때문이다(증평군 설치 백서).

2) 괴산군은 괴산읍, 감물면, 문광면, 불정면, 사리면, 소수

면, 연풍면, 장안면, 청안면, 청천면, 칠성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지방자치법 106조(출장소)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증평출

장소는 괴산군청과 원거리이기 때문에, 원격지 주민의 민

원 편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다. 출장소는 고유 사무는 

거의 없고, 주로 행정 협약을 통해 위임·위탁을 받아 실질

적으로 시·군과 같이 독자적으로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일

반 행정기관이다. 증평출장소는 충청북도 출장소로서 도 

업무는 위임사무였고, 괴산군과 증평읍·도안면 업무는 위

탁사무였다. 이로 인해 증평출장소장 직인은 없고,‘괴산군

수전용인’ 또는 ‘증평읍장(도안면장)전용인’을 사용해야 했

다. 또 증평출장소 지역 내에 있는 괴산군의 군유재산은 매

각할 경우, 증평출장소장의 동의를 얻도록 행정협약서를 

괴산군과 체결하였다(증평군 설치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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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북도 중심지인 청주시에 있는 도청과 군의 행정 중심

지인 군청까지의 최단거리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거리이고, 거리 계산은 http://map.daum.net/에서 하였음

을 밝혀둔다.

5) 인구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연령별 구성 파악을 하기 위

해서는 연령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연령 구분은 보통 

0-14세는 유소년 인구(유소년층), 15-64세는 청장년층

(생산연령 인구), 65세 이상은 노년인구(노년층)으로 구분

한다(한주성, 2007, 160).

6)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 이면 고령화 사회, 14-20%

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한주

성, 2007, 168-170).

7) 청주~증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2013년 12월30일 오후3

시에 개통되었다. 청주~증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으

로 증평에서 청주와의 통행 시간이 30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8) 지역생활권은 모든 주민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취

업, 교육, 사회·문화·복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

족적인 공간 단위로, 취업 기회와 서비스 기반을 갖춘 도시

와 이를 이용하는 주변 배후지로 구성된다. 지역생활권 설

정은 지역 내 생산 기반의 확충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인구의 지방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생활권 개발의 기

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권별로 중소규모의 지

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둘째, 생활권 내 주민에게 문화적

이고 편리한 생활여건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

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생활권 조성의 선도

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 내 접

근도의 개선에 치중한다. 넷째, 지역생활권의 개발은 단순

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이나 물적 기반의 확장만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전통 문화의 창달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전·계승

하고 주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도록 

한다(김용웅 등, 2003, 534).

9) 산업체 대분류에서 2004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2000

년에 시행된 개정 기준, 2013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2009년에 개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기 때문에 업종에 차

이가 있다.

10) 증평군에는 증평산업단지, 증평 2, 3산업단지가 증평군

으로 분리·독립된 이후에 건설되고 있다. 증평군청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지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 약속, 

입지하는 업체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

로 증평산업단지는 2009년 완공되어 100%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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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와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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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mployment Distrib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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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과정 이후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정과 외환위기, 금융

위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에 나타나는 변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직업구조의 제 

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과 직업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직업구조는 사회구

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반면 전문직과 단순직으로의 

이원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차원1의 

비정칙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관계는 산업, 성/학력, 지역(시군구), 성/연령 속성 순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

다. 본 연구는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

는 우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력의 수급대비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방향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직업구조, 취업인구, 사회-인구통계적 특성, 다차원척도법, 대응일치분석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employment in Korea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in which have transformed from industrialized economy to knowledge-
based economy very rapidly as well as having experiences of both IMF and financial crisis.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trends occupational distribution an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employment since 1980. By applying correspondence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ing(MDS) methods, w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employed persons by occupa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group, educational attainment, industry, region. We found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during the last four decades. In particular, the occupational (job) structure has been highered in general. 
However, it has also been dualized extremely into two groups, one is the specialized-skilled-white color 
jobs and the other is the simple-unskilled-blue color job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the 
importation basis for the provision of labour supply and employment policy plan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at the local level.

Key Words : occupational structure, employment populat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ultidimensional scaling, correspond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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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변화와 공간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다

(Massey, 1984). 경제 및 기술변화와 함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가 하면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현상으로 세계경제지

도가 바뀌고 있으며 그 변화의 정도와 속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Moretti, 2012).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직업구조 및 경제지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

났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쳐 후기

산업화 사회와 지식정보사회로 진입은 산업을 구성하

는 인적자원의 직업역량과 기술수준에 대한 변화요구

로 이어지면서 직업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간단히 직업의 수에서도 감지된다. 

직업사전이 처음으로 발간된 1969년만 하여도 우리

나라 직업 수는 약 3천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1986년, 직업 수는 약 9천여 개로 증가하였

고 이후 시대의 필요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

서 2014년 말 기준, 총 11,440개로 조사되었다(한국고

용정보원, 2015).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고 이

를 전후한 시기의 산업구조와 취업자의 직업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

화하여 ‘한 우물’과 ‘평생직장’으로 대표되던 전통적

인 직업개념이 사라지고, 평생에 걸쳐 여러 번의 직업

을 거칠 확률도 높아졌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직업나

이도 무너지면서 은퇴 후 재취업하는 노인인구가 증

가하는 등 ‘앙코르 커리어’를 추구하는 이들이 노동

시장에서 청년층 구직자와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다

(Freedman, 2007).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노동인력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곧 직업역량과 구성에 대한 변

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예컨대,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구조라 하더라도 지식과 정보에 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생산위주뿐만 아니라 연

구개발 등 지식기반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이는 노동

인력의 직업구성과 위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취업자가 산업구조 상으로 ‘제조업’에 

속할지라도 맡은 업무가 연구개발이라면 직업은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다. 산업과 직업의 차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구조가 유사하더라도 직업

구조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

로 산업분석과 함께 직업분석도 수행되어야 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기

반경제사회에서 이러한 접근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Thompson and Thompson, 1985; Marku-

sen, 2004; 구교준·조광래, 2011).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직업단위의 

인력구조의 관점보다는 사업체단위의 산업구조에 초

점을 두고 있거나 직업구조에서도 특정직종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우리

사회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직업구조

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작업은 향후 인력수급 대비

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지역별로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이 다르고 노동

시장을 구성하는 노동인력인 취업자의 성, 연령, 학력

수준 등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의 내용과 성향의 차이

로 인구통계학적 구조에 따라서도 직업분포의 특성이 

달라진다. 인적자원의 구성으로서 취업인구의 직업구

조 및 분포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취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산업구조, 그리고 지

역의 공간구조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직업은 직업통계의 

공식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능수준

에 따라 총 9개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구조를 따

르되, 직업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직업별 산업구조, 

지역의 공간구조의 관계 측면에서 직업구조의 변화

를 분석한다. 특히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급진

적 산업화과정에서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및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



- 403 -

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와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

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오는 동안 한국의 직

업구조 및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분석하

고, 직업구조의 제 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

계적 특성과 직업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일치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의 

교차비교 및 분포를 통해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2. 직업구조에 대한 연구동향 

산업과 고용의 지리를 사회 및 경제적 구조와 연결 

지어 설명하려는 Massey(1984)의 시도 이후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 과정 및 직업에 대한 지리적 연구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직업지리학의 개념이 소개되고 직

업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직업에 관한 연구는 

직업능력, 직무분석, 직무만족, 직업의식, 이직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업구조, 직업분

류, 직업이동, 직업변동 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에 속한다(이영대, 1999; 한상근, 2005의 

직업연구 동향 참고). 

다음 표 1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직업연구를 구분, 정리한 것이다1). 이 기간 

동안 직업관련 연구는 총 2,519건으로 집계되는데 이 

가운데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훈련), 직

업재활과 관련된 연구가 684건(27.2%)이고, 직업윤

리, 직업가치 내지는 직업관, 직업의식, 직업(직무)만

족 등 직업의 심리·정서적 측면을 논의한 연구와 직

업지위 또는 직업위세, 직업계층 등 사회적 측면에서 

직업을 연구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직업연구는 941

건(37.5%)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협의의 직업연구를 보면 직무분

석과 직업능력 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전망과 유망직업의 경우 조

사연구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2)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직업구조, 직업분류에 관

한 연구진행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런가하면 평생직장의 붕괴, 이전직의 증가로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직업연구 가운데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특

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성장과 분포, 격차 등을 다룬 

연구(김헌재, 1989; 서종국, 1998; 이희연, 1993; 이

헌영 등, 2014), 둘째,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직

업별 분포의 특성을 다룬 연구(한주성, 1998; 노시학, 

2000; 정연주, 2001; 조현미, 2007), 셋째, 구직, 취

업과 관련한 인구이동 및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그 결정요인(권상철, 2000; 안영진, 2001; 2013; 박

추환·김명수, 2006; 박삼옥 등, 2008; 문남철, 2010; 

2011; 2013; 강영걸, 2012; 김동현 등, 2012; 이현욱, 

2013; 이현재, 2014; 이정현·이희연, 2015; 이원호, 

2016)을 파악한 연구, 아울러 이로 인한 직주분리 현

상(한주연, 1989; 하성규·김재익, 1992; 노시학·손

종아, 1993; 김재익·전명진, 1996; 김형태, 2009; 김

승남, 2014; 손승호, 2015)을 고찰한 연구들로 정리

된다. 지리학 관련 분야에서는 직업의 분포와 직업을 

위한 지역 간 이동을 다룬 연구가 적지 않으며, 최근

에는 직업관련 심리·정서적 측면을 다룬 연구(양정

미 등, 2011; 이태희·김려은, 2011)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서구에서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계층구조

와 연관시켜 논의한 사회학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Blau and Duncan, 1967; Parkin, 1971; Sewell 

and Hauser, 1975; Bibb and Form, 1977; Reeve, 

1977; Feathermann, 1981; Kalleberg, 1988; Bidwell, 

1989; Ganzeboom et al., 1991; King, 1992; Cromp-

ton, 1993; Murphy and Welch, 1994; Zawacki, 

1999; Eric and Pager, 2001; Chan and Goldthorpe, 

2004). 주로 소득, 교육수준과 직업의 관계를 계층(계

급)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관

점에서 직업구조를 논의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화이트/골드칼라로 지칭되는 직업군을 비롯한 

전문직 등 직업계층의 특성을 논의한 연구를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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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강신택, 1976; 정근식, 1984; 심윤종 등, 1987; 김

지섭, 1994; 차종천, 1998; 신광영·이성균, 1999; 서

문기, 2004; 이중희, 2005; 임창규·유인진, 2011; 

Yoo et al., 2014; 최은영·홍장표, 2014). 

그 외,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대사회의 변

화(도시화, 산업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는 

설명변수로써 사용되곤 했다(김헌재, 1989; 이기석, 

1990; 정이환, 1992; 김기환, 1993; 이원호 2002). 또

한, 특정산업의 직업구조(유경희, 1985; Devinatz, 

1999; Freeman and Aspray, 1999; Cusumano, 2004; 

유규창 등, 2005; 한상근, 2005; 심규범, 2009)를 

다룬 연구도 있다. 특히, 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따

른 정보관련 직업구조(김원동, 1992; 장창원·이상

준, 1999; Feser, 2002; 권기욱·조주은, 2007) 및 정

보관련 직업분포의 패턴을 파악한 연구가 일부 존재

한다(이희연, 1993; 조동기·조희경, 2002). 마지막

으로 특정인구집단의 직업구조를 다룬 연구도 있다

(Hodson and Sullivan, 1996; 한주성, 1998; Hirsh, 

Macpherson and Hardy, 2000; 박경숙, 2002; 진미석 

등, 2003; 조가원, 2014).

이상으로 기존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국내 직업연

구에서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

진함을 알 수 있다. 직업구조에 대한 연구라고 하지만 

계층적 차원에서의 연구, 특정산업 또는 특정인구집

단의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이며 공간적 측면에서 지

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편이다. 이는 

산업통계와 달리 직업통계의 경우 공식집계자료가 부

족하고 다양하지 못해 실증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직업구조를 다룬 일부의 연구

마저도 주로 유망직업을 전망하거나 특정직업의 직무

분석을 위한 직업구조 전반에 대해 개괄한 수준에 불

과하다.

직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특징과 추이를 분

석한 소수의 연구로 김헌재(1989), 홍두승 등(1999)

과 방하남 등(2011)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김헌재

(1989)는 1960-1985년간 5개 직업군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도시규모별 직업구조의 변화를 사무관련직

의 증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와 관리자, 사무 종사자를 모두 합쳐 사무관련직

으로 보았다. 홍두승 등(1999)과 방하남 등(2011)도 

시계열 구간의 차이일 뿐, 6개(전문직, 관리직, 사무

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림수산업)의 직업분

표 1. 직업관련 연구의 구분 및 연구동향(2005-2015)
(단위: 건)

구분
관련연구 

문헌 수
주요 연구대상

직업교육훈련 684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훈련), 직업체험, 직업재활

심리·사회적 측면

(외재적 접근)
941

직업탐색, 직업선호(선택), 직업흥미, 직업가치(관), 직업태도, 직업윤리, 

직업의식, 직업(직무)만족, 직업계층, 직업위세, 직업지위

경제적, 

협의의 

측면

(내재적 

접근)

직업구조(직업구성) 21 직업구조, 직업구성, 직업군

직업분류 12 직업분류, 직업군집화/유형화 

직업정보(직업세계)

직업전망(유망직업)
41 직업정보, 직업세계, 직업사회, 직업전망, 유망직업, 직업변동(변화)

직업이동(이전직) 69 이직, 전직, 경력이동, 직업이동 

취업(구직) 69 취업, 재취업, 구직, 입직

직업능력(직업기술) 183 직업기초능력, 직업스킬, 지식

직무분석 332 직무분석, 직무개발, 직업전문성

기타 164 직업생활(적응),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안정(유지) 등

계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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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

다. 이들 역시 직업자료를 재구성할 때 과거와의 자료

연결성을 위하여 일부 직업군을 한 데 묶어 분석하였

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시점과 달리 현 시점에서 이러

한 범주화는 각 직업군의 특성이 간과될 가능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다3).

3. 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양상과 추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변

화추이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직업구조는 계층(class)의 의미와 구

성(composition)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KSCO)>에서 대분류기준은 직능수준(skill 

level)에 따른 분류로 이미 계층성을 띠고 있고4), 각 직

업별 사회-인구통계적 구성분포의 변화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와 달리 각 시기별 직업자료

의 재구성에서 직업군의 통합을 배제하였다. 직업군

을 한 데 묶어 분석할 경우, 현재 직업분화에 따른 각 

직업군의 분포특징과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진단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직업군의 통합재구성 없

이 모든 직업, 즉 직종별 변화추이를 성별, 연령별, 학

력수준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아울러 

현재의 산업별·지역별 직업분포도 함께 교차 비교하

여 살펴본다. 

다음 그림1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 직업별 취

업인구 구성분포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5).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변화추이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급격한 증

가세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무 및 관련 종사자’의 구성비도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은 다소 증

가세를 보였지만 ‘판매 종사자’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

고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생산관련 직

종은 외환위기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아 2000년에 일

시적으로 취업인구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다시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자’의 경우 동일한 직능수준이 

요구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달리, 2000년 이

후 취업인구의 직업별 분포에서 비중 감소세를 나타

내고 있다.

표 2는 이 그룹에 통합된 직업군을 세분화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

그림 1. 직업별 취업인구 분포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0, 2000,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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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이금숙

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통

합구성비는 1980년 28.1%에서 1990년 31.6%로 증

가세를 보이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29.2%로 다

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31.6%, 

2015년 기준 34.3%로 전체 취업인구 중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단순노무 종사자’는 1995

년 6.8%, 2005년 7.6%에서 2010년 10%를 넘어서며, 

2015년 기준 13.2%의 비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

다. 1995년 대비 2015년의 증가율은 무려 182.0%에 

달한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정체 상태를 보이며 2015년 기준 9.0%를 차지

하였고,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995년 

11.2%에서 정체 내지는 소폭 증가세에 머물며 2015년 

기준 1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룹 직업의 증가세는 ‘단순노무 종사자’

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인구의 

직업분포에서 ‘단순노무 종사자’는 두드러진 증가폭

을 보이며 ‘사무 종사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30여 년간 전체 취업인구의 

직업구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을 요구하는 직업

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가장 낮은 수준의 직능

을 요구하는 직업인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체 직업군

에서 무려 3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4, 5는 이를 다시 직업별 성, 연령, 학력수준

의 인구통계학적 구조에서 분포추이를 분석한 것이

다. 먼저 직업별 성별구조를 보면(표 3) 1985년 당시

만 하여도 남녀 모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압도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산업화로 지속

표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분포 추이

직업군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8.1 31.6

13.8 10.5 10.1 8.9 8.8 9.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2 11.2 11.7 12.2 12.0 12.1

단순노무 종사자 6.8 7.5 7.6 10.5 12.9 13.2

계 28.1 31.6 31.8 29.2 29.4 31.6 33.6 34.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2015」

표 3. 직업별 성별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남성 여성

1985 1995 2005 2015 1985 1995 2005 2015

관리자 1.9 6.3 5.3 2.4 0.1 0.6 1.0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2 18.2 18.3 18.0 5.8 14.7 20.2 22.8

사무 종사자 12.8 9.8 15.3 15.6 11.1 15.1 18.3 18.9

서비스 종사자 5.8
15.3

5.8 6.3 11.8
27.9

16.0 16.4

판매 종사자 12.7 9.2 10.1 12.4 14.0 14.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1 12.6 9.1 5.0 40.1 21.0 13.3 4.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4.4

17.1 13.7 13.5

18.7

7.9 4.3 2.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3 15.2 18.3 5.5 6.1 3.7

단순노무 종사자 6.5 8.1 11.1 7.3 6.8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5,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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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급감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기준 각각 5.0%, 

4.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1985년 당

시 ‘관리자’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으나 고학력화, 지식기반화의 영향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기준 남녀 각각 18.0%, 22.8%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지

난 35년 간 매우 높은 급증세를 나타냈다. 남녀의 직

업선호 차이에 따라 남성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구성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서

비스 종사자’의 경우 여성의 구성비가 남성보다 항상 

높다. ‘사무 종사자’에서 여성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다음으로 가

장 많은 비중(18.9%)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1995년 

비중 감소세를 보인 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15년 기

준 15.6%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성별 

관계없이 급증세를 보여 왔고 지난 10년간 여성 증가

율(49.1%)이 두드러진다.

표 4는 직업별 연령구조 및 분포추이를 나타낸 것

이다. 1980년 당시만 해도 취업인구 가운데 30대(15-

표 4. 직업별 연령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15-19세 20-29세 30-39세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0.0 0.0 0.1 0.0 0.2 0.9 0.4 0.2 1.4 4.8 2.6 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 7.1 8.7 6.9 5.8 23.3 29.6 29.9 5.8 20.9 25.2 30.2

사무 종사자 9.3 26.6 16.2 11.4 15.4 23.4 27.0 24.6 10.3 11.3 21.9 26.8

서비스 종사자 7.5
16.7

19.1 34.3 7.3
17.8

9.1 13.2 8.0
21.6

8.9 7.1

판매 종사자 4.9 12.3 23.7 10.1 10.3 11.9 16.2 11.3 1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8 4.7 1.5 0.8 24.4 3.7 1.1 0.7 28.7 6.9 2.4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3.3

16.2 4.3 0.8

36.9

14.4 7.5 4.4

29.6

16.4 11.2 7.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8 30.8 5.3 12.4 11.3 8.2 12.6 11.4 9.9

단순노무 종사자 4.9 6.9 16.7 4.0 3.7 7.0 5.4 5.1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군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1.9 6.9 5.6 2.0 1.7 5.9 6.1 2.9 0.8 3.2 3.0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 13.9 16.0 21.5 3.3 9.8 11.1 11.6 1.9 5.3 4.9 5.2

사무 종사자 6.6 6.3 13.9 17.8 3.6 4.1 8.3 9.5 0.9 1.5 2.6 3.2

서비스 종사자 7.3
24.2

12.0 9.7 5.6
18.3

10.9 13.6 2.8
9.4

4.2 8.2

판매 종사자 14.2 12.4 13.7 12.0 11.2 12.6 8.1 7.4 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5.4 13.7 6.3 1.8 61.9 32.2 16.5 5.5 80.8 65.6 56.1 2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1

15.0 12.4 10.9

11.9

10.6 10.8 11.9

4.7

3.7 3.7 6.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0 13.6 13.0 7.6 12.9 16.3 2.1 4.7 10.4

단순노무 종사자 8.1 7.8 9.5 11.5 12.2 16.0 9.1 13.4 3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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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까지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 생산관

련 직종에 높은 취업분포를 보였고 40대 이상은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1995년, 청년층

(15-29세) 5명 중 1명 이상은 ‘사무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30-59세)은 ‘서비스 및 판매 종사

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

세 이상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농림어업 숙

련 종사자(65.6%)’로 나타났다. 2005년, 취업인구 중 

15-19세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30.8%)’

가 가장 많았고 20-49세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았다. 50-59세

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2.9%)’와 ‘단순노

무 종사자(12.2%)’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았다. 여전

히 60세 이상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6.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취업

인구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15-19세 취업인구는 ‘서

비스 종사자(34.3%)’가 가장 많았고 20-49세는 2005

년 이후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59세도 

2005년 이후로 취업인구 중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6.3%)’와 ‘단순노무 종사자(16.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2005년까지 취업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이었으나 

2014년 ‘단순노무 종사자(31.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의 연령구조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는 20-49세의 젊은층이 유입되고 다시 

나이가 들면 유출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지난 35년간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

자’의 경우 20-30대 취업인구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

여 젊은층의 생산관련 직종 기피현상을 엿볼 수 있다. 

표 5는 직업별 학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직업

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학력수준의 제한이 있어 각 직종별 학

력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학

력수준 향상으로 모든 직업군에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취업인구가 증가하였다.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취업분포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많

았으나 2014년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취업인구는 1980

년 당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

표 5. 직업별 학력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0.2 0.9 1.0 0.2 1.3 3.9 2.7 0.7 7.1 9.9 5.9 2.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6 1.9 1.4 0.8 4.7 10.8 7.4 7.0 35.8 49.5 39.3 39.8

사무 종사자 2.3 2.2 2.9 1.2 26.1 16.2 14.8 12.4 28.7 17.5 25.2 27.3

서비스 종사자 8.2
21.2

12.0 13.5 7.9
24.4

12.9 14.4 4.0
11.9

6.1 5.8

판매 종사자 12.0 8.8 8.9 16.8 14.9 16.4 11.9 8.9 9.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2 33.6 33.8 20.5 11.8 5.2 5.1 3.3 3.1 1.3 1.3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5.6

17.1 11.7 10.6

31.5

17.3 14.4 12.3

9.5

5.2 5.8 4.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4 12.4 11.9 16.2 19.0 18.9 3.2 5.2 5.6

단순노무 종사자 11.8 16.0 32.4 5.9 8.8 14.6 1.5 2.3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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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31.5%의 비중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은 사무 종사자

(26.1%)였다. 1995년 고졸 취업인구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인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사무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6.2%의 

비중으로 많았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고졸 취업

인구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졸 학력자의 구

성비 증가세보다 대졸 학력자의 증가세 폭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나 이 직업군에서도 고학력화 추세가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대졸 이상 취업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이고 그 다음은 ‘사무 

종사자’로 1995년 구성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27.3%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수준과 관계없이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

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4년 기준 고졸(약 

148만 명)과 중졸 이하(약 146만 명)의 단순노무 종사

자는 대졸 이상(약 36만 명) 단순노무 종사자보다 약 

4배가량 많았지만 단순노무 종사자 중 대졸이상 학력

자도 지난 20년간 무려 약 5.8배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2014년 기준 산업·직업별 취업인구 분포

표 6. 산업·직업별 분포(2014)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계

농·림·어업
0.2 0.4 0.6 0.0 0.0 92.1 0.1 0.3 6.3 100.0

(0.8) (0.1) (0.2) (0.0) (0.0) (98.2) (0.1) (0.2) (2.8)

광공업
2.2 10.2 20.1 0.3 2.1 0.0 17.2 36.0 11.9 100.0

(24.2) (8.7) (20.3) (0.4) (2.9) (0.1) (33.3) (51.0) (15.7)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7.1 21.4 33.3 1.2 1.2 0.0 7.1 16.7 11.9 100.0

(1.5) (0.4) (0.6) (0.0) (0.0) (0.0) (0.3) (0.5) (0.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3.4 3.4 16.1 1.1 3.4 0.0 4.6 46.0 21.8 100.0

(0.8) (0.1) (0.3) (0.0) (0.1) (0.0) (0.2) (1.3) (0.6)

건설업
4.1 10.0 13.4 0.1 0.7 0.3 47.6 9.9 13.9 100.0

(18.4) (3.5) (5.6) (0.1) (0.4) (0.4) (38.1) (5.8) (7.6)

도매 및 소매업
0.7 6.4 15.3 0.3 61.9 0.0 2.3 1.7 11.3 100.0

(7.1) (4.8) (13.4) (0.4) (75.5) (0.1) (4.0) (2.1) (13.0)

숙박 및 음식점
1.1 0.9 1.6 69.2 8.8 0.0 1.4 0.2 16.7 100.0

(5.8) (0.4) (0.8) (53.8) (5.9) (0.0) (1.3) (0.2) (10.7)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22.5 17.9 0.8 2.2 0.0 2.6 42.2 10.9 100.0

(4.3) (9.3) (8.8) (0.7) (1.5) (0.0) (2.5) (29.3) (7.0)

금융·보험
4.4 9.1 51.3 0.5 33.0 0.0 0.2 0.1 1.4 100.0

(9.3) (1.5) (10.0) (0.1) (8.9) (0.0) (0.1) (0.0) (0.4)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

1.4 30.8 25.3 4.0 3.8 0.3 3.5 5.7 25.1 100.0

(9.6) (16.3) (15.9) (4.0) (3.3) (0.7) (4.2) (5.0) (20.7)

공공·개인·사회

서비스업 및 기타

1.2 44.9 16.6 17.3 0.7 0.1 5.7 2.3 11.2 100.0

(18.4) (55.0) (24.1) (40.3) (1.4) (0.6) (16.0) (4.7) (2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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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차 비교하였다(표 6)7). 먼저 산업별 직업분포를 

보면, 광공업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가 36.0%의 구성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가스증

기 수도사업은 사무 종사자(33.3%)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업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46.0%의 구

성분포를 나타냈다.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

자’가 42.2%의 구성비를 차지한다. 금융 및 보험업에

는 사무 종사자(51.3%)가 절반을 상회하였고,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전문가 및 관

련 종사자’와 30.8%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마지막

으로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 역

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4.9%)’의 취업분포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직업단위의 취업구조에서 산업분포를 보

면, 관리자는 ‘광공업’과 ‘건설업’ 내 취업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공공·개

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44.9%)’와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30.8%)’에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사무 종사자는 ‘금융 및 보험업’에 절반이 

넘는 51.3%가 분포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는 ‘숙박 

및 음식점(69.2%)’에 판매 종사자는 ‘도매 및 소매업

(61.9%)’에 압도적인 취업분포를 나타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속한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98.2%

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경우 ‘건설업(38.1%)’에의 취업분포가 높았고, 광공업

도 33.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광공업에 51.0%가 분포하고 있다. 단

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21.4%)’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직업별 산업분포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

성비의 감소세와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증가세를 관측할 수 있다. 직업별 산업분포에서 ‘관리

자’의 경우 광공업 30.6%(‘95) → 25.8%(‘05) → 24.2% 

(‘14)과 건설업 20.7%(‘95) → 19.2%(‘05) → 18.4%(‘1

4) 내 구성비에서 두드러지는 감소세를 나타냈고, 

‘사무 종사자’의 산업분포에서도 광공업의 구성비

는 30.0%(‘05) → 20.3%(‘14)로 급격한 감소세,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 ‘광공업’에 종사하는 분포 비중도 

21.9%(‘05) → 16.0%(‘14)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

들 직종에서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와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 산업에서

의 구성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산업 내 직

업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관측

할 수 있다. 농·림·어업, 광공업을 비롯하여 대부

분의 산업 내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

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도매 및 소

매업’에서 판매 종사자는 63.0%(‘05) → 61.9%(‘14)

로 구성비가 감소한데 반해,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는 0.9%(‘05) → 6.4%(‘14), 단순노무 종사자는 

7.3%(‘05) → 11.3%(‘14)로 증가세를 나타냈고, ‘공공·

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서 전문가 및 관

련 종사자는 42.6%(‘05) → 44.9%(‘14), 단순노무 종

사자는 7.6%(‘05) → 11.2%(‘14)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운수업, 출판영상과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8%(‘05) → 22.5%(‘14)

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숙박 및 음식점’

에서 서비스 종사자는 59.5%(‘05) → 53.8%(‘14)로 

비중이 감소한데 반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7.3% 

(‘05) → 16.7%(‘14)의 비중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

업지원 서비스’에서는 사무 종사자가 각각 49.4% 

(‘05) → 51.3%(‘14), 17.5%(‘05) → 25.3%(‘14)의 증가세

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직업별 산업구성

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

었으나, 산업 내 직업구성으로 다시 살펴보면 농·림·

어업과 광공업, 건설업의 1,2차 산업 내에서도 ‘전문

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를 관측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개인 및 공

공 서비스업 분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생산자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무 종사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국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나타

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유형에 따른 직종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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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  

변화에 나타나는 특성

1)  직업 제 속성과의 상호관계에 나타는 직업구조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여러 요인 가운데 

직업 자체의 변화요인으로 직업의 성원(成員)인 취업

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취업자의 산업·지역적 속

성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직업 제 

측면의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 변화에 있어 상관관계

에 대한 변화 정도를 동시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비

교하여 볼 수 있는 대응일치분석8)을 사용하였다.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다차원척

도(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분석법의 하나

로 저차원(2차원 또는 3차원)의 공간에서 대응일치표

를 사용하여 다변량의 범주형(categorical) 자료, 특히 

명목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각 변수의 범

주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다시 말해, 행 변수

와 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최소한의 차원으로 나타

내려는 분석으로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90도씩 회

전시키면서 관성(inertia)의 설명 정도를 산출하는 기

법이며 대응분석에서 차원(dimension)은 요인분석

의 요인(factor)과 유사하다(SPSS통계패키지22. 도움

말). 요인득점과 같이 차원의 점수는 행과 열 변수의 

점수로 산포도 상에서 좌표 값으로 나타난다. 즉, 산

포도 상의 동시배치로 각 변수별 범주들의 공간상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이 큰 이점이 된다(노형진, 2011). 좌표 값의 위

치가 근접할수록 연관성이 높고, 멀수록 연관성이 낮

은 범주가 된다.

대응분석에 투입된 행 변수는 1995년과 2014년 기

준 전국 취업인구의 성, 연령, 학력수준의 인구통계학

적 속성과 산업별, 지역별(시군구) 취업인구의 경제·

지리적 속성이고 열 변수는 전국 취업인구의 직업으

로 9개의 직업대분류를 투입하였다9). 행과 열 사이의 

거리측도는 카이제곱거리로 설정하였고 정규화는 두 

변수 범주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칭

적정규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모델

에서 각 차원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카이제곱 값은 통

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취업인구의 성/연령 속성과 직업 간의 대

응일치분석의 결과를 공간상에 포지셔닝한 산점도를 

나타낸다. 관성비율은 각 차원의 설명력으로 1995년

의 경우 1차원에서 56.4%, 2차원에서 24.3%로 두 차

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80.6%를 설명하였고 2014년도 

1차원 55.5%, 2차원 31.2%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

치의 86.6%를 설명하였다. 비정칙값은 행과 열 점수

의 상관계수로 각 차원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성/연령 속성과 직업 간의 상관계수는 1차원

에서 각각 .516(’95년), .494(’14년)의 값을 나타냈다. 

행과 열의 각 변수의 범주별 대응관계의 변화를 보

면, 지난 20년간 성/연령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에 상

당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15-19세 취업인구의 경우 

1995년 여성은 ‘사무 종사자’에 남성은 ‘기능원 및 관

련 기능 종사자’와 근접하였으나 2014년 15-19세 남

녀 취업인구는 모두 ‘서비스 종사자’와 관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0-29세의 남성 취업인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여성은 ‘사무 종사자’와 관련성을 보

였고 30-39세 취업인구 중 여성은 ‘서비스, 판매 종

사자’와 매우 근접하였고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연관성

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20대와 30대 남녀 취업인

구는 모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40대의 남성 취업인구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여성 취업인구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59세, 60세 이상의 여성 취업인구는 ‘농

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60세 이

상 남성 취업인구도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全)연령층의 여

성 취업자에서 직업구조의 매우 두드러진 변화를 관

측할 수 있고 젊은 연령층의 생산관련 직종으로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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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피현상도 엿볼 수 있다. 

직업 간의 관계도 보다 근접해졌다. ‘전문가 및 관

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가 서로의 거리가 가장 근

접해졌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관리자’가 서로 근접해지면서 

직업분포의 연관성이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성/학력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일치분석의 

결과를 포지셔닝한 산점도이다. 성별/학력별 취업인

구와 직업 간의 관계는 1995년의 경우 1차원 62.0%, 

2차원 19.1%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81.2%를 

설명하였고 2014년에는 차원 1이 64.3%, 차원 2가 

21.7%로 두 차원에서 누적설명분산은 86.6%로 나타

났다. 

행과 열의 각 변수의 범주별 대응관계의 변화를 보

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995년과 2014년 모두

에서 대졸 이상의 남녀 취업인구와 연관성이 높게 나

타났고 ‘관리자’는 대졸 이상의 남성과 상호관계를 나

타냈다. ‘사무 종사자’의 경우 1995년만 해도 고졸 여

성 취업자와 근접하였으나 2014년 여성취업인구 중 

고졸학력자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와 근접

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 종사자’는 대졸 이상의 남

녀 취업인구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기능원 및 관

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995년과 2014년 모두에서 고졸의 남성 취업인구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인구 중 중

졸 이하의 학력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연관성을 보였는데 

2014년에는 두드러지게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직업

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여성 취업인

구는 1995년과 2014년 모두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상관관계를 보

였다. 지난 20년간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각 직업

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보다 높은 학력

수준의 취업인구가 분포하는 직업군이 증가하였다. 

직업 간의 관계만을 보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

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가장 인접하

여 유사성을 띠며 분포하고 있고, ‘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와 ‘사무 종사자’도 서로의 거리가 더 근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자’는 성/연령 속성과 직

업과의 대응관계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및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인접하여 유사성

을 띠었으나 성/학력수준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

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와 더 높

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그림 2. 성, 연령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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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분석 결과에서 성/연령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

관계에서 1차원 비정칙값은 .516(’95년), .494(’14년)

이었으나 성/학력의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1

차원 비정칙값은 .639(’95년), .634(’14년)로 산출되었

다. 성/연령 속성보다 성/학력 속성이 직업과의 관계

에서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변화 가운데 취업인구의 학력 변화는 지속적인 

고학력화 추세가 전(全)직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

면 인구고령화로 노년층의 재취업 증가, 청년층의 생

산관련 직종 기피 현상 등 취업연령층의 확대와 연령

층별 직업분포의 분리로 연령 세분화에 따른 직업구

성과 분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경향이 

그림 3. 성, 학력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그림 4. 산업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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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4는 취업인구의 산업과 직업 간의 대응

일치분석의 결과를 포지셔닝한 산점도이다. 1995년

의 경우 1차원에서 55.5%, 2차원 23.8%, 3차원 14.2%

로 3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93.0%를 설명하였고 

2014년에는 1차원에서 41.8%, 2차원 21.3%, 3차원 

19.7%로 3개 차원에서 총 누적 82.8%를 설명하였다. 

1995년과 2014년 모두 기준점을 중심으로 좌측 중

단에 농·림·어업이 위치하고 있고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인접 분포를 보이

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판매 종사자’와 인접

하여 위치해 있고 그 외 1995년에는 음식 및 숙박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와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금

융보험업은 ‘판매 종사자’와의 거리에서 1995년보다 

2014년에 더 근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광

공업(제조업 포함)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기

술,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

스·증기, 수도사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해

당되는 산업과 나머지 직업군은 우측 하단(제4사분

면) 공간상에 모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비정칙값

은 .965(’95년), .949(’14년)로 산업과 직업의 관계는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점도에서 기준점으로

부터 산업과 직업변수의 좌표 값(차원의 점수)의 분산 

정도를 보면 1995년보다 2014년이 보다 더 조밀한 분

포를 보이며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2) 직업의 공간적 분포 변화

마지막으로 직업분포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특

성과 변화를 파악고자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취업인

구의 지역분포와 직업과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포지셔닝한 산점도는 그림 5와 같다. 상관계수

를 의미하는 비정칙값은 각각 .609(‘00년), .502(‘10

년)로 나타났다.

시군구 수준에서 취업인구의 지역분포와 직업 간

의 관계는 2000년에 차원 1에서 80.0%, 차원 2에서 

11.0%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91.0%를 설명

하였고 2010년에는 차원 1에서 73.9%, 차원 2에서 

15.8%로 두 차원에서 누적설명분산은 89.7%이다. 

2000년과 2010년 모두 직업 간 관계만을 볼 경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가 연관관계를 갖는 그룹으로 묶

이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서로 연관성을 띠며 

인접하여 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단독으로 위

치하고 있다. 직업 간 거리는 ‘사무 종사자’와 ‘판매 종

사자’가 가장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공간상에 단독 위치하고 있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

그림 5. 지역(시군구)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2000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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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연관성 있는 지역으로 전남(해남군, 담양군, 함

평군, 곡성군, 고흥군, 신안군, 진도군, 장성군, 나주

시, 완도군, 보성군, 강진군, 구례군 등), 전북(남원

시, 부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장수군, 진안군 

등), 경북(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영양군, 군위군, 

봉화군, 청도군, 예천군, 상주시, 영덕군 등), 경남(산

청군, 남해군, 합천군,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 의령

군, 창녕군, 밀양시 등), 충남(홍성군, 태안군, 부여

군, 서천군, 예산군, 논산시, 공주시 등) 지역 등이 인

접하여 위치해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

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좌

측 하단인 제3사분면의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와 상관관계 보이는 지역으로 부산, 인천, 경기, 경남 

등의 산업단지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부산 강서구, 경북(구미시, 

칠곡군) 충남 아산시, 대구 달성군, 울산(동구, 울주

군), 경남 양산시, 충북 진천군 등이 매우 근접하여 위

치하고 있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경기(오

산시, 광주시, 김포시, 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화성

시 등)와 인천(서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등), 경북

(포항시, 경산시 등)지역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직업 가운데 서비스 종사자

와의 거리가 더 근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광역시도별 CBD지

역과 CBD와 인접한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관리자’

의 경우 점차 서울 내 행정구와의 연관성이 높은 방향

으로 위치가 강화되었다. ‘사무, 판매 종사자’와는 서

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전북(전주시 등), 충

남(계룡시 등)의 일부지역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강원(속초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등)지역과 제주시 등 일부지역이 근접하여 위

치하고 있다.

제4사분면을 중심으로 일부 도서지역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충남, 경남, 경

북, 강원지역 가운데 대도시지역과 인접해 있는 일부 

시군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

재배치 과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직업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그룹으로 묶이지 

않았던 제4사분면의 일부지역의 경우 별도의 입지계

수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직업집중도의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다른 직업군의 상

대적 집중도가 높아지는 지역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한편, 대응일치분석결과에서, 차원 1의 비정칙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대응관계는 산업, 성/학력수준, 지

역, 성/연령 속성 순으로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직업의 지역분포를 통해 직업의 공간구

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하면 ‘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의 경우 광역시도별 CBD지역과 CBD인접지역

이 위치하고 있다. ‘관리자’는 점차 서울지역과의 연관

성이 높은 방향으로 위치가 강화되었고, ‘사무, 판매 

종사자’와 연관성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전북, 충남의 일부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경기지역과 강원, 제주

지역의 일부 시군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기능

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

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공간상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역으로 경남, 부산, 

경기, 인천 등의 산업단지지역이 인접 분포를 나타냈

다. 그 외,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재배치 과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

자가 우세했던 충남, 경남, 경북, 강원지역에서 대도

시지역과 인접한 일부 시군지역과 도서지역이 하나의 

유형으로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급진적인 산업화과정과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탈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

로의 전환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한국의 직

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산업화과정기인 1980년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

사자’로의 취업인구 분포가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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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이후 첨단산업의 발달 등 지식정보화로 

20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취업인구의 직업

분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2000년대

부터 지속적인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

로 가장 높은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가장 낮은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

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전(全)직업에서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직업구조의 변화와 달리 성별, 연

령별, 학력수준별 등 인구통계학적 구조에서 살펴보

면 다소 상이한 직업별 취업인구 분포를 관측할 수 있

다. 직업분포의 성별구조에서 남녀의 직업선호의 차

이를 확인하였고, 연령별 취업인구의 직업구조에서 

주요 경제활동연령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두드

러진 변화를 관측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인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직업구조에서는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

를 나타내 농촌의 고령화와 직능수준이 낮아 취업 장

벽이 낮은 직업으로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분포의 학력구조는 고졸이하의 학력계층에서 

큰 폭의 변화를 나타냈다. 고졸 학력자의 경우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

나 이 직업군에서도 대졸 이상 학력의 취업인구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어 고학력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아울러 직업 내 산업 구성과 산업 내 직업 구성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직업별 산

업구성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산업 내 직업구성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광공업, 건설업의 1,2차 산업 내에서

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

는 추세로 산업 내 직업구조의 고도화가 관측되었으

며,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개인 및 공공 서비스업 분

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생산자 서비스

업 분야는 ‘사무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국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

스 산업의 유형에 따른 직종별 변화추세는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직업구조의 변화요인으로 직업의 성원(成

員)인 취업인구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취업인구의 

산업·지역적 속성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 제 측면의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 변화에 있어 상

관관계에 대한 변화 정도를 동시배치를 통해 시각적

으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응일치분석을 수행하였

다. 분석결과, 전(全)연령층의 여성 취업자의 직업구

조에서 매우 두드러진 변화를 관측하였고 젊은 연령

층의 생산관련 직종으로의 취업기피현상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각 직업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보다 높은 학력수

준의 남녀 취업인구가 분포하는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과 산업의 대응관계는 농·림·어업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도매 및 소매업, 금융보험업

과 ‘판매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과 나머지 직업

군은 모두 인접하여 위치하며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직업의 지역분포를 통해 직업의 공간구

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관리자,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

매 종사자’가 연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

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

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서로 연관성을 띠며 

인접하였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단독으로 위치

하고 있다. 그 외,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재배치 과

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농림어업 숙

련 종사자가 우세했던 충남, 경남, 경북, 강원지역에

서 대도시지역과 인접한 일부 시군과 도서지역이 하

나의 유형으로 공간상에 위치하였다.

대응분석 결과 산출된 차원 1의 비정칙값을 통해 직

업의 분포를 설명하는 사회-인구통계적 속성 가운데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변수는 산업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산업·직업의 구성 분포에서

도 확인했듯이, 직업구성의 변화에 있어 주요 동인은 

산업구성의 변화이며, 산업구성의 변화는 동일산업 

내 직업구성의 이질성을 통해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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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여 변화하는 직업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시대가 필

요로 하는 직업역량과 기술수준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 육성과 개발이라는 측면과도 직결된다. 직업구

조에 대한 분석결과는 결국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고용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나타내는 정보가 되며 장기적

으로 볼 때 지역내 또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방향을 예

측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직업단위의 취업자로 

구성된 인력구조의 관점에서 직업의 분포 변화와 특

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의 성격과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직업연구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

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분석과 달리 직업분석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은 가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구득이 상대적으로 쉽

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가용할 수 있는 공식자료에

서도 지역단위자료의 경우 제공범위도 작고 기간별 

제공되는 구축자료의 체계와 연결성도 떨어져 시계열 

분석에 애로가 있었다. 좀 더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된다면 보다 면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직업관련 연구의 추출작업은 연구제목과 내용에 “직업”이 

들어간 모든 검색자료를 추출한 후 다시 연구자가 분류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검색 시 제목에 직업이란 키

워드가 없어도 직업관련 연구내용일 경우 집계에 포함하

였다. 직업성 질환, 직업관련 법, 제도 등과 관련되는 전문

성이 매우 짙은 연구는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출간

연도는 2005~2015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자료범

위는 학술논문, 박사학위논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로 한정

하였다. 검색엔진은 국회도서관 전자DB, google scholar, 

RISS, KISS를 이용하였다. 추출 후 분류작업은 이영대

(1999)와 한상근(2005)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2) 고용정보원 <미래의 직업세계>, <한국직업사전>,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 등 주기적으로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3) 실제로 직업분류 시,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직

능수준 상 같은 범주로 묶여 집계, 분석되는 경우가 있으

나, 사무 종사자는 별도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4)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는 직능수준에 따라 총 9

개의 분류로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9.단

순노무 종사자로 구분되어 있다(제6차 개정).

5)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서 1980년, 1985년, 1990년은 <한

국표준직업분류(KSCO)> 제3차 개정의 분류체계를 반영

하고 있으며 1995년은 제4차 개정, 2000년, 2005년은 제5

차 개정, 2010년, 2015년은 제6차 개정의 분류체계를 반영

하고 있다. 개정된 직업분류로 인해 과거년도 기준과 연계 

비교를 위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여 총 6개의 직업대분류 범

주로 통합 재편성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제3차 개정

을 기준으로 대분류 항목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를 통합

하여 재구성하고 제4차 개정을 기준으로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각 개정안마

다 대분류 체계 항목의 의미는 유사하나, 항목 명칭에는 다

소 차이가 있어 편의상 가장 최근 개정안인 제6차 직업분류 

개정안의 항목명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직업대

분류명은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사무 종

사자’, ‘4.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단순노무 종사자’이다. 군인, 분류불능

(기타, 미상)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직능 수준은 제2직능 수준으로 이는 중등학교 교육과정 이

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7) 산업·직업별 구성분포도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의 지면분량 상 가장 최근시점인 2014년 구성분포만 

삽입하였다.

8) 최적화 척도법(optimal scaling), 쌍대척도법(dual scaling), 

동질성 분석(homogeneity analysis) 등 같은 기법을 일컫는 

명칭이다(Tenenhaus & Young, 1985).

9) 등간척도로 재구성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대 변수는 

다시 명목형 변수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취하였다. 그리고 

지역(시군구)단위의 자료는 구득 가능년도의 한계로 부득

이하게 2000년과 2010년의 자료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10) 예를 들어, 2000년 제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던 충북 청원

군의 경우 2010년에는 제3사분면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근접하여 위치하

고 있는데 LQ지수 값을 통해 직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농

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3.01(‘00년) → 2.06(‘10년), 기

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서 0.61(‘00년) → 0.83(‘10년),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 1.34(‘00년) → 1.87(‘10

년)의 상대적 집중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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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라이제이션과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장소만들기

이병민*·남기범** 

Creative Place-making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ra of 
Glocalization

Byung Min Lee* · Kee Bom Nahm**

요약 : 세계의 경제가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조건 속에서 변화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

고, 도시 및 지역의 공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소의 역할에 대해 장소마케팅이

나 장소브랜딩 등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결과로서의 마케팅전략보다는 과정과 

참여를 중요시하는 광의적 의미의 종합적인 ‘장소만들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본 논문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여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전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재조명하려고 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한국과 일본사례의 검증을 통하여, 글로컬라이

제이션 시대 장소마케팅과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의 융합모델을 제시하고, 가치사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의 투입과 과정, 산출 등 각 과정의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문화를 기반으로 장소를 해석

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선순환구조를 만들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글로컬라이제이션, 장소만들기,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장소감 

Abstract : Global society is shifting and now evolving towards glocalization, meaning the increasing 
role of region and multi scalar interactions between region and global social world. In this glocalization 
era, there has been mushrooming literature and much discussions on the impacts of place-branding and 
place-marketing on regional development both in academia and practical researches. The inclusive and 
participatory creative place-making process, however, is more quintessential than the resultant place 
marketing strategy. This paper tries to reassess the creative place-making based on culture-led reg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Specifically it compares Korea and Japan’s strategies and suggests a hybrid model 
of place-making-branding-marketing, utilizing cultural content industries. It then stress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virtuous circle of sustainable regional cultural industrial ecosystem including culture-based 
interpretation of places and improvement of community quality of life.

Key Words : glocalization, place-making, place-marketing, place-branding, sense of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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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민·남기범

1. 들어가는 글

지난 20세기를 거쳐 산업시대의 발전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지

만, 그 이후 20세기 말 급속히 진행된 정보통신기술

의 도입과 확산은 지식경제로 산업패러다임을 변화

시켰고, 지식이 사회적 부의 원천으로 등장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뒤이은 21세기는 지식경제가 진화하

여 소위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이 시작되었고, 세계화

와 함께 지식에 창의성과 상상력을 융합하는 인간의 

창조성이 지역과 사회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이렇듯, 창의력이 중요시되면서 지역의 경쟁력에

도 변화가 생기고, 세계의 경제가 글로컬라이제이션

(glocalization)이라는 조건 속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를 겪음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도시 및 지

역의 공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이 나

타나고 있다. 자본의 전지구적 이동성과 세계화의 확

대에 따라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시-공간 압착을 통해 지역을 

균등하게 만들려는 공간의 동질화로서의 ‘탈영역화

(deterritorialization)’와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장소특

성을 구축하려는 장소의 ‘영역화(territorialization)’라

는 두 개의 힘이 동시에 빚어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

다(Brenner, 1999; 김형국, 2002). 이와 같이, 경제 중

심의 지구적 통합이 지역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

으나, 경쟁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생존과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역의 발전을 어

떻게 이룰 것인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음에도 일각에서는 이분법적 논리를 따

라 여전히 20세기 글로벌 시대의 표준화에 대한 논리 

혹은 지역의 국지적인 특성으로서의 로컬리티만 강

조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읽고 전략

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지구

적 경쟁심화에 따른 장소생존 수단의 강구가 글로컬

라이제이션이라는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요청되고 있

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지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또는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 ‘장소만들기’라고 하는 개념을 유의미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지리학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관련하여 소위 장소에 대한 매력을 어떻게 발산시킬 

것인가 하는 ‘장소마케팅’에 치중해왔지만, 효율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1980년

대 이후 서구사회 중심의 도시재생 기반 장소마케팅

전략은 많은 논의와 비판을 불러왔으며, 문제점을 드

러내기도 하였다.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문제는 누가 

이러한 문제를 다시 디자인하고 이미지를 창출하고, 

문화적으로 포장하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지역의 주

체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도시재생의 문제 

등과 연관하여 지역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문

제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났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장소는 단순히 

공간적인 대상으로서뿐 아니라, 이미지를 창출하는 

근원이자, 마케팅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체들이 장소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가 하는 ‘참여’와 ‘활용’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장소의 특성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관련하여, Knox(2005)

는 세계화시대에 장소만들기를 통한 장소감(sense of 

place) 자체가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

으며, 조명래(2011)의 경우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결

과가 도시의 경쟁력이자 브랜드로 남기 위해서는 창

조적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 도시의 일상성을 바탕으

로 한 생활관계가 문화적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으로

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

와 관련하여 장소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장

소브랜딩이나 도시설계의 입장에서 공공공간의 설계

에 집중하는 협의적 의미의 장소만들기도 많이 거론

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이 부분적인 전략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지 못한

다는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결과로서의 마케팅전략보다는 과

정과 참여를 중요시하는 광의적 의미의 종합적인 ‘장

소만들기’를 통해서, 장소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며, 구체적으로 문

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례를 통한 창조적 장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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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의 전략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

보려고 한다. 나아가 지역의 공동체와 삶의 질이 투영

되는 장소성의 특징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관찰을 통해,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시대의 트렌

드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장소만들기’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하며, 특히, 문화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의 연성적 특징을 반영하여, 실제 

지역에서 장소만들기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2.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그리고 장소만들기

최근 문화와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화의 혼종

성과 상호 연결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다. 현대의 

지방성과 토착성이 문화적 조우를 통해 보완적, 상호 

침투적으로 형성되며, 세계의 지역화(global localiza-

tion)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

해 로컬 단위의 문화가 글로벌 스케일과 조응하며, 그 

형태를 새로이 하면서 글로컬라이제이션 현상이 나

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수정·신지연, 

2015).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을 주변부로 규정해 온 의식에 대한 반작용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많은 지역들은 역사와 문화

를 담은 장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체

제의 변화로 도시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이러한 분위기

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

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장소가 살아남

기 위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며, 지역

의 정체성 확인을 통한 전략이 단계별로 구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Relph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소감

(sense of place)은 인간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지역에 관한 다양한 경험, 감정과 사유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lph, 1976). 이러한 

특성은 지역발전의 시발점이 되며, 장소와 관련된 주

체들이 장소성에 근간하여,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

게 되고, 한 장소에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으로서의 장소성(placeness)을 강조하

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백선혜, 2004, 890).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소의 개

념이 이전의 물리적, 환경적 요소로서의 경성요소 이

외에 중심부의 특징을 고려하여 상권 등의 유무를 다

루는 상대적인 요소로서의 연성적 요소가 고려되었

으나, 최근에는 생활양식과 역사, 문화에 대한 인적·

문화적인 요소 이외에 장소감과 장소애착, 장소정체

성, 장소이미지 등의 정서적·상징적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어정

연·여홍구, 2010).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 행위자로

서의 인간이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

는 장소자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다 인간이 

장소에 친숙하게 다가가는 이미지와 가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권고, 실행 등

의 결과로 ‘장소마케팅’이 전략적으로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많은 장소마케팅 관련 연구들이 경제적인 영

향력만을 고려하여 상품이나 축제 등에 집중하고, 구

체적인 과정과 모델 및 시사점을 뽑아내는 데에는 상

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장

소에 대한 과정이나, 거주민들과의 상호작용, 문화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장소를 상품으로서 

마케팅 대상으로만 간주한 까닭이 크다. 

장소마케팅을 위한 장소들 간의 지나친 경쟁에 집

중하여 성장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지역주민의 이

익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

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이무용, 2006). ‘마케팅’이라고 하는 행

위 자체가 단일 목적으로 결집되기에는 국가, 지자

체, 지역의 유관기관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양

한 조직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특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이다(Robert & Frank, 

2009). 종국에 이러한 특성은 장소간 경쟁을 심화시

키고, 장소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으로 만들면

서 장소의 영역화를 가속화시키는 특징을 낳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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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박배균, 2010). Harvey(1989)의 논의를 따르

자면, 장소마케팅은 도시 및 지역의 지배엘리트를 위

한 전략으로 그로 인한 성장과 발전이 선택적인 이익

으로 부분적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지역이 갖

고 있는 문제의 실체를 가리게 된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장소마케팅을 하나

의 정책적 활용 도구로 인식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포

괄적이면서 과정을 중요시하는 도시발전 전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장소마케팅은 

장소를 상품화해 지역의 경쟁우위를 도모하는 전략

이며, 이때, 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있는 곳으로 ‘장소

를 형성하는 일(place ma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장소에서 무엇을 생산하는 것보다 장소 자체

의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장소의 매력인 ‘장소자

산(place assets)’을 어떻게 만드는 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소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장소자산을 고

려하지 않은 장소마케팅의 경우 왜곡된 장소의 이미

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 상품으로서의 좋은 이미지

만 상징적으로 조작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지속가능

한 원천으로서의 문화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

이다(이무용, 2005).

관련하여 김현호(2003)는 장소마케팅의 전략 유형

에 따라 각각의 전략 유형에 주로 필요한 장소자산의 

내용을 표 1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소마케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장소만들기

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장소

마케팅의 경우에는 당연히, 문화자산이 가장 중요한 

반면, 생태적 장소마케팅의 경우는 물리적 자산이 중

요한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산업적 장소마케

팅의 경우에는 모든 자산이 필요하거나, 중요성의 차

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자산은 문화 배태적 자산과 문화 자본적 자산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활 방식이나 신뢰, 인간 관계 

등은 전자의 자산에 속하는 반면, 예술 등은 후자에 

속한다. 제도·정치자산은 제도적 두터움 혹은 제도

적 역량을 지칭하며 관계 자산을 포함한다. 물리적 자

산은 발전 인자의 유치, 성정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나 

건조 환경 등을 의미한다. 이때, 문화자산은 외부적

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내부적으로는 도시

구성원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

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문

화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정수희·이병민, 2016).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장소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명소화전략을 꾀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는 장

소브랜딩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관

련되어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장

소마케팅이 장소브랜딩으로 서서히 변화해가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장소마케팅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서 Kavaratzis(2004)는 ‘장소브랜딩(place branding)’

의 개념을 가져왔다. Kavaratzis는 장소브랜딩의 핵

심을 도시의 외형적 측면(external city)과 내적 측면

(internal city)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는데, 장소브랜

딩은 도시이미지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시

의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며 보다 효

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소브

랜딩은 경제 구조화보다는 경제·사회·문화 등 지역

표 1. 장소자산의 분류

장소자산의 내용 하위 개념 예시

문화 자산
문화 배태적 자산 생활 방식, 신뢰, 인간관계

문화 자본적 자산 문화, 예술, 콘텐츠

제도·정치 자산 관계 자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협력과 도움, 제도적 역량

물리적 자산 - 발전인자의 유치, 성장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 건조환경

출처: 김현호, 2003, 88에서 인용 정리; 장신영, 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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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안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종합적 지역재생 전략

으로서,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적 목표의 달성(예컨

대 지역의 자긍심 부각,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소

마케팅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장소브랜딩은 사람들의 인식과 이미지에 중요시하

면서 미래를 지향하여 장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

동들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Musterd & 

Kovács, 2013). 이런 의미에서 발전적인 장소마케팅 

전략은 장소성(place identity) 기획 전략이어야 할 것

이며, 장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며, 뒤이어 

장소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브랜딩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되어야 한다(이무용, 2006). 

이러한 의미에서 긍극적으로 장소브랜딩 전략은 

융합적 의미로서의 장소만들기 전략의 요소와 밀접

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장소만들기 전략을 통해서 장

소의 브랜드의 본질을 찾고, ‘장소감’이 어떻게 형성

되어왔으며, 발전해왔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2008)의 정리에 따르면, 장소

브랜딩은 도시정체성의 개발과 창출, 도시브랜드 리

더십의 구축, 도시브랜드 아키텍쳐의 구축, 도시브랜

드 자산 평가 및 피드백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되며, 장소브랜딩 연구를 통하여 지역 정체성 

분석, 지역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과 소비행

태, 지역의 문화적, 심미적 개발, 이야기 부여 등 다양

한 학문과 이론의 융합 속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담론

이 창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장소

를 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역동성이 부족하거나, 과

정에 대한 부분이 좀더 강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나아가 장소만들기의 측면을 보다 깊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실, 장소만들기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

니다. 1970년대부터 건축학자들, 도시계획자, 도시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본격

화되어, 이후 공공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계획가들이 

‘장소만들기’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빈도

수가 높아졌다. 관련하여 제인 제이콥스와 윌리엄 H. 

와이트 같은 전문가들은 장소만들기를 통해 사람들

을 위한 도시 디자인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

었다. 자동차와 쇼핑센터뿐 아니라, 공공장소와 공간

에서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사회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발전

하게 된 것이다. 이때의 주요 원칙들은 (1) 일관성 있

는 비전을 통한 다양한 의견들의 통합 (2) 합의된 비

전을 실행가능한 사용 계획 및 프로그램으로 전환 (3) 

계획의 지속 가능한 구현보장 등이다1). 

이러한 배경을 통해 보자면 본래 장소만들기의 의

미는 ‘장소로 생성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지닌 잠재

력을 찾아 그 요체들을 조합하거나 혹은 그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일련의 정식적·물질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석환, 1997, 218). 그래서, 장소만들기의 역할

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 긍정적인 장소가 될 수 있

도록 미래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그를 위

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최강림, 

2008, 47-48).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살고 싶고, 일

하고 싶고, 쉬고 싶고, 배우고 싶은 질적 공간을 창출

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Wyckoff, 2014),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많은 지역발전 전략의 대안으

로서의 장소만들기는 사회적 구성이자 액션플랜, 실

행계획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소만들기는 도시공간을 그 도시

에 살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어, 친숙하

고 자주 찾는 공공장소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도시정

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최강림, 2007).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장소

성을 창출하여, 장소의 거주자와 이용자들이 장소로

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장소의 지속가능성

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정

과 문화의 향유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계

획과 향유의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해야 하며, ‘장소만

들기’의 과정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대부분의 장소만들기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주

민들의 참여는 공통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장소만들기란 유의미한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

사·문화·정체성에 대한 고려, 도시의 매력성·장소

성·차별화된 도시 커뮤니티의 구현, 보행자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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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소, 기존 장소에 대한 고려 및 장소활성화 등

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최강림, 2006). 이러한 논

의를 통해 보자면, 장소만들기를 통해서, 우리는 장

소에서 찾을 수 있는 이익과 가치, 문화적 규범 및 지

역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해관계, 문화, 다양한 실습

과 때로는 저항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 등)이 때로

는 충돌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의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Hamdi, 

2010).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도시설계와 관

련된 용어의 변환이나 일반적인 명사화에 그칠 수 있

다는 한계 또한 지적할 수 있는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도시설계를 강조하

며,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단순히 장소만들기로 바꾼 

의미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만들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경 분

야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 도시디자인(뉴어바니

즘, 어반빌리지, 콤팩트 시티,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

한 개발 등)에서 나타나는 장소만들기 관련 계획 요소

들도 이러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세부 내용들을 살

펴보면, 소위 신도시주의(新都市主義) 또는 뉴어바니

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외화에 따른 기존 도심의 

쇠퇴, 무분별한 개발, 인종간·소득계층간의 공간분

리, 대기·수질 오염, 농업용 토지 상실, 동식물 서식

지 상실 등의 사회문제가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접근 

방법의 전환과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시

재생 등에 집중하고 있다(서수정, 2007; 이범훈·김

경배, 2010).2) 

문화를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장소만들기에 대

한 개념을 장소마케팅이나, 장소브랜딩과 비교를 해

볼 때, 실제 ‘만든다’는 것에 집중하면서도 창조적

인 변화에 주목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Markusen, 2015). 

미국의 경우는 세계경제의 통합, 기술적 변화 등 다

양한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대응책이 필요했는데, 

다양한 파트너들이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장소를 ‘만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

출하고, 지역사업체를 육성하고, 파급효과를 일으키

는 다양한 실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지

역 장소 부흥의 시작점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과 창

조적인 경제활동 등을 연계함으로써, 빈 자동차 공장

과 창고, 호텔 등이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주거지로 변

모하는 등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창조

적 장소 디자인 개발은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과 기존

의 사회 기반 시설을 활성화하며, 클러스터 형성과 함

께, 경제의 활력과 살기 좋은 환경, 지속 가능성에 많

은 기여를 하고 있다(그림 1). 따라서, 도시설계로서

뿐 아니라 문화연구라는 의미에서의 창조적 장소만

들기는 커뮤니티를 창출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기업가정신을 권장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며 인간애

를 배양하는 잘 조성된 문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이

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창조적 장소 만들기를 위한 도전과제들

로서, 제휴 관계의 구축과 유지, 지역 사회 회의론에 

대한 대응, 충분한 자금 조달, 장애물 규제 처리, 유지

와 지속 가능성 확보, 이주와 고급 주택화 방지, 성과 

및 평가 측정법 개발 등 도시 계획적 시각을 견지하면

서도 사회적 자본에서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특성

들도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으로 본다면, ‘창조적 장

소만들기’는 도시계획적인 운동과 그 결과라기보다는 

장소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장

그림 1. 미국의 창조적 장소만들기 과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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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미지와 차별적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장소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

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실천의 재구성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박배균, 2010). 이런 의미에서 장

소만들기는 과정적인 측면과 철학적인 측면의 특성

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장소와 사람들 간의 관계성

이 중요한 종합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좁은 의미로서의 장소마케팅(market-

ing)과 장소브랜딩(identity), 부분적인 과정으로서의 

장소만들기(process)가 다시 합해져서 광의적인 의미

로서의 ‘장소만들기’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관련하여, Wyckoff(2014)는 장소만들기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일반적인 유형뿐 아니라, 특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장소만들기,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근거로 공공과 

민간영역의 활력을 북돋는 창조적 장소만들기, 점진

적으로 장소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전술적 장소만들기 등으로 나누었다. 물

론, 이러한 유형의 분류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

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의 창출, 자원의 활

용 등에 있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프라를 개

선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그림 2).

따라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장소만들기의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모두 고려하

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 간

의 관계, 산업의 육성, 장소의 문화적 소성, 이미지 창

출, 정체성의 확보 등이 모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영민, 2001). 단순히 장소를 상품화하는 특성뿐 아

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소브랜딩과 적극적

인 장소만들기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그림 2. 장소만들기의 유형분류

출처: Wyckoff, M. A., 2014, 3.

표 2.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의 특성 비교

구분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

핵심자본 경제적 장소자산 헤리티지/문화자산
장소자산(문화)+사회적자본/

관계자산

주요 목적
경제구조화, 장소의 상품화, 

경제기능의 장소적 고착화

장소정체성 확립, 이미지 제고

사회적 목표의 달성

장소와 내생적 발전,

매력적 장소자산 만들기

평가/가치 자산적 가치, 산출물
상징이미지, 가치창출, 

명성, 경쟁력
과정, 참여, 상호작용

관계의 방향성

내부 ↔ 외부

마케팅의 관계성

요구분석 우선

외부 → 내부

주민의 평가 우선

내부 → 외부

주민의 합의가 중요

장소의 의미 장소의 영역화 장소의 인식, 홍보 공공공간의 활성화

출처: 박배균, 2010; 이무용, 2006; 이정훈, 2008; Markusen, A., 2010 등을 토대로 기존의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필

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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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소만들기는 시간과 공간

뿐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보

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범

훈·김경배, 2010).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보다 생산적인 개념의 도출

과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협의적인 의미로서의 장소마케팅과 장소브랜딩, 장

소만들기의 주요 특성을 비교해보았다(표 2 참조). 

핵심자본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는 장소마케팅의 

경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 장소자산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지만, 장소브랜딩의 경우에는 문화자산을 근거로, 

장소의 역사성, 의미창출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크

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장소자산

은 ‘문화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통해 축

적되어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양태와 결과물을 뜻한

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와 스토

리텔링, 가치로서의 이미지 등이 모두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이병민, 2016)

반면, 장소만들기의 경우에는 관계자산의 특성이 

가장 강하면서 장소자산이 문화자산으로 어떻게 작

동할 것인가에 보다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략적 목적과 평가의 기준에서 다소 조금씩 차

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장소마케팅의 경우 궁극적

으로 경제의 구조화와 상품화를 통해서, 자산적 가치

를 높일 수 있는 산출물에 집중하는 반면, 장소브랜딩

은 장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징적 이미지에 집중

하며, 장소만들기의 경우는 내생적 발전과 과정, 참

여 등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마

케팅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쌍방향 관계에 따

라 요구분석이 우선시되는 반면, 장소브랜딩의 경우 

지역주민 등의 고객의 평가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누군가에 의해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

다. 반면, 장소만들기의 경우 내발적인 특성에서 발

산되는 과정이 우선시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합의가 

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의 클러스터를 지향하면서, 장소의 영역화를 꾀

하는 장소마케팅과 홍보 전략이 우선시되는 장소브

랜딩,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개방적 관계를 유지해

야 하는 장소만들기까지 그 특성이 모두 다르게 나타

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장소마케팅에서 이야기

하는 장소자산으로서 장소적 고정성과 정형성을 지

닌 부동산적 가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

프트요소, 문화 서비스적 특성, 과정으로서의 장소만

들기 등을 이해해야만 종합적 특성으로서의 지역발

전에 대한 방향성의 정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림3.  광의적 의미에서의 장소만들기에 대한 통합적 인식 모델(안)

출처: Zenker, S., Jacobsen, B. P. (Eds.) 2015, 5를 토대로 필자가 추가 수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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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종합적 의미로서 광의적인 장소만들기

의 통합적 인식관계를 지역주민 등 고객의 인식이 장

소에 대한 태도와 행태로 이어지는 게이트웨이의 역

할을 하는 모델로 정리가 가능하다(그림 3). 이때의 

장소만들기는 생산과정에 대한 문제이며, 장소감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게 

된다. 고객은 내부의 고객을 기본으로 하여 외부 고객

들의 인식으로까지 확산되는 관계의 정립이 중요하

다, 장소의 생산적인 특성으로 보자면,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장소와 소통의 장소, 장소의 입소

문 등이 중요하지만, 단순한 장소마케팅의 차원이 아

니라, 장소브랜딩과 장소만들기를 종합적으로 고민

해야 하는 관계에서 메시지의 전달과 합의를 통한 장

소의 정체성 확인, 만족감 등이 사회적 목표의 달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선행되어야 장소

마케팅을 통해 장소감은 장소의 중요한 자산과 문화

가 되고, 지역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

체적으로는 피드백의 관계에서 더 좋은 장소를 만들

려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원하

는 성과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듯 장소만들기라는 특성으로 해석해보자면, 

장소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인 ‘과정’과 연결되며,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지역의 발전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이때, 장소

감의 형성이 생산자와 소비자, 내·외부 고객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양한 행위

자들과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중

요하다.

3.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창조적 

장소만들기: 사례의 적용 및 검토

장소의 특성과 관련하여 결과나 성과지향보다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최근의 실제 이루어

지는 정책기조들은 환경변화에 따라 삶의 질이나 공

간, 주민들과의 소통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측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기

조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개념이 반영된 패러다임

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의 경우에는 계획의 기조가 ‘성장관리, 삶의 질 향상’

이었던 반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시민참

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놓았으며, 도시의 미래상도 

이전 계획에서는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

진 세계도시 서울’로 놓은 반면, 후자의 계획에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바뀌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관련 제도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집중한 반면, 2030 계획의 경우에

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

발의 관점이 새로운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목적 달성

이라는 측면으로 바뀐 점에 주목할 만하다3)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기반 창조적 장소만

들기의 효율적인 검토와 적용을 위하여 Matter Car-

mona 등(2010)의 논의와 다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① 영역적 차원 ② 인식적 차원 ③ 사회적 차원 ④ 문

화적 차원 ⑤ 경제적 차원 ⑥ 시간적 차원으로 특성을 

구분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3.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특성 구분에 따른 주요 키워드

구분 키워드 주요 내용

영역적 차원 배태성
공간적 네트워크, 도시의 경관, 형태, 시설, 건축물, 공공성, 글로컬라이제이션(이동성과 

고정성) 등

인식적 차원 장소성 장소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체성, 장소브랜딩, 고유한 이미지 등

사회적 차원 공동체성 과정으로서의 장소만들기, 사회적 자본, 참여 및 합의, 파트너쉽, 주체들간의 관계성, 활동

문화적 차원 고유성 지역발전의 목표와 비전(행복), 스토리텔링, 삶의 질

경제적 차원 기능성 장소마케팅, 장소자산의 활용성,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전략 등

시간적 차원 연속성 역사와 보전, 헤리티지, 공간의 지속가능성, 변화의 관리

자료: Matter Carmona 등, 2010; 이무용, 2006의 분류 특성 등을 토대로 필자가 수정 정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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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적 차원은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공간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공공 공간, 시설, 건축물들이 글

로컬라이제이션 시대 탈배태성과 고정성 등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며, 인식적 차원은 장

소성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인문학적 의미의 장소브

랜딩과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다. 사회

적 차원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관계성 및 활동으로 나

타나는 과정에 주목하며, 문화적 차원은 주민의 목표

와 삶의 질,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성 등에 

집중한다. 경제적 차원은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 등 다양한 변주를 통해 장소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며, 시

간적 차원은 문화의 확장된 개념으로 역사와 보전, 지

역의 헤리티지,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며, 미래

지향적인 변화의 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표 3).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문화콘

텐츠산업, 특히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꾀하는 2개의 사례를 통해 창조적 장소만들기가 가능

할 것인가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도야마현 난토시의 ‘True tears’ 애니

메이션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한국의 경우는 서귀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CGI창조센터’4) 프로젝

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

하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함의

점을 최대한 찾고자 하였다.5) 

1)  일본의 사례: 도야마현 난토시 ‘True Tears’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본 도야마현의 난토시는 2016년 3월 현재 52,945

명 인구(17,760세대)의 작은 지역으로 고령화율(65세 

이상) 35.67%, 3차산업 고용자수 비중이 54.6%에 이

르는 작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도시로서의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에 비

해 도야마현 난토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

되어 있는 「고카야마 합장취락」을 비롯하여, 전쟁에

서 져 도망가는 헤이케 사람들의 애수를 노래하는 「무

기야부시」나 1,400년 전부터 계속 불리고 있는 「고키

리코」 등의 「고카야마 민요」, 세계적 판화가 무나카타 

시코가 살았던 「류가사이」(7년간)와 그의 작품이 전시

되어 있는 「후쿠미쓰미술관」, 「아이제엔(愛染苑)」 등 

유명한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문화중심 지역이라

고 할 수 있다.6)

특히 장소브랜딩의 특성으로 보자면, 스포츠클라

이밍 경기의 성지, 야구배트 생산량 일본 최고 (최고 

점유율 60%), 세계적인 가극 「TOGA」, 일본 최고의 

목각산지(이나미 마을)(목수 조각사 200명, 118개 사

업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 명소로서의 특징을 나

타내고 있다.

특히, 장소마케팅의 주요 원천으로 주목할 만한 부

분은 애니메이션인데, 2008년에 방송된 고등학생의 

청춘 애니메이션 『true tears』의 무대가 도야마현 난토

시 조하나 지역이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속에 사실

적으로 그려진 조용한 지방 도시를 한 번 보려고 애니

메이션 팬이 잇따라 방문하여 난토시에 문화콘텐츠

산업의 붐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지로서 주목을 모으

고 있는 상황으로 명소화의 확장가능성이 크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제주도의 사례와 비

교하여,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특성 구분에 따라 내용

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적으로는 도야마현 난토시(富山県南

砺市)의 조하나(城端) 지역이 애니메이션 ‘True tears’ 

배경이 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점

이다.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이 뿌리내려

져 있는 지역이지만, 대중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

비스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고, 다양한 매니어 층들이 

방문하면서, 국제적인 명소화가 이루어지고, 고정성

을 탈피하여 탈배태성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P.A. 

Works의 본사 위치가 작은 시골마을이라는 점에서

도 의미를 갖는데, 특히, 관련 회사의 입지는 고속도

로 휴게소나 주차장과 연결된 지역진흥시설로 지역

과 외부와의 연결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간적 네트워

크의 확장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두 번째, 일본의 대표적인 농·산촌으로서 옛 풍경

이 남아 있는 지역이며, 내부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

에게도 시골마을로 인식되고 있지만, 10여년 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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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쿠라(相倉)·스가누마(菅沼)의 합장취락이 세계문

화유산에 등록되면서, 장소브랜드의 명소화가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까지 배경으로 성공하면서, 지

역의 이미지가 젊어지고, 젊은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장소성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인 특징을 보자면, 전통적인 일본

의 장소만들기 전통과 유사하게, 지역의 주민, 지자

체, 관련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발

전과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초기부터 노력했다는 점

이 특이할만 하다. 실제로 난토시를 배경으로 하는 

“True tears”의 제작사인 P.A. WORKS는 지역과의 

연계를 실제 실천한 모범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본사를 위치하고, 모든 활동을 

지역내에서 고수하여, 지역과의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자본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만하다. 

네 번째, 문화적인 특징은 지역의 고유한 색깔 및 

세계문화유산의 고장에 대한 장소성을, 문화를 토대

로 하여 그대로 잘 살렸다는 점이다. 실제, 애니메이

션 제작 이외에도 이와 관련한 애니메이션 체험 교실 

등이 기업과 함께 진행되는 등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

를 이루고 있는 문화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섯 번째, 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애니메이

션 산업의 효과가 관광으로 바로 연계되며, 확장성

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애니메이션의 브랜드 

효과에 힘입어 이후 스핀오프 및 후속작들이 나오고 

차기작이 기획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애니메이션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관광상품의 성과를 살펴보

면, 약 85% 이상의 현 외 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2~30대 참가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3 

이상의 방문객이 처음 방문객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적인 효과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7) 또한, 지

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4월에 패널 전시 및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조하나상공회가 발

그림 4. 난토시의 세계문화유산 - 합장취락

그림 5. 난토시 배경 애니메이션 ‘True tears’와 경제적 활용

자료: 2016. 4. 29 필자가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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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관광 팜플렛에서는 ‘조하나를 무대로 그려진 청

춘연애 애니메이션’이라고 작품을 소개하고, 연계상

품으로 온천여행, 음악 CD 패키지, 여행 티셔츠, 다

양한 간식류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특성을 보자면, 세계문화유

산이라는 헤리티지를 토대로, 문화적인 배경이 애니

메이션으로 이어지고, 관광상품으로까지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 특징이 잘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관계

망에서 보자면,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P.A. Works가 

실제 지역에 입지할 때 지자체로부터 폐병원을 개축

한 건물을 알선 받았고, 케이블 TV 이용이나 광대역 

인프라 등의 지원을 받고, 직원 기숙사를 정비해 직원

의 근로환경 향상을 추구하는 등 관리가 철저했으며, 

향후에도 입지의 지속성이 보장되었다는 측면에서 

역사와 활용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정리해보자면, 난토시의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 및 

문화콘텐츠상품의 개발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의 협

의를 거쳐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의 목표를 정확히 

만들어갔으며, 지역의 정체성 기반 지속가능성을 목

표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소규모 지역단위 매니아 층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

이션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탈영역적 특

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브랜드로의 확대 등을 위해

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소만들기의 방향성 정립과 전략적 접근, 

내부적, 외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장소명소화의 정

교한 전략, 내부의 정체성 인식을 토대로 한 외부적 

관계망의 확장, 글로벌 수준에서의 시각 등이 향후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의 사례: 서귀포시 아시아CGI창조센터를 

중심으로

잘 알려진 대로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3대 국

정기조 중의 하나로 삼아 ‘문화가 있는 삶’, ‘콘텐츠산

업 발전전략’, ‘관광 진흥 방안’ 등을 강조하고 있으

며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율

(70%대 진입), 콘텐츠 수출 증대(53억불), 방한 관광

객 증가(1,420만명)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

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

주특별자치도, 2015),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중앙정부

와 제주도는 애니메이션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아

시아CGI창조센터’를 제주도에 설립하고 2016년 5월 

19일 개소하였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

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총 

100억 원의 규모이다. 

해당 장소는 서귀포시 구 평생학습관(서귀포시 동

홍로 41)이며, 부지 3235㎡ 연면적 2,338㎡ 규모로 설

립되었으며, 한국·중국·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들이 애니메이션의 기획·제작·유통 등 관련 산업의 

全분야에서 상호 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들어졌다. 주요 사업은 창작·제작 지원, 초·중·고

급 전문 인력 양성, 종합컨설팅 지원, 기업지원 사업 

추진, 제작 장비 대여, 전시실 운영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지역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조센터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중섭 거리 등 주변 문화공간 및 관광지와 연계된 애

니메이션 테마거리 조성도 가능한 특성이 있으며, 건

물이 넓은 여유 공간을 갖춘 유휴건물로서 향후 리모

델링 및 확장 증축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아시아

CGI창조센터에는 공동제작실, 기업입주시설, 창업

보육 공간, 인력양성시설, 캐릭터 전시실 및 체험실 

등 CGI 공동제작환경이 구축되어 애니메이션 등 문

화콘텐츠산업 기획·제작·유동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도 자리매김할 예정인데, 향후

에는 애니메이션 전용관 설립, 애니메이션 뮤지엄 설

립,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 이와 관련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아시아 CGI

창조센터와 연계, 총 사업비 410억 원을 투입하는 ‘서

귀포시 원도심 문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

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귀포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00㎡ 규모의 

애니메이션 복합 체험관을 건립하고, 센터의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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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산하기 위해 인근지역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을 잇는 320m구간에 애니메이션 테마거리를 조성하

고, 인접한 동홍천은 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해 매립

된 부분을 철거한 뒤 하천의 옛 모습을 복원해 생태

공원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9) 특이사항으로 개관 시 한국과 중

국의 제작사·배급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

는데, 중국 최대 애니메이션 방송사인 후난TV의 찐

잉카툰,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Iqiyi), 유쿠 투도우

(Youku Tudou), 중국 애니 완구사인 알파 등 중국의 

애니 제작·유통·투자와 관련된 19개 기업 41명이 대

거 방한해 기대를 모은바 있다.

제주도의 이러한 실험은 장소만들기라는 측면에

서 보자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산업의 측

면에서 장소마케팅과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한다는 

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장

소브랜딩의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는 

점들로 인해 과도기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 

2015~2016년 아시아CGI창조센터의 사업계획을 살

펴보면, 글로벌 공동제작센터 운영 및 제작 지원, 애

니메이션 CGI 인력양성, 한중 공동프로젝트 등 종합

컨설팅 지원, 투자재원 확보,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입주사 모집, 센터 홍보 등 부분적인 전략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초·중·고 전문 인력 양성이나 센터 견학프로그램 및 

체험교실 운영, 지역축제와 연계한 애니메이션·캐릭

터 축제 개최, 전문 전시공간을 이용하여 국내외 관계

자 및 관광객 방문 유도 등 공간정책으로서의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장소만들기를 위한 주력 노력이 

기울여지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앞으로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10) 

이를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특성 구분에 따라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적 특징으로서는 서귀포라는 단위지

역을 토대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여, 지역발전

의 허브로 삼으려는 공공 지원형 정책이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장소적 특성으로는 서귀포의 구 평생학습관

을 재활용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

며, 배태성과 함께, 아시아를 중심으로는 탈영역적인 

특성이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제주테크노파크 등 기존 인

프라와의 연계성을 고민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전

문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기관의 신규 설립도 검

토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문화콘텐츠산업

에 중심을 둔 창의도시로서 글로벌 인식을 강화하려

는 시도로 특히 중국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식적 특징으로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대해 갖고 있는 문화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러한 

장소마케팅과 장소만들기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단순한 관광지에서 ‘희

망의 섬’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6. 아시아CGI창조센터 공간의 이전/이후 모습

자료: 제주레져뉴스 2016년 5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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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유입인구, 특히 한류효과에 따른 중국 등 외

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제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사회적 특징으로는 최근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 변화로 30-40대 젊은 창조계급을 중심으로 한 

제주 이주 현상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외부인식의 긍

정적 변화로 인해 외부 인력의 유입 증가, 특히 전문

성을 지닌 청장년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장소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 유입된 인구들이 일부 갈등을 빚거나, 서귀포 지

역 내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기 때문에, 공공주도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체들 

간의 관계성 및 장소만들기의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번째, 문화적 특징 관련해서는 제주의 경우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문화자본에 대한 경쟁력이 상

승하고 있어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제주

도내 풍부한 문화콘텐츠산업 자원으로 제주 신화, 설

화 등 인문학 자원뿐 아니라, 해양자원, 산, 오름 등 

천혜의 자연경관, 박물관, 미술관 ,테마파크 등 다수

의 문화예술 기관 등이 포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잠재

력은 높으며, 활용연계성의 기대도 높은 편이다. 하

지만,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스

토리텔링을 만들어가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

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인가는 숙제라

고 하겠다. 

다섯 번째,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현 정부

의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중

심으로 한 지역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강조되

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 외부 기업 유치를 통

한 전문 인력 확보 및 경제적 이윤 순환, 중국관광객

을 중심으로 한 제주 방문 외국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

와의 연계성 확보, 다음, 넥슨, CJ 등 대기업들의 제

주 연계 사업 확장 등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역내 콘텐츠 관련 기업의 양적 빈곤 및 영세성, 지

역 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긍정적 경쟁구도 미성립 등 

생태계 자체가 현재 상태로서는 미흡한 점이 문제요

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정부

의 창조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

만, 이러한 고려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은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다양한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관

계도 정립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제주테크노파크 방

송통신 사업팀에서 아시아CGI창조센터 건축 및 일반

관리를 담당하는 수준이며, 자립화 방안도 아직까지

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아시아CGI창조센터의 

경우 제주도라고 하는 명소의 브랜드 이미지를 토대

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접목하여 마케팅을 꾀하고 새

로운 장소브랜딩을 시도하고 있으나, 문화적인 배경 

및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많은 것

이 사실이다. 실제 장소만들기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정이 생략된 채, 공공주도형 장소만

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에서 볼 때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기 다소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의 목표가 지역의 명성에 힘입어 

경제적인 결과물에만 집중하고, 자연관광을 대치할 

콘텐츠의 창출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탈영역적인 장

소브랜딩을 꾀한다고 할지라도, 수익은 증가할지 모

르지만, 지역주민과 관련된 주체들이 모두 합의하는 

장소만들기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는 다가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글로컬라이제이션과 문화기반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전략방향

2개의 지역분석을 토대로 소위 글로컬라이제이션

과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

의 사례가 공간적으로 광역지차체로서의 도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과 프로젝트가 연계되는 공공

주도형 장소마케팅사업이 주라고 한다면, 일본의 사

례는 작은 단위 지역내 민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실

제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장소브랜딩을 통하여 명소화전략을 펴가는 사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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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표 4). 

궁극적으로는 장소명소화를 위한 장소브랜딩과 효

과성 증진을 위한 장소마케팅, 참여를 목표로 함께 장

소를 만들어가는 장소만들기의 과정이 두 지역 모두 

모양새는 다르지만, 장소자산의 형성을 통해 글로벌 

시대 보다 심화되어가는 경쟁 속에서 지구적 이동성

과 지역기반의 고정성을 함께 다루는 고민의 결과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7).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글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문화기반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전략방향에 대해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첫번째, 거버넌스의 관계이다. 장소마케팅과 장소

브랜딩, 장소만들기의 다양한 관계적 특성, 맥락에서 

나타나듯이, 영역성의 강화와 탈배태성, 지역의 발전

은 지역내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공간적인 

영역을 토대로 한 인근지역 및 광역지역과의 협력 네

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역할분담은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토대로 기반을 갖추지 않고, 

top-down 형태의 하달식 구조가 강요되었을 때는 지

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자산을 근

간으로 하는 장소만들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

표 4. 글로컬라이제이션과 문화기반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실제 사례 적용

구분 일본(난토시 사례) 한국(서귀포시 사례)

영역적 차원 국지적인 지역에서 장소브랜딩 통한 명소화 전략 구 평생학습관 활용 장소마케팅 허브로 활용

인식적 차원 오래된 시골마을에서 젊은 이미지변신 관광지로부터 문화콘텐츠 중심지로의 인식과 장소성의 변화

사회적 차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쉽과 활동 이질적인 집단의 참여가 관건

문화적 차원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장소성 반영 문화관광 토대 스토리텔링 고민

경제적 차원 애니메이션 토대 콘텐츠투어리즘 기대 중국중심 아시아연계 수익성기대

시간적 차원 기업의 고정성 등 통한 지속가능성 큼 헤리티지와 지속가능성 연계 중요

글로컬라이제

이션 특징

지역마을 → 세계문화유산의 장소성+문화콘텐츠산

업 (장소브랜딩 기대)

관광명소+문화콘텐츠 → 아시아 → 글로벌 문화의 중심 발

전 기대

자료: 지역방문 인터뷰 및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그림 7. 글로컬라이제이션과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의 특성과 순환 

출처: 김형국, 2002, 40을 토대로 필자가 수정, 보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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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화콘텐츠산업이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원천이 될 경우는 지역실정에 맞는 콘텐츠, 프로젝트

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내부자원이 외부로 발

신되며, 궁극적으로 장소브랜딩의 기반이 되기 때문

에 소위 맞춤형 콘텐츠가 아니라면, 성공을 거두기 어

렵게 된다. 많은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들이 지역에서 

실패하는 이유들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

방적인 정책 등의 적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는 지역의 발신을 위한 원천소스, 문화유산을 기본

으로 하는 헤리티지 등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서울과 

동경스타일이 아닌, 서귀포와 난토스타일이 필요한 

이유이다. 장소브랜딩의 원천으로서의 콘텐츠가 충

분히 성공을 거두어야 규모의 경제로서의 장소마케

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장소만들기로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의 배태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육성이 

절대적이다. 이는 장소를 만들어가는 원천이자, 창조

적 장소만들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단순한 1회성 이벤트와 

마케팅에 집중하는 전략이 아닌 긴 호흡으로서의 재

영역화를 위해 많은 투자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가능한 다양한 전략의 혼합적 적용과 융합

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의 목표가 단

순히 수출 얼마, 고용 몇 명의 계량적 수치가 되어서

는 곤란하며, 정성적 특성과 정량적 특성을 모두 고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소브랜딩의 관점으로 보

자면, 외부에서의 평가에서 좋은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 난토시의 경우, 지

자체의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의 목적이 산업의 성과

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관광 홍보 사

업 목적의 보조금 형태지원이라고 나타나고 있다.11)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소의 명소

화와 주민의 행복이 우선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선행되어야,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 등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방향과 활동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평가와 공정한 피드백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의 연속

성은 변화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의해 좌

우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목표와 비전이 장

기적인 차원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는 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생존과 자립이 중

요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단순한 장소마케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

건변화에 따른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하는가가 중요

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수요 맞춤형 전략은 비전

과 과정, 성과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컬라이제이션시대 지역의 발전은 가

치사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투입과 과정, 산출 

등 각 과정의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발전목표에 집중해

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삶터로서의 도시공간은 특

정한 삶의 맥락이 관련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으므

로 문화를 기반으로 장소를 해석해야 하고, 최근 관심

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재생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목

적이 우선시되는 장소마케팅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자본과 관계가 우선시되는 ‘장소만들기’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arkusen(2010)은 창조적인 장소만

들기의 성공적인 요소들로서, 창조적인 기획자, 지역

의 특수성에 맞춘 설계, 지역주민 등의 대중의 의사 

동원, 민간 부문의 지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공동체의 참여, 다양한 참여인자들의 제휴관계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자원을 육

성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한편으

로는 방문객들과 새로운 사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결과로서의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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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과정과 참여를 중요시하며, 광의적 의미로서

의 ‘장소만들기’를 통해 장소성을 어떻게 회복하며, 

어떻게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고민해 보았으며, 특히, 글로컬라이제이

션이라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바

람직한 ‘장소만들기’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한국과 일본의 2개 사례를 통해서 시설과 프로젝

트를 통한 다양한 특성이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소의 정체성을 확인

하는 브랜딩과 과정으로서의 만들기, 함께 실질적 성

과를 창출하는 마케팅의 작업들이 별개의 요소가 아

닌 유기적인 관계성을 이루어갈 때, 세계와 지역의 간

극도 좁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창조

적 장소만들기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등

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담론에 따른 실

질적인 지역의 사례가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장소만

들기 특성을 충분히 담기에는 구체적인 분석의 틀과 

모델이 더 정교해야 한다는 점과 특히, 한국의 사례 

경우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서 구체적인 분석의 내

용이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어 다양한 사례분석과 모델

링, 분석과 평가가 실제 지역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

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의적 의미로서의 장소

만들기가 본래 장소가 갖고 있는 장소성의 복원과 문

화의 재현이 현실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

문에, 궁극적으로는 ‘장소만들기’가 지역의 브랜드 가

치를 높이는 장소브랜딩 전략과 결합하여, 거기서 얻

어지는 이윤을 다시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시

키는 장소마케팅 과정에 연결하여 어떻게 선순환구

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궁극적인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http://www.pps.org/reference/what_is_placemaking/를 

참조하여 장소만들기에 대한 주요 원칙을 정리

2) 뉴어바니즘은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시계획운동으

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등으로 빚어진 도시문제를 진

단한 뒤 새로운 도시적 삶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

지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도시문제의 해결

방법으로서 공공 공간의 부활, 보행자 위주의 개발, 도심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뉴어버니

즘 [New Urbanism]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931333&cid=43667&categoryId=43667

3) 서울특별시, 20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

랜,’ 29쪽을 참조하여 볼 때, 과정으로서의 도시계획과 공

동체의 특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4) CGI는 컴퓨터가 생산한 이미지라는 의미의 ‘computer 

generated imagery’ 내지는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뜻하

는 ‘computer graphic image’의 약어로 통상 완전히 컴퓨

터 내부에서 생산된 2D(two-dimensional, 2차원) 혹은 3D 

(three-dimensional, 3차원) 이미지를 일컫음.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자들에게 CGI라는 용어는 3차원 이미지를 뜻함. 

이하 CGI로 표기함 [네이버 지식백과] CGI (명화를 만든 

10가지 시각효과, 2015. 5. 20., 커뮤니케이션북스)

5) 이를 위해 제주도 사례의 경우 2015년 10월 22~23일, 난

토시의 경우는 2016년 4월 28~30일 현지 방문을 통하여, 

지자체, 업체관계자, 인근 대학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가 

이루어졌음.

6) https://www.city.nanto.toyama.jp/webapps/www/ko-

rean/index.html 도야마현 난토시 안내 홈페이지를 참조로 

난토지역의 문화적인 기반과 특징을 정리함.

7) 난토시 크리에이터플라자 준공기념 국제포럼(2016.4.29.) 

발표자료(“난토시 True Tears 사례, 山口泰弘”)를 참조하여 

정리함.

8) 제주레저신문 2016년 5월 19일 기사를 토대로 정리함.

9) 서귀포신문 2015년 8월 4일자 기사를 참조함.

10) 재단법인 디지털애니메이션진흥센터의 ‘아시아CGI창조

센터 위탁운영 추진현황 보고’(2015) 자료를 참조 정리함.

11) 2016년 4월 28~30일 난토시 현지 방문과 지자체인터뷰

를 통해 내용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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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

이전*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Housing in Ulleungdo Mountains

Jeon Lee*

요약 : 이 연구는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에 초점을 두고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

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 유형을 제주도와 경남의 촌락 가옥 유형과 비교하면서 그 특

성도 논의한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를 보면, 팔작지붕(42.1%)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

으로는 맞배지붕(25.8%), 우진각지붕(11.8%), 단순평지붕(10.7%) 등이 많이 나타난다. 지붕 재료를 보면, 컬러

강판(69.1%), 아스팔트싱글(11.8%), 시멘트(10.7%) 등이 많이 나타난다.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

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은 한 채도 없다. 그리고 외벽 재료에서는 시

멘트(27.5%), 사이딩(21.3%), 함석(16.8%), 목재(6.7%) 등이 많이 나타난다.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

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팔작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73채; 41.0%)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지붕 형태를 중

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팔작지붕-컬러강판-시멘트 가옥 유형

(32채; 18.0%)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외벽 재료로 함석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

은 것,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 적벽돌이나 석재를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빈도가 낮

은 것 등은 건축 자재의 운송비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팔작지붕, 함석.

Abstract :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emporary rural hous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oof types/
materials and the outer wall materials in Ulleungdo Mountains. The most frequent roof type of rural housing 
is the hip-and-gable roof type(42.1%); and the next, the gable roof type(25.8%). For the roof materials, the 
precoated steel plate(69.1%), the asphalt shingle(11.8%), and the cement(10.7%) are the most frequent but 
the roofing tile and the artificial slate are not used. And for the outer wall materials, the cement(27.5%), the 
siding(21.3%), the corrugated galvanized iron(16.8%), and the lumber sheet(6.7%) are the most frequent. It 
is the hip-and-gable roof housing type with the precoated steel plate(roof materials)(41%), or the hip-and-
gable roof housing type with the precoated steel plate(roof materials) and the cement(outer wall material)
(18.0%) that is the most frequent type of rural housing in Ulleungdo Mountains. For the roof/wall materials, 
the ratio of the corrugated galvanized iron is high probably due to the relatively low cost of transport, and the 
ratio of the roofing tile, the artificial slate, the red brick, and the building stone is very low probably due to 
the relatively high cost of transport.

Key Words : roof type, roof materials, outer wall materials, hip-and-gable roof, corrugated galvanized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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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 연구목적

울릉도의 투방집은 매우 독특한 울릉도 전통가옥

(vernacular housing) 혹은 민가(folk housing)였다. 투

방집은 통나무를 우물 정(井)자로 쌓아올려 벽을 만

든 집이었다. 울릉도 투방집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통

나무와 진흙으로만 지었다. 통나무를 방 한 칸 길이보

다 조금 길게 잘라서 양쪽 끝에 아래위로 홈을 판 다

음, 이 홈에 맞추어 통나무를 직교상으로 쌓아올려 벽

을 만들었다. 통나무 사이의 빈 공간은 진흙으로 메워

서 마무리하였다. 투방집은 강원도 산간지대에서는 

귀틀집, 평안남도에서는 방틀집 또는 목채집, 평안북

도와 강원도에서는 틀목집 등으로도 불렸다(장보웅, 

1977; 1996). 그런데 울릉도 촌락에서 투방집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라졌다. 오늘날 울릉도 투방집은 나리

분지에서 4~5채 찾아 볼 수 있을 뿐인데, 그것도 관

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옥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옥은 아니다.

울릉도의 전통가옥 혹은 민가에서는 지붕의 처마 

끝 안쪽에 여러 개의 가는 기둥을 둘러 세우고 출입구

만은 비워둔 채 억새로 이엉을 엮거나 목재로 막아 새

로운 벽을 만드는데, 이것을 우데기라 하였다. 방벽

과 우데기 사이의 공간을 축담이라 불렀는데, 이곳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두었다. 축담은 눈이 많이 쌓이

는 겨울 동안에는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출입

구에는 싸리나 억새로 엮은 발을 달아서 비바람이 불 

때에는 내려뜨려 비바람이 축담에 들이치는 것을 막

았다(장보웅, 1996; 조성기, 2006). 그런데 울릉도 촌

락 가옥의 우데기와 축담도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과거의 우데기 벽에 골함석을 덧씌워서 외벽을 만든 

가옥, 과거의 축담에 보일러를 깔아 방이나 저장고 등

으로 개조한 가옥, 과거의 우데기 출입구에 알루미늄 

새시 유리문 현관을 달아 사용하는 가옥 등은 상당수 

남아있으나, 오늘날 울릉도의 촌락 가옥에서 전형적

인 우데기와 축담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지리학계는 오랫동안 전통가옥 혹은 민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1) 이러한 한국지리학

계의 연구 업적이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현행 고등학

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별 기후 조

건에 적응한 생활 모습의 사례로 전통가옥에 대한 내

용을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우데기가 갖추어

진 울릉도 가옥, 정주간 가옥 구조를 가진 관북형 가

옥, 대청마루 가옥 구조를 가진 남부형 가옥, 아궁이 

방향이 다른 제주도형 가옥 등 전통가옥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가옥의 유형은 

과거의 가옥 유형일 수는 있으나 결코 오늘날의 가옥 

유형은 아닌 것이다(이전·이호욱, 2015). 필자는 여

러 차례 울릉도를 답사하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에 관

한 접근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울릉도 촌락에서 전형적인 투방집이나 우데기를 찾

아볼 수 없는데, 왜 한국지리학계에는 울릉도의 투방

집이나 우데기가 널리 알려져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날의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어떻게 기술

해야 할까?

필자는 한국지리학계에서 오늘날의 한국 촌락 가

옥이나 경관에 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수행하여야 한

다고 본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한국 전통가옥의 유형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날의 한국 촌락 가옥 유형이나 촌락 경관에 관한 내용

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

락에서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

서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울릉도의 촌락에는 우

데기가 갖추어진 투방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

라, 매우 다양한 유형의 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이 연

구는 오늘날 울릉도 촌락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다양

한 유형의 촌락 가옥과 그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다

시 말해, 이 연구는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지

붕 재료, 외벽 재료를 촌락 가옥 경관의 가장 주요한 

형태적 요소로 보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

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울릉도의 촌락 가옥을 다른 지역의 촌락 가옥과 비

교하는 작업은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이

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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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재료, 외벽 재료 등에 초점을 두고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 논문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울릉도 촌락 가옥을 한국 전체의 촌락 가옥과 비

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제

주도(이전, 2016), 경남 고성군(이전·채민수, 2015), 

경남 남해도서(이전·성화룡, 2015), 경남 함양군(이

전·이호욱, 2015; 이호욱, 2016)의 촌락 가옥에 관한 

연구가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 촌락 가옥을 이

러한 지역의 촌락 가옥과 비교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제주도 촌락, 경남 고성군 촌락, 경남 남해도서 촌

락, 경남 함양군 촌락 등의 가옥과 비교해보면서 울릉

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촌락과 연구대상 가옥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독도와 더불어 경상북도 울

릉군에 속하고, 울릉군의 현재(2016년 3월) 인구는 

10,065 명에 달한다. 울릉군의 인구는 한 때(1974년) 

3만여 명에 달했다가 점차 줄어들었고, 2000년경부

터 현재까지는 1만여 명을 유지하였다. 울릉군의 행

정구역은 1읍(울릉읍)·2면(서면·북면)으로 구성된

다.2) 울릉읍은 4개의 법정리로, 그리고 서면과 북면

은 각각 3개의 법정리로 구분된다. 울릉군의 법정리

는 1~4개의 행정리로 구분되는데, 울릉군 10개 법정

리는 총 25개의 행정리로 구분된다. 그리고 울릉군

의 행정리는 각각 1~4개의 자연마을로 다시 구분되

는데, 울릉군의 25개 행정리에 소속된 자연마을은 총 

57개에 달한다.

이 연구의 연구지역 촌락은 울릉군의 10개 법정리

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리, 또한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가 위치하는 도동리·남양리·천부리를 제외한 6개 

법정리에서 각각 1~2개 촌락을 선택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저동항·도동항·사동항·남양항·태하

항·현포항·천부항 등을 비롯한 해안 취락에는 관광

업·상업·교통·행정 기능 등의 도시적 기능이 비교

적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의 산지 

촌락만을 연구지역 촌락으로 설정한다. 특정 산지 촌

락의 대략적인 가옥 수를 1:25,000 지형도를 통해서 

표 1.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9개의 촌락 

읍면 법정리 행정리 연구지역 번호: 촌락 명칭

울

릉

읍

도동리 도동1·2·3리 울릉읍사무소 소재지

저동리

저동1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저동2리 ➊ 저동2리 산지 촌락

저동3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사동리

사동1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사동2리 ➋ 안평전

사동3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독도리 독도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서

면

남양리 남양1·2·3리 서면사무소 소재지

남서리
남서1리 ➌ 본마을(나발등 포함)

남서2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태하리
태하1리 ➍ 서달령

태하2리 ➎ 학포(해안마을 제외)

북

면

천부리 천부1·2·3·4리 북면사무소 소재지

현포리
현포1리 ➏ 잿만등

현포2리 ➐ 평리(울릉순환로 인근 제외)

나리
추산리 ➑ 추산(울릉순환로 인근 제외)

나리 ➒ 나리

그림 1. 연구지역 촌락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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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형도를 통해 연구지역 촌

락을 잠정적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통해 

9~10채 이상의 가옥을 가진 촌락으로 확인되면, 연

구지역 촌락으로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

한 연구지역 촌락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9개 산

지 촌락인데, 이 9개 촌락의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 가옥은 농가뿐만 아니라 식당, 

상점, 노인회관, 교회 건물, 펜션, 민박집, 관광용 가

옥3)등을 포함한다. 농사철에만 들어와 일시적으로 거

주하는 농가도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한다. 특정한 농

가의 대지에 바깥채나 부속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취침용 방을 중심으로 한 주 건축물인 몸채만을 연구

대상 가옥으로 삼고, 바깥채나 부엌·보일러·현관 등

의 부속 건물은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

정한 농가의 대지에 들어서 있는 창고는 연구대상 가

옥에서 제외하지만, 밭 가운데 혹은 밭 가장자리에 입

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

함한다. 가옥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

안 비워둔 폐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렇지 않

은 폐가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한다. 폐가라고 보이

는 가옥이 실제로는 농사철에 일시적으로 주거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특정한 가옥이 폐

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종

종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옥을 연구대상 가

옥에 포함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9개 연구지역 촌

락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가옥은 총 178채이다.

3) 연구방법

필자는 울릉도를 여러 차례 답사한 적이 있는데, 이

러한 답사를 통하여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

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수집해두었다. 다만, 이 연구

를 위한 집중적인 현지조사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

월 5일까지 수행하였다. 집중적인 현지조사에서는 울

릉도 9개 연구지역 촌락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가옥 

178채를 대상으로 해서 표 2와 같은 조사지를 통해 

가옥의 주소,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복층 

여부, 측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근래 도로명 주소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대다수 촌

락 가옥의 입구 혹은 벽면에 도로명주소판이 부착되

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 가옥의 주소를 어렵지 않

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사지붕의 지붕 형태는 팔작

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외쪽지붕으로 구분하였

고,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형

태와 변형된 형태로 구분하였다. 평지붕의 지붕 형태

는 단순평지붕과 눈썹평지붕으로 구분하였다.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는 겉으로 보이는 재료를 그대로 기

입하였다. 복층 여부를 기록하는 칸에는 촌락 가옥의 

대다수가 단층이기 때문에 복층의 경우에만 표시해

두었다. 측입 여부를 기록하는 칸에는 가옥의 측입형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비고란에 기

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가옥 178채에 대한 조사 

표 2. 연구대상 가옥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지

울릉군   _________읍(면)   __________리   (촌락명)_______________________

번호 주소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복층? 측입? 비고

1

2

3

4

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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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분석한다. 맨 먼저 울릉도 촌락 가옥의 다양

한 지붕 형태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붕 형태 분류 체

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

붕 형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

를 분석하는데, 이 연구에서 재료 분류의 기준은 가장 

바깥쪽의 재료(마감재)이다. 한 종류의 재료를 사용

하느냐 아니면 두 종류 혹은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

느냐에 따라 단일 재료와 복수 재료로 구분하여 분석

한다. 그리고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에 따라 촌락 가옥의 유형을 통

계적으로 고찰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 촌

락 가옥의 특성을 제주도와 경남의 촌락 가옥 특성과 

비교하여 논의한다.

2.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에 대한 분석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다양한 지붕 형태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먼

저 이 연구에서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

형적인 지붕 형태뿐만 아니라 그 변형 및 결합을 포

함하는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특정한 형태로서 보편

적으로 나타나는 지붕들을 기초단위지붕이라고 한다

면, 연구대상 가옥의 기초단위지붕으로는 그림 2와 

같이 ‘팔작지붕(hip-and-gable roof)’, ‘맞배지붕(gable 

roof)’, ‘우진각지붕(hip roof)’, ‘외쪽지붕(shed roof)’, 

‘단순평지붕(simple-f lat roof)’, ‘눈썹평지붕(eyebrow-

and-flat roof)’, ‘맞배변형지붕(deformed-gable roof)’, 

‘우진각변형지붕(deformed-hip roof)’의 여덟 가지가 

나타난다(이전·성화룡, 2015; 이전·이호욱, 2015).

지붕 형태는 전체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단위

지붕 종류의 수’에 따라 ‘단일양식지붕’과 ‘결합양식지

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한 종류’의 기초단위지붕

으로만 구성되는 지붕이고, 후자는 ‘여러 종류’의 기

초단위지붕으로 구성되는 지붕이다. 단일양식지붕은 

경사요소와 수평요소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사지붕’과 ‘평지붕’으로 나뉜다. 경사지붕은 

경사요소로 구성된 지붕이고, 평지붕은 수평요소로 

구성된 지붕이다. 또한 결합양식지붕도 경사요소와 

수평요소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사-

평지붕’과 ‘경사-경사지붕’으로 나눌 수 있다(이전·

성화룡, 2015; 이전·이호욱, 2015).

경사지붕은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외쪽

지붕을 중심으로 해서 맞배변형지붕, 우진각변형지

붕으로 구분된다. 우진각변형지붕, 맞배변형지붕은 

근래에 신축된 가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지붕 형태

에 속한다. 평지붕은 단순평지붕과 눈썹평지붕으로 

분류된다. 단순평지붕은 지붕 난간의 유무와 관계없

이 단순히 수평면으로 인식되는 지붕이다. 눈썹평지

붕은 평지붕 구조에 지붕의 난간 또는 외곽 부분을 경

사지게 만들어 아스팔트싱글 등으로 마감한 지붕이

다. ‘눈썹(eyebrow)’이라는 용어는 건축학에서 눈썹모

양의 지붕창 구조부(dormer)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지

만, 이 연구에서는 눈썹평지붕의 경사부분을 지칭하

는 데 사용한다(그림 2).

가옥에 따라서 단층 가옥과 복층 가옥이 존재한다. 

단층 가옥은 지붕 형태를 판단하기가 단순하지만, 복

층 가옥은 층간 면적이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가 있어 

별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층간 면적이 동일한 경

우에는 최상부의 지붕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

고, 층간 면적이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

의 용도와 상관없이 각 층의 지붕 형태를 별개의 지붕

으로 모두 인정한다. 만약 모든 층의 지붕 형태가 한 

가지의 기초단위지붕으로만 구성되는 지붕이면 단일

양식지붕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초단위지

붕이 나타난다면 결합양식지붕으로 분류한다. 이때, 

베란다로 활용되는 공간은 지붕 형태의 분류에서 수

평요소로 취급하여 단순평지붕으로 분류한다.

울릉도 연구대상 가옥 178채의 지붕 형태를 먼저 

단일양식지붕과 결합양식지붕으로 분류한다. 단일양

식지붕은 ①팔작지붕, ②맞배지붕, ③우진각지붕, ④

외쪽지붕, ⑤맞배변형지붕, ⑥우진각변형지붕, ⑦단

순평지붕, ⑧눈썹평지붕으로 세분되고, 결합양식지

붕은 ⑨맞배지붕/팔작지붕, ⑩맞배지붕/단순평지붕

으로 세분된다. 표 3은 9개 연구지역 촌락의 지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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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총 10개 지붕 형태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단층/

복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가옥 178채 

중에 2층 가옥은 7채, 3층 가옥은 1채로 나타나고, 나

머지 170채는 단층집으로 나타난다. 측입 여부를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 측입형 가

옥은 한 채도 나타나지 않는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팔작지붕인데, 연구대상 가옥 중에 팔작지붕 가

그림 2. 기초단위지붕 형태

표 3.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지붕

형태

연구

지역

번호

단일양식지붕 결합양식지붕

계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

경사지붕

경사-

평지붕

팔작

지붕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외쪽

지붕

맞배변

형 지붕

우진각변

형 지붕

단순

평지붕

눈썹

평지붕

맞배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단순평지붕

1 5 5 0 2 0 1 3 0 0 0 16
2 2 3 0 0 1 0 2 0 1 0 9
3 7 1 1 0 0 0 1 0 0 0 10
4 10 7 0 1 1 0 3 0 1 0 23
5 7 1 0 0 0 0 5 0 0 0 13
6 3 4 5 0 0 0 0 0 0 0 12
7 23 7 4 0 0 0 1 0 1 0 36
8 9 11 7 0 2 0 2 1 0 0 32
9 9 7 4 0 2 1 2 0 1 1 27

계 75 46 21 3 6 2 19 1 4 1 178

비율(%) 42.1 25.8 11.8 1.7 3.4 1.1 10.7 0.6 2.2 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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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 75채(42.1%)에 해당한다. 9개 촌락 중 6개 촌락

에서 팔작지붕이 가장 많은 지붕 형태로 나타난다. 팔

작지붕 다음으로 많은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인데, 맞

배지붕은 46채(25.8%)에 해당한다. 연구대상 가옥 중

에서 창고는 13채이고 식당은 6채인데, 창고 중에는 

11채, 그리고 식당 중에는 5채가 맞배지붕을 갖고 있

다. 맞배지붕은 창고나 식당 등의 전형적 지붕 형태라

고 하겠다. 그리고 결합양식지붕의 맞배지붕/팔작지

붕 가옥은 4채(2.2)%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울릉도의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 팔작지붕, 맞배지붕, 맞배지

붕/팔작지붕의 가옥이 70.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우진각지붕 가옥은 21채

(11.8%)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9채는 관광용 가옥이

기 때문에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우진각지붕 가옥은 

12채(6.7%)에 불과하다. 우진각지붕 가옥은 9개 촌락 

중 5개 촌락에서만 나타난다. 즉, 4개 연구지역 촌락

에서는 우진각지붕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 단순평지

붕 가옥은 19채(10.7%)에 해당하는데, 연구지역의 9

개 촌락 중 8개 촌락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연구대상 

가옥 중에 외쪽지붕 가옥은 단 3채(1.7%), 눈썹평지

붕은 단 1채(0.6%)만 나타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결합양식지붕 가옥은 5채(2.8%) 뿐이다. 

3.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에 대한 분석

가옥의 지붕 재료는 가옥 유형을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초가집·기와집·너와집과 같은 

용어들은 가옥 유형을 지칭할 때 지붕 재료가 매우 중

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지붕 재

료 분류의 기준은 가장 바깥쪽의 지붕 재료(마감재)

이다. 시공 절차상 사용된 부수적 지붕 재료는 지붕 

재료 분류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지붕 재료

를 철거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지붕을 시공한 경우, 

철거하지 않는 채로 남아 있는 기존 지붕의 재료도 지

붕 재료 분류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지붕 재료는 마감재로 사용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단일 재료와 복수 재료로 분류한다. 전자는 ‘한 종류’

의 지붕 재료만 사용한 경우이고, 후자는 ‘여러 종류’

의 지붕 재료를 사용한 경우이다. 연구대상 가옥의 지

붕 재료를 조사한 결과, 일곱 종류의 지붕 재료가 나

타난다. 단일 재료에는 ①컬러강판(precoated steel 

plate), ②아스팔트싱글(asphalt shingle), ③시멘트(ce-

ment), ④너와, ⑤억새의 다섯 종류가 있고, 복수 재

료에는 ⑥시멘트/컬러강판, ⑦시멘트/아스팔트싱글

표 4.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지붕 재료

연구

지역번호

단일 재료 복수 재료

계
컬러강판

아스팔트

싱글
시멘트 너와 억새

시멘트/

컬러강판

시멘트/아스

팔트싱글

1 11 2 3 0 0 0 0 16
2 5 2 2 0 0 0 0 9
3 8 1 1 0 0 0 0 10
4 18 2 3 0 0 0 0 23
5 7 1 5 0 0 0 0 13
6 12 0 0 0 0 0 0 12
7 34 1 1 0 0 0 0 36
8 15 8 2 6 0 0 1 32
9 13 4 2 3 2 3 0 27

계 123 21 19 9 2 3 1 178

비율(%) 69.1 11.8 10.7 5.0 1.1 1.7 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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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종류가 있다.

연구대상 가옥의 지붕 재료는 표 4와 같이 컬러강

판(69.1%), 아스팔트싱글(11.8%), 시멘트(10.7%), 너

와(5.0%), 시멘트/컬러강판(1.7%), 억새(1.1%), 시멘

트/아스팔트싱글(0.6%) 순으로 나타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압

도적으로 많다.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함석이 컬러강

판 지붕 재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석은 녹슬지 않도록 겉에 아연을 

입힌 강철판인데, 여기서는 물결 모양으로 골을 만든 

골함석만을 의미한다. 시멘트는 단순평지붕 가옥(19

채)에서만 사용되고, 시멘트/아스팔트싱글은 눈썹평

지붕 가옥(1채)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너와(9채)와 

억새(2채)는 관광용 가옥에서만 사용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

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

4.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에 대한 분석

외벽 재료도 가옥의 유형을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외벽 재료는 건물 벽면의 마감재를 의미

한다. 먼저 외벽 재료는 한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는 

단일 재료와 두 종류 혹은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복수 재료로 구분한다. 가공하지 않은 암석을 외벽 재

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돌이라고 칭하고, 암석을 석

판으로 가공하여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

재라고 칭한다. 적벽돌·타일·석재·돌을 외벽 재료

로 사용하는 경우에 흔히 시멘트를 접착제로 사용하

지만, 이 연구에서는 접착제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외

벽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시멘트만

을 사용하여 외벽을 미장한 경우에만, 시멘트를 외벽 

재료로 간주한다.

연구대상 가옥의 외벽 재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

면, 시멘트(27.5%), 사이딩(21.3%), 함석(16.8%), 목

재(6.7%), 적벽돌(3.9%), 목재/함석(3.4%), 시멘트/

함석(3.4%), 목재/시멘트(2.8%) 등이 많이 나타난다

(표 5). 시멘트는 외벽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복

수 재료로 시멘트를 사용한 가옥(19채)을 포함하면, 

총 68채(38.2%)가 시멘트를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 

사이딩은 플라스틱·세라믹·석고·시멘트·금속 등

의 자재를 건물 외벽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판

재를 총칭하는 것인데, 복수 재료로 사이딩을 사용한 

가옥(3채)을 포함하여 총 41채(23.0%)가 사이딩을 외

벽 재료로 사용한다. 복수 재료로 함석을 사용한 가옥

(15채)을 포함하여 총 45채(25.3%)가 함석을 외벽 재

표 5.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외벽
재료

연구
지역
번호

단일 재료(79.8%) 복수 재료(20.2%)

계시

멘

트 

사

이

딩

함

석

목

재

적

벽

돌

타

일

석

재

억

새

목재/

함석

시멘

트/

함석

목재

/시

멘트

시멘

트/

타일

목재

/점토

점토

/함석

시멘

트/적

벽돌

사이

딩/시

멘트

목재

/사

이딩

사이

딩/

함석

목재/

석재/

시멘트

돌/시

멘트/

점토

투

방

집

1 3 4 5 0 2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16

2 4 2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3 3 0 0 2 0 0 0 0 1 1 2 0 0 0 1 0 0 0 0 0 0 10

4 9 4 3 1 3 0 0 0 0 1 0 2 0 0 0 0 0 0 0 0 0 23

5 6 0 0 2 0 3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13

6 4 1 3 2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2

7 7 9 8 1 0 0 0 0 3 3 0 1 0 1 0 1 0 1 0 1 0 36

8 8 9 5 4 0 1 0 1 0 1 1 0 2 0 0 0 0 0 0 0 0 32

9 5 9 3 0 1 0 1 0 0 0 1 1 0 0 0 0 1 0 1 0 4 27

계 49 38 30 12 7 4 1 1 6 6 5 4 3 2 1 1 1 1 1 1 4 178

비율(%) 27.5 21.3 16.8 6.7 3.9 2.2 0.6 0.6 3.4 3.4 2.8 2.2 1.7 1.1 0.6 0.6 0.6 0.6 0.6 0.6 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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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사용한다. 여기서 함석은 물결 모양의 골이 있는 

골함석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수 재료로 목재를 사

용한 가옥(16채)를 포함하면 총 28채(15.7%)가 목재

를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외벽 

재료로 시멘트·사이딩·함석·목재, 혹은 이들의 결

합만을 사용하는 가옥이 149채(83.7%)에 달한다는 점

에서 울릉도 촌락 가옥은 외벽 재료로 시멘트·사이

딩·함석·목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5.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

울릉도 산지 촌락의 가옥 유형을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만을 중심으

로 가옥 유형을 고찰하고, 그 다음에 주요 지붕 형태

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

로 가옥 유형을 고찰한다. 이러한 결합 관계로 규정된 

가옥 유형을 통하여 울릉도 산지 촌락에서 많이 나타

나는 가옥 유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

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 가

옥 유형(41.0%)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②맞배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17.4%), ③단순평지

붕-시멘트 가옥 유형(10.7%), ④맞배지붕-아스팔트

싱글 가옥 유형(7.3%), ⑤우진각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6.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다섯 가지 유

형의 가옥(147채)이 연구대상 가옥의 82.6%를 차지

한다. 연구대상 팔작지붕 가옥(75채) 중에서는 2채를 

제외하고 모두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하고 있

다. 시멘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19채)은 모

두 단순평지붕 가옥(19채)에 속한다. 그리고 아스팔

트싱글을 지붕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22채) 중에서 

맞배지붕 가옥(13채)이 59.1%를 차지한다. 

주요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시멘트 가옥 유형(18.0%)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②-③팔작지붕-

컬러강판-함석 가옥 유형(7.3%), 맞배지붕-컬러강

판-사이딩 가옥 유형(7.3%), ④맞배지붕-컬러강판-

함석 가옥 유형(5.1%), ⑤-⑥팔작지붕-컬러강판-

사이딩 가옥 유형(4.5%), 맞배지붕-아스팔트싱글-

사이딩 가옥 유형(4.5%), ⑦단순평지붕-시멘트-시

멘트(3.9%) 순으로 나타난다. 이 일곱 가지 유형의 가

옥(90채)이 연구대상 가옥의 약 절반(50.6%)을 차지

한다. 

6. 울릉도 산지와 다른 지역의 촌락 

가옥 유형과 특성에 관한 비교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을 다른 지역의 촌락 가옥

과 비교해서 논하는 것도 울릉도 촌락 가옥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를 중심으로 수행된 촌락 가옥 

유형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 촌락의 가옥 유형을 제주도 촌락이나 경남 촌

락의 가옥 유형과 비교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즉, 제

주도(이전, 2016), 경남 고성군(이전·채민수, 2015), 

경남 남해도서(이전·성화룡, 2015), 경남 함양군(이

전·이호욱, 2015; 이호욱, 2016)의 촌락 가옥과 비교

하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

자 한다.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 지붕 형태를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표 7). 첫째, 울릉도 촌락의 팔작지붕 가옥 비율은 제

주도나 경남 남해도서의 그것에 비교하면 탁월하게 

높지만, 경남 고성군 촌락이나 경남 함양군 촌락의 그

것에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 둘째, 울릉도 촌락

의 맞배지붕 가옥 비율이 다른 어느 지역의 그것보다 

높다. 창고나 식당 등의 건물을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울릉도 촌락의 맞배지

붕 가옥 비율은 비교적 높다. 셋째, 울릉도 촌락의 우

진각지붕·평지붕·결합양식지붕 가옥 비율이 다른 

어느 지역의 그것보다 심히 낮다. 특히 같은 도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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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표 7.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에 대한 비교 분석

 지붕 형태 및

지붕 재료

연구

지역

지붕 형태(백분율; %) 지붕 재료(백분율; %)

팔작

지붕

맞배

지붕

우진

각

지붕

평지

붕

결합

양식

지붕

기타
컬러

강판

아스

팔트

싱글

시멘

트

슬레

이트
기와

복수

재료
기타

울릉도 42.1 25.8 11.8 11.2 2.8 6.2 69.1 11.8 10.7 0 0 2.2 6.2

제주도 0.5 8.8 41.4 20.2 25.2 3.9 28.1 4.5 14.8 21.0 2.1 29.3 0.2

경

남

고성군 46.0 6.5 14.7 24.6 4.2 4.0 45.0 0.2 20.2 16.0 6.0 8.6 4.0
남해도서 18.4 15.6 24.7 21.6 19.2 0.5 28.1 5.7 18.4 22.1 2.1 20.8 2.8
함양군 36.5 16.7 14.4 15.1 3.5 13.8 35.3 16.7 15.1 13.0 11.9 3.0 5.0

표 6.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에 의한 가옥 유형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순위 및 점유율**

팔작지붕

(75채)

컬러강판(73채)-1순위

(41.0%)

시멘트(32채) 1순위: 18.0%

함석(13채) 2-3순위: 7.3%

사이딩(8채) 5-6순위: 4.5%

목재(4채)

기타(16채)

기타(2채)

맞배지붕

(46채)

컬러강판(31채)-2순위

(17.4%)

사이딩(13채) 2-3순위: 7.3%

함석(9채) 4순위: 5.1%
시멘트(4채)

기타(5채)

아스팔트싱글(13채)-4순위(7.3%)
사이딩(8채) 5-6순위: 4.5%

기타(5채)

기타(2채)

우진각지붕

(21채)

컬러강판(11채)-5순위

(6.2%)

함석(4채)

시멘트(3채)

기타(4채)

너와((7채)
목재/점토(4채)

기타(3채)

기타(3채)

단순평지붕

(19채)

시멘트(19채)-3순위

(10.7%)

시멘트(7채) 7순위: 3.9%

적벽돌(5채)

기타(7채)

기타(17채))

* 순위는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에 의한 것임.

** 순위는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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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주도나 경남 남해도서의 촌락과 심한 대조를 이

루고 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7). 첫째,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로 컬

러강판을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울

릉도 촌락에서는 컬러강판 중에서 특히 골함석을 많

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컬러강판 사

용과 사뭇 다르다. 둘째, 울릉도 촌락 가옥에서는 기

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

는 가옥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 가옥 중에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

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현

상이라고 하겠다. 셋째, 지붕 재료로 복수 재료를 사

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다. 울릉

도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에서 복수 재료의 비율이 낮

다는 사실은 결합양식지붕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특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표 8).4) 첫째, 다른 지역 촌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의 비율이 다른 어떤 외벽 

재료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다른 지

역 촌락과 비교하면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둘째, 사이딩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

의 비율이 다른 지역 촌락의 그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

타난다. 셋째, 함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이 

매우 많은 편이다. 다른 지역 촌락에서는 골함석을 외

벽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골

함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은 울릉도 촌락 가

옥의 눈에 띄는 특성이라고 하겠다. 넷째, 제주도 촌

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벽돌이나 석재의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난다. 다섯째, 제주도 촌락의 경우에

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돌로 외벽을 쌓는 경우가 

흔하지만,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는 돌을 주요 외벽 재

료로 사용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로 함석

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 지붕 재료로 기와나 

슬레이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외

벽 재료로 적벽돌이나 석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사실 등은 운송비용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울릉도에서는 반도부(육지부)에서 건축 자재를 들여

오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

송비용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더구나 대부분의 울릉도 산지 촌락은 교통이 불편

한 데 위치한다. 울릉도 산지 촌락에서는 포장도로가 

거의 모든 가옥까지 구석구석 놓여 있지만, 도로 폭이 

매우 좁고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 건축 자재의 운송에 

비교적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7. 요약 및 맺음말

울릉도의 투방집과 우데기는 일찍부터 한국지리학

계에 널리 소개되었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울릉도의 투방집

표 8. 외벽 재료에 대한 비교 분석

 외벽 
재료

연구
지역

단일 재료(백분율;  %) 복수 재료(백분율;  %)

시
멘
트

사
이
딩

함
석

목
재

타
일

적
벽
돌

석재
현
무
암

기
타

목재
/

함석

시멘
트/
함석

목재
/시
멘트

시멘
트/
타일

목재
/

점토

점토
/

함석

투
방
집

기
타

울릉도 27.5 21.3 16.8 6.7 2.2 3.9 0.6 - 0.6 3.4 3.4 2.8 2.2 1.7 1.1 2.3 3.4

제주도 50.9 3.5 - 0.5 7.4 0.5 1.0 9.7 0.0 - - - 9.5 - - - 17.0

경
남

고성군 56.3 5.2 - 1.9 1.1 33.6 0.8 - 1.1 - - - - - - - -

함양군 44.4 15.1 - 0.5 - 23.3 - 1.1 - - - - - -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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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과 우데기는 결코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

이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울릉도 

촌락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가옥 중에서는 전형

적인 투방집과 우데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

늘날 울릉도 촌락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가옥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에 초점을 두고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 가옥은 울릉도 산지 촌락의 농

가뿐만 아니라 식당, 상점, 노인회관, 교회 건물, 펜

션, 민박집, 관광용 가옥 등을 포함하였다. 형체도 알

아보기 힘든 폐가는 제외하였지만, 일반적인 폐가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였다. 또한 특정 가옥의 대지

에 부속건물로 입지하는 창고는 제외하였지만, 특정 

농가 대지에 입지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 일정 규

모 이상의 창고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였다. 9개 

연구지역 촌락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가옥은 총 178

채인데(표 1, 그림 1), 이 연구에서는 178채의 연구대

상 가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본론을 구성하 

였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특성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울릉도 산지 촌락의 팔작지붕 가

옥 비율이 다른 도서지방(제주도와 경남 남해도서)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고, 오히려 반도부(경남 고성군과 

함양군)의 비율과 유사하였다. 팔작지붕 다음으로 많

은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인데, 맞배지붕은 창고나 식

당 등의 전형적인 지붕 형태로 나타났다.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다음으로는 우진각지붕과 단순평지붕 지붕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특성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연구대상 가옥의 지붕 재료는 컬

러강판, 아스팔트싱글, 시멘트, 너와, 시멘트/컬러강

판, 억새, 시멘트/아스팔트싱글 순으로 많이 나타났

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

용한 가옥이 압도적으로(69.1%) 많았다. 울릉도 산지 

촌락의 지붕 재료로 사용되는 컬러강판 중에는 함석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멘트는 단순평지붕 가

옥에서만 사용되었고, 시멘트/아스팔트싱글은 눈썹

평지붕 가옥에서만 사용되었다. 너와와 억새는 관광

용 가옥에서만 사용되었고, 실제 촌락 주민이 거주하

는 가옥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대상 가

옥 중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특성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연구대상 가옥의 외벽 재료는 시

멘트, 사이딩, 함석, 목재, 적벽돌, 목재/함석, 시멘

트/함석, 목재/시멘트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복수 재

료 중의 하나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시멘트는 

총 68채, 사이딩은 총 41채, 그리고 함석은 총 45채, 

그리고 목재는 총 22채에서 외벽 재료로 사용하였다. 

울릉도 촌락에서는 가옥의 외벽 재료로 시멘트·사이

딩·함석·목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

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 가옥 유형에는 ②맞

배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 ③단순평지붕-시멘트 

가옥 유형, ④맞배지붕-아스팔트싱글 가옥 유형, ⑤

우진각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

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

팔작지붕-컬러강판-시멘트 가옥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②-③팔작지붕-컬러강판-

함석 가옥 유형, 맞배지붕-컬러강판-사이딩 가옥 유

형, ④맞배지붕-컬러강판-함석 가옥 유형, ⑤-⑥팔

작지붕-컬러강판-사이딩 가옥 유형, 맞배지붕-아

스팔트싱글-사이딩 가옥 유형, ⑦단순평지붕-시멘

트-시멘트 순으로 나타났다.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을 제주도,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도서, 경남 함양군의 촌락 가옥과 비교해서 

고찰하였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특

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맞배지붕 가옥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우진각지붕·평지붕·결합양식지붕 가옥 

비율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특성은 컬러강판을 사용하는 가옥

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과 기와나 슬레이트를 사용

하는 가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특성은 사이딩과 

함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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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제주도 촌락의 경우와 같이 적벽돌이나 석재의 사

용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울릉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골함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함석을 외벽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

의 주목할 만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지붕 재료 혹은 외벽 재료 등의 건축 자재를 육지부

(반도부)로부터 울릉도까지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들이 대체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입지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운송하는 

데에도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울릉도 산지 

촌락에서는 건축 자재의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운송비가 저렴한 건축 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골함석을 지붕/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전

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적벽돌이나 석재를 외벽 재

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 등은 운송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촌락 가옥의 유형이나 특성을 바람·강

수량 등의 기후적 조건이나 산지·평지 등의 지형적 

조건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자연환경과 결부지어 

촌락 가옥 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은 촌락 가옥의 유형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방식의 한

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촌락 가옥의 유형은 

그 자체가 어떤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 즉 문화이다. 

문화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이기

에 특정한 요인만으로 결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앞으로 울릉도의 촌락 가옥뿐만 아니라 한국 각 지역

의 촌락 가옥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수행할 필요

가 있다. 촌락 가옥의 유형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축적

된다면, 촌락 가옥의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

을 훨씬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촌락 

가옥 유형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문화지역 구

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촌락 가옥 경관

의 차이는 문화지역 구분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1) 다음의 논문과 저서는 한국 촌락 민가에 관련된 한국지

리학계의 논문이나 저서들이다. 한국건축학계나 한국문

화인류학계에서도 한국 촌락 민가에 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기덕·이승호, 2001; 김종혁, 2002; 김향

숙, 1991; 박병석, 2000; 박태화, 1998(a); 1998(b); 2002; 

2008; 신화경, 1996; 이승호, 2002; 이전, 2011; 이찬, 

1975; 임화영, 2009; 장보웅, 1974; 1977; 1978; 1980; 

1996; 최영준, 1997; 홍경희, 1985.

2) 울릉군 서면에 속하는 태하리는 남양리 서면 면사무소로부

터 지형적 장애로 인하여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 편이다. 그

래서 태하리에는 서면 태하출장소를 두고, 이 출장소가 서

면 면사무소의 행정업무를 대신에 처리하게 하고 있다.

3) 여기서 관광용 가옥이라 함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옥

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옥을 말한다.

4) 고성군의 경우,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된 외벽 재료만을 조

사하였기 때문에 단일 재료의 통계만을 얻을 수 있고 복수 

재료의 통계는 얻을 수 없다. 남해도서의 경우, 지붕 형태

와 지붕 재료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외벽 재료에 대한 통

계는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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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세계 시민성 개념은 세계 각국의 정치, 경

제, 교육의 담론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Marshall, 2009).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한 “보

다 더 세계 지향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노

력들이 진행되고 있다(Marshall, 2009, 262). 비록 ‘세

계 시민’이라는 구체적인 교과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은 다양한 세계 시민성 프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제3호 2016(45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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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세계 정의를 보다 더 잘 지원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둘째, Carr의 논쟁적 교육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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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철

그램,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육 활동, 통합 교과 활동, 

비정부 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활

동 등을 통해 세계 ‘타자’에 대한 공평한 지식과 이해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영국의 Global Learning 

Programme(Hopkin, 2014), 호주의 Australia Tanza-

nia Young Ambassadors(Haigh et al., 2013), 캐나다 

앨버타주 교육과정(Pashby, 2015), 남아프리카 공화

국의 개정 교육과정(Staeheli and Hammett, 2013) 참

조). 한국 역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세계 시민

성 함양을 미래 한국 교육의 중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

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24)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세계 시민

으로서 한국 학생들이 세계 ‘타자’ 및 그들의 차이에 

대해 스스로의 편견을 극복함과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성, 민감성, 성찰적 태도를 함양할 것을 강

조한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 공동체의 논쟁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세계 ‘타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배려와 나눔의 자세를 함양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세계 시민성 교육 담론은 세계의 ‘타

자’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애’를 강조함으로써 외관상

으로는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Andreotti(2006)나 Staeheli and Hammett(2013)의 주

장처럼, 기존의 세계 시민성 개념이 암묵적으로 세

계 ‘타자’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회피함으로

써 오히려 세계 불평등을 강화할 역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정치적 책임과 관련하여 Andreotti(2006)

는 기존의 교육과정 정책들이 서구 중심의 전체화된 

담론에 매몰되어 세계 ‘타자’와 관련된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같은 정치적인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

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Staeheli and Hammett(2013)은 다양성, 인권과 같은 

세계 시민성 교육의 요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전체

화된 정체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인종, 계

층, 젠더, 민족 등 세계 ‘타자’를 둘러싼 다양한 차이

를 배제하고 무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많은 교육 이론가들은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위

한 전제 조건으로써 세계 ‘타자’와 그들의 차이를 윤

리적, 정치적으로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세계 시민성 

개념들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들 중

에서 Derrida(1997)의 ‘해체’(deconstruction)에 천착

한 김갑철(2016)의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관점에 의

거하여 미래 지리교육과정의 대안적 구성 방안에 대

해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교육과정1)은 학생들이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계 시민성에 

대한 사회, 학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성

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 및 구체적인 교육과

정 재개념화2)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

다(Biddulph, 2014; Marshall, 2009; Yates, 2009). 이

와 관련하여 Marshall(2009, 263)은 최근의 시민성 담

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은 불평등한 세

계 권력 관계에 의해 초래되는 세계 부정의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Yates(2009)

는 호주의 새로운 직업교육 이념에 대한 교수법 연구

에서, 미래 시민의 방향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 

관점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영국의 지리교육학자인 

Biddulph(2014, 9) 역시 최근 지리교육의 목적과 지

리교육과정 관점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

을 던진다.

오늘날처럼 세계화되고, 불평등하며, 빠르게 변

화하는 세계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지리교육 전문가

들)의 답변에 근거하여, 이러한 세계에서 지리교

육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수한 지리 교

육과정에 대한 탐구는 반드시 이러한 중요한 질문

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Biddulph(2014)의 문제제기는 세계시민교육과 관

련하여 지리교육과정 연구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통

찰을 제공 한다. 즉, 세계 시민성과 같은 교육 의제에 

적합한 지리교육과정 관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

우, 구체적인 지리 교과교육을 통해 본래의 세계시민

교육의 목적은 변형,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교육과정 관점들이 세계 시민성을 보다 더 잘 

함양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세계 

시민성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지리교육과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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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연구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시민

성을 보다 더 잘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을 찾

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지리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함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3). 이를 위해 우

선,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비판적 세계 시

민성 담론의 주요 특징과 한계를 논의하고, 이에 대

한 대안으로 최근 주장되고 있는 후기 구조주의 담론

(김갑철, 2016)을 소개할 것이다. 한편 세계 시민성

과 같은 교육 목적은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

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재현될 수 있다. 두 번째 절에

서는 교육과정을 둘러싼 3대 교육과정 관점들을 소개

하고, 지리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이들 교육과정 관점

들을 반영할 경우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함양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 절에서는 

Biesta(1995)와 Säfström(1999)의 교육과정 접근법이 

세계 ‘타자’에 대한 차이를 정치적, 윤리적으로 다룸

으로써 기존 교육과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대안적 교육과정 관점에

서 지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한다. 본 연

구는 미래의 지리교육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타자’를 둘러싼 윤리적, 정치적 질문들을 허용하도록 

해체적, 민주적, 숙의적으로 개발될 것을 주장한다. 

2.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은 10여 년 전부터 후기 식민

주의 이론에 천착한 영미권의 비판 교육학자들을 중

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담론이다(Kapoor, 2004; 

Passiby, 2015; Bourn, 2014; Martin and Griffiths, 

2012; Schmidt, 2011). Kapoor(2004, 627)는 인도

의 제국주의에 대한 마이크로 내러티브를 해체한 

Spivak(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탈식민지화의 장치

로써 “초자아적 성찰”(hyper-self-ref lexivity)의 필요

성을 강조한다. Andreotti(2006, 49)는 Spivak(1988)

과 Bhabha(1994)의 해체적 연구를 참고하여, 세계 

정의를 지원하는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써 세계 

‘타자’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갖고 있는 관점들의 가

정, 결과, 한계점에 대해 “비판적 문해력”이 필요함

을 제안한다. Bourn(2014, 6)은 Andreotti(2006)의 

이론을 바탕으로 타자를 향한 정의를 위해 서구 중심

의 인식론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

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들의 연구

들은 세계 시민성의 조건으로써 현대 세계의 부정의

를 초래한 ‘비정치성’에 주목하고 있다. 즉, 세계 ‘타

자’와 관련하여 과거 서구 중심의 식민주의적 사고에

서 비롯된 ‘상상적’, ‘근대적’, ‘편파적’ 언어가 현대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한다(Jazeel, 2012a; 

2012b). 연구자들은 이러한 서구 중심의 담론 틀은 

세계 ‘타자’를 향한 우리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Andreotti, 

2006). 나아가 서구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치된 지

식과 이해는 세계 ‘타자’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그들

의 실제 목소리들을 소외시키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

향으로 치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Martin and 

Griffiths, 2012; Winter, 1996). Winter(1996)는 영국

의 지리교과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

소 및 사람들에 대한 재현이 실제 그들의 현실 혹은 

서구에 의한 과거 식민지 역사를 배제한 채 서구 백

인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Martin and Griffiths(2012)는 영국의 (지리)교

육과정 정책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담론 속에 지배

적으로 내재해 있는 유럽중심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이들은 영국 정부에서 최

근 세계 ‘타자’-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다 공평

한 이해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이 오히려 ‘결핍’ 혹

은 ‘원조’로 대변되는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Martin and Griffiths, 2012, 912). 

Martin and Griffiths(2012)와 Winter(1996)의 연구

들은 지리교육과정을 통해 교수-학습되는 전체주의

적 지리 지식들로 인해 세계 ‘타자’를 향한 공평한 대

화 혹은 상호 주관적 이해를 위한 노력 자체가 어쩌

면 불가능하며, 나아가 지리교육과정이 세계 부정의

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Andreotti(2006)와 Bourn(2014)은 정의로운 세계를 

위해 교사 및 학생들이 탈식민주의 담론을 통해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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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지배되어온 세계 내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비

판적으로 도전할 것을 강조한다. 

후기 식민주의적 담론은 세계 ‘타자’에 대한 우리들

의 주관성이 서구 중심의 근대적 담론에 의해 이미 왜

곡되어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이 오히려 세계 ‘타자’

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지속·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

할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하지만 김갑철(2016)

은 Allan(2013)과 Mannion et al.(2011)의 논의에 근

거하여 이러한 후기 식민주의적 통찰 역시 세계의 ‘타

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공평하게 고려하는데 있어 일

부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비판적 교

육학자들이 서구 대 비서구의 구조적 권력 관계에만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세계 ‘타자’를 둘러싸고 있

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동시에 맥락화된 전체주의적 

사고-예를 들어 인종, 민족, 종교, 장애/비장애, 계

층, 젠더 등-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주

장한다. Allan(2013)의 지적처럼, 서구/비서구의 이

분법적 합리성이 세계 ‘타자’에 대한 오늘날의 부정의

를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김

갑철(2016)은 후기 식민주의 담론의 전체화된 시도를 

보완하는 시민성 담론으로써 Derrida의 ‘해체’(decon-

struction) 개념에 주목한다. 해체는 단어와 의미 사이

의 불완전한 관계에 주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

계를 전체화하려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철학

적 개념이다(Derrida, 1997; 김갑철, 2016). 즉, 세계

를 설명하는 언어의 의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

계 ‘타자’를 일반화 혹은 재현하려는 모든 시도는 세

계 ‘타자’를 불공평하게 배제, 소외, 치환시킬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 ‘타자’에 대한 전체화

된 담론을 벗어난 관점들 내에서도 ‘타자’의 목소리는 

그러한 관점을 탄생시킨 집단 안/밖에서 또 다른 잠

정적인 전체화된 담론들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해체적 접근은 기존의 전

통적인 형이상학적 전제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파괴’ 

혹은 모든 관점들을 수용한다는 상대주의라는 인상

을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해체는 세계의 ‘타자’에 대

한 언어적 재현들에 내재된 불안정성, 비논리성을 밝

힘으로써 지금까지 배제되고 소외된 세계 ‘타자’를 정

의롭게 초대하고자 한다(Winter, 2014). 해체는 모든 

전체화된 이데올로기적 시도에 의해 세계 ‘타자’에게 

가해진 과거/현재의 상처들을 치료하려는 정치적·윤

리적 방식의 책임이며, 정의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보

다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세계 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시민성을 기

존의 교육과정 접근법으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세계 시민성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과정 관점은 어떤 것인가?

3. 교육과정 관점

‘교육과정’(Curriculum)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Carr, 1996). 이러

한 설명은 자칫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가치중립적

이고 고정 불변의 성격을 가진 ‘객관적 실체’라는 인

상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Carr(1996)가 강조하듯이, 

교육과정은 교육 연구자 혹은 관련 실천가들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제, 신념, 경험 등에 따라 상

이하게 해석되고 실천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우리

들이 당연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은 사실 

논쟁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담론들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최근 

교육계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즉, 교육

과정 담론에 따라 세계 시민성과 같은 교육 의제가 교

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재현·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본 절은 교육과정에 관한 Carr(1996)의 교육과정 

범주화4)-기술로서의 교육과정; 실천으로서의 교육

과정; 비판으로서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필자가 

천착한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이 각각의 교육과정 관

점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 실천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

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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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로서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관점과 관련하여 현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육학자를 꼽는다면 Ralph 

Tyler일 것이다. Tyler는 1949년에 출간한 책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을 통해 ‘과

학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

로 설명한 학자이다 (Carr and Kemmis, 1986). 그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4가지 질문들을 제기한다-‘학교

는 어떠한 교육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교육 경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할 것

인가? 교육 목적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가?’(Tyler, 1949, 1).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그는 

오늘날 잘 알려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4대 기본 원

칙들을-명시적인 내용 및 행동으로 구성된 ‘교육 목

표’; 교육 목표에 의거하여 적절한 행동을 달성할 가

능성을 고려한 ‘학습 경험의 선정’; 연속성, 연계성, 통

합성의 기준을 고려한 ‘학습 경험의 조직’,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변화에 집중한 ‘평가’-제시한다. 

Tyler식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로 인

하여 오늘날 많은 국가의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서 하나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Carr 

and Kemmis, 1986; Scott, 2006). 우선, 교육과정 

개발의 과학성과 논리성을 강조한다(Scott, 2006). 

Tyler는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교육 목표의 설정에

서부터 교육 평가의 실행에 이르는 각 단계에 적합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한다(Carr and Kem-

mis, 1986). 예를 들어, Tyler(1949)는 ‘교육 목표’ 설

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자원들을-학습자에 대한 

연구; 학습자가 속한 사회; 교과 전문가의 제안들-

반드시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렇게 만들어

진 교육 목표는 교육철학 및 교육 심리학적 해석을 통

해 다시 한 번 더 정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교

육과정에 대한 Tyler의 이러한 논리적, 과학적 접근법

은 20세기 행동주의 심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교육과

정에 대한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써 간주되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간다. 

둘째, Tyler식 모델은 교육 목표를 준거로 한 ‘선

형적’이며 ‘기술적’ 교육과정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Cornbleth, 1990; Hunkins and Hammill, 1994). 전

술한 바와 같이 Tyler(1949)는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

어 4가지 주요 교육과정 요소들을 강조한다. 나아가 

교육과정 개발의 시작은 학습 내용 및 학습자 행동의 

측면을 반영한 ‘교육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

다고 말한다. Tyler(1949, 5-6)는 교육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대목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있

어 교육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교육은 인간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 교육 목표는 인

간의 행동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넓은 의미로 인간의 

사고, 감정, 명시적인 행동으로까지 확장 된다”. Ty-

ler(1949)에 따르면, 교육 목표는 학습자의 행동 변화

를 포함하며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선정, 조직 

및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으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선형적, 기술적 접근은 오늘

날 범교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하나의 규칙으로 간주

되고 있다(Cornbleth, 1990).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Tyler의 교육

과정 관점은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본 연구는 Tyler의 교육과정 관점이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이 강조하는 ‘윤리적’, ‘정치적’ 공간

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 정치성

과 관련하여, Tyler의 기술적 교육과정 관점은 교육

과정이 국가 및 일부 이익집단이 지향하는 특정 사회

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일 수 있음을 간과

한다. Tyler 모델에서 지리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문

가 집단-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 소수의 교육 정책 

전문가, 지리교과 전문가-에 의해 이미 개발된 것이

며, 정해진 결과를 향해 작동하고 있는 존재로 간주

된다(Carr, 1996). 이러한 교육과정 관점 내에서 지리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 목표들을 효율적으로 전달

하는 것이 사명이며, 학생들은 정해진 교육과정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Eisner, 1984). 하지만 

비판적 교육학자인 Apple(1996)과 Carr and Kemmis 

(1986)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일부 이익 집단이 추구

하는 불평등한 교육 결과를 생산, 정당화하는 이데올

로기적 장치일 수 있다. 이 말은 장차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개념이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교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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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일부 교육과정 이익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적, 왜곡된 형태의 세계 시민

성 개념만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Tyler가 강조한 교육과정 개발

의 4대 요소들은 세계 ‘타자’와 관련하여 선택적인 사

회 현실만을 설명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써 작동

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영국적 맥락이지만 Morgan 

(2000)의 영국 국가지리교육과정 연구는 전술한 기술

주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영

국의 지리교육과정이 국가들 간 혹은 국가 내 불평등

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불가피한’ 현실로 묘사하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리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서

구 자본주의적 관점만을 당연한 것으로 재현, 강화하

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Tyler의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교육과정 속에 내재해 있을지도 모를 세계 ‘타자’

와 관련된 지리지식과 권력, 지리교육과 사회 사이의 

불공평·비이성적인 이데올로기적 관련성에 침묵하

고, 세계 ‘타자’의 존재를 배제함으로써 지리교육과정

을 비정치화5)할 수 있다.

윤리성과 관련하여 Tyler의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

교사 및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

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Schwab, 1969). 기술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주어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중

립적’ 과정으로써 교육과정, 교수-학습을 암묵적으

로 전제 한다(Carr, 1996). 즉, 교사와 학생은 자신들

의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집단적 맥락과 관계없이 

사전에 설정된 교육 목표의 이상들에 항상 관심을 갖

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Buckingham, 1996). 하지

만 Schwab(1969)은 교육과정은 다양한 지역, 사회, 

문화적 맥락들 속에서 실천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비

록 교실 공간에 있는 지리교사와 학생이 일반화된 존

재인 것 같지만 이들은 사회·경제적 환경뿐만 아니

라 인종, 민족, 젠더, 종교 혹은 비/장애 측면에서 다

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만약 일부 지리교사나 학생이 

세계 ‘타자’에 대한 지리지식과 관련하여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혹은 계층주의와 같은 논쟁적인 이슈를 제

기한다면, Tyler식의 교육과정 모델 하에서 이들의 생

각이나 의견은 정해진 교육 목표를 근거로 비이성적, 

편파적 문제제기로 치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지리교육

과정의 이익집단이 “서구, 남성, 백인, 중산층, 크리

스트교, 건강한 신체”를 기준으로 교육과정 요소들을 

구성할 경우, 지리교사와 학생은 주어진 교육과정 요

소들을 당연시함으로써 교육과정 속에 착근해 있을

지도 모를 “서구 중심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계

층주의”를 비윤리적, 무비판적으로 강화해 나갈지도 

모르겠다(Ellsworth, 1989, 304). Tyler의 교육과정 모

델은 논리적, 과학적 설명으로 인하여 현재 전 세계적

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하지만 정의 지향 세계 시

민성이 강조하는 윤리성과 정치성의 관점에서 기술

주의적 관점은 한계를 내포한다. 특히 윤리성과 관련

하여 Tyler식 접근법은 세계 시민성 함양의 중요한 교

육적 동력이라 말할 수 있는 지리교사와 학생의 다양

한 실천적 맥락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Tyler주의

의 맹점은 다음의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을 통해 보

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

‘실천주의’ 교육과정은 Tyler의 교육과정 모델을 

비판한 Schwab(1969)의 저서 『The Practical: A Lan-

guage for the Curriculum』에서 제안되었으며, Sten-

house(1975), Reid(1978), Eisner(1984)와 같은 교육

학자들에 의해 지원되면서 하나의 관점으로 정착한

다. Schwab(1969, 1)은 “교육과정 영역은 빈사 상태

에 있다”라는 다소 급진적인 말을 하면서 미국의 교

육이 지나치게 기술주의 교육과정에 함몰되어 있음

을 비판한다. 그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행동주의 사조

에 의존함으로써 교육이 가진 다양성과 특수성보다

는 일반화와 규칙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Schwab은 ‘실천적’ 교육이 이론적 교육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즉, 교육은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이라

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따

라서 그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관심을 기존의 이론적

인 것에서 실천적인 것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한다. 

Schwab(1969)에 따르면 실천적 교육과정은 이론

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교육현

장에서 그 동안 이론에 의해 무시되어 온 다양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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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재개념화

들, 교육 실천에 근거하여 기존의 교육 이론들이 수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chwab에 따르면 교수활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 자료들을 학생에게 단순이 전

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속에서 교육의 가치들을 어

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숙의’(deliberation)하는 것임

을 강조한다. Schwab은 이러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 

‘실천적인 기술’은 필수적이며 4가지 요소들로-현재 

교육 상태에 대한 지식 갖기; 현 교육 상태가 직면한 

문제를 확인·명료화하기;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

기; 숙의 사용하기-구성될 것을 제안한다. 

Eisner(1984)가 지적하듯이, Schwab(1969)의 실천

적 교육과정 관점은 Aristotle과 Dewey의 이론에 근

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

지만 다음의 특징들로 인해 Schwab의 아이디어는 정

의 지향 세계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째,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에서는 교육과정을 

하나의 ‘실험’으로 간주한다(Stenhouse, 1975). Tyler

식 모델에서 교육과정은 전문가에 의해 주어진 결과

물이며, 교수-학습은 정해진 결말을 향해 수행되는 

교육 활동으로 간주된다. 기술주의 교육 실천가들은 

교실 내의 다양성, 교사와 학생의 상호 관계, 학생의 

특징과 같은 교육적 맥락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은 

주어진 교육과정 목표 및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을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Schwab(1969)은 교육과정

을 ‘선택’의 문제로써 재평가한다(Carr and Kemmis, 

1986). 즉,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가치에 적합한 행위를 선택해야 하며 전술한 

실천적 기술을 통해 이러한 교육적 가치들을 가르쳐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지역 맥락에서 

교사, 교실, 학교에 따라 유연하게 개발·적용되어야 

하며,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듯 교실 실

천을 통해서 교육적 가치들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실천적 교육과정은 윤리적 가치와 목표 달성

을 강조한다(Carr and Kemmis, 1986; Eisner, 1984). 

전술한 바와 같이, Tyler의 모델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주어진 교육 목표들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천적 

관점은 교육과정을 윤리적 가치들이 교수활동을 통

해 실천되는 것으로 본다. 즉 교사의 전문지식은 주어

진 교육과정 원칙들을 명료화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

라, 본인의 윤리적 관점에 근거하여 교육 실천과 관련

된 자신의 결정들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능력에 있

다고 본다(Carr and Kemmis, 1986, 30-31). 또한 교

사는 도덕적 개발자(moral developer)로서 ‘숙의’를 통

해 교육적 가치들을 성취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들을 

취사선택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Eisner(1984, 204)

는 숙의를 “인류가 가진 가장 최상위 단계의 지적 힘”

이라고 말한다. 또한 교사는 질문들-윤리적 가치들

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가?;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 만약 대안

이 있다면 이러한 대안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

가?-을 통해 숙의함으로써 교육과정 실험을 수행해

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숙의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

적 가치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가정에 대해 명료화할 

수 있어야 하며 동료교사나 학생들과 함께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Schwab 

(1969)의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은 반성적, 상호 호혜

적 윤리에 기반을 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

가 Stenhouse(1975, 92)의 평가처럼, 정해진 교육 목

표의 성취 보다는 탐구 활동, ‘타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

정 지향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천주의는 기술적 교육과정 관점과 비교하여 교

육과정의 실천적 측면, 교사 및 학생을 둘러싼 맥락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

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이 강조

하는 ‘정치성’의 공간과 관련하여 실천주의 교육과

정 관점 역시 몇 가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실천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교육과정을 둘러싼 정치

적 권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Schwab(1969)

과 Stenhouse(1975)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

과정의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많은 국가에서 교육과정

의 개발 및 실천 과정은 교육 당국의 통제 하에 있다. 

이 말은 지리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는 일부 이익집

단에 의해 현장 지리교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

적 가치 및 목적이 평가 절하, 치환,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훈(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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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의 지리교육과정 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이 특

정한 이익 집단-예를 들어 일부 정치가, 교육부의 정

책 전문가, 대학의 지리학자 및 지리교육학자 등-의 

관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실을 문제시한다. 사실, 

Schwab(1969)과 Stenhouse(1975)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특별히 논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리교육과정

에 대한 교육 당국 및 일부 이익 집단의 통제로 인해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을 지향하는 실천적 교육과정 

운동은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실천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지식과 권력 사

이의 공모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Beane and Apple, 

1999; Giroux, 1992). Schwab(1969)의 아이디어는 지

식이 권력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지 않

고 있다. 실천주의 이론가들은 교육과정을 주어진 결

과가 아닌 ‘과정’으로 본다. 이 말은 기술주의 교육과

정과 비교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유

동적임을 의미한다(Scott, 2006). 하지만 지식 자체

가 특정 이익 집단이나 제도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Jazeel(2012a; 2012b)은 지

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세계 ‘타자’에 대한 지식은 ‘서

구’와 ‘비서구’ 사이의 현존하는 식민지 사회 구조 담

론을 강화하거나 재생산할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한 실천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교

사들을 전문가나 도덕적 개발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세계 ‘타자’와 관련하여 지리교사들의 도덕성 자체가 

편파적 지리 지식을 강화할 매개체로써 작동할 수 있

음을 간과하고 있다(Foucault, 1991; Rose, 1990). 요

컨대 실천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적 지식에 대한 

제한적인 전통에 의해 지리교육과정, 실천들이 이데

올로기적으로 왜곡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따라서 실

천주의 교육과정은 정의 지향 세계시민성이 강조하

는 ‘정치적’ 공간을 충분히 구성하는데 있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

판적’ 교육과정 관점에 의해 일부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3) ‘비판’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데올로기적 왜곡 가능성에 대한 비

판은 브라질의 교육자 Paulo Freire(1972)의 책 『Peda-

gogy of the Oppressed』의 출간 이후, Giroux(1980), 

Apple(1996), McLaren(1998)과 같은 교육 이론가들

의 연구들을 통해 ‘비판적’ 교육과정 담론으로써 정착

하게 된다. Freire(1972)는 현대 교육을 ‘뱅킹’(bank-

ing) 시스템으로 정의함으로써 교육은 선택적인 사회

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피억압자에 대한 억압자의 지

배를 유지시켜 주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뱅킹’ 교육 하에서 학생들은 억압자에 의해 제공된 

선택적인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수동적인 수용자로 

간주된다. Freire는 주어진 교육 시스템 하에서 학생

들이 지식과 권력 혹은 학교 교육과 사회 사이의 공모 

관계에 대해 학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비판한다. 

Freire(1972)는 피억압자들의 해방을 위해 ‘의식화’

(conscientization)과 ‘실천’(praxis)라는 아이디어를 개

발하고 대안적 교수법으로써 ‘대화’와 ‘문해력’ 교육을 

강조한다. 의식화는 양심의 발달적 과정으로써 이데

올로기적 억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해 나가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문해력과 대화 교육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데 문해력 교육을 통해 피억압자

는 특정 집단, 제도,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 교

육, 사회가 지닌 억압적 특징을 비판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한편 대화를 통해서는 피억압자가 소외되어 온 

상황을 인식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 Freire는 의식화가 반드시 억압적인 현실의 변

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천을 통해 억

압자로부터 피억압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Freire(1972)의 교육철학 및 교수법을 반영한 교육

과정 관점은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의미한 특징이 관찰된다. 첫

째, 비판적 교육과정 관점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치적 

도구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은 국가

를 포함하여 특정 이익 집단에 의해 선택적 사회를 재

생산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yler식 접근법에서

는 정치가, 교육 정책가, 교과 교육 전문가와 같이 교

사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이상적인 결

과물로써 교육과정을 일반화하였다(Carr, 1996). 그 

결과 교사의 역할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문제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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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불공평한 교

육 결과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적 장치로써 교육과정을 평가한다(Apple, 1996). 즉, 

교육과정은 교육적 가치나 목적보다는 국가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에 더욱 깊이 관여하고 있

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과 

같은 가치는 실제 교육과정 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재

현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원칙들은-교육 목표, 학

습 경험, 평가-교육과정 속에서 선택적 사회 현실만

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써 역할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비판적 이론가들은 교육과정 원칙들이 중

립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들은 비판

적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과 권력 혹은 교육과 사회 사

이의 불공평하고 비이성적인 이데올로기적 공모 관

계를 표면화하고 도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비판적 관점은 교육과정 내 교사들의 역할을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간주한다(Carr and Kemmis, 

1986).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에서는 숙의를 위한 존

재로서 교사들을 평가하였다. 즉, 교사들은 지역 맥

락에서 스스로의 교육적 가치와 목적을 반성하는 헌

신적 존재로 본 것이다(Schwab, 1969). 하지만 Carr 

(1995, 50)는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말하는 교사

의 자기반성은 “해방된”(emancipated) 것이 아니라 

“계몽된”(enlightened)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 말은 자

기반성이 다양한 교육적 맥락 속에서 교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자기 지식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자신들의 지식

이나 신념이 특정한 담론적인 전통, 이데올로기에 의

해 이미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인식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교사들이 “비판적 반성을 통한 교육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자율성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Carr, 1995, 41). 

다시 말해 보다 정의롭고 이성적인 사회를 위해 교사

들은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강조하는 개념인 도

덕적 개발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소위 Carr(1996, 

17)가 말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교육과정 속

에서 스스로의 교육적 신념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

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

해 교육과정 실천들이 어떤 이익 집단의 이데올로기

에 의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교육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왜곡을 의식화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비판적 교육과정은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

의 지향 세계 시민성 개념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화 하

는 데 다소의 긍정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과정 관점은 특정한 

형태의 지리 지식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예를 들

어, 세계 불평등의 재생산과 연계된 인종주의, 성차

별주의, 계층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실존하는 다른 

목소리를 소외시킬 지리교육의 공모관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Giroux, 1992). 비판적 교육

과정 관점은 지리교사와 학생들이 세계 ‘타자’를 향한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인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

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지리 지식들을 분명히 밝히도

록 허용할 것이다. 나아가 특정한 지리교육과정 지식

이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질문을 허용할 것이

다. 하지만 Morgan(2000)의 지적처럼, 비판적 교육

과정 관점은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비판적 교육과정은 합리주의에 근거하고 있

다(Ellsworth, 1989, 304). 비판적 교육과정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은 다양한 도덕적 관점들을 반성적으

로 검토하여 스스로의 이성적 자율성을 증가시킬 것

이라고 본다. 나아가 종국에는 사회정의 및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Carr, 1995).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합리주의의 우월

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은 학생은 이성적인 존재이

며, 인류의 진보나 민주적인 공동체와 같은 인류의 보

편적인 전제들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비판적 전통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

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집단적 맥락에 관계없이 

사회 정의 및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로 간주

한다(Buckingham, 1996). 하지만 인종주의, 성차별

주의, 계층주의와 관련하여 일부 학생들이 정치적 이

슈를 제기한다면 이들의 의견은 합리주의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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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편견, 편파, 비이성적인 사견으로 치부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Ellsworth, 1989). 따라서 비판적 

교육학자들이 강조하는 해방(empowerment)이라는 

개념 속에는 지리교사, 학생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

는 서구중심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을 합리화

함으로써 세계의 ‘타자’를 또 다시 배제, 소외시킬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비판적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교사와 학생 사

이에서 존재하는 제도화된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재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Ellsworth, 1989). Carr and 

Kemmis(1986)에 따르면, 교사는 해방자(emancipa-

tor)로서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왜곡을 인식할 수 있

도록 돕는 존재이다. 이 말은 지리교사는 세계 ‘타자’

와 관련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내부화된 인종주의, 성

차별주의, 계급주의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세계에 대한 지리교사들의 이

해도는 학생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전재한다. 하

지만 Ellsworth(1989)는 비판적 교육과정의 이러한 

전제를 비판한다. 그녀는 자신의 교수활동에 대한 반

성을 통해, 인종주의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은 백

인 중산층 여성이라는 스스로의 맥락적 구성요소들

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Bucking-

ham(1996)이 지적하듯이,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지리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이 학교 내의 제도화된 규칙들

에 의해 이미 통제되어 있을 여지를 간과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지리교사들이 자신의 맥락적 구성 요

소들에 의해 세계 ‘타자’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목

소리들을 무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과  

대안적 교육과정 관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은 

가치중립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이

한 철학적 전제와 상황적 맥락에 따라 기술적, 실천

적, 비판적 관점으로 진화해 온 불안정한 존재이다

(Hartley, 1997). 특히,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정

의 지향 세계시민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교육과정 관

점들은 부분적으로 ‘비정치성’ 혹은 ‘비윤리성’이라는 

한계로 인해 세계 ‘타자’를 공평하게 인식하는데 있어 

제한이 뒤따른다. 본 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으로써 후기 구조주의 교육 이론

가인 Biesta(1995)와 Säfström(1999)의 아이디어-교

육과정은 개방성, 비결정성의 ‘정치적 공간’이며, 차

이를 공평하게 취급하는 ‘윤리적 공간’이다-에 주목 

한다. 

1) 정치적 공간으로서 교육과정

Biesta(1995)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항상 권력 관

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인 활동이

다. Tyler의 모델에서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지식, 

가치, 태도가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이

미 상호 ‘동의’한 결과물임을 전제한다. 하지만 Biesta

는 ‘정의로운 미래’, ‘동의’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존재

로 당연시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동의’라

는 단어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함구하

고 있기 때문이다-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결정하

는가? 비록 교육과정은 동의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진 가치중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정치

인, 정책 전문가, 교과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

에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교육과

정의 원칙들은 선택적인 사회의 재생산과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한 교수-학습은 세계의 ‘타자

들’에 대한 배제, 소외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iesta(1995, 175)는 모든 동의는 “지역적, 맥락적, 상

황적이며 따라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Biesta(1995, 170)에게 있어 교육과정은 진리의 정치

학이며 교육과정을 통한 앎은 “정치적 사업”(political 

enterprise)으로 간주된다. 

Biesta(1995, 177)는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을 “대화

적, 상호 주관적인 그래서 정치적인” 실체로 다룰 것

을 강조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결정은 

항상 권력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교육과정의 

원칙들은 일부 이익 집단 혹은 국가의 특정 이상에 맞

추어져 있으며, 필수 불가결하게 학생들의 주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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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하게 된다는 것이다. Biesta는 학생들의 인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파편적인 것

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을 통한 자기 

창조의 과정은 ‘타자’에 대한 배제와 소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비록 개인의 인격은 정치

와는 동떨어져 있는 사적 영역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

만, 항상 일부 이익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Biesta(1995)

는 학생들의 인격을 정치의 중심 영역으로 간주하면

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타자’들

을 초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 대화할 것을 강조한

다. 즉, 교육과정은 ‘개방성’과 ‘비결정성’의 정치적 공

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윤리적 공간으로서 교육과정

Säfström(1999, 230)은 교육과정을 진리를 전달하

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차이들을 정당하게 다룸으로

써 정의의 조건들을 창조하고 실천하는 공간이 될 것

을 강조한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교육과정 관점들

은 공통적으로 합리주의 및 보편주의의 원칙에 기반

하고 있다. 즉 기술적,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은 ‘외부

로부터’ 온 중립적인 진리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고, 

비판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광범위한 정치적 프로젝

트를 하나의 중심 담론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 가지 교육과정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교사와 

학생을 진리를 습득하는 이상적, 이성적 존재로 가정

하고 있다. 하지만 Säfström(1999)은 이러한 교육과

정 관점들이 실존하는 ‘타자’의 ‘차이들’에 대해 다음

과 같은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을 경고한다. 즉, 차이

들을 일시적인 상태로 평가함으로써 극복, 통합의 대

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무엇

이 배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부차적인 것이 될 가

능성이 크다. Säfström(1999, 224)은 “모든 구성과 안

정은 무엇인가를 배제하며 이는 곧 억압, 부정의, 폭

력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Säfström 

(1999, 225)은 교육과정을 지식의 정치학으로 간주하

면서 “진리 혹은 반대 진리를 정립하기 보다는 차이들

을 다루는 정의의 문제가 될” 것을 강조한다. 

Säfström(1999, 228)은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

의 일환으로써 ‘타자’가 도래할 수 있는 윤리적 공간

을 정의로운 교육과정으로 규정한다. Tyler의 기술주

의 관점에서는 교사나 학생이 ‘타자들’과 관련된 사고

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시한

다. 즉, ‘타자’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타자’가 마치 나

와 ‘동일한’ 존재로 환원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학생들이 ‘타자’를 향한 대화의 윤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세계 내에서 이미 특권

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인식아(knower)로서 교육과

정 내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존재(monologic 

speaker)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관

점에서, Säfström(1999, 227)은 주체들 간의 관계를 

허용하는 전제 조건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

임을 강조한다-“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자아와 동일

시한다든지 혹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Säfström은 “타자는 주체에게 의미를 부여하

고, 의미 있는 주체는 …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얻어

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Levinas(1998)의 철학을 

바탕으로 Säfström(1999)은 타자와의 관계는 전체주

의적인 언어로 재현되는 사고, 개념 혹은 일련의 주어

진 범주를 통해 마련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오히려 

Säfström(1999, 228)은 “‘나에게’ 도래할 그리고 ‘나를 

정의할’ 타자”를 통해 이러한 관계가 가능함을 강조한

다. 이 말은 주체들 간의 관계는 언어를 통해 구성되

며, 언어를 통한 도덕적 관계를 통해 주체는 타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Säfström 

(1999, 228)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는 “통제가 결여된 

선행적인 존재론이며 일반화나 개념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은 보

편주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차이를 ‘동일한 것’으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타자’와 그들의 차이

들에 대해 대답할 능력이 필요하다. 

Biesta(1995)와 Säfström(1999)의 아이디어는 교육

과정을 정치적, 윤리적 실체로써 새롭게 접근하고 있

다. 즉, 교육과정을 불공평한 권력 관계를 통해 만들

어진 배제의 정치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

서 상이한 ‘타자’와 그들의 차이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윤리적 공간으로써 교육과정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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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교육과정 접근법은 앞서 논의한 정의 지

향 세계 시민성을 구체화 하는데 적합한 이론적 기반

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개념은 세계 ‘타자’에 대한 학생들의 상상력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세

계 정의를 위해 학생 스스로가 갖고 있을지도 모를 왜

곡된 재현에 도전할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김갑철, 2016). 대안적 교육과정은 전체화

된 근대적 구조를 벗어나 타자의 도래를 향한 통로로

써 보다 정의로운 공간을 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세계 ‘타자’에 대한 지리 지식을 현재 진행형

인 생성의 상태(Massey, 2004)로 간주함으로써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은 세계

시민성 함양에 기여할 지리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은 제공하는가? 다음은 Biesta (1995)와 

Säfström(1999)의 정치성 및 윤리성의 관점에서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을 지원할 수 있는 지리교육과정의 

구성방안을 이론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5.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 

구성하기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정의 지향 세계시민성을 지원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

였다. 그 결과 대안적 교육과정은 모든 전체화된 이데

올로기에 의해 배제, 소외, 치환되어 온 세계 ‘타자’와 

그들의 차이들을 공평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정치성’ 

및 ‘윤리성’의 공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

였다. 본 연구는 Biesta(1995)와 Säfström(1999)의 교

육과정 관점-정치성과 윤리성의 공간으로써 교육과

정-을 반영하여, 미래의 지리교육과정은 세 가지 측

면에서-세계 ‘타자’에 대한 지리 지식, 지리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네트워크, 지리교육의 가치에 대한 

논의-다음과 같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1) 지리적 지식

미래의 지리교육과정은 세계 ‘타자’와 관련된 지

리적 언어 즉, 지리적 지식 및 개념과 관련하여 ‘해체

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지리교육과정의 구성

에 있어 해체적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은 세계 ‘타자’

를 향한 전통적 지리교육 목표, 지리적 지식, 개념 구

성과 관련된 전체주의적인 틀 속에서 벗어나 지금까

지 배제되어 온 관점들을 교육과정 안으로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김갑

철, 2016). Winter(2006; 2007)는 영국의 국가지리교

육과정에 대한 해체적 연구에서 지리교육과정을 구

성하는 지리적 지식의 부정의함을 지적한다. 즉, 영

국 국가교육과정이 전통적인 지리적 지식, 개념-예

를 들어 개발, 지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객관성, 가

치중립성, 과학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들 전체화된 

지식에 의해 배제된 다양한 관점들의 실존을 억압, 

배제, 치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보다 정의로

운 학교지리 즉, ‘타자’와의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지

리교육과정 위하여 기존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전통적 지리 지식 개념과 더불어 배제된 관점(목소

리)들-예를 들어 ‘개발’ 개념과 관련하여 생태운동, 

여성운동에 근거한 Escobar의 후기 개발주의(post-

developmentalism)(Winter, 2006, 227-228)-을 향한 

통로를 개방할 것을 주장한다.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지리교육과정

에 대한 해체적 사고는 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자

신들 내/간 혹은 타자들 내/간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세계 ‘타자’에 대한 이해

와 지식에 도전할 정치적, 윤리적 공간을 제공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 정부가 시행중인 Global 

Learning Programme(GLP)은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

육과 관련하여 미래 지리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참고

할만하다.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of Inter-

national Development)는 2013년부터 ‘정의로운’ 세계 

시민성 개념을 개발 교육의 새로운 의제로 설정하고 

GLP라는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시행 중

에 있다. GLP의 목적은 영국의 교육과정 내에서 세계 

‘타자’와 관련된 지리적 이슈-예를 들어 개발,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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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 지속가능성, 세계화 등-학습을 통해 세계

의 당면한 문제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통해 현재보다 정의로운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리)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GLP, 2015).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세계 타자에 대

한 개발 이슈, 지리 지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가교

육과정에 착근되어 있는 비윤리적, 비정치적 관점과 

태도-예를 들어 서구 중심의 전체주의적 사고와 이

를 바탕으로 한 ‘자선’(charity)적 태도-를 극복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근대적 개발개념과 관련

하여 배제되어 온 세계 ‘타자’의 실제 목소리, 다양한 

관점들-예를 들어 글로벌 ‘남국’ 내에 존재하는 젠더

화, 자생적 개발개념, 이를 위한 맥락적 실천 등(김갑

철, 2016)-을 공평하게 인식하고자 한다. 비록 영국

적인 맥락이지만 GLP를 통한 지리교육과정의 해체

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리지식과 더불어 지금까지 배

제되어 온 세계 ‘타자들’을 대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윤

리적, 정치적으로 보다 정의로운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네트워크

이제봉(2001), 신현석 외(2013)는 한국의 교육과정

이 오랫동안 제한된 네트워크-예를 들어 정치인, 정

책 전문가, 교과 전문가 등-에 의해 하향식으로 개발

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이 말은 앞서 제안한 해체적 

사고만으로는 세계 ‘타자’에 대한 획일적, 전체주의

적 틀을 벗어나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을 구성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해체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지리교육과정이 세계 ‘타자’에 대

한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보다 유연적, 개방적 공

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리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의사소통이 폐쇄적이라면 또 다른 비정치적, 비윤리

적 지리교육과정으로 환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미래의 지리교육과정 역시 특정 지리 전문가들의 

권력에 의해 제한적이며, 수용 가능한 세계 ‘타자’만

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필자는 

풀뿌리 지리교육 주체들-예를 들어 교사, 학생, 학부

모,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관점들이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지리교육과정 개발에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

는 ‘민주적’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Geographical Association 

(GA)의 역할과 기능은 참고할 만하다. 필자는 2014년 

GLP 연구를 위해 GA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기간 동안 GA가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

고 있는 조직으로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풀뿌리 지

리 전문가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심지어 외국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까지 수용하

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또한 다양한 의사소통의 통로

(홈페이지, GA 학술대회, 각 지역 협회, 정부 프로젝

트 참여 등)를 통해 영국 내 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시민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

다. 보다 발전적인 세계 시민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

른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대학교수, 정부 정책자, 비

정부 기구 담당자)을 배제하지 않고 그들 사이의 공개 

토론 또한 장려하고 있었다(Martin et al., 2015). 나아

가 영국 국가 지리교육과정 정책 개발 과정에도 주도

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현장의 다른 목소리를 반영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지리교사들은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 

구성의 동반자로 학생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록 

미래의 지리교육과정이 전술한 관점을 반영하여 세

계 ‘타자’에 대한 보다 공평한 공간을 제공한다 하더

라도, 현장 지리 교사의 권위적인 태도에 의해 비정치

적, 비윤리적 지리교육과정으로 환원될 가능성은 배

제할 수 없다. 만약 지리교사들이 교실 공간 속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의 사적 지리들을 공평하

게 다룬다면, 세계 ‘타자’를 향한 전체화된 지리적 지

식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윤리적, 정치적, 역사

적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배제된 목소리를 통해 교사

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세계 ‘타자’를 고려함으로써 과

거 혹은 현재보다 더욱 정의롭고, 창의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A의 Young People’s Geog-

raphies 프로젝트6)는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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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철

3) 교육적 가치

Ball(2003)에 따르면, 수행성(performativity)7)과 

같은 기술은 정의와 같은 교육적 가치에 대한 교육자

들의 이해, 관심을 마비시키고 있다. 한국은 오랫동

안 타자와의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이 강조되

어 왔다(유현옥, 2009; 정용교·백승대, 2011). 그 결

과 세계 정의, 세계 시민성과 같은 교육적 가치에 대

한 관심보다는 효율성, 탁월성, 우월성을 강조하는 

수행성의 기술에 집중해 왔다. 비록 전술한 논의들을 

반영하여 세계 ‘타자’와 그들을 차이를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지리교육과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효율성

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왜곡된 구조 하에서는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이 외면 받거나 혹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0여 년 전 Stenhouse 

(1975)가 제안한 아이디어인 ‘숙의적’ 사고의 공간이-

교육과정이란 지역 맥락에서 교육적 가치들이 심사

숙고되는 활동-미래의 대안적 지리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필요조건임을 주장한다. 숙의적 사고는 세계 ‘타

자’를 향한 정의로운 세계시민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주체들-지리교사, 시민성 전문가, 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공평하고 심도 깊게 논

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숙의는 교육과정의 ‘정치성’을 함께 반영하는 개념

이다. 즉, 특정한 이익집단(정치가, 교육 정책가, 지

리학자, 교육학자)의 이데올로기에 통치되지 않도록 

전술한 민주적 네트워크 하에서 모든 지리교육 관계

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지

리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민주적 네트워크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치화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지

리교육과정 개발의 관리자가 아닌 중재자로서 다양

한 채널의 네트워크 설립,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샵 

등의 개최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지리교육

의 주체들이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에 대해 숙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세계 정의의 관점에서 세계 시민성 교육

을 보다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을 이론

적으로 논의한 후, 미래의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

정 구성을 위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

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관점

은 교육과정에 대한 과학적, 논리적 접근법으로 인

해 주요 교육과정 담론으로써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교육과정과 관련된 일부 이익집단의 전체주의

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거나 치환된 세계 ‘타자’

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천적 관점은 정

의 지향 세계 시민성과 같은 교육적 목적과 가치에 대

해 지역적 맥락에서 숙의함으로써 세계 ‘타자’에 대한 

맥락적, 상호 주관적 이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식과 권력의 공모 가능성을 간과함으로써 지리교

사들의 주관성이나 지리교육과정 실천들이 이미 이

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될 수 있음을 무시하고 있다. 셋

째, 비판적 관점은 교육과정을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간주하면서 세계 ‘타자’를 향한 비정치적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서구 중심의 왜곡된 지리 지식에 도전할 것

을 강조한다. 하지만, 합리주의에 근거한 근대적 개

념의 ‘해방’ 교육에 천착함으로써 지리교육과정의 복

잡성과, 맥락성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

라, 또 다른 전체주의적 사고에 함몰될 역설도 내포하

고 있다. 넷째, 대안적 관점은 불공평한 권력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전체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세계 

‘타자’와 그들의 차이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정치적, 

윤리적 공간을 강조한다. 따라서 대안적 지리교육과

정은 민주적/숙의적 공간을 통해 세계 ‘타자’에 관한 

전통적 지리 지식을 해체하여 배제된 타자의 목소리

를 공평하게 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으로의 재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닦는 연구로서, 정의 지

향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리교육과정 구성

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

적 논의 결과처럼 각 교육과정의 관점에 따라 세계시

민교육의 방향이 예측대로 실천될 수도 있지만, To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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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재개념화

(2001)의 지적처럼 특정한 지리교육과정 메시지가 지

리교사 및 학생의 주관성에 따라 있는 그대로 수용될 

수도 혹은 일부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지

리 교실 수업 안에서 교사와 학생은 협력적 상호 작용

을 통해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타자’들

의 도래를 얼마든지 관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리교

육과정 구성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예를 

들어 지리교사 및 학생의 주관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 부모의 주관성과 태도, 지역 사회 프로그램 등-

을 고려한 보다 실천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지리교육과정과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

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은 지금까지 배제, 소외, 치

환되어 온 세계 ‘타자’를 공평하게 인식함으로써 지

금보다 더욱 정의로운 세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들의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정

의 지향 세계 시민성과 관련하여 필자는 서구의 이론

인 Derrida(1997)의 해체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써 본인의 논의를 절대시하고, 이미 존재하지만 학문

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타자’를 배제, 억압하는 역설

을 초래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해체는 정의를 

지향하며 예측하지 못한 ‘타자’의 도래를 위한 공간을 

허용한다. 필자는 세계시민교육 및 이를 위한 지리교

육과정 관점의 재개념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전체성을 다른 연구자의 진보적인 연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체되기를 기대한다. Biddulph(2014)의 

지적처럼,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지리교

육과정 개발에 앞서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과 이러한 

교육적 목적에 적합한 지리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활

발한 논의가 선행된다면 미래의 학교지리는 세계 정

의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교

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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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3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교육과정은 Tyler식 

교육과정 관점,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층위 체계-정부 주

도로 개발된 교육과정 정책에 따라 학교 및 교실 수준의 구

체적인 교육과정 실천들이 통제되는 하향식 체계-가 하나

의 지배적 담론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교

육과정’이라는 용어가 가진 불안정성에 천착하여, 교육과

정 관계자가-예를 들어 교육 정책 전문가, 교과교육 이론

가, 학교 교육 실천가 등-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교육과

정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이 병치되고 있으며, ‘세계 시민

성’과 같은 교육적 이상에 따라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본문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 층위(국가수준, 학교

수준, 교사수준) 및 상황(교수-학습, 평가 상황 등)을 엄격

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에 따라 관

련 층위 및 상황을 일부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가 한국의 교육과정 맥락

을 엄격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한계점이다.

2) 본 논문에서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라는 표현은 학교 및 지리 교사 수준에서 단순히 국가 지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

한 표현은 세계 정의를 지향하는 시민성이라는 최근의 교

육 의제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과정 관점을 찾고, 이러한 관

점에 따라 지리교육과정이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

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3)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시민성’ 교육은 최근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교육의제의 하

나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세계 시민

성’ 역시, 지리교육만의 고유 영역이라기보다는 일반교육 

전반의 지향점 중의 하나임을 전제로 한다. 학교 지리는 세

계 ‘타자’ 및 그들의 장소, 공간을 다루는 교과라는 측면에

서 세계시민성 함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본문에서 논의한 것처럼, 기존의 지리교육과정 및 

관점이 특정 교육과정 이데올로기(기술주의적 관점)에 천

착함으로서 세계 타자를 향한 정의로운 공간을 제대로 열

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과정 관점들은 Carr의 분류법(ty-

pology)에 따른 것이다. Carr(1996)는 서로 다른 교육 철학

적 전제 혹은 실천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교육과정 개념을 

문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3가지 논쟁적 

관점들로 해체하였다. 하지만, Carr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

이 이러한 분류법이 교육과정 관점들 사이에는 명확한 경

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각각의 관점이 서로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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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분류법은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이라는 

교육적 의제를 보다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을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도구임을 밝힌다. 

5) Biesta(1995, 170)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일부 이익 집단의 

권력 관계와 연관된 정치적 활동이며, 교육과정을 구성하

는 지식은 ‘진리의 정체(regime of truth)’, 즉 진리의 정치

학이다(정치성). 이 말은 개방성과 비결정성이라는 내재

적 특징을 갖는 교육과정을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중립적인 

실체로 간주할 경우, 실존하는 ‘타자’의 도래를 부정의하

게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비정치성). 따라서 

Biesta는 교육과정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재

개념화할 것을 요구한다(재정치화). 

6) Young People’s Geographies(YPG)는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영국 Geographical Association에서 수행된 지리교육

과정 개발 프로젝트로써, 지리학자, 지리교육자, 지리교사

와 학생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 지

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리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시도 하

였다. YPG의 핵심은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지리교육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학생들의 

살아있는 지리 지식들을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의 지리 학

습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기존의 대학 지리와 학교 지리의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다(YPG, 

2016). 

7) Ball(2003, 215)에 의하면, 수행성은 어떤 목표, 성취 기준, 

평가와 관련된 기구, 제도를 통해 모든 개인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국가에 의한 규제 기술을 말한다. Ball

은 보다 좋은 결과를 생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개인의 정

신에 안착할 경우-혹은 개인의 자존감의 일부라고 느낄 

경우-, 이러한 수행성의 기술은 개인의 행동과 정신을 통

제하는(통치성)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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